
한말연구

35

한말연구학회





한 말 연 구 35
2014.12.

❙논 문

세종의 ‘정음 문자관’맥락 연구····································································김슬옹▪ 5

초등국어사전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김한샘▪47

교체의 정의와 교체의 해석 그리고 기저형···················································신승용▪77

학습 환경과 학습 기간에 따른 중국인 학습자의 파찰음 발음 연구··양삼기․김영주▪101

－실험음성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의 성격과 내용에 관한 일 고찰······················································이남호▪133

의사소통 분석을 위한 기본 문법 단위·························································이봉원▪155
－언어병리학 분야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試論－

국어 분절음 연구의 쟁점············································································이진호▪179

인쇄 공익광고의 표제와 슬로건에 나타난 화행 실현 양상····························전정미▪203

운율 연구의 동향과 전망············································································차재은▪231
－1950년대 이후 표준어 운율 연구를 중심으로－

평창방언 체언의 성조 연구·········································································최영미▪261

18세기 국어 매김마디의 통어론적 연구······················································허원욱▪297

송완식(1927) 백과신사전 의 전문 용어에 대하여·····································허재영▪317

학문 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술어휘 선정을 위한 말뭉치 자료 구축 방안 연구

·····································································································황성은․심혜령▪341

❙알 림

한말연구학회





한말연구 제35호(2014. 12), 한말연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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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머리말

소리와 뜻과 정보,그리고 생각을 문자로 적으려는 인간의 욕망은 오래

되었다.그러한욕망은자연스럽게싹튼것이었으나그것이실제문자로탄

생되고발전되어가는과정에서상당한권력이작용하고문화적,사회적성

숙도 필요했다.그래서 인류의 말소리 역사에 비해 문자의 역사는 매우 짧

은편이고,현재까지자연언어로살아남아있는모든문자는그어떤문자

든 숭고한 역사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다.

세계문자사에서한자또한소리와뜻을담는문자로자연스럽게탄생해

발전을 거듭하면서 고대 문명부터 거대한 문화와 역사를 담아낸 문자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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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섬세한 소리를 담고자 하는 욕망 앞에서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

다.말소리를 섬세하게 반영할 수 없는 한자의 한계는 역설적으로 바른 소

리[正音]를 적고자 하는 욕망을 더욱 부추겼으며 이른바 천지자연의 이치를

담은 정음 문자관이 발전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 글은 중국의 한자 중심의 정음 문자관의 형성 배경을 바탕으로 이를

극복한 세종의 정음 문자관의 형성 배경과 실체의 맥락을 밝히려는 것이

다.1)

말소리를 자연스럽게 적고자 하는 욕망은 15세기에 이르러서야 조선이

라는변방의작은나라에서새로운소리문자로탄생하였다.그것은말소리

를제대로적을수없는한자의절대모순과그로인해발달한중국의성운

학을 바탕으로생겨난것이지만 당대의 다른 문자와는차원이다른 독창적

인 문자로 이룩되었다.

필자가 이 글에서 접근하는 관점과 방법론은 일종의 ‘통합 언어학’이자

‘유통 문자관’이라 할 수 있다.통합언어학은 체계와 보편성 중심의 랑그

지향 근대언어학과 차이와 다양성,특수성 중심의 파롤 지향 탈근대언어학

을 통합하는 언어학이다.2)

‘유통’은  훈민정음 

 

해례본(1446)서문에나오는말이다.세종의정음문

자관을 도드라지게 보여 주는 말이다.

國之語音異乎中國與文字不相流通.故愚民有所欲言而終不得伸其情者多矣.予爲

此憫然新制二十八字欲使人人易習便於日用耳.(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

와는 서로 통하지 않으니라.그래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내가 이것을 가엾게

1)맥락 중심 통합언어학 방법론에 대해서는 단행본인,김슬옹(2012나)으로 집약한 바

있다.

2)글쓴이는 김슬옹(2008)에서 근대적 언어관과 탈근대적 언어관의 융합을 보여 준 소

쉬르(1916)의 통합적 언어관이 세종 외(1446)의  훈민정음 

 

해례본에 담겨 있음을

논한 바 있다.이때는 ‘정음 언어관’이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다.소쉬르(1916)은

FerdinanddeSaussure.(tr)WadeBaskin(1959)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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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겨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

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유통’은 사람 사이의 소통뿐만 아니라 소리와 문자,문자와 소리,소리

ㆍ문자와 사람 등 관련된 요소들의 자연스러운 상생적인 통함을 의미한다.

‘유통’의 관점으로 세종의 정음 문자관을 다시 조명하는 것은 정음의 본질

을 최대한 잘 드러내고 정음을 둘러싼 맥락을 통합 또는 융합의 관점으로

보고자 하는 관점과 일치한다.3)‘유통’은 소통의 대상과 소통 과정,그리고

소통의 맥락과 가치를 총체적으로 보여 주는 말이다.

2.‘정음’의 개념과 ‘정음 문자관’의 역사적 배경

2.1.‘정음’의 개념

이 글에서 사용할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이 구별해 쓰고자 한다.

한글：근대이후의한국어를적는,기본24자로구성된한국의고유문자.

언문 또는 훈민정음：세종(이도)이 창제한 15세기 조선의 말을 적는 기

본 28자로 이루어진 조선의 고유 문자.4)

정음：사람의 말소리를 비롯한 들리는 자연의 소리를 가장 과학적으로

적을 수 있는,세종이 창제한 보편 지향 문자.

‘한글’과 ‘언문,훈민정음’은 한국의 특수성과 민족주의와 떼려야 뗄 수

3)훈민정음에 대한 융합 접근 방법론에 대해서는 백두현(2012)에서 총체적으로 이루어

졌다.

4)‘언문’과 ‘훈민정음’의 맥락적 의미는 이상혁(2006),홍현보(2012)등에서 자세히 논

의되었듯이 사뭇 다르다.여기서는 기본 의미 차원에서 같은 용어로 묶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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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용어이며,‘정음’은 언문과 한글의 특수성과 한국 민족주의를 최대한

배제하는의도를담은용어라할수있다.실제로‘훈민정음’과‘정음’이혼

용되어사용되기도했지만,15세기조선의특수성을반영한‘훈민-’이붙은

용어와‘훈민’을뺀‘정음’의용어맥락의차이는분명한것이다.물론세종

은 정음을 통해 한국어의 특수성과 말소리의 보편성을 아울렀지만,맥락

에따라한국어의 특수성과인간 언어의 보편성은엄격하게 구별되어야한

다.5)

그렇다면 ‘문자’와 ‘소리’라는 일반 용어를 통해 ‘정음’의 실체와 의미에

좀 더 접근해 보자.‘문자(文字)’라는 일반 용어로 본다면,문자의 의미는 다

음과 같이 네 가지 층위의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문자1：말소리를 적는 기호

문자2：각 언어의 구체적인 입말을 적는 개별 글자로 중국어를 적는 한

자,영어 알파벳,아랍 문자,훈민정음/한글 등.

문자3：한자

문자4：자연의 소리를 최대한 잘 적을 수 있는 인류 보편 문자.

‘문자4’가 바로 ‘정음(正音)’이다.중국어를 적기 위한 한자가 동아시아의

보편문자가되었듯이,세종도동아시아의표준표기체계를꿈꾸면서조선

의 말소리뿐만 아니라 한자음까지 옮겨 적고 주변 여러 나라의 말까지 받

아 적을 수 있는 문자를 설계한 셈이다.6)이는 강신항(2003가：50),최영애

5)언어와 문자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는 김슬옹(2008)에서 자세히

기술한 바 있다.훈민정음학회가 주도한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 한글 사용 문제

도 ‘한글’이 아닌 ‘정음’의 관점에서 쌍방향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졌다면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했을 것이다.물론 훈민정음학회는 그러한 관점에서 시도한 것이다.

비록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만으로도 세종의

정음 문자관을 구체적으로 시도한 업적으로 기록될 것이다.대다수 언론들이 찌아

찌아족 한글 보급이 정치적 갈등으로 중단된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사)세계문자연

구소에서 개최한 ‘세계문자심포지아 2014’에 참여한,찌아찌아족을 가르치고 있는

인도네시아 아비딘 바우바우고등학교 교사의 증언에 의하면 단 한번도 중단된 적

이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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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98),이경희(2007：197-198)에서 지적했듯이,파스파 문자가 몽골 말뿐

만 아니라 한음의 정확한 표기와 여러 나라 말을 적기 위해 일종의 국제음

성기호와 같은 다목적용으로 설계된 이치를 따랐다.

소리 측면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층위의 소리가 있다.

소리1：모든 자연의 객관적 실체로서의 소리(음향+음성).

소리1_1：사람 이외의 소리(두루미 소리,개 짖는 소리,바람 소리)

소리1_2：사람의 말소리

소리2：들리는 소리로 사람의 인지 체계 안에 들어온 소리.

소리2_1：사람 이외의 소리(두루미 소리,개 짖는 소리,바람 소리)

소리2_2：한국인의 말소리

소리2_3：한국 이외 나라의 말소리(중국,미국,일본 등)

소리3：말하는 소리

우리가문자로표기하는말소리이외의자연의소리는결국자연의소리

그대로가아니라사람의인지체계안에서사람의말소리로바뀐소리이다.

문제는 그러한 소리를 문자로 나타낼 때 문자 체계에 따라 객관적 실체로

서의 소리에 근접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기본적인 음운론이

나 문자 상식이 있다면너무도 당연한 얘기이다.실례로 EBS와 숭실대소리

공학연구소에서는지난2013년한글날에방송된동영상‘위대한문자-한글

의재발견’에서이를간단한실험을통해입증해보였다.‘한국/영어권/중국

어권’학생들을 여러 명씩 동원해 실험을 진행했다.자연의 소리를 들려주

고 각자가 사용하는 문자로 적고 읽어 보는 실험이었는데 한글 사용 학생

6)이런 추론이 가능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중국이 천 년 이상 한자음 적기를 집대성

한  홍무정운 

 

운서의 한자음을 과감하게 훈민정음으로 옮긴  홍문정운역훈 이다.

이 책 서문을 보면,세종은 성운의 처음과 끝을 모조리 연구한 끝에 헤아려 옳고

그름을 정해서 칠운ㆍ사성의 가로세로 하나의 줄이라도 마침내 바른 데로 돌아오

게 하였다고(使七音四聲.一經一緯.竟歸于正.吾東方千百載所未知者.可不浹旬而學)자신감을 표

현했고 이는 결국 중국이 한자음을 제대로 적기 위해 천백 년 동안 노력해 왔지만

해결 못한 것을 열흘도 못가 배울 수 있는 훈민정음으로 적게 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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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만이 모두 적은데다 서로 일치했다.또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상고어 소

리를 받아 적고 읽어보는 실험에서도 한글 적기와 읽기를 한 학생들의 공

명 주파수가 원음 발음에 가장 잘 일치했다.7)

실험을 담당한 배명진 교수는 “모든 발성을 하면 반드시 입안에서 공명

울림이 나오고 그 울림의 변화를 가지고 무슨 발음을 정확하게 했는지를

분석했는데한글자로그대로읽어들었을때첫번째두번째공명울림이

정교하게 맞는 걸로 봐서 아프리카 상고어 발음을 정교하게 따라 했다는

것이 분명하게 된 것입니다.이로써 소리를 표기하는 데 세상에 어떤 문자

보다 한글이 유리하다는 것이과학적으로입증된셈입니다.”라고 평하였다.

‘정음’의 개념을 짜임새 있게 처음으로 정리한 것은 “홍기문(1946), 正音

發達史 

 

하,서울신문사 출판국,44-46쪽”에서였다.책 제목 자체가 ‘훈민

정음발달사’가 아니라 ‘정음발달사’라고 한데서도 알 수 있듯이 ‘정음’을

‘언문’과 더불어 훈민정음을 가리키는 문자의 양대 명칭으로 규정하였다.

정음의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 ‘훈민-’이 붙었을 뿐 실제 통용되던 명칭은

‘정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훈민’이붙은것을이렇게만보면너무가볍게본것이다.‘훈민-’

이붙었기에 정음의본질과가치가드러나는 것이고 중국의 소옹이 말하는

‘정음’과 다른 본질적 가치가 있다.훈민(訓民)이 가능한 ‘정음(正音)’과 그것

이 거의 힘든 ‘正音’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사실 세종의 정음 문

자관은문자의가치와창제취지를담은‘훈민정음’이라는명칭에고스란히

담겨 있다.이 명칭은 일반 명칭인 ‘언문’에 대비되는 특별 명칭이었다.특

별명칭이었기에문자명칭임에도그맥락(배경,근원)을그대로드러낸것이

7)박동근(2005)에서는 한국어의 의성어 목록에 없는 당나귀,칠면조,코끼리의 울음

소리를 대상으로 한 의성어 창조 실험에서는 매우 다른 목록들이 나옴을 보고한

바 있다.사람이 자연 그대로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닌데다 기존 어휘 체계를 벗

어난 경우이므로 이런 실험 목록은 일리가 있다.중요한 것은 들리는 소리를 자연

의 소리 비슷하게 적는 것은 분명 문자마다 질적인 정도차가 있다는 것이고 EBS

실험은 이런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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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자의 명칭임에도 왜 ‘-음(音)’으로 끝날까 고민이 불필요한 이유이기

도 하다.8)

홍기문(1946)은 중국과 우리나라 주요 문헌에서 쓰인 ‘正音’의 용례를 통

해 다섯 가지 개념을 뽑아냈다.

<표 1> 홍기문(1946)에서 정리한 ‘정음’ 개념 갈래

개념 근거 문헌

정확한 말소리 황극경세서

널리 통용되는 말소리 홍무정운

중앙 말소리 칠음략

본래 말소리 운회거요

정확한 소리이자 널리 통용되는 소리 석보상절

이런분석아래“정음은문자의본질을표시하는이름이요,언문은그용

처를 표시하는 이름이다(홍기문：1946하권：46)”라고 개념을 정리하였다.곧

문자 자체가 성음(聲音)을 표시하는 점에 있어서 ‘정음’이요,우리말에 사용

되는 점에 있어서는 ‘언문’이라는 것이다.따라서 ‘정음’의 의미를 직접 다

음과 같이 서술한 석보상절 서문의 의미를 두 가지로 추려 냈다.

正音은正소리니우리나랏마正히반기올히쓰논그릴일후믈

正音이라니라.(정음은바른소리이니 우리나라말을바르고반듯하

게 옳게 쓰는 글이므로 이름을 정음이라 하나니라.) 석보상절서문 

위구절을지금말로풀어쓰면“정음은바른소리라는뜻이니,우리나라

8)박창원(2005：44)에서도 “당시 중국어와 다른 조선인의 언어를 위한 문자를 만들고

그것을 ‘正字’나 ‘正文’이라 하지 않고,‘正音’이라고 한 것은 소리와 문자란 그 이치

가 동일한 것이어서,문자가 소리의 이치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인

식의 소산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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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반듯하고 옳게 쓰는 글이므로 이름을 ‘정음’이라 한다.”라는 것인데,

홍기문은 이러한 정의에 담긴 정음의 뜻은 첫째로 틀린 소리를 바로잡아

정확하게 적는 글자라는 의미와 둘째로 표준어처럼 두루 통용되고 소통되

는 소리를 적는 글자로정리하였다.따라서 홍기문은‘정음’의 본질을정확

성과 소통성으로 보았다.그러나 석보상절 서문의 개념은 우리말에 한정된

개념이므로‘정음’의개념을총체적으로보여주진못한다.<표1>처럼더

넓은 개념으로 보는 것이 옳다.

강신항(2003나)에서는 홍기문(1946)을 참고하지 않은 상황에서,조선조,중

국,일본 세 나라 문헌에 쓰인 ‘정음’의 의미를 분석한 뒤,우리말 어음의

표준음,음악의 정음,새로 개정한 동국정운식 한자음,중국 표준음인 홍무

정운식 한어자음(홍무정운역훈식 정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2.2.정음 문자관의 역사적 배경

소옹의 정음 문자관은 중국의 고대 문자관을 체계화시키고 이론화하여

형성됐다.9)중국은 불경 전래와 더불어 산스크리트 문자와 같은 음소 문자

의 영향으로 말소리를 연구하는 성운학이 더욱 발달하였고,이를 바탕으로

11세기 송나라의 소옹(邵雍,1011-1077)에 의해 정음 문자론은 정밀하게 체계

화되었다.10)정초(1104-1162)가 지은  통지 

 

 칠음략서 에 “七音之韻 起自西

9)소옹의 정음 이론이 중국의 음운학사에서 차지하는 의미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와

논의는 심소희(2013)에서 이루어졌다.

10) 성리대전 에 나오는 소옹(소강절)이 쓴 황극경세서(皇極 經世書)의 주요 내용은 해

와 달,천체의 운동에 관하여 쓴 관물론(觀物論)으로 관물내편(觀物內篇)과 관물외편

(觀物外篇)으로 구성되어 있고 관물외편 7절에서 ‘정음론’을 칠정(七政)과 매화역수

(梅花易數)를 바탕으로 서술하였다.소옹의 정음 사상은 주희의 성리학 사상과 채

원정의  율려신서(律呂新書) 의 바탕이 되었고 특히 소옹의 ‘황극경세성음창화도’

는 성리학의 핵심으로 평가되고 있다. 성리대전 과  훈민정음 

 

해례본과의 상관관

계에 대해서는 강신항(1963),이숭녕(1969,1972),유창균(1989),문효근(1993),박동규

(2001),이영월(2009)등에서 집중 논의되었다.특히 문효근(1993)에서는 훈민정음에

영향을 끼친 핵심 운서(韻書)와 문자학의 고전인 설문해자(說文解字)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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域 流入諸.夏(칠음에 관한 지식은 서역에서 생겨서 중국에 전해 들어왔다)”라고 했

고,신숙주가 쓴 ‘홍무정운역훈 서문’에 보면 “切惟音韻 衡有七音 縱有四聲

四聲肇於江左 七音起於西域(음운은 횡으로 칠운이 있고 종으로 사성이 있는데,사성

은 강 왼쪽 지역에서 시작되고 칠음은 서역에서 기원하였다).”라고 하여 중국 성운

학의 발달 계보의 한 단면을 밝혔다.송나라 때의 성운학은 임용기(2008：

5-6)에서 자세히 언급하였듯이 소리를 매우 정밀하게 분석해 냈다.

<그림 1> 성ㆍ운과 초ㆍ중ㆍ종성의 대응(임용기, 2008：10)

<그림 1>에서 보듯 이들은 중국의 일반적인 소리 인식인 ‘성’과 ‘운’의

이분법을 넘어 ‘운’을 ‘두-복-미’로 분석해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이론으로만 남고 바른 소리를 실제로 보여주거나

적는데는이르지못하여바른소리,곧‘정음(正音)’은중국의음운학자들에

게 보이지 않는 관념이었다.이론과관념으로는분명‘정음’은 존재하고 그

가치와 의미는 풍성한데 실체를 보여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쉽게 말해 천

지자연의소리를담은문자를제대로보여주지못했다.고대에는기초적인

상형 문자를 통해 소리를 보여 주었다고 생각했다.그러나 그것은 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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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였지 소리의 속성은 아니었고 단어 글자인 한자로는 불가능한 일이

었다.물론 음운 문자라고 소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소리를

분절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소옹이정음관을체계화했던시대에는산스크리트와같은한자와는전혀

다른 계열의 문자가들어왔음에도그런 다른 문자를 모방하거나빌려적을

생각을하지않아정음을보여주지못했다.물론세종이전의동양의언어

전문가들이나사상가들도‘반절법’등의편법을통해그실체를보여주려고

노력했다.그러나결과적으로보면진정한노력이라보기어려웠기에실체

를 보여 주는 데 실패한 것이다.바른 소리를 바르게 적을 수 없는 한자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그러한 적극적

인 노력은 주음부호가 개발(1918)되고 로마자가 도입(1926)되는 20세기에 와

서야 이루어졌다.

이런 흐름으로 볼 때 세종은 소옹의 정음관을 접하고 이런 식의 고민과

탐구를 이어갔을 것이다.11)“천지자연의 소리에 어울리는 천지자연의 문자

가 있다고 했는데 왜 문자(한자)로 그들의 소리(중국어)조차 제대로 적을 수

없는 것일까?그렇다면 조선의 소리는 문자(한자)로 더더욱 적을 수 없는데

우리의 말소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적을 수 있단 말인가?우리말과 중국 한

자음을 두루두루 잘 적을 수 있는 문자를 만들 수는 없는가?몽골 말도 적

고다른말도적을수있는국제문자로창제된파스파문자의문제는무엇

인가?바뀌지않는소리와바뀌는소리를자유롭게적을수있는문자는없

11)사실 세종이  성리대전 에 나오는 소옹의 정음관을 직접 읽었는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성리대전 은 세종 1년에 조선에 들어왔고 세종이 이 책을 깊게 연

구한 것만은 여러 관련된 기록이 나온다.훈민정음 창제 공포 15년 전인 1428년

에 세종은 집현전 응교 김돈에게 이르기를,“ 성리대전서(性理大全書) 가 지금 인

쇄되었는지라,내가 이를 읽어 보니 뜻과 이치가 매우 정밀하여 이치를 깨닫기가

쉽지 않으나,그대는 매우 꼼꼼한 사람이니 마음을 써서 한번 읽어 보라_세종실

록 1428/03/02.”라고 했고,이로부터 한 달 후인 4월 16일에는 명나라 사신에게 성

리대전에 대해 물어보았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신하들과 함께 다각적으로

탐독하고 연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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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인가?소리가 문자로 되고 문자가 다시 소리로 쉽게 복원되는 문자는

만들 수 없는가?12)”와 같은 질문이나 탐구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세종은 음악과 과학 연구를 바탕으로,지금의 시각으로 보면,근대 언어

학과 탈근대 언어학의융합적인 언어학 지식을 결합시켜정음을보여주는

데 성공했다.13)언제부터 세종이 정음을 연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결

과는 세종이 47세 때인 1443년 12월(음력)에 이르러서야 그 결과를 정음의

기본 문자인 28자를 통해 알렸다.모든 소리를 보여주는 것은 불가능했으

므로 소리 나는 원리와 이치를 파악해 그것을 가장 쉽고 간결하게 보여주

었다.

이러한 세종의 정음 문자는 1446년 9월 상한(음력)에 세상에 공표된 뒤,

단한 사람도공식적인반대를하지않았을정도로지배층과 지식인들에게

자연스럽게수용되었으나한자를대체하는문자가아닌보완하는2류문자

정도로 여겨졌고 더더욱 더 깊고 치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14)훈

12)H학회의 한 심사위원은 이런 식의 기술은 객관적 학술 논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서술이라 조언해 주셨다.그러나 세종의 정음 창제 과정과 그에 따른 사유와 학

문의 역사적 배경을 실증적으로 밝히기는 관련 기록이 거의 없어 불가능에 가깝

다.그렇다면 관련된 간접 자료를 바탕으로 창제 전후 맥락을 통해 그 사유 구조

를 추론하는 것은 정음 언어관의 실체를 밝히는 주요 연구 방법론이 될 수 있다.

객관성을 본령으로 삼는 자연과학의 주요 업적들도 과정으로 보면 대부분 상상과

추론의 방법론인 ‘가설’이란 절차를 통해 이룩된 것이다.실제로 세종실록에는 이

런 식의 사유 과정을 보여주는 예가 나온다.상상의 동물인 용에 대한 사건은 정

음의 실체에 접근해 들어간 세종의 사유방식을 보여 준다.1436년에 제주도 안무

사로 내려간 최해산은 1440년에 정의현에서 한 주민이 다섯 마리의 용이 한꺼번

에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는 긴급 보고를 올린다.다급한 보고였지만 세종은 오히

려 “용의 크고 작음과 모양과 빛깔과 다섯 마리 용의 형체를 분명히 살펴보았는

가.그 용의 전체를 보았는가,그 머리나 꼬리를 보았는가,다만 그 허리만을 보았

는가.용이 승천할 때에 구름 기운과 천둥과 번개가 있었는가.용이 처음에 뛰쳐

나온 곳이 물속인가,수풀 사이인가,들판인가.하늘로 올라간 곳이 인가에서 거

리가 얼마나 떨어졌는가.구경하던 사람이 있던 곳과는 거리가 또 몇 리나 되는

가.용 한 마리가 빙빙 돈 것이 오래 되는가,잠시간인가.같은 시간에 바라다본

사람의 성명은?용이 이처럼 하늘로 올라간 적이 그 전후에 또 있었는가.용을 본

시간과 장소는?_세종실록 1440/01/30”라고 물었다.이것은 왕의 물음이 아니라 학

자와 사상가의 물음이었다.

13)훈민정음의 과학과 수학 특성에 대해서는 정희성(1989)에서 체계적으로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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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음은다목적용으로창제되었으므로한자를대체할필요도없고대체할

수도 없었지만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어 온 것을 짚는 것이다.

17세,18세기,19세기에이르러최석정,신경준,정동유,유희등일부 실

학자들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지 않은 상황에서 훈민정음 연구 성과를

낸 것은 대단한 것이었으나 그런 연구 성과가 더 깊이 이어지지는 못했

다.15)조선 말기에 와서야 주시경이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정음 연구를 이

어가려 하였으나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39세로 요절하였다.다행히 1940

년에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어 이를 반영한 최현배(1942),홍기문

(1946),방종현(1948)등의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동안 세종의 정음 문자관에 관한 논의는 다방면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정음 문자관에 대해 최초로 자세한 논의를 한 홍기문(1946)과 단일 논

문으로 다룬 강신항(2003나),정음 문자관을 단행본으로 집약한 한태동(1983,

1998/2003)에서 집중 논의되어 왔다.16)

14)H학회의 한 심사위원은 “최만리를 위시해 당시 사대부 계층에서의 반대가 만만

치 않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주장은 잘못됐다고 평가하

였다.이는 “공식적인 반대가 없었다”는 말에서 ‘공식’을 오해한 평가다.최만리

외 6인의 반대상소와 같은 공식적인 반대는 이 상소 이후로는 실제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물론 남아 있는 기록만이 역사의 진실은 아니다.생생한 1차 공

식 기록서인 승정원 일기는 불타 없어진 기록이 더 많다.그러나 졸고(2012다)에

서 밝혔듯이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언문의 우수성과 실용성은 인정하되 특정 영

역에서만 사용되는 이류 문자 취급을 함으로써 한자의 권위를 유지하였으므로

최만리와 같은 반대를 공식적으로 할 필요가 없었다.또한 그 밑바탕에는 세종이

언문을 다목적용으로 만들어 전면 반대를 못하게 한 고도의 문자 보급 정책이 성

공한 요인이 깔려 있다.

15)실학자들의 훈민정음 연구에 대해서는 이상혁(2004：119-150),김영주(2004),김동

준(2007),조성산(2009)등에서 논의되었다.

16)한태동(1983)은 정음의 실체와 이론틀을  훈민정음 (해례본), 동국정운 , 악학궤

범 을 바탕으로 통합 분석한 최초의 융합 연구로,이를 단행본인 한태동(1998)으

로 출판한 뒤 재편집하여 한태동(2003)으로 최종 출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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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종의 ‘정음’형성 과정과 주요 원리

소옹이 집대성한 정음관은 어떤 경로에 의해서건 세종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설령 소옹의 이론을 모른다 하더라도 당대 언어와 문자 이

론을연구했을세종이동양의전통적인정음관을살피지않을이유가없다.

그렇다면 세종은 어떻게 그런 동양의 전통 정음관을 이어받으면서도 그와

는질적으로다른정음문자를만들어낼수있었는지를세가지원리로추

려낼 수 있다.

3.1.상형 과학

역설스럽게도 정음 창제의 뿌리는 한자(漢字)다.정음 창제의 핵심인 상형

원리는한자에서비롯되었고더불어한자로는소리를제대로적기가불가능

한 절대 모순은 정반대에 있는 소리 문자 창제의 빌미가 되었기 때문이다.

(1)上親制諺文二十八字,其字倣古篆(임금께서 친히 언문 28자를 만드니,

그 문자는 고전을 본떴다.)_ 세종실록 

 

1443/12/30

(2)字形雖倣古之篆文(글자 모양은 비록 옛 전자를 본떴지만)_ 세종실록 

1444/02/20/세종 최만리 반대 상소문

(3)가.正音二十八字,各象其形而制之(정음 28자 각 글자는 형태를 본떠 창

제했다) 훈민정음 제자해 

나.天地自然之聲,則必有天地自然之文.所以古人因聲制字,以通萬物之情,以

載三才之道(천지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천지자연의 문자가

있다.그러므로 옛 사람이 소리를 바탕으로 글자를 만들어서 만

물의 뜻을 통하고,천지인 삼재의 이치를 실었으니 후세 사람들

이 능히 글자를 바꿀 수가 없었다.)_ 훈민정음 

 

정인지서

다.象形而字倣古篆,因聲而音叶七調.三極之義,二氣之妙,莫不該括.(이 글

자는 옛 글자처럼 모양을 본떴지만,말소리는 음악의 일곱 가락

에 들어맞는다.천지인 삼재와 음양 이기의 어울림을 두루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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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것이 없다.)_ 훈민정음 

 

정인지서

(4)가.天地絪縕 大化流行 而人生焉 陰陽相軋 氣機交激 而聲生焉.聲旣生而

七音自具 七音具而四聲亦備.(하늘과 땅이 화합하여 조화가 유통하

매 사람이 생기고,음양이 서로 만나 기운이 맞닿으매 소리가 생

기나니,소리가 생기매 칠음이 스스로 갖추어지고,칠음이 갖추

어지매 사성이 또한 구비된지라.)  동국정운 

 

서

나.是故 包犧畫卦 蒼頡制字 亦皆因其自然之理 以通萬物之情(이러한 까

닭으로,포희(복희씨,중국 고대 전설의 임금)가 괘를 그리고 창

힐(고대 한자를 만든이)이 글자를 만든 것이 역시 다 그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만물의 뜻을 통한 것이다.) 동국정운 

 

서

창제와반포에관련된사람들이직접쓴이와같은논의의핵심은천지자

연의소리가있으면천지자연의문자가있고그문자는상형원리로이루어

졌으며,그것은 옛 전자나 정음이나 한결같다는 것이다.(1)-(3)의 기록들은

그런 점을 한결같이 직접 서술하고 있고,동국정운 서문의 (4)를 보면 그런

이치에 따라 고대 중국의 문자 신(고대 중국 황제의 사관)인 창힐이 한자를 소

리와 뜻을 담아 만들었고 정음이 이를 이어받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17)

한태동(2003：3-10)은 그런 이치를 <표 2>의 예로써 보여 주었다.

<표 2> 고대 한자 제자 원리와 실제 예(한태동, 2003：3-4)

고대 한자 제자 원리
‘개(狗)’의 모습과 소리(꺼~을)를

함께 나타낸 상형기호

실체

모습

의미

소리

17)그동안 많은 학자들은 발음기관을 본뜬 ‘상형’의 독창성과 옛 전자를 모방했다는

모방설이 마치 대립된 진술인 듯 여겨오거나 ‘자방고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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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상형기호는개실체의모습을보여주어 그의미를드러냄과동

시에 ‘꺼-을’이라는 소리의 이미지도 그대로 담고 있다고 여겼다.따라서

상형기호야말로‘천지자연지성천지자연지문’의이치를담은것이며이기

호를통해자연스럽게소리와모습을다시연상해낼수있다고본것이다.

이렇게 발음과 의미를 유기적으로 연관시켜 문자를 만들고자 하는,한자

와 정음이 갖고 있는 공통된상형원리로 보면 ‘字倣古篆’이란 말의 맥락은

자연스럽게 풀린다.18)한자와 정음의 핵심적 차이는 ‘한자’가 갑골문으로

흔히 불리는 초기 일부 한자에만 사물 중심으로 상형 원리가 적용된 데 반

해,‘정음’은기본28자모두상형원리를바탕으로하고있고그상형절차

가과학의이치에의해이루어졌다는점이다.이때의과학은실제과학이면

서 언어과학이다.19)

한자의경우단어가많아지고뜻이복잡해짐에따라사물을그대로상형

하는초기의도는약화되었다.실제로지금한자는상형문자로보기어려

울정도로1차적인상형문자에서멀어진문자가대부분이다.사물과 대상을

있는그대로상형하고자하는한자상형원리의한계는소리과학과기하학

의원리를도입한세종에의해해결된셈이다.자음과모음을분리하여자음

과 모음에 서로 다른 상형 전략을 적용한 것이 상형 과학의 핵심이었다.

초성자음의경우핵심문자소(ㄱ ㄴ ㅁ ㅅ ㅇ)를발음기관과발음작용을

그대로 상형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간결한 직선과 원으로 상형하고 다른

문자를유기적체계를이루게하는철저한상형과학을적용해명실상부한

상형문자를만들었다.소리나는기관을상형함으로써소리를그대로담아

내려 한 “천지자연지문(天地自然之文)”전략에도 성공하였다.모음의 문자소

(ㆍㅡㅣ)는 아예 천지자연의 세 요소를 상형하고 음양의 상징물(땅,하늘)을

18)‘자방고전’의 문제는 백두현(2012：133-134)에서 종합 정리되었듯이,기존 논의의

대부분은 문자 구성 원리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그러나 한태동(2003)에서처럼

소리와 문자를 일치시키려는 상형 원리로 보는 것이 더 옳다.

19)세종 대의 과학 수준은 당대 최고였다(김일권 2007참조).천문과학과 훈민정음의

상관관계는 반재원(200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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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모음조화의 우리말 특성까지 반영하여 역시 천지자연의 소리문자를

담았다.

‘한자’와 ‘정음’은 모두 문자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가 곧 상형인 셈이지

만 소리나는 이치를 반영한 상형과 그렇지 않은 상형은 질적으로 다르다.

여기서우리는정음문자를구현하고자 하는 세종의 치밀하고도놀라운전

략을보게된다.발음나는원리를본뜸으로써상형의부담도줄이고그효

율성도 살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이러한 상형 원리는 실증성과 관찰을 바

탕으로 대상을 객관적으로 일반화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과학 절차에 의한

상형과학이었다.

한태동(2003：2)에서 ‘정음’을 지은 목표는 “쉬운 한글로 복잡한 한자 풀

이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글자의 모습과 소리가 이탈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본연의 관계를 되찾아 주어 만물의 속정을(-情)소통하는 소임을 하는

데 있다.”라고 하였다.고대에는 오히려 발음과 의미를 유기적으로 연관시

켜 제자(製字)를 하였다고 본 것이다.김석연(1993)에서는 이러한 상형 과학

이‘정음’의핵심이라는의미로‘정음’을“인간의소리를,그발음기관에서

소리를생산하는조음구조를상형ㆍ시각화하여글자로만든일과동일발

음 부위 안에서 생산된 소리가 점층적으로 크고 약하게 들리는 변별적 자

질까지도반영하는 포괄적명칭”이라고정의를내렸는데 이는매우 적절한

평가이다.20)

결국세종의상형전략은말소리의분석에서문자에이르기까지가장과

학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정음을 만들어낸 핵심 원리가 되었다.21)

20)김석연(1993)은 SekYenKim-Cho(2001)로 발전 기술되었다.

21)김주원(2013：206)에서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발음기관을 본뜬 것이

므로 전 인류적 보편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하였다.알렉산더 멜빌 벨(Alexander

MelvilleBell)이 세종의 업적을 모르는 상태에서 1867년에 펴낸  보이는 음성：보편

알파벳 과학 (VisibleSpeech：ThescienceofUniversalAlphabetics)이란 책에서 발음기관과

발음 작용을 상형한 문자야말로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면서 실제 상형 부호를 보였

지만 그것이 정음처럼 상형 과학으로 이어지진 못해 더 이상 발전을 못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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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음률 배치 원리

정음을 구현하기 위해 음악 연구와 그 적용은 필수였다.음악에서 소리

와 음표의 필연적 관계,기본 음표로 다양한 소리를 빚어내는 것은 정음의

이치와 같기 때문이다.더욱이 음악은 바른 세상과 바른 정치의 표상이자

도구였다.

세종이 1430년에 펴낸 ‘아악보’서문에서 정인지가 썼듯이 음악은 성인

(聖人)이 성정(性情)을 기르고,신과 사람을 서로 어울리게 하며,하늘과 땅을

자연스럽게하여,음양을조화시키는방법이다.22)악학궤범서문에서도“樂

也者 出於天而寓於人 發於虛而成於自然 所以使人心感 而動盪血脉 流通精神也

(음악이란 하늘에서 나와서 사람에게 붙인 것이요,빔에서 발하여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사람의 마음으로 하여금 느끼게 하여 혈맥을 뛰게 하고 정신을 유통케 하는 것

이다.).”23)라고 하였다.

음악은 곧 천지자연의 조화,하늘과 땅과 사람의 조화를 이루게 하는 핵

심 요소이다.소옹의 정음관에 의하면 바른 말소리와 바른 문자도 이런 음

악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중국의 정음론에서는 자음과 모음

을 철저히 분리할 수 없는 중국 성운학의 한계로 그러한 음악 원리를 철저

히이루지못한데반해,세종은정음을통해그런점을좀더완벽하게구

현하였다.

세종 초에 들어온  성리대전 에 실려 있는 음악이론서인 ‘율려신서’는

조선의 음악 연구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실록에 이와 관련된

기록이 있다.

공손히 생각하옵건대,우리 주상 전하께옵서 특별히 생각을 기울이시와

선덕(宣德)경술년 가을에 경연에서 채씨(蔡氏)의  율려신서(律呂新書) 를 공

부하시면서,그 법도가 매우 정밀하며 높고 낮은 것이 질서가 있음에 감탄

22)樂者 聖人所以養性情 和神人 順天地 調陰陽之道也._세종실록 1430/윤12/01.

23)이혜구(2000), 신역 악학궤범 ,국립국악원,3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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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와 음률을 제정하실 생각을 가지셨으나,다만 황종(黃鍾)을 급히 구하

기가 어려웠으므로 그 문제를 중대하게 여기고 있었다._1430/윤12/01/_조선

왕조실록 온라인판 번역

율려신서를 지은 중국의 음악 이론가 채원정(蔡元定,1135~1198)은 음악을

성리학과 과학 이론으로 풀어냈다.세종과 박연(1378~1458)은 이를 더욱 발

전시켜아예 조선식악기를제정하여우리식 음악이론을세워훈민정음에

적용하였다.24)절대 음가를 바탕으로 다양한 음률과 화음을 만들어내는 이

치를정음에그대로적용하여절대음가를나타내는정음을만든것이다.25)

고대 사회에서 음률은 천지자연의 흐름을 측정해 보이는 것이어서 우주

의 흐름을 보여 주는 ‘역(曆)’과 변화의 이치를 보여 주는 ‘역(易)’과 더불어

3대축에해당된다(한태동,2003：227).또한표준음을정하고표준악기를만

들어 이를 바탕으로 도량형을 제정하였으므로 음악은 과학과 생활의 바탕

이 되기도 하였다.

세종의 음악 연구는 박연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그런 흐름은

박연이 올린 각종 상소와 이를 모아 놓은  난계유고 ,세종실록의 관련 기

록에 그대로 남아 있다.26)더욱이 세종 당대의 음악 이론을 자세히 기술한

24)惟蔡元定之書 深得律呂之源 然未能布爪指而諧聲律 是猶抱鋤耒而未諳耕耘之術也.由玆以觀 樂非

自成 因人而成 樂非自敗 因人而敗(송나라 채원정의 저술이 깊이 율려의 근본을 얻었

으나,탄법(彈法)과 지법(指法)이 성(聲)과 율(律)에 맞게 펴지 못하였으니,이는 마치

호미와 쟁기는 있지만 갈고 매는 것을 모르는 것과 같다.이로써 보면 음악은 저

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며,악(樂)은 저절로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하여 허물어지는 것이다.)_악학궤범 서문/이혜

구 신역(2000), 악학궤범 ,국립국악원.

25)예악과 정음과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는 박동근(1993),허재영(1993)에서 일찍이 논

의된 바 있다.

26)그간 박연의 훈민정음 관련 업적은 거의 조명되지 않았다.아마도  훈민정음 

 

해

례본 저술 명단에 박연이 없다 보니 그런 듯하다.그러나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

서 박연의 역할은 해례본 공저자 못지않다고 본다.박희민(2012)은 박연의 훈민정

음 관련 업적을 최초로 조명한 단행본이다.그러나 이 책에서는 훈민정음 창제

자체를 세종이 아니라 박연이 했다고 보는데,이것은 납득하기 어렵다.왜냐하면

훈민정음은 음악 지식과 연구만으로 이루어진 문자는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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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때의  악학궤범 이있어훈민정음제자해의음악관련기술을자세히

이해할수있고,한태동(1983,2003)은이를 당대의이론과현대과학의실증

적 연구를 종합해 입증한 업적이다.

채원정의  율려신서 에서는 자음과 모음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은 상태

에서 음악 이론을 적용했던 것을,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은 자음(초성)과 모

음(중성)을 철저히 분리하여 음성 과학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

<사진 1> 최세진의 ‘사성통해’ 범례의 정음 표기(운회, 홍무정운과 광운 자모지도)

<표 3> 훈민정음과 각종 운서의 오음  배치 비교

구 분 궁 상 각 치 우 지은이와 출처

廣韻三十六字母之圖 후음 치음 아음 설음 순음 수나라 육법언(陸法言),광운

洪武正韻三十一字母之圖 후음 치음 아음 설음 순음 명나라,‘홍무정운(洪武正韻)’

三十六字母之圖 후음 치음 아음 설음 순음 조선 영조,신경준의 ‘훈민정음도해’

初聲二十五母之圖 후음 치음 아음 설음 순음 조선 순조,유희의 ‘언문지’

韻會三十五字母之圖 순음 치음 아음 설음 후음 송나라 황공소(黃公紹),‘운회자모도’

훈민정음 초성 23자모 순음 치음 아음 설음 후음 세종 외,

대체로 중국의 운서에서는 ‘후음’을 ‘궁’으로 하고 ‘순음’을 ‘우’로 정하

였는데,훈민정음에서는 그와 반대로 ‘순음’(ㅁ)을 ‘궁’으로 하고 ‘후음’(ㅇ)

을 ‘우’로 정하였다.

한태동(1998：41)에서는 이렇게 중국의 대다수 운서와 다른 이유가 악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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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따라 실제음정을맞추었기때문이라고하였다.최종민(2013：65,주석10)

에서의 지적처럼 송나라 황공소가 지은 ‘운회삼십오자모도’만 중국의 다른

운서와 다른 측면도 주목해 보아야 한다.27)

황공소의 ‘운회’자모도는 원나라 때 편찬된  몽고운략 을 바탕으로 만

들어 본래 중국 운서와 다른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서는 최세진이 ‘사

성통해’범례에서 그 내력을 밝힌 바 있다.

黃公紹作韻會字音則亦依蒙韻而又緣蒙字有一音兩體之失故今不取基分音之類也

唯於注解則正毛氏之失聚諸家之著而友加詳切故今撰通解亦取韻會主解爲釋.(황공

소가  韻會 를 지을 때 글자의 어음 역시  蒙韻 에 따랐지만,몽고 글자에

서 하나의 음을 두 가지 글자로 표기하는 잘못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

에,지금 그 분류음의 방식은 취하지 않는다.오직 주해에 있어서만큼은 모

씨( 禮部韻略 을 지은 毛晃)의 잘못을 바로잡고 여러 학자들의 저서를 통해

더욱 상세하게 풀이하였으므로,이제  通解 를 편찬함에 있어서 역시  韻會 

의 주해를 취해 그 뜻을 풀이하였다.28))

운서는 중국의 운서든 조선의 운서든 시기별로 끊임없이 편찬되었고,그

내용도 여러 차례 변화를 겪었다.이런 내력에 대해서는  고금운회거요 

 

첫머리에 나오는 ‘公’자에 대한 주해(案)에서 정확히 기술하고 있다.29)

聲韻之學 其傳久失 韻書起於江左 譌舛相承 千有餘年 莫之適正 近司馬文政公

作切韻 始依七音韻 以牙舌脣齒喉 半舌 半齒 定七音之聲 以禮記月令 四時定 角

27)H학회의 한 토론자는 “ 韻鏡 , 七音略 

 

등의 운서나 운도들은 ‘후음-궁,순음-우’

이지만  切韻指章圖 나  四聲等子 , 切韻指南 

 

등의 운서나 운도는 ‘순음-궁,후음-

우’로 배합하였으므로 이 글에서 제시한 예가 훈민정음의 독창성을 증명하는 근

거가 된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이 논지를 비판하였다.그러나 훈민정음의 음계

논증은 훈민정음만의 독창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우리말의 분절적인

원리와 음계의 체계적인 원리의 상관 관계를 세종이 어떤 식으로 접근해 정음 문

자관을 실현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뿐이다.

28)번역은 주성일(2009가)에 따르되 다듬어 인용함.

29)박영규(2013), 세종으로 훈민정음을 보다 ,미간행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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徵宮商羽 半商徵 半徵商之次 又以三十六字母定 每音淸濁之等 然後 天下學士 始

知聲音之正 今韻所編 重加訂定.(성운학이 오래 전에 전해오던 것을 읽어버렸

다.강의 왼쪽에서 일어난 운서가 잘못되고 어긋나게 심해진 지 천 년이

넘었으므로 바로잡을 수가 없게 되었다.근래에 이르러 사마문정공이 절운

을 지었는데 일곱 개의 음운에 의거하여 아,설,순,치,후,반설과 반치의

칠음의 성을 정하였다. 예기월령 에서 사시를 정할 때 사용한 각치궁상우

반상치와 반치상에따라서 36자모를만들고 하나하나의음을 청탁의등위

를 둔 이후에야 세상의 학사들이 성음의 바른 것을 알게 되었다.이제 운

을 편집하면서 거듭 고쳐 바로잡게 되었다._ 古今韻會擧要 

 

1권 3가(아세

아문화사 영인본,20쪽 위)

곧 성운학이많이 바뀌어 운서가 잘못되고어긋나게이어온지 천년이

넘었는데,성운학에 가장 가까운 절운(切韻)은 사마문정공(司馬文正公),곧 사

마 공이 지었다는 것이다.사마광(司馬光,1019~1086)은  절운지장도 를 지은

사람으로 아설순치후ㆍ반설과 반치의칠음에따라성모를 정하였고, 예기

월령(禮記月令) 에서사시(四時)를정할때사용한각ㆍ치ㆍ궁ㆍ상ㆍ우ㆍ반상

치와 반치상에 따라 음에 청탁의 등위(等位)를 두어 36자모를 만들었으며,

그 이후에야 세상의 학사들이 성음(聲音)의 바른 것,곧 정음이 무엇인지 알

게 되었다는 것이다.

 고금운회거요 는중국에서1297년에간행되고조선에서는1433년무렵

에 재간행되어 훈민정음이 창제된 뒤인 1444년에 세종이 국역을 지시한

책30)으로  동국정운(1449) 

 

편찬의 바탕이 된 책이다.이 구절을 인용한 것

은운서의편찬맥락을보여주기위함이기도하지만여기서‘성음’을알게

되었다는 구절이 기존 운서의 발달이나 성음론의 발달에 따른 중국에서의

상대적 진보를 의미한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이다.

문제는 ‘성음’또는 ‘정음’을 알게 되었지만 그것은 이론이나 관념에 머

무른 것이다.‘정음’을 제대로 보고자 하는 이들의 꿈은 15세기 조선에서

30)물론 세종실록에는 “以諺文譯  韻會 _1444/02/16”라고만 나오고 실제 번역서는 남

아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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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운서  동국정운 (1448)과중국의운서를훈민정음으로보여주는  홍무

정운역훈 (1455)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중요한 것은 세종과 집현전 학

사들이 기존의 동양의 성음 이론을 철저히 분석하여 실제 그런 문자를 만

들었다는 점이다.

3.3.민본주의 교화와 소통 원리

세종 정음관의 핵심에는 정음 사용자의 주체가 있다.중국 고대의 정음

관이나 소옹의 정음 이론에는 정작 정음을 누가 왜 사용하는가에 대한 주

체의 문제가 없었다.천지자연의 소리와 문자 논의는 풍성하지만,정작 그

소리와문자를사용하는주체논의가없는것이다.김슬옹(2008)에서는소쉬

르의 언어학과세종의언어학의 핵심차이를 주체가 있고없음으로 논의한

바 있다.물론 성리학은 사람의 도리를 다루는 학문이므로 당연히 다음과

같이 주체의 문제를 다룬다.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脩道之謂敎_ 중용(中庸) 

 

첫머리

하늘의이치를따르는것이사람의본성이요그러한본성을따르는것이

도이고그러한도를닦는것이가르침이라는것이다.하늘의이치를따르고

실천할 때 진정한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다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우리는끊임없이배우고실천해야한다는뜻이다.물론중용의시대적

배경에는 누구나 동등한 주체가 될 수 없는 신분제를 따르는 것도 본성이

라 본 시대적 한계성은 있지만 무엇이 인간의 바른 길인가를 명확히 밝히

고 있다.소옹의 정음관도 이런 천지자연 본성론에 따르고 있지만,정작

언어를 통한 소통의 문제 등은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세종은 교화와 소통 문제로 정음을 꿈꾸게 되었고 그 꿈을 28자

를통해이루었다.세종은다목적용으로정음을만들기는하였으나그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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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은 책을 통해 백성들을 가르치고 책을 통해 정보와 지식을 널리 나누

고 싶은 데에 있었다.한문이나 이두로는 그 뜻을 이룰 수 없어 정음을 창

제하기에 이른 것이다.물론 세종 때도 신분제의 한계가 있었으므로 책을

통한소통문제를오늘날의소통차원으로볼수는없다.그러나신분차이

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발생하는 사람으로서의 섬세한 감성 표현까지 가능

하게 하고 신분과 권력에 관계없이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듦으로써 시대

한계를극복할수있었던것이다.특정계층만이문자의주체가될수있고

그러한 주체조차 마음대로 감성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상황은 노비까지 문

자를 사용하고 감성 표현의 주체가 되는 시대 상황과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르다고 본다.31)

‘훈민정음’의 1차적 사용 주체는 조선의 백성이었으나 보편 문자로서의

‘정음’에 주목한다면,김석연(1993：168)에서처럼 그 주체를 확대할 수 있다.

곧 김석연(1993)에서 정음을 사용할 ‘훈민’의 대상이 한국 국민만이 아니었

음은,정음을 보편적 문자로서 온 누리에 편만하게 하고 싶었던 세종의 꿈

과 청사진이 깔려 있는 원본의 제자 원리와 창제 의도에서 충분히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세종은 천지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 바른 문

자를통한소통과교화에힘써야한다고보았다.신분제가있는상황에서의

소통은근본적인한계가있지만,표현조차못하는상황과표현이가능한상

황은역시차원이다르다.세종이1446년에발표한세종서문과그이전신

하들과의 토론,회의 등을 종합해 보면,하층민이 하고 싶은 말(글)을 한문

으로 인해 하지 못하는 답답한 현실을 문제 삼았으며 그런 까닭으로 새 문

자를 창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정음’의 진정한 가치가 여기에 있다.

31)조선 시대의 노비 계층의 한글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김슬옹(2005:53-56)에서 처

음으로 언급한 바 있고,전반적인 조선시대의 훈민정음 발달사는 최현배(1942),

김슬옹(2012다)에서 총체적으로 기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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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종 ‘정음’의 주요 특징

세종이 정음 창제에 성공한 주요 사상적 특징을 짚어보기로 한다.

4.1.보편성과 특수성의 조화

언어는 중층적이다.근대 언어학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소쉬르(1916)는

랑그와 파롤이라는 이분법을 통해 언어의 복합적 성격을 파악하고 이론화

하였다.그러나소쉬르의이러한접근은다른중층성을잘보여주었지만이

분법식 접근 한계로 언어의 융합적 실체를 제대로 보여 주지 못했다.반면

에세종은 훈민정음을통해음성 기호로서의 보편문자기능과자연어로서

의 특수성을 아울러 구현하여 보편성과 특수성의 융합을 이루었다.

현대언어학은 50년 이상 소쉬르의 이분법을확대재생산하였고,최근에

와서야 융합적인 흐름을 형성하는데,이에 반해 세종은 이미 15세기에 그

런 흐름을 보여준 것이다.보편성과 특수성을 융합하는 원리는  훈민정음 

(1446)해례본의 정인지 서문에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1)有天地自然之聲,則必有天地自然之文.所以古人因聲制字,以通萬物之情以

載三才之道,而後世不能易也.

(2)가.然四方風土區別,聲氣亦隨而異焉.蓋外國之語,有其聲而無其字.假中國之

字以通其用,是猶枘鑿之鉏鋙也,豈能達而無礙乎.要皆各隨所處而安,不可

强之使同也.(사방의 풍토가 구별되므로 말소리의 기운 또한 다르

다.대개중국 이외의 딴 나라말은 그 말소리에 맞는글자가 없

다.그래서 중국의 글자를 빌려 소통하도록 쓰고 있는데,이것은

마치모난자루를둥근 구멍에끼우는것과같으니,어찌제대로

소통하는 데 막힘이 없겠는가?요컨대 모든 것은 각각의 처한

곳에 따라 편안하게 할 것이지,억지로 같게 하여서는 안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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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但方言俚語,不與之同(오직 우리말이 중국말과 같지 않다.)

(1)에서는 문자의 보편성을 설명하고 있다.천지자연의 말소리가 있으면

당연히 그것을 적는 천지자연의 문자가 있어야 한다.그래서 옛 사람들도

천지자연의 말소리에 맞는 천지자연의 글자를 만들었고,그 글자에 만물의

뜻을 담고 천하의 이치를 담았기에 후세 사람들이 쉽게 바꿀 수 없었다는

것이다.말소리와 문자를 일치시키려는,말소리와 문자의 유기적 관계로서

의 보편성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2가)에서는말소리와문자의특수성을강조하고있다.사는곳이다르면

말소리 또한 다르기 마련인데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은 대개 그 말소리

에 맞는 글자가 없다.그래서 중국 글자를 빌려 쓰지만 이것은 마치 둥근

구멍에 모난 자루를 끼우는 격이라 소통하는데 문제가 많다.그렇다면 각

지역에맞는문자를쓸일이지한자같은문자를빌려억지로쓰게할필요

는 없다.즉 (2나)처럼 각 지역의 방언은 같지 않다는 것이다.

보편성과 특수성을 융합한 대표적인 보기는 초성자와 종성자의 인식과

문자화이다.정음은‘초성부용초성’에서보여주듯변이음을정확히인식하

여 초성자와 종성자를 같은 모양으로 디자인하고 간결한 문자로 말소리를

기술할 수 있게 하였다.순경음 비읍(ㅸ)과 같이 모국어 화자의 일상 언어

생활에서 인식되지 않는 음까지 표기하는 문자를 만들고도 종성자처럼 변

이음을실제 기본 문자에 반영하지않음으로써 표기와소통의효율성을이

루었다.

정음은 사성을 나타내는 가점법(加點法)과 같은 초분절음소 표기 체계를

통해 말소리의특수성을 보편적 체계로 드러내는최대의성과를보여주었

다.정우영(2013)에서의 지적처럼 이는 세계 문자사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

들 정도로 독특한 것이다.이에 대해 정우영(2005)은 “일반적으로 분절음소

만 적는 일반 문자와 달리 ‘훈민정음’표기법은 초분절음소를 문자화할 수

있을뿐만아니라문자화된기록을현실발화로재현할수있게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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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기술하며 같은 방식으로 당시 국어를 표기한 15세기 국어 문헌은 ‘문

자로 기록된 소리 책’이라 평가하였다.

이렇게말소리와문자기호의유통이자유로운것은말소리의보편적규

칙(랑그)에 따라 문자를 창제했음에도 다양한 말소리(파롤)를 적을 수 있는

문자 체계를 이루었기 때문이다.곧 세종의 정음은 소쉬르가 랑그를 통해

강조한체계와과학에기반한공통성으로서의보편성과들뢰즈(GillesDeleuze,

1969)가 강조한 차이로서의 보편성을 아울러 드러내는 문자이다.

4.2.자연주의 문자관과 과학주의 문자관의 융합

문자관에서의 ‘자연주의’는 문자는 자연의 소리로서의 말소리를 있는 그

대로를존중하고반영하는표상체로보고자하는것을말한다.이때의문자

는 말소리의 연속적 실체이며 말소리의 자연스런 모사 기호이다.반면에

‘과학주의’는 말소리를 적는 과정의 방법론과 문자 시스템의 체계성,규칙

성을 뜻한다.

세종의 정음 문자관에는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이 융합되어 있지만 1차적

인문자관은자연주의문자관이다.자연의소리이치에따라문자를만들고

자 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와 이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곧 앞서 살펴본

“天地自然之聲,則必有天地自然之文.所以古人因聲制字,以通萬物之情,以載三才之

道”라는 정인지 서문에 이런 사상이 극명하게 드러나 있다.천지자연의 소

리를 가장 정확하게 문자에 담아 소리와 문자가 자연스레 ‘유통’하게 하는

것은 오랜 역사이자 전통이라는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문자에는 자연스럽

게 하늘과 땅과 사람이 조화롭게 존재하고 생성되는 천지인 삼재 사상이

담겨 있는 것이다.이러한 고대의 기본 문자관을 후세 사람들은 함부로 바

꿀 수 없고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은이런문자관을기본문자에반영하여다음그림에서보듯모음소

의대표격인 아래아(ㆍ)부터자음소의대표격인 ‘ㅇ’까지동양의유기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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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을 부여하였다.거시적인 하늘과 미시적인 사람의 목 부분까지 음양오행

의논리를 적용해 천지자연의질서를반영했으며이는동양의전통에따른

보편성을 최대로 이루고자 하는 과정이었다.

동양의 전통적 음양오행론을 철저히 구현하면서도 그것을 철저히 현대

언어 과학으로 융합하고 있다.32)

<그림 2> 훈민정음의 자모음 기본자에 적용한 음양 오행론

‘·(아래아)’의 경우 문자 측면에서도 모음의 중심이므로 천지자연의 중심

인 하늘의 의미를 부여했고 가장 기본적인 모음의 특성(실체 과학)을 부여했

다.아래아가현대표준어에서는배제되고변화의양상이복잡해음소냐아

니냐의 논쟁까지 있지만 그 이면에는 가장 원초적인 발음인 측면도 있을

것이다.33)

32)훈민정음의 과학성에 대해서는 “김슬옹(2012가),한글 우수성,과학성,독창성에

대한 통합 연구, 문법교육 

 

16호,문법교육학회,37-82쪽.”에서 논의한 바 있으

므로 여기서는 줄인다.

33)한태동(2003：70)에서는 아래아(ㆍ)소리는 신생아 때부터 제일 흔히 쓰는 음으로

구강의 모든 근육과 목젖까지 이완시킨 상태에서 나오는 소리이고,말을 구사하

기 이전에 분화되지 않은 제일 자연스러운 소리로 유아들이 [엄마]라 발음할 때

내는 []소리에 들어 있는 음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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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는 <표 4>와 같은  훈민정음 

 

해례본 설명대로라면 입술은 /ㅏ/

보다는 좁히고 /ㅗ/보다는 더 벌려 내는 소리로 입술 모양이 /ㅏ/처럼 벌어

지지도않고/ㅗ/처럼오므라지지도않는중간쯤되는소리다.혀는/ㅏ/와

/ㅗ/와 같이 정중앙 쪽으로 오그리는 것으로 /ㅡ/를 낼 때보다 더 오그리고

혀를 아예 오그리지 않는 /ㅣ/보다는 훨씬 더 오그리는 소리다.혀뿌리를

중앙으로당기듯이 오그리다보니성대가살짝 열리면서소리는성대깊숙

이 울려 나온다.입술 모양은 둥근 모음과 안둥근 모음의 중간 정도 되는

소리다.

<표 4> 15세기 기본 모음자의 소리 특성 비교

갈래 혀 특성(오그리기↑) 소리 성질(깊기 정도↑) 음양 상징 자질 위치상징 자질

舌縮 혀 오그리기 聲深 깊은 소리 하늘(양성) 자

舌小縮
혀 조금

오그리기

聲不深不

淺

깊지도

얕지도 않은

소리

땅(음성) 축

舌不縮
혀 오그리지

않기
聲淺 얕은 소리 사람(중성) 인

/ㅣ/의경우도혀끝뒷부분이아랫니에닿으면서입을살짝벌리고 혀를

높이 올려 나오는 고모음인데,혀 앞에서 나오는 전설 모음을 대표하는 기

본 모음 역할을 한다./ㅡ/는 아랫니에 닿아 있던 혀를 떼고 ‘혀를 약간 내

리면서 혀 뒤쪽으로 발음이 나오는 고모음 소리로 혀 뒤에서 발음이 나므

로,후설 모음을 대표하는 기본 모음이다.결국 /이/와 /으/발음은 다양한

모음의기준역할을한다.그래서세종은/이/와/으/를 모음자를만드는기

본 모음 음운으로 삼았을 것이고,각각을 나타내는 ‘ㅣ’,‘ㅡ’를 기본 문자

로 삼았으며,‘ㅣ’는 서 있는 사람,‘ㅡ’는 평평한 땅의 상징적 의미를 부

여했다.

/으/는혀뒤쪽에서나오는약한발음이라‘쓰+어=써’에서와같이잘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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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된다.이런 발음 현상은 인류 보편 현상이고,그래서 대부분의 언어에서

는 문자로 형상화지 못했다.특히나 로마자권 사람들은 /ㅡ/발음을 거의

못할 뿐 아니라 그것을 나타내는 독립된 문자도 없다.그러나 한국어는 다

른 언어에 비해 /ㅡ/발음이 섬세하게 발달된 편이고 세종은 이를 정확히

포착하여문자로형상화하는데성공하였다.이러한모음의기본특성에대

한 과학적 관찰과 천지자연의 삼요소인 삼재와 연결시켜 정음으로서의 실

체와 가치를 극대화한 것이다.

자음의 경우는 ‘ㅇ’가 문자 차원에서도 작은 우주의 중심이니 사람,그

말소리의 중심인 목을 본떴고 그런 문자의 기본 특성을 말소리로도 갖고

있다.훈민정음 제자해에서는 “대저 사람의 말소리가 있는 것도 그 근본은

오행에 있는 것이다(夫人之有聲本於五行).”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목구멍소리

의 특성을 설명하고 그 다음 ‘어금닛소리－혓소리－잇소리－입술소리’순

으로 기술하고 있다.목구멍은깊숙하고 물기가있으니 ‘물’에 해당되며 소

리가 비고 거침없음은 물이 투명하고 맑아 잘 흐르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한태동(2003：174)에서는 ‘·’의 음관 상태가 관련된 근육을 이완시킨 가장

자연스러운 본연의 상태를 보여 자음 ‘ㅇ’의 음관 상태도 ‘·’와 같은 것으

로 구조적으로 같은 공명 소리를 낸다고 보았다.

이렇게 자연스런 말소리 이치를 문자에 반영하다 보니 정인지 서에서는

“故人之聲音,皆有陰陽之理,顧人不察矣.正音之作,初非智營而力索,但因其聲

音而極其理而已.”라고하여사람의성음(聲音)에도모두음ㆍ양의이치가있

는것인데,스스로노력하면찾을수있는것을사람들이살피지못했을뿐

이라 하였다.

이러한 자연주의 언어관은 자연스럽게 자음 기본자의 발음 기관 상형이

라는 경험과 관찰에 의한 과학과 우리말 모음의 기본 특성을 반영하는 모

음기본자의통합과학으로융해되었다.더욱이자음확장자의가획과모음

확장자의 합성이라는 규칙성으로서의 과학 등의 문자 과학으로 융합되어

문자의 가치와 효용성은 극대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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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종 ‘정음’의 주요 가치와 의미

훈민정음의 정음관과 그 가치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신경

준(1750：6)에서도 “正音不止惠我一方而可以爲天下聲音大典也(정음은 우리나라

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천하의 말소리(성음)를 기록할 수 있는 큰 경전이다.)”

라고 하였고,한태동(1983：130)에서는 “정음은 어느 특정된 나라의 어음이

아니고 언어를 위한 언어로 구성되어 모든 언어의 기틀이 되는 위대한 언

어 체계인 것이다.그런 의미에서 정음은 만민을 위한 언어학의 기틀이 될

것이고자연히그렇게될것이다.”라고하였다.김석연(1993：168)에서는“정

음을 사용할 ‘훈민’의 대상이 한국 국민만이 아니었음은,정음을 보편적인

문자로서 온 누리에 편만하게 하고 싶었던 세종의 꿈과 청사진이 원본 밑

에 깔려 있는 제자 원리와 창제 의도에서 충분히 엿볼 수 있는데…”라고

하였고,정우영(2005)에서는 “지역성을 초월하여 교정적,인위적,이상적인

성격을띤한국어의표준발음또는그것을적는문자체계”라하였다.34)박

선우(2009：143)에서도 “정음이 당대의 음성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창제되었

으며자질성을포함하여음성부호로서의보편성을가진체계이었다는점이

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

세종의정음관은역사적인자연주의와과학생성주의의결합으로이루어

진 것이다.당대의 성운학에 대한 역사적 연구를 수용하면서도,또한 완전

히 다른 정음을 창제하였기 때문이다.35)소옹의 논리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좇았다면 새로운 정음 창제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34)박종국(2006：65)에서도 “정음이라는 이름은 정자나 정문과 같은 뜻을 품고 있는

것으로 중국 글자를 말하는 한자나 그 밖의 다른 나라 글자들보다 상위의 글자라

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세종대왕의 숨은 뜻에 의해 지어진 글자 이름”이라 하였다.

35)이런 의미에서 심소희(2013：383)는 세종의 정음 업적을 “결국 우리는 외래 사상

인 정음관을 주체적으로 섭취하여 창조적으로 우리의 토양에 맞게 변용하고 또

우리의 삶을 개선시키는 도구로 활용하였으므로,결국 정음관은 우리 민족의 사

상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다.”라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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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은선행 이론과역사적흐름을존중하되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냈다.

세종과집현전음운학자들은  훈민정음(1446) 

 

해례본의자신감을바탕으

로 중화의 문자 표준을 동국의 문자 표준으로 가져오는 담대한 정음 도전

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동국정운 (1448)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이천

년 이상을 해결 못한 운서의 발음 표기( 홍무정운 )를 과감하게 입증해 보인

것이  홍무정운역훈 (1455)이다. 홍무정운 

 

편찬의 기본 목표는 이 책 서

문에서밝혔듯이 그당시 통용되는현실 한자음을바로잡으려는것이었고

 동국정운 은 철저히 이 책을 근간으로 편찬되었다.그러나  홍무정운 은

소리를제대로적을수없는한자의절대모순때문에그런목표를이룰수

없는 반쪽 운서에 머무른 것이며  동국정운 이 대안 운서로서의 방법론을

보여주고  홍무정운역훈 은 아예  홍문정운｣에서 보이지 않던 소리를 보

여주었다.36)이는 황제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으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명나

라 집권 세력과 당대의 중국 음운학자들은 이런 도전의 가치와 의미를 알

아차리지 못했다.37)

<사진 2> 동국정운(1448)과 홍무정운(1375), 홍무정운역훈(1455)

36)이런 맥락을 처음으로 세밀하게 다룬 논저는 성원경(1971,1976)이다.

37)알려진 공적 반응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알았다 하더라도 무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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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정운 과  홍무정운역훈 은 한자와 한문이 갖고 있는 문어로서의

동아시아적 보편성을 또 다른 보편 문자인 정음으로 그 한계를 극복한 것

이었다.황제의나라중국이밝히지못한정음의실체를눈으로보게된그

기쁨을 신숙주는 이렇게 표현하였다.

我世宗大王天縱之聖.高明博達.無所不至.悉究聲韻源委.而斟酌裁定之.使七音四

聲.一經一緯.竟歸于正.吾東方千百載所未知者.可不浹旬而學.苟能沈潛反復.有得乎

是.則聲韻之學.豈難精哉.古人謂梵音行於中國.而吾夫子之經.不能過跋提河者.以字

不以聲也.夫有聲乃有字.寧有無聲之字耶.今以訓民正音譯之.聲與韻諧.不待音和類隔

正切回切之繁且勞.而擧口得音.不差毫釐.亦何患乎風土之不同哉_ 홍무정운역훈 

 

서문

우리 세종대왕께서는 타고나신 성인으로 고명하고 통달하여 깨우치지

아니한 바 없으시어 성운의 처음과 끝을 모조리 연구한 끝에 헤아려 옳고

그름을 정해서 칠운ㆍ사성의 가로세로 하나의 줄이라도 마침내 바른 데로

돌아오게 하였으니,우리 동방 천백 년에 알지 못하던 것을 열흘이 못 가

서 배울 수 있으며,진실로 깊이 생각하고 되풀이하여 이를 해득하면 성운

학이 어찌 정밀하기 어렵겠는가.옛사람이 말하기를,‘산스크리트어가 중국

에 행해지고 있지만,공자의 경전이 인도로 가지 못한 것은 문자 때문이지,

소리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였다.대개 소리가 있으면 글자가 있는 법이니

어찌 소리 없는 글자가 있겠는가.지금 훈민정음으로써 번역하여 소리가

운(韻)과 더불어 고르게 되면 음화(音和)ㆍ유격(類隔)ㆍ정절(正切)ㆍ회절(回切)

따위의 번거롭고 또 수고로울 필요가 없이 입만 열면 음을 얻어 조금도 틀

리지 아니하니,어찌 풍토가 똑같지 아니함을 걱정하겠는가.

정음창제가얼마나큰도전이었는지제일먼저알아차린이들은최만리

를 비롯한 갑자상소 주역들이었다.

我朝自祖宗以來,至誠事大,一遵華制,今當同文同軌之時,創作諺文,有駭觀聽.

儻曰諺文皆本古字,非新字也,則字形雖倣古之篆文,用音合字,盡反於古,實無所

據.若流中國,或有非議之者,豈不有愧於事大慕華.(우리조선은 조상때부터내

려오면서 지성스럽게 대국을 섬기어 한결같이 중화의 제도를 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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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문자(한문)도 같고법과 제도도같은 시기에언문을 창제하신 것은보

고 듣기에 놀라움이 있습니다.설혹 말하기를 “언문은 모두 옛 글자를 본

뜬 것이고 새로 된 글자가 아니라.”하지만,글자의 형상이 비록 옛날의 전

자를 모방하였을지라도 음을 쓰고글자를 합치는 것은 모두 옛것에 반대되

니 사실 근거가 없사옵니다.만일 이 사실이 중국에라도 흘러들어 가서 혹

시라도 비난하여 말하는 자가있사오면 어찌 대국을 섬기고 중화를 사모하

는 데에 부끄러움이 없사오리까?)

갑자 상소는 중국이 천 년 이상을 해결하지 못한 한자음 적기를 해결한

세종이 창제한 언문(정음)의 신묘함에 놀라면서도 정작 그 한자음 적기보다

는중국이해결못한것을조선이해결한‘과도함’이지나치다고세종의문

자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중국에 알려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으나

그 두려움은 자기 검열식 두려움일 것이다.

중국의 시각에서 보면 오랑캐 나라가 오랑캐 문자를 갖는 것은 전혀 관

심 대상이 아니다.‘정음’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을 중국에서 볼 때 오랑

캐나라의오랑캐문자일뿐이다.실제훈민정음반포이후중국의공식반

응은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중국의 지배층이나 음운학자들은 용 보기를

간절히원했으면서도정작용이 변방의 작은 나라에서나타나자철저히무

시한 셈이다.

세종의 융합적 정음관은 고대의 정음관을 15세기에 맞게 변용한데다 시

간 변화와 관계없이 응용 확대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곧 세종은 자연주의 문자관과 과학 생성주의 문자관을 융합하여

정음의 창조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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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맺음말

중국의 정음관은 근본적으로 소리를 기록하는 데 집중하여 문자가 다시

소리로돌아오는이치를제대로주목하지않았다.또한소리와문자의주체

인 사람 사이의 소통에도 소홀하였다.곧 진정한 ‘정음’이 아니었다.

이런 역사적 흐름 속에서 세종의 ‘정음 문자관‘은 어떻게 형성되었고 실

제 성과를 거두었는가가 중요하다.‘정음(正音)’은 사람의 말소리를 비롯한

들리는 자연의 소리를 가장 과학적으로 적을 수 있는 보편 문자에 대한 특

별명칭이다.세종은정음을통해소리와문자를유통(流通_세종서문)하게함

으로써 사람 사이의 유통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런관점에따라 세종의 정음또는정음관의핵심형성 과정을 상형과

학과 음률 배치,소통 주체 측면에서 다시 규정하였다.그 배경 원리로 보

편성과특수성의 융합원리와자연주의 철학과 과학 생성주의의융합원리

를 설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음관의 실체를 조명하였다.

세종은 소리와 문자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각 자소의 절대 음가를

구현하면서도그것이빚어내는다양한말소리의역동성도함께담아냄으로

써정음의‘바름’이지향해야하는바른세상의길을시공간을초월하여제

시하였다.

세종정음의실체는소리와문자의보편성을바탕으로사람사이의소통

성을 이룬 것이며 이를 음악과 과학 방법론으로 소리와 문자의 바름과 표

준이가능하게하였다.따라서이러한정음문자관은문자맥락을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상생으로융합되는 ‘유통’정신으로 이루어졌다.

물론세종의정음관또는정음이완벽하다는것을얘기하는것은아니다.

사람의말소리자체가시대와공간에따라역동성을 띠므로 그것을 담아내

는 완벽한 문자는 있을 수 없다.그러나 역동성 안에 담겨 있는 기본 원리

나 바탕 원리는 있는 것이며 세종은 바로 그런 원리를 문자에 담는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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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소리

문자

소통성보편성 정음=유통

과학

표준

음악

바름

<그림 3> ‘정음’ 특성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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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ontheContextofSejong’sViewof

Jeong-eum Letters

Kim Seul-ong

ThispaperexplainsthetruenatureandcontextofSejong’s“view of

jeong-eumlanguage.”Jeong-eum(正音 propersounds)isthespecialnamefor

universallettersthatcanmostscientificallyexpresstheaudiblesoundsof

nature,includingthesoundsofhumanspeech.Byallowingsoundsandletters

tocirculate(流通_SejongIntroduction)throughjeong-eum,Sejongmade

communicationbetweenpeoplepossible.

Basedonthisperspective,thepaperre-stipulatedthecoreformationprocess

ofSejong’sjeong-eumorviewofjeong-eumintermsofhieroglyphics,tone

andrhythmplacement,andagentofcommunication.Thetruenatureofthe

viewofjeong-eumwasilluminatedwiththeprincipleofconvergencebetween

universalityand particularityand theprincipleofconvergencebetween

naturalistphilosophyandscientificgenerativism chosenasthebackground

principles.

Basedonthescientificanalysisofsoundsandletters,Sejongdeterminedthe

absolutephoneticvalueofeachgraphemeandatthesametimecapturedthe

dynamismofdiversesoundsofspeechproducedbythem,andinsodoing,he

presentedthepathoftherightworldthatthe“correctness”ofjeong-eum

shouldfollowwhiletranscendingtimeandspace.

ThetruenatureofSejong’sjeong-eum liesinrealizing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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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peopleonthebasisoftheuniversalityofsoundsandlettersandin

makingitpossiblewithmusicandscientificmethodologytohavecorrectness

andstandardsforsoundsandletters.Thereforesuchaviewofjeong-eum

lettersisestablishedonthe“circulation”spiritwhereallelementsformingthe

contextoflettersnaturallyconvergeinmutualsupport.

▪주제어：훈민정음,정음,세종대왕,소리,통섭

Hunminjeongeum,Jeongeum,KingSejong,sound,con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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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국어사전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38)김 한 샘

<차 례>

1.머리말

2.초등국어사전의 거시 구조 분석

3.초등국어사전의 미시 구조 분석

4.초등국어사전의 개선 방안

5.맺음말

1.머리말

Sydney(1989)는 ‘사전’을 ‘강력한 단어’라 하였다.책의 제목을 ‘사전’이라

붙이는순간 그책이권위적이고 학문적이며 정확하고정밀한내용을담고

있음을 내포한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사전은 언어 교수․학습의 기본 콘

텐츠로 활용된다.그런데 국내의 사전 사용 실태를 살펴보면 사전을 국어

학습보다 외국어 학습에 활발히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국립국어원에서

국민의 언어의식을 조사한 결과1)외국어사전 보유 비율이 75.2%인데 비해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9-361-A00027)

1)2010국민의 언어의식 조사：전국 만 20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남녀 5,000명을 대

상으로 1:1개별면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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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편을 제외한 국어사전을 보유한 비율은 60.9%에 불과했다.하영동(2009)

에서 소개한 대로 프랑스처럼법령으로 자국어 사전을소유할것을 규정하

는나라도있지만,제도적인문제로돌리기보다는어릴때부터사전을곁에

두고 활용하면서 글을읽고쓰는 것이 자연스럽게몸에배도록국어교육의

차원에서 독려해야 할 것이다.

현행국어과교육과정을적용한교과서체계에서사전을활용한학습내

용이 처음 소개되는 것은 4학년 1학기이다.“낱말들을 분류해 보고 국어사

전에서 낱말을 찾아본다.”라는 3-4학년군의 문법 영역 내용 성취 기준에

의한것이다.대부분의초등학생이이때국어사전을처음접하게되므로다

양한 매체의 사전을소개하고사전의구조와 사전을 활용하는방법을교육

하게되어있다.이때활용하게되는초등국어사전에초등국어교육의내용

요소가잘반영되어있어야사전과국어교육의연계성이높아질것이다.이

논문은 현재 시중에 출시되어 있는 초등국어사전의 구조를 분석하여 교육

과정에 따른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점검하고 개

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초등국어사전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초등학생을 사

용자로 명시한 사전 네 가지를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보리국어사전(2008/2014,토박이 사전 편찬실,도서출판 보리)

•연세초등국어사전(2002/2014,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두산동아)

•초등새국어사전(1976/2014,두산동아)

•푸르넷초등국어사전(2001/2014,김낙준,금성출판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은 같지만 네 사전은 각기 다른 성격을

지니고있다. 보리국어사전 은초등학생뿐만아니라중학생까지사용자로

설정했고,2) 연세초등국어사전 은대학의연구소에서 편찬했으며, 초등새

2)하영동(2009)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프랑스의 초등학생 대상 사전이 저학년용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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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은 머리말에서 제시한 초등국어사전의 패러다임 변화를 겪으며

전환된 사전이다. 초등새국어사전 과  푸르넷초등국어사전 은 교과서,참

고서 등 사전 이외의 교육 콘텐츠를 함께 생산하는 출판사에서 펴낸 사전

이다.이하 네 종류의 사전을  보리 , 연세 , 새국어 , 푸르넷 으로 표

기하여 구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2.초등국어사전의 거시 구조 분석

2.1.표제어의 규모와 구성

표제어의 규모에 대해 정확한 숫자를 제시한 사전은  푸르넷 뿐이었다.

3만 2천 개의 올림말을 실었다고 일러두기에 밝혔다. 보리 , 연세 도 일

러두기에서 표제어수에대해언급했는데  보리 는 4만 개 넘게, 연세 는

3만 7천여 개를 실었다고 하여 대강의 표제어 수를 제시하였다. 새국어 

에서는 머리말에 1998년 초에 5판을 내고 이에 4,000여 낱말을 새로 추가

하였다고 밝혔는데 5판에서 역시 표제어 수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

제어 규모를 가늠하기 힘들다.장현희(2009)에서  새국어 의 표제어 수를

26,000으로 추정한 것을 받아들이면 표제어 수는  보리 , 연세 , 푸르넷 ,

 새국어 

 

순으로 많다.초등학생용 국어사전의 적절한 표제어 규모에 대한

별도의 논의는 없지만 하영동(2009)에서 프랑스어 사전과 비교하여 표제어

수와 관련한 제안을 한 바 있다.거시 구조의 규모를 키우다 보면 미시 구

조가 부실화 될 수 있으며 언어 학습 사전으로서 기본적인 어휘를 상세히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다시 말해 교과 과정과 관련이 없는

과 고학년용 사전으로 분화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보리 에서 사전 사용자를

초중고생으로 넓게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50 한말연구 제35호 (2014. 12)

고유명사,전문어,어려운 한자어를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교과 과정’이라는 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

느냐에 따라 표제어 수록의 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2002년  연세 

 

초판에서초등학교전학년전과목교과서의낱말을포함했다고선언하면서

이후의 초등국어사전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교과서 어휘를 표제어의 부분

집합으로 삼고 있다.하영동(2009)에서 배제할 것을 제안한 고유명사,전문

어,어려운 한자어는 교과서에 출현하기 때문에 실린 것이 대부분이다.초

등국어사전이단순히국어교과에만국한하지 않고 초등학교전교과의학

습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 초등학교 교과서에 출현하는

어휘 수가 초등국어사전 표제어의 최소한의 규모가 된다.초등학교 교과서

에는얼마나많은어휘가실려있을까?김한샘(2010)에의하면제7차교육과

정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어휘 수는 23,310이었고, 보리 에서 초등학교

모든 학년,모든 과목 교과서에 있는 낱말 27,400여개를 실었다고 한 것은

2007년개정교육과정에의한것으로추정된다. 새국어 를제외한모든사

전의표제어규모가교과서수록어휘보다크다.실제로  새국어 는일러두

기에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주요 낱말을 ‘골라’실었다고 밝혔다.

교과서어휘이외에는어떤기준으로표제어를선정했는지를살펴보면  보

리 는 어린이 책과 초등학교학급 문집에서낱말을뽑아실었다는것이특

징적이다.친숙도(familarity)가높은어휘를포함하는동시에초등학생들이직

접 쓴 글에 나타나는 어휘를 반영해 이해 어휘뿐만 아니라 표현 어휘까지

고려하였다. 연세 는 말뭉치 연구의 전통을 살려 ‘기초 학습용 말뭉치’를

구축하고 초등학생용 도서를 포함하여 초등학생이 알아야 할 중요 낱말을

포함하였다.연세말뭉치의고빈도어목록과초등교과서어휘목록을교차

검토하여이들중2500여개의낱말에대해 초등학교교육용기초 어휘표

시(*)를 붙인 것은 다른 사전들과 변별되는 점이다. 새국어 는 ‘초등학생

으로서 기본적으로 알아 두어야 할 낱말’을 실었다고 하여 추상적인 표제

어 선정 원칙을 제시하였고, 푸르넷 도 초등학생들이 알아야 할 낱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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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모았다고밝혔다.속담,관용구 등의관용표현과고유명사는모든사

전에 공통적으로 실렸는데  보리 는 고유명사 중 인명은 배제하였다. 보

리 , 연세 는 ‘뼈가 빠지게’등과 같이 용언으로 끝나는 관용구의 활용형

이 제한적일 때는 이를 반영하여 표제어로 제시하였다. 연세 를 뺀 모든

사전에서 북한어를 수록하였는데 적게는  보리 

 

800항목, 새국어 

 

83항

목, 푸르넷 

 

100항목으로 각각 2%,0.3%,0.3%의 낮은 비율이다.

어떤 언어 단위를 표제어로 삼았는가를 살펴보면 네 사전이 모두 다른

양상을 보인다. 보리 , 연세 , 푸르넷 은 학교문법에서 단어로 인정한

명사,대명사,수사,동사,형용사,관형사,부사,감탄사,조사의9품사를모

두 표제어로 삼았고  새국어 는 이중에서 조사는 제외하였다.현행 교육과

정의3-4학년군의문법영역내용성취기준에서조사를주요품사로보고

변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쓰기 영역 성취 기준에서 조사를 앞말에 붙여

쓰는 한글 맞춤법의 원리에 맞게 문장을 쓸 수 있도록 지도하게 되어 있음

을 고려할 때 조사를 표제어로 등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용언의 활용과

관련한 어미는  연세 만 표제어로 포함하였다.그런데 교육과정의 문법 영

역을 살펴보면 3-4학년군에서는 낱말의 기본형과 활용을 이해시키게 되어

있고,5-6학년군에서는 다양한 연결 어미로 앞뒤 절을 연결해 보는 활동

등을 통해 연결 어미의 쓰임새를 알고 효과적인 문장 구성의 중요성을 인

식할 수있도록지도할것을성취 기준으로제시하였으므로 단어가 아니더

라도 어미를 등재하는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다.모든 사전이 교과서

에 나오는 지명,단체명 등을 적극적으로 수록하였기 때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국제 통화기금’등과같은구를표제어로다수등재하였다.어근

과접사,이들이형성한 복합어를표제어에어떻게반영하였는지는(1)～(4)

의 에서 드러난다.

(1)ㄱ.주표제어：꾸물-

ㄴ.부표제어：꾸물거리다,꾸물대다,꾸물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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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ㄱ.주표제어：꾸물거리다,꾸물대다,꾸물꾸물

ㄴ.관련어 정보： 꾸물대다, 꾸물거리다

(3)ㄱ.주표제어：꾸물거리다,꾸물꾸물

ㄴ.가표제어：꾸물대다

ㄷ.관련어 정보： 꾸물대다

(4)ㄱ.주표제어：꾸물거리다/꾸물대다,꾸물꾸물

ㄴ.부표제어：꾸물꾸물하다

 보리 는 (1)과 같이 ‘꾸물-’등의 어근을 표제어로 포함하고,‘꾸물거리

다,꾸물대다’처럼 어근이 접사와 결합한 파생어나 어근 ‘꾸물꾸물’같이

어근 자체가 반복되어 형성된 합성어를 부표제어로 제시하였다. 연세 는

‘꾸물거리다’,‘꾸물대다’,‘꾸물꾸물’을 모두 주표제어로 삼았고 ‘꾸물거리

다’와‘꾸물대다’의관계는비슷한말의표지를붙여각각의관련어로제시

함으로써 의미적으로 접근하였다. 새국어 도  연세 와 같은 방식이나 비

슷한의미의단어를풀이하는지면을절약하기위해서‘꾸물대다’는가표제

어로 설정하여 ‘꾸물거리다’의 뜻풀이와 예문을 통해 정보를 얻도록 하였

다. 푸르넷 은 지면을 절약하기 위해 ‘/’를 구분자로 하여 두 개의 단어를

하나의 표제항으로 제시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푸르넷 은 ‘꾸물꾸물’을

표제어로 올리는 데에 그치지 않고 ‘꾸물꾸물하다’를 부표제어로 제시하였

는데, 보리 의방식에서는‘꾸물꾸물’이부표제어이기때문에‘꾸물꾸물하

다’는포함할수없다. 보리 와같이어근을표제어로하여기술하는방식

은 초등학생의 수준에서 어근을 분리하여 사전을 찾기 힘들다는 점과 2차

적으로 파생되는 어휘를 실을 수 없다는 점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언어

단위를기준으로기준으로 각사전의표제어수록 양상을 정리하면  보리 

는 구․단어․어근․접사를, 연세 는 구․단어․어미․접사를, 새국어 

는 구․단어(조사 제외)․접사를, 푸르넷 은 구․단어․접사를 표제어로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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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표제어의 배열

표제어는 모두 한글 맞춤법 제2장 제4항의 붙임23)에 따라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였는데 이는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교과서의 사전 찾는 법에도 ‘글

자가 짜인 순서’라는 제목으로 명시되어 있다.어문 규정에서는 자음과 모

음의 순서에 대해서만 정해놓았지만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는 실제로

사전을 찾을 때 필요한 종성의 배열 순서까지 포함하여 제시하여 <그림

1>과 같이 사전의 낱말 배열 체계를 설명하였다.

<그림 1> 사전의 낱말 배열 순서(초등 국어 4-1[나])

사전에서 낱말을 배열하는 기본 원칙은 가나다순이지만 (1)～(4)에서 볼

수 있듯이 네 사전 모두 표제어에 주표제어와 부표제어의 층위가 있으며

3)[붙임 2]사전에 올릴 적의 자모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자음：ㄱ ㄲ ㄴ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ㅉ ㅊ ㅋ ㅌ ㅍ ㅎ

모음：ㅏ ㅐ ㅑ ㅒ ㅓ ㅔ ㅕ ㅖ ㅗ ㅘ ㅙ ㅚ ㅛ ㅜ ㅝ ㅞ ㅟ ㅠ ㅡ ㅢ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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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별로상하위구조의양상이일치하지않는다. 보리 는명사,부사,어근

에 접미사가 붙어 형성된 파생 용언을 모두 부표제어로 인정하였으며 ‘-이/

히/스레’가붙어형성된부사와어근이반복되어형성된첩어류도부표제어

로 실었다.

 보리 가부표제어의범위를가장넓게인정한데에반해  연세 는명사

에‘-하다/되다’가붙어서파생된단어만을부표제어로인정하여가장부표

제어의범위가좁다. 새국어 와  푸르넷 은명사에‘-하다/되다’가붙어서

파생된 동사와 명사,부사,어근 등에 ‘-이/히/스레’가 붙어 형성된 부사를

부표제어로 삼았다.모든 사전에서 관용구와 속담은 부표제어로 제시하였

다.관용표현은주표제어설명이끝난후줄을바꾸어뜻풀이와예문을제

시하지만 주표제어를 어근으로 하여 형성되는 복합어는 줄을 바꾸지 않고

제시하며 미시 구조가 예문 한 가지로 단순하다.

3.초등국어사전의 미시 구조 분석

유현경․남길임(2009)에서는일반적인언어사전의미시구조모형을다음

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제어(어깨번호)(한자)[발음][활용형]품사 뜻풀이 용례 관련어 참고 참고상자

위에 포함된 표제어 정보,발음 정보,품사 정보,형태 정보,의미 정보,

관련 어휘 정보는 초등국어사전에도 대부분 기술되어 있다.초등국어사전

의 미시 구조를 구체적인 표현 방식이나 특정 정보의 수록 여부를 중심으

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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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공통 미시 구조

분석대상초등국어사전4종모두유현경․남길임(2009)에서제시한일반

언어사전의 기본 미시 구조 모형의 체계를 따르고 있다.우선 표제어의 표

현 방식을 살펴보면 어형이 변하지 않는 품사는 단어 자체를 표제어로 삼

았고 활용하는 용언의 경우 어간에 ‘-다’를 붙여 기본형을 나타내었다는

점에서 분석 대상인 네 종류의 사전이 똑같은 방식을 취했다.모든 사전에

서한자어나 외래어에대해소괄호안에 원어 정보를 표시하였는데 외래어

의 원어를 표시하는 방식은 사전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보리 는 (5)와

같이 소괄호 안에 외래어의 원어를 적되 무표인 경우는 영어로 설정하고

영어 외의 원어는 (5ㄴ)처럼 원어 정보 다음에 위 첨자로 어떤 외국어에서

왔는지를 표현하였다. 연세 는 원어 정보 앞에 외국어의 종류를 적었는데

(6ㄱ)과 같이 영어의 경우에도 정보를 주었다.(7)에 나타낸  새국어 는 외

래어의 어원에 대한 정보 없이 로마자로만 표현하였고, 푸르넷 은 (8)과

같이  연세 와 동일한 방식을 취하였다.

(5)ㄱ.피아노(piano)

ㄴ.피자(pizza이)

(6)ㄱ.피아노【악기】(영 piano)

ㄴ.피자(이 pizza)

(7)ㄱ.피아노
1
(piano)

ㄴ.피자(pizza)

(8)ㄱ.피아노1(영 piano)

ㄴ.피자(이 pizza)

‘우동’과같은일본어에서온말에대해서도위의(5)～(8)의방식을적용

하여 로마자로 ‘udon’이라는정보를 준 사전이 대부분이었는데  푸르넷 만

별도의 원어 정보 없이 ‘가락국수’의 일본식 말이라고 뜻풀이에 정보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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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그런데 (5)～(8)의 예를 보면 외래어 외에도 동형어를 나타내는 방식

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6)의  연세 는 동형어의 의미를 나타

낼 수 있는 길잡이말을 제시했고 (7)～(8)의  새국어 , 푸르넷 은 일반적

인 국어사전과 같이 동형어 번호를 위 첨자로 제시하였다.(5)～(8)의 ㄱ에

서 예로 든 ‘피아노’를 동형어로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보리 도  연세 와

같은 방식으로 동형어를 구분하였다. 보리 는 꼴이 같은 올림말은 뜻을

드러낼수있는길잡이어깨말을붙여구분하였다고일러두기에밝혔고, 연

세 는 길잡이말에 대해 (9)와 같이 일러두기에 적고 있다.

(9)길잡이말：형태가 같은 말이 여럿 있을 때 그중에서 찾고자 하는 단

어가 어떤 것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말을 보여 주

었다.이를 ‘길잡이말’이라고 한다.길잡이말은 기존 사전들에서 동

형어를 구분할 목적으로 붙였던 어깨번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어린

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해당 올림말이나 의미 항목을 가장 잘 떠올

릴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길잡이말은 올림말 바로 뒤에 위 첨자

로 표시했다.

같은 방식으로 동형어를 표시하였는데  연세 에서 (9)와 같이 자세히 길

잡이말에대해설명한것은2002년  연세 

 

초판에서길잡이말을처음도입

하면서 새로운 방식에 대해 상세히 알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연세 

에서 도입한 방식을  보리 에서도 적용하면서 길잡이말 체계의 정교함이

더해졌다.아래 (10ㄱ)은‘말’의동형어에대한  연세 의길잡이말이고 (10

ㄴ)은이에대응되는  보리 의길잡이어깨말이다.밑줄친부분을보면  연

세 보다  보리 가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더 쉽고 구체적인 말로 길잡이말

을 선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한자어보다 고유어를,상위어보다 하위어를

사용함으로써 길잡이말의 난이도가 낮아졌다.

(10)ㄱ.언어,동물,그릇,놀이,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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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이야기,동물,그릇,윷놀이,끝

길잡이말로동형어를구분하는새로운방식이초등학생들에게도움이되

는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어 정보를 어떻게 표시하느냐에 따라서 전통적인

동형어 번호 부여 방식도 효과적일 수 있다. 보리 , 연세 , 새국어 의

세 사전은 관련어정보에서는동형어를 구분하지 않았다.예를 들어 ‘낮’이

라는 표제어에 ‘밤’이 반의어로 제시된다고 하더라도 ‘ 밤’로 표현하지

‘ 밤【때】’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그런데  푸르넷 에서는 ‘낮’의

반의어를 ‘ 밤1’과 같이 나타내었다.이렇게 관련어에서 동형어를 구분하

는 체계를 갖추었다면 표제어 간의 인덱싱이 쉽고 빠른 동형어 번호 제시

방식도 장점이 될 수 있다.

 보리 를제외한세사전에서단어의형태와발음이달라진경우에발음

을 보였다.다만,장음의 표시를  연세 에서는 ‘양육[양:육]’과 같이 발음을

표시하는 대괄호 안에 하였고, 새국어 , 푸르넷 에서는 ‘양:육’으로 표제

어정보에서표현하였다.한편모든사전에서활용정보를실었는데협의의

‘활용’은 ‘곡용’과 대립되는 용언 어간에 다양한 형태의 어미가 붙는 현상

을 가리키지만 일반적으로 사전에서 ‘활용 정보’라고 하면 체언과 조사의

결합형과 용언의 활용형을 통칭하는 용어이다.초등국어사전에서도 대부분

체언과조사의결합형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그런데체언과조사의

결합형을제시하는 목적이조사에따라 변하는 체언의발음을보여주는것

이기 때문에 발음을 제공하지 않는  보리 에서는 체언과 조사의 결합형에

대한정보가누락되었다.(11ㄱ),(11ㄴ),(11ㄷ)이각각  연세 , 새국어 , 푸

르넷 의 예인데 조사 일부나 제시 순서만 다를 뿐 같은 방식으로 체언과

조사의 결합형과 그 발음을 보이고 있다.용언의 활용 정보는 사전마다 다

르게 나타나는데 우선  보리 , 새국어 , 푸르넷 은 발음 정보 없이 불규

칙적으로활용하는용언의활용정보만보였다.정보의양면에서는  보리 ,

 푸르넷 이 (12ㄱ),(12ㄹ)처럼 세 개의 활용형을 제시한 반면  새국어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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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ㄷ)과 같이 두 개의 활용형만 보였다.나머지 세 사전과 달리  연세 는

(12ㄴ)처럼 세 개의 활용형을 제시하면서 불규칙 활용 용언에 대해서는 발

음을함께보였다.발음정보와활용정보면에서는  연세 가가장많은정

보를 제시하였다.

(11)ㄱ.몫이[목씨],몫만[몽만],몫도[목또]

ㄴ.몫이[목씨],몫도[목또],몫만[몽만]

ㄷ.몫이[목씨],몫과[목꽈],몫만[몽만]

(12)ㄱ.더운,더워,덥습니다

ㄴ.더운[더운],더워[더워],덥습니다[덥:씀니다]

ㄷ.더우니,더워

ㄹ.더운,더워,덥습니다

초등국어사전의뜻풀이를의미를기술하는데에쓰인메타언어를통제한

정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분석 대상이 된 네 가지 종류의 사전이 전부 다

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새국어 는 메타언어로 쓰이는 어휘에 대한 제한

이 없고, 보리 는 ‘쉬운 우리말’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반면

 연세 는 메타언어를  연세 에 실린 표제어 항목으로 완전히 통제하였다.

이는 어떤 어휘의 의미를 몰라서  연세 에서 찾아 뜻풀이를 읽다가 그 안

에 혹시 모르는 어휘가 등장하더라도  연세 

 

안에서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한편  푸르넷 은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추어 아주 쉬

운단어로풀이하되어쩔수없이어려운단어를쓸경우에는괄호안에쉬

운 말을 보여 사전의 뜻풀이를 이해하기 위해 다른 사전을 찾는 불편이 없

도록 하였다.메타언어 통제 방식은 적확한 단어로 표제어를 풀이하면서도

초등학생이이해할수있도록추가정보를제공하는  푸르넷 의방식이가

장 합리적으로 보인다.(13)은  푸르넷 에서 취한 메타언어 통제의 예이다.

‘친가’가 푸르넷에 표제어로올라있지 않아서괄호 안에 ‘아버지의 집안’이

라고 풀어서설명을하였다.(14)는(13)과같은 방식의확장을보이는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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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어른이라는 의미의 ‘성인’이 표제어로 올라 있으나 만 20세 이상이 된

사람을이르는 말이라는뜻의 성인1과 덕과 지혜가뛰어나길이우러러 본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뜻의 성인2가 있으므로 괄호 안에 교체할 수 있는

쉬운어휘인‘어른’을보여바로뜻을이해할수있게하였다.또한괄호안

에쉬운말로풀어 설명하는범위를뜻풀이뿐만아니라예문에까지 확장하

여 ‘불가’에 ‘할 수 없음’이라는 설명을 보탰다.

(13)삼족(三族)1.부모와 형제와 처자.2.친가(아버지의 집안)와 외가와

처가의 가족. 

 

옛날에는 역적질을 하면 삼족을 멸하였다고 한다.

(14)연소자(年少者)나이가 어린 사람.특히,성인(어른)이 아닌 사람.

 

 

연소자 관람 불가(할 수 없음).

네 사전 모두 용례의 형식은 구와 문장이었다.다만 용례의 출처와 매체

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새국어 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용례를 뽑

았다고 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한 반면  연세 는 교과서와 어린이책이라는

출처를 제시하였다. 푸르넷 은 창작동화에서 뽑은 것을 포함하여 3만 개

의 예문을 실었다고 예문의 수를 밝혔다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보리 는

보기글은 초등학생이 흔히 쓰는 입말로 보여 주었다고 하여 차별화하였다.

예문전체가입말인것은아니지만입말예문을풍부하게실어다양한입말

종결어미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했다는 것은 장점이다.입말 예문 중

에 의문문의 비중도 높다. 보리 

 

입말 예문의 구체적인 예는 (15)와 같다.

(15)ㄱ.나：형,나랑 공놀이 할래?

ㄴ.남：남도 아닌데 그렇게 모른 척하기야?

ㄷ.너：너,나 좀 도와주겠니?

ㄹ.네：네가 준 편지 잘 읽었어.

관련어 항목은 학습자의 어휘 확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이다.현행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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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의 초등학교 1-2학년군 문법 영역 내용 성취 기준에 관련어에 초점을

두어 낱말 간의 의미 관계를 지도하도록 되어 있다.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16)과 같다.

(16)낱말과 낱말의 의미 관계를 알고 활용한다.

：낱말들이 의미적으로 서로 일정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은 어휘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어휘력 향상

에 도움이 된다.비슷한 말, 반대말, 상위어와 하위어에 초점을 두어 낱

말 간의 의미 관계를 지도하고,연상 활동이나 말놀이를 통해 다양한

어휘를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그리고 새로 알게 된 말을 여러

상황에서 사용해 봄으로써 어휘구사 능력을 신장시키도록 한다.이

러한 활동을 통해 어휘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한다.

어휘의미관계를나타내는각사전의관련어정보체계는(17)에서확인

할 수 있다.사전마다 적게는 9가지에서 많게는 16가지까지 다양한 관련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괄호 안의 숫자는 관련어 항목의 종수이다.그런데

연어,숙어,속담 등 어휘의 결합 관계로 형성된 언어 단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덜하다.McCarthy(2003)에서 영어 어휘 교육의 큰 축으로 결합

관계인 연어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 것에서 국어의 어휘 관계 교육의 불균

형에대한시사점을도출할수있다.관용표현의학습은우리의어휘사용

에대한습관과문화를자연스럽게익히는계기가되므로적극적으로수록

해야 하겠다.

(17)ㄱ. 보리 (9)：본말,준말,같은 말,비슷한 말,반대말,높임말,낮

춤말,참고어,다듬은 말,북녁말,잘못 쓴 말,바뀜꼴

ㄴ. 연세 (13)：본딧말,준말,같은 말,비슷한 말,반대말,높임말,

낮춤말,큰말,작은말,센말,거센말,여린말,관련어,참고어

ㄷ. 새국어 (12)：본말,준말,같은 말․비슷한말,반대말․맞선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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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임말,낮춤말,큰말,작은말,센말,거센말,여린말,높임말,낮

춤말,참고어

ㄹ. 푸르넷 (16)：같은 말,비슷한 말,반대말,본딧말,준말,원말,

변한말,높임말,낮춤말,큰말,작은말,센말,거센말,여린말,참

고어,북한말

3.2.비공통 미시 구조

앞 절에서 분석 대상 사전에 공통으로 제시된 미시 구조에 대해 살펴보

았고 이어 각 사전에서 특성화하여 제시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분석해 보

기로 한다.

3.2.1.  보리 

<그림 2> ‘새’의 모둠 정보

 보리 에서는다른사전에는없는‘모둠정보’를실었다.해당표제어바

로 다음에 제시하므로 미시 구조에 포함하기는 해야겠지만 사전의 본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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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사전을 펼쳤을 때 보이는 양면을 모두 활용하여 특정 주제에 대해

글과 그림을 실었으며이를통해 자연스럽게 주제와 관련된 어휘들을함께

익힐 수 있게 하는 독특한 정보이다.그림 2의 내용을 보면 주제인 ‘새’의

관련어인 ‘새무리’,‘조류’와 함께 하위어인 ‘꿩’,‘독수리’,‘뻐꾸기’를 그림

과 함께 제시하여 귀납적으로 ‘새’의 개념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혼례

를 올릴 때 나무로 깎은 오리 한쌍을 가지고 간다는 등의 문화적인 정보를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는 형식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3.2.2.  연세 

다른 사전과 변별되는 정보를 가장 많이 제시한 것은  연세 였다.품사,

문형,기초 어휘,영어 대역어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인 언어사전에서는 어휘의 범주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다.품사

와주요형태소(접사,어미)의범주에대한정보는기능,형태,의미를가늠할

수 있는 단서이기 때문이다.그런데 어휘의 범주에 대한 정보는  연세 에

서만 제공하였다. 연세 에서 제공한 범주 정보는 학교문법에서 인정한 9

개의 품사와 의존 명사,접사이다.표제어로 포함한 언어 단위 중 어미를

뺀 모든 표제어 항목에 대해 범주에 대한 정보를 부여하였다.초판에서 다

른사전과마찬가지로어휘의범주에대한정보는싣지않았던  연세 에서

개정을 통해 어휘 범주 정보를 추가한 것은 초등 교육 과정에서 품사가 다

루어지지 않으나 사용자 대부분이 외국어 교육을 통해 이미 품사에 대한

정보를접하였고 품사표시로여러가지 문법 정보가 제공되기때문이라고

일러두기에 밝혔다.그런데 초등학교 국어 교육과정을 살펴보아도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3학년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인 ‘국어사전에서 낱말

찾는 방법을 안다.’의 내용 요소에 ‘국어 품사의 기초 개념 이해하기’가 포

함되어있다.2011년개정국어과교육과정에서는한걸음더나아가3-4학

년군 문법 영역 내용 성취 기준에서 사전 사용과 품사 변별에 대한 내용을

관련지어 (18)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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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낱말들을 분류해 보고 국어사전에서 낱말을 찾아본다.

：다양한 종류의 낱말을 분류하는 능력은 국어적 사고력과 국어 인

식 능력의 신장을 이끌 수 있으며 사전 활용 능력은 모든 국어 공

부의기초가 된다.사전 찾기에도움이될수 있도록낱말의기본형

과 활용을 간단한 수준에서 이해시킨다.또한 형태나 의미의 특징

을 생각하면서 같은 품사에 속하는 낱말들을 구별해 내는 활동을

통해 국어사전 찾기에 필요한 주요 품사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

용사, 조사)를 변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아울러 국어사전에서 낱말

을 찾으면서 동음이의어와 다의어가 있음을 이해시키도록 한다.국

어사전에서 여러 낱말을 찾아보는 활동을 하면서 국어사전의 유용

성을 익히고 국어사전을 즐겨 찾는 습관을 지니도록 지도한다.

<그림 3> 국어사전에서 낱말 찾기 활동(초등 국어 4-1[나])

(18)의교육과정이반영된교과서에서도품사의명칭을그림3과같은방

식으로 노출하고 있다.국어사전에서 낱말을 찾아서 뜻을 확인하는 활동의

예에 ‘｢명사｣’라는 품사의 명칭을 보였다.

현행교육과정에서는초등학교5-6학년군의문법영역에서‘국어의기본

적인 문장 성분을 이해하고 성분 사이의 호응 관계가 올바른 문장을 구성

한다’라는 내용 성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문장의 구조는 이해와 표현의

측면에서 모두 중요한데  연세 에서만 용언 표제어의 미시 구조에서 이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다.해당 용언이 서술어인 문장을 구성할 때 어떤 논

항을 취하게 되느냐와 관련한 문형 정보를 겹괄호 안에 보였다.(19)는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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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의 문형 정보인데 이와 같이 동사가 필수적으로 취하는 주어 이외의 문

장 성분을 제시하여 문장의 구조와 필요한 문장 성분의 의미 부류를 파악

할수있게하였다.이병규(2000)에서밝힌 바와같이일반국어사전의문형

정보 제시 방식을 초등국어사전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생

의수준을 고려하여문형 정보를 뜻풀이에포함하고 격조사의글씨체를다

르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노출시켰다.

(19)ㄱ.((먹을 것을))입에 넣어 씹거나 그대로 삼키다

ㄴ.((나이를))더 많이 가지게 되다

ㄷ.((편을))가르다

ㄹ.((축구나 농구 같은 경기에서 점수를))잃다

 연세 의가장큰특징은어휘의중요도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는것이

다. 연세 에서 표제어 앞의 별표(*)는 초등학교 교육을 위한 기초 어휘라

는 표지이다.말뭉치 고빈도 어휘,교과서 출현 어휘 등을 근거로 2500여

개의 기초 어휘를 선정하고 이를 사전에 반영한 것이다.통계 정보의 활용

과 사용자 중심 사전편찬철학등  연세 의 특징과 관련한이론적논의는

이희자(2005)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3.2.3.  새국어 

분석대상사전모두표제어로올린 ‘새옹지마’라는한자성어에대해  보

리 와  푸르넷 은한자정보와뜻풀이만제시하였고, 연세 와  새국어 는

한자 정보와 뜻풀이뿐만 아니라 예문을 함께 제시하였다. 새국어 에서는

이에그치지않고학습자의흥미를유발할수있는(20)과같이어원․유래

와 관련한 정보를 제시하여 다른 사전과의 변별을 추구했다.

(20)‘새옹지마’의 유래

：옛날,중국의 변방에 사는 한 늙은이가 기르던 말이 달아나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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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린 줄 알았는데 얼마 뒤에 그 말이 다른 좋은 말을 한 마리 데리

고 돌아왔다.그 일이 있은 후,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

절름발이가 되는 불행을 당했으나,나중에 그로 인하여 전쟁에 나

가지 않게 되어 목숨을 구했다는 고사에서 비롯된 말.

3.2.4.   푸르넷 

 푸르넷 은앞서기술한바와같이관련어가다른사전에비해풍부하고

예문의 양이 많다는 장점이 있으나 나머지 세 사전에서 구현하지 않은 고

유한 정보를 찾기는 힘들었다.

4.초등국어사전의 개선 방안

초등국어사전과관련한최근논의인안찬원(2012)에서는실제로국어사전

을 활용하는 초등학교 국어 수업을 관찰하여 문법 내용의 구체적 안내,문

법교육내용의위계화,통합적인언어학습시도등국어교육관점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초등국어사전 콘텐츠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

한 논의로는 김화영(2001),장현희(2009)등이 있다.김화영(2001)에서 제시한

초등국어사전의 개선 방안을 간추리면 (21)과 같다.

(21)ㄱ.어휘 빈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휘 선정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ㄴ.모든 표제어에 표준 발음을 제시하여야 하며,체언이 조사와 결

합할 경우의 발음 변화,용언의 활용형에 따른 음운 변동형을

표시해야 한다.

ㄷ.설명용어휘약 3000단어를 정해표제어의의미를 정확하고쉽

게 풀이해야 한다.

ㄹ.실제 사용된 글말이나 입말 자료 중에서,평이하고 표준적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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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선별하여 제시해야 한다.

ㅁ.낱말들간의 유의 관계,반의 관계,부속 관계,연합 관계를 균형

있게 제시해야 한다.

ㅂ.뜻풀이에 ‘누구,어디,무엇’등의 메타 언어와 그 용언이 요구

하는 격조사를 통합하여 격틀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21)에 제시한 개선 방안 중 (21ㄷ)은 3만 항목 전후인 초등국어사전의

표제어를 3000개의 설명용 어휘로 풀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

들다.(21ㄷ)을 제외한 나머지 제안 사항은 이 논문의 분석 대상인 네 종류

의 초등국어사전에서 거의 구현되었다.2000년대 이후 초등국어사전이 질

적으로 발전하였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장현희(2009)에서도 (22)와 같이

초등국어사전의개선방안을제안하였는데(22ㄱ),(22ㄴ)은분석대상사전

모두에서 만족시키고 있지만 (22ㄷ)은 어떤 사전에서도 구현하지못하였다.

(22ㄹ)과 관련해  보리 를 제외한 모든 사전에서 발음 정보를 제공하며,

(22ㅁ)에 제안한 문법 정보는  연세 에서만 구체화하였다.

(22)ㄱ.초등학교 전 학년,전 과목에 수록된 모든 어휘를 표제어로 선

정해야 한다.

ㄴ.백과사전적 표제어는짧고명료한뜻풀이와삽화로의미를명확

히 전달해야 한다.

ㄷ.모든 표제어에 대해 용례를 제공해야 한다.

ㄹ.표준 발음법에 따라 표기와 발음이 다른 모든 표제어에 대해 발

음 표시를 해야 한다.

ㅁ.교육과정에 따라 품사 정보를 포함하고 격틀 등의 문법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초등국어사전은 전과목의 지식을 아우르는 교육 콘텐

츠로 자리를 잡았고 이는 초등국어사전이 초등교육 전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함을 의미한다.2,3장의 분석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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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초등국어사전의 개선 방안을 짚어보기로 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향유하는 문화가 반

영되어있다.지역마다같은대상을가리키기위해다른어휘를사용한다는

것은 지역별로 다른 언어 문화를 지니고 있다는 지표이다.현행 국어과 교

육과정에서는 국어 문화의 다양성을 국어 교육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초등

학교 3-4학년군에서 표준어와 방언의 가치에 대해 교육하도록 하였다.이

는 (23)의 내용 성취 기준에 드러난다.

(23)표준어와 방언의 가치를 알고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표준어 사용 능력은 평소 낭독,질의응답,대화 과정에서 자연스

럽게 길러져야 한다.표준어와 함께 방언도 소중한 국어 문화 자산이

므로 표준어와 방언의 효과적 사용 능력은 국어 문화에 대한 이해

와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중략)아울러 표준어와

방언에 관심을 갖고 표준어와 방언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태도를 지

니도록 지도한다.

그런데 초등국어사전에서 방언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사전에 등장하

는어휘는표준어와비표준어로만분리되어있다.방언어휘는표준어중심

의이분법적 논리에의하면비표준어이지만사용을 무조건 제한해야할대

상은 아니다.중1-3학년군의 듣기․말하기 영역 내용 성취 기준,고등학교

국어 Ⅰ의 문법 영역내용성취기준 등에서도반복적으로교육대상이되

는 방언 어휘를 표제어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이를 실제로 사전에 적용하

려면 하나의 표준어 어휘에 여러 개의 방언 어휘가 대응하기 때문에 방대

한 양의 방언 어휘 중 어떤 것을 사전에 실을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초중

고 교과서에 실린 텍스트 중 중 방언으로 이루어진 문학 작품을 말뭉치로

구축하고 어휘 단위로 분석하여 빈도가 높은 것을 표제어로 실을 수 있다.

인쇄사전의 지면 제약을 고려하여별도의미시 구조 없이가표제어로싣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어휘가 지역 문화와 관련이 있거나 표준어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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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로 대응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뜻풀이와 참고 정보로 이를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세 를제외한분석대상사전에서싣고있는북한어도일종의방언이

다.다만 ‘북한어’라는 명칭 자체가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어 실제로 이 어

휘를쓰는장면을접할수없다는정치적상황을반영한다.거시구조분석

결과에서 보인 것처럼 각 사전에서는 2%미만의 비율로 북한어를 수록하

였다.현행교육과정에서북한어에대한내용은남북한언어동질성회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현재 초등국어사전에서 북한어를 실어 놓은 양상

을 보면 교육 목표에서 벗어나 있다.

(24)ㄱ. 보리 ：멧마당,모름지기,뒤욕

ㄴ. 새국어 ：들창코,주석단,후어머니

ㄷ. 푸르넷 ：넣는사람,씨엉씨엉,잠나라

일상생활에서의빈도가높아서통일후혼란이오기쉬운어휘나우리와

다른 북한의 독특한 문화를 반영하는 어휘를 골라 양을 늘려 싣는 것이 바

람직한데(24)에예로든어휘들은이와무관해보인다. 새국어 , 푸르넷 

과같이적은양의북한어를부록등의별도정보로사전에실을때에는발

음과 표기,어종의 측면에서 유형을 분류하여 제시할 수도 있겠다.북한의

문화어와 남한의 표준어 대응 양상은 (25)와 같이 매우 복잡하다.(25ㄱ)은

발음은같은데 표기가 다른 예이고,(25ㄴ)은원어는같지만 발음과 표기가

모두 다른 예이다.(25ㄹ)은 문화어와 표준어의 어종이 같은 경우이고 (25

ㅁ),(25ㅂ)은 어종이 다르다.

(25)ㄱ.논뚝(논둑)

ㄴ.론문(논문),도나트(도넛)

ㄷ.구뎅이(구덩이),수줍다(수집다),지푸래기(지푸라기)

ㄹ.건늠길(건널목),날래(빨리),식의주(의식주),우편국(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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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엮음새(구성),나비헤엄(접영),단얼음(빙수),비신(장화)

ㅂ.과일단물(주스),달린옷(원피스),댕기(리본),손기척(노크)

미시구조분석결과어원정보는  새국어 에서만싣고있는데확인되지

않은 민간 어원은 지양해야 하겠지만 어휘의 형태와 의미가 변해 온 역사

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므로 적극적으로 사전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문헌을 통해 검증된 어원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록하는 것은 학습자의

흥미를유발할수있다.어원정보가언어와역사의접점에대한통시적접

근이라면 언어와 사회 문화의 결합을 보여 주는 공시적 정보가 바로 관용

표현이다.미시구조분석에서지적한어휘관계의균형성과언어문화학습

의 측면에서 관용 표현 정보는 적극적으로 수록해야 할 대상이다.

문법 교육의 측면에서도보완해야 할 부분이 눈에 띈다.2007년 개정 국

어과 교육과정에서 8학년에 처음 등장하던 단어 형성과 관련한 내용이 현

행 교육과정에서는 3-4학년군에서부터 가르치는 것으로 바뀌었다.(26)은

이와 관련한 내용 성취 기준인데 굵은 글씨로 표시한 부분과 같이 고유어

명사 파생 접두사 ‘-개’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26)국어의 낱말 확장 방법을 알고 다양한 어휘를 익힌다.

：국어의 낱말 확장 방법을 이해하면 국어의 어휘 세계에 대한 인

식능력을 높이고어휘능력을신장시킬 수있다.여기서낱말확장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을 가리킨다.예컨대 ‘개꿈,개떡,개머루’에는 

공통적으로 ‘개-’가 들어가 있어 모두 ‘참 것이나 좋은 것이 아니고 함

부로 된 것’이라는 뜻을 갖는다. (중략) 다양한 토박이말(고유어)와 한자

어를 두루 익히게 하여 학생들의 어휘 능력을 신장시킨다.

그러나 초등국어사전에서 접사는 제대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구체적

인 접사 수록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고빈도고유어 명사 파생 접미사의 수

록 양상을 살펴보니 <표 1>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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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초등국어사전의 고빈도 고유어 명사 파생 접미사 수록 현황

순위 접미사 빈도 백분율
누적 

백분율
보리(9) 연세(6) 새국어(10) 푸르넷(10)

1 -들 10076 39.641 39.641 O O X X

2 -ㅁ 5294 20.828 60.469 X X X X

3 -이29 2548 10.024 70.493 X X O O

4 -님 1940 7.632 78.126 O O O O

5 -씩 1142 4.493 82.618 O O O O

6 -기 1085 4.269 86.887 X X X X

7 -네 1026 4.037 90.924 O X O O

8 -깔 295 1.161 92.084 X X X X

9 -끼리 262 1.031 93.115 O X O O

10 -짜리 254 0.999 94.114 O O O O

11 -질 213 0.838 94.952 O O O O

12 -개 175 0.688 95.641 X X X X

13 -쯤 173 0.681 96.321 O O O O

14 -새 163 0.641 96.963 O X O O

15 -음 153 0.602 97.565 X X O O

<표1>은김한샘(2013ㄱ)에서7차초등교과서의전학년,전과목텍스트

를 분석한 어휘 말뭉치를 재분석하여 생성한 고유어 명사 파생 접미사 통

계 자료 중 상위 15항목이 분석 대상 사전에 어떻게 실려 있는지를 살펴

본것이다.네사전모두표제어로올린접미사는‘-님’,‘-씩’,‘-짜리’,‘-질’,

‘-쯤’의 다섯 항목에 불과하였고가장 많은 접사를 포함한  새국어 와  푸

르넷 의 경우에도 등재율이 66.7%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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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초등국어사전의 고빈도 한자어 명사 파생 접미사 수록 현황

순위 접미사 빈도 백분율
누적

백분율
보리(3) 연세(2) 새국어(0) 푸르넷(0)

1 -적(的) 1424 11.739 11.739 X X X X

2 -물(物) 779 6.422 18.161 X X X X

3 -형(形) 674 5.556 23.717 X X X X

4 -자(者) 619 5.103 28.819 X X X X

5 -장(場) 526 4.336 33.155 X X X X

6 -별(別) 438 3.611 36.766 X X X X

7 -인(人) 354 2.918 39.684 X X X X

8 -관(館) 341 2.811 42.495 X X X X

9 -성(性) 294 2.424 44.918 O O X X

10 -기(器) 244 2.011 46.93 X X X X

10 -실(室) 244 2.011 48.941 O O X X

12 -어(語) 238 1.962 50.903 X X X X

13 -지(地) 237 1.954 52.857 X X X X

14 -기(機) 234 1.929 54.786 X X X X

15 -회(會) 228 1.879 56.665 O X X X

한자어 접사의 경우  새국어 , 푸르넷 과 같이 아예 싣지 않은 사전도

있었고  보리 와  연세 도 등재율이 각각 20%,13%에 불과하였다.(25)에

서제시한접사에의한파생법이해,고유어와한자어의고른이해라는3-4

학년군 내용 성취 기준을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보리 의 경우

사전 사용자를 초중등생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초

등국어사전에서 모든 접사를 표제어로 올리는 것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접

사 표제어의 선정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기존 연구의 접사 통계와 함께

중고교문법 교과서에서 예로든 접사를 참고하여구체적인 접사표제어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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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의미관계에대한보완도필요하다.분석대상사전모두다양한관

련 어휘를 제시하고 있지만 (16)에서 보인 초등학교 1-2학년군 문법 영역

내용 성취 기준에서 지도할 것을 권장한 상위어와 하위어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어휘 의미 관계에 대해 수직적 계열 관계,결합 관계를 모

두 포함하는 입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림 4> ‘독가스’의 의미 관계 정보

<그림 4>는 국립국어원(2009)에서 제시한 입체적 국어사전 구현을 위한

의미관계정보의예이다.‘독가스’라는표제어가‘가스’의하위어인동시에

‘미란성 가스’,‘수포성 가스’등의 상위어라는 수직적 계열 관계 정보와

‘중독되다’,‘먹다’등의동사와주로어울려쓰인다는결합관계에대한정

보를 구현하였다.초등국어사전에 이러한 정보를 반영하려면 시소러스,온

톨로지 등 의미 관계를 구축한 콘텐츠와 말뭉치 통계 자료 등 언어정보학

적 연구 성과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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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맺음말

현재출판되어사용되고있는초등국어사전중최근개정이이루어진  보

리 , 연세 , 새국어 , 푸르넷 의 구조를 살펴보았다.네 종류의 사전을

거시 구조와 미시 구조의 측면에서분석한결과전체적으로 완성도가높기

는하지만표제어등재단위,문법정보등에서사전별로보완해야할사항

들이도출되었다.어미․조사표제어의보완,품사정보수록등미시구조

정보의 정교화가 필요하다.초등국어사전 전반을 살펴보면 방언 및 북한어

표제어의 적극 수용,어원 정보와 관용 표현 등 공시적,통시적 사회 문화

를 반영하는 정보의 보완 등도 필요하다.또한 현행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반영하기위해서는 접사 표제어를보완하고어휘관계기술에서수평적계

열관계뿐만 아니라수직적계열 관계인 상하위어와 관련한 정보를 추가해

야 한다.

교과서가개정되면서3학년에배치되었던사전활용관련교육내용이4

학년에 배치되었다.5-6학년군 초등 교과서가 교과의 난이도나 어휘량의

면에서가파른상승을보이는만큼이 논의에서제시한초등국어사전의개

선 방안이 실제로 구현되어 초등교육 전반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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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nalyticStudyforImprovementonKorean

ElementaryDictionary

Kim Han-saem

ThispaperaimstoanalyzethestructureoftheKoreanelementary

dictionariesandtoevaluatethemconsideringtheirachievementofeducational

goalsaccordingtothecurriculum.BoriKoreandictionary(Centerfordictionary

compilationofnativeword),YonseiKoreanelementarydictionaries(Yonsei

University,InstituteofLanguageandInformationStudies),New Korean

elementarydictionary(DoosanDong-A),andPureunetKoreanelementary

dictionary (Kumsung publishing)are analyzed based on two aspects,

macro-structureandmicro-structure.Theheadwordlistsofthesedictionaries

consistofthewordsextractedfrom elementaryschooltextbooksandthey

includepropernounsandidiomaticexpressionsincommon.Intermsof

languageunits,NewKoreanelementarydictionarymissed‘Josa’ascalledas

Korean particle,and Yonseiisonlydictionarytoinclude‘Eomi’-the

conjugationpartofKoreanverb.Therearetwowaystoidentifyhomographs.

Oneofthemistraditionalwaytoattacheshouldernumberstoheadwordsand

theotheristoprovidethedistinguishers.Themetalanguageusedinmost

dictionariesiscontrolledfortheconvenienceoftheusers.Overall,thequalityof

dictionariesishigh.However,theelaborationofmicro-structureisrequired

suchascomplementofheadingslistandsupplementoftheinformationabout

POS,etc.Itisalsonecessarytosupplementthesocialandcultural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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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dialects,etymology,andidiomaticexpressions.Affixshouldbeaddedto

headwordandtheinformationrelatedtothehypernym/hyponymisrequiredin

ordertofollowthecurrent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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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의 정의와 교체의 해석 그리고 기저형

신 승 용

<차 례>

1.서론

2.교체의 정의와 규칙

3.교체의 내용 및 공시성ㆍ통시성의 해석과 기저형

4.결론

1.서론

생성음운론에서 표면형은 기저형으로부터 도출된다.1)이때 표면형은 기

저형과같을수도있고다를수도있는데,기저형과표면형이같지않을때

교체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그리고 이러한 교체를 형식화한 것이 규칙이

다.즉규칙은교체를형식화하는방식중의 하나이다.그런데 어떤교체는

규칙적이기도 하지만,어떤 교체는 규칙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설령 규칙

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교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이러한

교체를 형식화한 규칙은 규칙적인 규칙이 될 수 없을 것이다.

1)기저형과 표면형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모든 표면형은 기저형으로부터

도출되며,도출 과정에서 교체가 없느냐 있느냐에 따라 기저형과 표면형이 같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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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동일한 표면형을 두고 우리는 교체가 있다고 할 수도 있고,교체

가 없다고 할 수도 있다.이러한 교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해당 교체를

공시적으로 해석하느냐,통시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그

리고 이 판단은 기저형을 결정하는 일과도 직결된다.한 시기의 언어에는

서로 다른 시간적 단층을 가진언어자료가공존한다는사실에서공시태에

존재하는 교체의 공시성ㆍ통시성은 공시태의 언어적 사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도 핵심적인 문제이다.

동일한의미를가진두표면형[x]와[y]의관계가교체의관계이냐,변화

의선후형의관계이냐는결국해석의문제이다.그해석이어떠하든즉,[x]

와[y]에적용된음운현상을교체로해석하든변화로해석하든[x]와[y]의

사이에 어떠한 음운 현상이 적용되었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단

지해당음운현상을공시적으로해석하느냐아니냐의차이만있을뿐이다.

공시성ㆍ통시성에대한판단은필연적으로기저형을결정하는데에도직접

적으로 관여한다.

본고는 위에서 제기한 두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즉첫째,교체가무엇인지,그리고교체와규칙의관계에대해서살펴

보고,둘째,교체의 내용 및 공시성ㆍ통시성에 대한 해석과 기저형 설정의

문제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2.교체의 정의와 규칙

하나의 형태소가 항상 동일한 형태로 실현되는 경우도 있지만,많은 경

우는 둘 이상의 형태로 실현된다.이처럼 기본적으로 하나의 형태소가 둘

이상의다른형태로실현되는것을교체(alternation)라고한다.교체는공시적

인 음운 현상이 적용된 결과라는 점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형태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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뀐 통시적인 변화와 구분된다.따라서 교체 또는 교체형이라는 말은 이미

공시적이라는것을전제한개념이다.그런데교체에관여한음운현상이공

시적이냐통시적이냐는 그자체로결정되어있는것이아니라음운론적해

석에 의해 결정된다.교체에 관여한 음운 현상이 공시적이라면 교체형들의

관계는공시적인관계로해석될것이고,반면해당음운현상이통시적이라

면 교체형들의 관계는 통시적 변화의 선후형으로 해석될 것이다.김경아

(2001：53)의 지적처럼 공시적인 교체이든 통시적인 변화이든 입력부의 동

기화는 본질적으로 동일다는 점에서 동질적인 속성을 갖고 있지만,그것이

공시적이냐 통시적이냐에 따라 결과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게 된다.

(1)ㄱ.암탉[암탁](<암ㅎ+닭)

ㄴ.놓고[노코]

ㄷ.축협[추켭]

(1ㄱ~ㄷ)모두/ㅎ/축약이라는교체가적용된것이다.하지만기왕의구

분을 따른다면 (1ㄱ)에서의 /ㅎ/축약은 공시적인 교체가 아니기 때문에 (1

ㄱ)에적용된/ㅎ/축약은변화이고,(1ㄴ)에서의/ㅎ/축약은공시적인교체

이다.(1ㄷ)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시적인 교체로 해석하지만,관점에

따라서는통시적인 교체라고하기도한다.2)(1ㄱ)의경우에도‘암ㅎ’이 /ㅎ/

종성체언으로존재하던 시기에[암탁]에 적용된 /ㅎ/축약은 적어도합성어

가 형성될 그 시점에서는 공시적인 교체였을 것이다.

이처럼 교체이냐 변화이냐 하는 문제는 결국 적용된 음운 현상에 대한

해석에의해결정된다.이러한이유로본고에서는‘교체’와‘변화’대신‘공

시적 교체’,‘통시적 교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3)

2)최명옥(2007)처럼 단어는 형성되는 그 순간 통시적이고 해당 단어에 적용된 음운

현상도 통시적이라고 보게 되면 (1ㄷ)의 /ㅎ/축약은 통시적이 될 것이다.그럼에도

단어가 형성되는 그 순간에 적용된 /ㅎ/축약은 공시적이어야만 할 것이다.이 문

제는 신승용(2013a)에서 자세히 다루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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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교체가 무엇인지 즉,교체의 정의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

로 하자.교체를 정의한 몇 논의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2)가.어떤 형태소가둘 이상의음소적형상(phonemicshape)으로 실현될

때,그 형상들은 서로 교체의 관계에 있으며,그 형태소는 교체

를 보인다.각 표상(representaion)은 형태이고,주어진 형태소를

표상하는 모든 형태는 이형태라고 부른다(Hockett1958：272).4)

나.하나의 단어가 그 위치하는 음운론적 환경 때문에 발음이 바뀌는

데,이러한 상황을 교체라 하고,두 발음을 교체형이라고 한다

(Spencer1996：49~50).

다.어휘 형식의 표면에서의 다양한 실현형이 교체형이다.어휘 표상

(lexicalrepresentation)이 규칙의 적용에 의해 음성 표상(phonetic

representation)으로 실현되는 과정을 도출(derivation),어휘 표상과

차이가 나는 현상을 교체라고 하고,그렇게 실현된 음성형을 교

체형이라고 한다(Roca&Johnson1999：52~53).

교체를설명하는대상의단위가(2가)에서는형태소,(2나)에서는단어,(2

다)에서는 어휘 형식으로 차이가 있다.대상의 단위가 형태소,단어,어휘

형식 등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이론적 배경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고,교체

를 설명하는 분야가 음운론이냐 형태론이냐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다.5)어

쨌든(2가~다)의교체의정의에서공통적으로확인할수있는사실은,교체

의대상이 되는단위가무엇이든지간에 교체가 일어났다는 것은교체를기

3)‘공시적 교체’,‘통시적 교체’가 본고에서 새롭게 제안하는 것은 아니다.일찍이 교

체의 공시성ㆍ통시성에 대해 다룬 최명옥(1988)에서도 명시적이지는 않지만,이러

한 구분법을 사용하고 있다.

4)Hockett(1958：272)에서 교체의 예로 든 것은 ‘sell’과 ‘sold’이다.그러나 현재 ‘sell’과

‘sold’를 교체 관계로 설명하지는 않는다.

5)이론적 배경에 따라 용어에 차이가 있고,음운론과 형태론에서 사용하는 용어도

동일하지 않다.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가리키는 외연이 다르지는 않다.‘형태소 =

어휘 표상 =기저형’이 평행한 개념이고,‘이형태 =변이형 =교체형’역시 평행

한 개념이다.‘표면형(=음성형=음성 표상)’은 ‘기저형’에 교체가 적용된 것도 표면

형이지만,기저형이 교체 없이 실현된 경우에도 ‘표면형’이라고 하므로,‘교체형’과

‘표면형’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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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해서전후의형태가달라졌음을의미한다는점이다.이는교체가방

향성을 전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김현(2012：60)은 (2가),즉 Hockett(1958)의 교체의 정의에서 어떤

이형태(또는 분절음)가 다른 이형태(또는 분절음)로 바뀐다는 언급은 보이

지 않는다는 사실을 들어,그리고 Dressler(1985：16)의 ‘교체는 이형태들이

대응을이루고있는상태를뜻하는개념으로서 무방향적또는양방향적성

격을띤다.’는진술을들어교체가무방향적이라고설명하고있다.6)하지만

(2가)의 정의에서 ‘형태소 → 이형태’의 방향성을 언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2가)는 구조주의언어학에서의 교체의 정의인데,이보다 앞선

Bloomfield(1933)의 교체의 정의에서도 교체의 방향성은 명확히 언급되어 있

다.Bloomfield(1933：213)는기본적인것으로서하나의이형태(basicform)가있

고,다른 형태들은 그것으로부터 규칙에 의해 도출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데,7)이는 ‘기본형 → 이형태’라는 방향성을 전제한 것이다.

생성음운론에서의 교체의 정의를 잘 보여주는 것이 (2다)인데,(2다)에서

보듯이 생성음운론에서의 교체의 정의에는 ‘기저형 → 표면형’의 방향성이

명확하게설정되어있다.기저형과표면형의관계가아닌,표면형과표면형

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교체 역시 방향성은 존재한다.

(3)/낱말/→ [난말]→ [남말]

| |

㉠ ㉡

(3㉠)은 기저형으로부터 표면형으로 도출되는 과정에서의 교체이지만,(3

6)Dressler는 언어학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학자로 정통 음운론자는

아니며,굳이 음운론과 형태론 중에서 어느 쪽에 더 가깝냐고 한다면 형태론자에

더 가깝다.그렇기에 음운론에서 교체의 정의를 고찰하면서 Dressler의 교체의 정의

는 비판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7)그 예로 ‘knife[naɪf]’의 복수형 ‘knifes[naɪvz]’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단수형

의 말음 [f]가 복수접미사 앞에서 [v]로 대치된다고 말하는 데서 방향성을 설정하

고 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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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표면형 [난말]이 입력이 되어 또 다른 표면형 [남말]이 실현된 과정

이다.8)이는 표면형이 또 다른 교체의 입력이 되기도 함을 보여준다.이때

입력과 출력이라는 방향성은 여전히 존재해야만 한다.[남말]이 [난말]로

교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교체에는어떤종류가있는가?일반적으로는조건환경의성격에

따라 음운론적으로 조건된 교체와 형태론적으로 조건된 교체로 대별해 왔

다.9)생성음운론에서는 교체 자체보다는 규칙을 하위 분류하였는데,규칙

이라는 것이 교체를 공식화해서 표현한 것(정국 1994：196)으로 조건 환경에

따른 규칙의 분류는 조건 환경에 따른 교체의 분류와 평행하게 된다.생성

음운론에서의 규칙의 분류는 Hooper(1976)를 참조할 수 있는데,여기서 6가

지로 분류한 규칙의 유형 중에서 교체의 유형과 평행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음성적으로 조건된 규칙(P-rule),형태음소규칙(MP-rule),의거규칙(via-rule)

이다(Hooper1976：14~18).10)이와는 달리 교체의 양상에 따라 교체를 분류

하기도 하였다.Hockett(1958：273~274)은 교체를 정상적인(nomal)인 교체와

산발적인(sporadic)교체로 구분하였다.규칙적인 교체와불규칙적인교체,수

의적인 교체11)와 필수적인 교체 등의 분류 역시 교체의 양상에 따른 분류

8)표면형 [남말]을 최종 도출형이라고 할 경우에 [난말]은 중간 도출형이라고 할 수

도 있다.

9)Bubenik(1999：20~21)는 음운론적으로 조건된 이형태와 어휘적으로 조건된 이형태

로 구분하고,어휘적으로 조건된 이형태는 형태론적으로 조건된 이형태와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10)나머지 3개는 syllabificationrules,morphologicalspell-outrules,word-formationrules이

다.음성적으로 조건된 규칙은 음운론적으로 조건된 교체와 평행한 개념으로 음

운 규칙이라고도 한다.조건 환경이 순수히 음운 자질과 음성적으로 실현되는 음

운 경계(음절 경계,휴지)로 이루어진 규칙이다.형태음소규칙은 조건 환경이 통

사ㆍ의미론적인 정보(단어 경계와 형태소 경계,형태론적 범주나 통사론적 범주,

의미론적 집합)이 수반되는 규칙이다.그리고 의거규칙은 음성적으로도 조건되어

있고,형태론적으로도 조건되어 있는 규칙으로서 어휘적으로 연관되어 있다.특

정 어휘에서 특정 음운론적 조건 하에서 교체가 일어날 때 이를 공식화한다면 일

종의 의거규칙이 된다.

11)수의적인 교체는 다시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첫째는 동일한 조건 환

경임에도 어휘에 따라 교체가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하는 경우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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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다.Hockett(1958)의 분류에서 산발적인 교체는 불규칙적이며

수의적인 양상의 교체에 해당할 것이다.

본고가교체를분류하고각각의교체의특성을고찰하고자하는것이목

적은 아니다.그럼에도 교체의 유형에 대해 언급한 것은 어떤 교체가 비록

산발적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교체라는 사실,또한 어떤 교체가 불규칙적이

거나 수의적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교체라는 사실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자 하기 위해서이다.지금까지 국어음운론에서 주로 다루었던 현상들은 정

상적이고규칙적인교체였다고할수있다.이러한이유로산발적이거나불

규칙적인 교체는 교체가 아닌 것처럼 오해되는 면이 없지 않았다.물론 이

들 산발적이거나 불규칙적인 교체는 현재의 방법론으로 타당한 설명이 어

려운 것이 사실이고,이러한 사실이 이들 교체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두어

다루지않은이유이기도하다.하지만교체의정의나교체의분류에서확인

할수있듯이산발적이거나불규칙적인교체역시교체의하위분류라는사

실에서 교체임에는 분명하다.현 시점에서 타당한 설명이 불가능하다 하더

라도언젠가는규명되어야하는현상이라는것도부정될수없는사실이다.

실재하는 음운 현상 가운데는 현재의 이론적 방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매우 불규칙적이고 산발적인 것들이 있다.

(4)ㄱ./저기/→ [쩌기]

ㄴ./비행기/→ [비앵기]→ [뱅기]

ㄷ./닿 +-으면/→ [다으면]→ [다:면] ~ [다면]

(4)에서 진하게 밑줄 친 형태들은 불규칙적이고 산발적이어서 생성음운

론에서 말하는 타당한 규칙으로는 형식화하기 어려운 예들이다.12)(4ㄱ)의

[쩌기]는 어두경음화가,(4ㄴ)의 [뱅기]는 /ㅎ/탈락 후 축약이,(4ㄷ)의 [다:

둘째는 교체가 적용된 형과 적용되지 않은 형이 공존하는 경우이다.

12)불규칙적이고 산발적이긴 하지만,일정한 조건 환경 내에서 일어나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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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은/ㅡ/탈락에이은장모음화,[다면]은/ㅡ/탈락이적용된것으로기술

할 수는 있다.13)하지만 동일한 조건 환경에서 이러한 교체가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된 교체를 현재까지는 타당하게

기술하기 어렵다.14)

그러나 (4)의 [쩌기],[뱅기],[다:면~다면]에 나타난 음운 현상이 교체가

아니라고할수는없다.단지현재로는교체의조건환경및교체의원인을

제대로 설명해 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쩌기],[뱅기],[다:면 ~다면]에

적용된 교체가 공시적인 교체이냐 통시적인 교체이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

다.하지만 이들이 모두 어휘부에 저장되어 있다고 하지 않는 한,이들에

적용된 교체를 통시적인 교체라고 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4)는 김경아

(2001),김현(2012)에서 말한 자유변이의 성격에 해당하는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15)만일 (4)가 자유변이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면,어휘부에 저장되어 암기 처리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

이다.

교체의 정의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최명옥(1988)의 교체의

정의이다.이는 구체음운론을 국어 음운론에 도입하면서 국어의 관점에서

교체를 재해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동일 형태음소 또는 형태소에 둘 이상의 이음 또는 이형태가 나타나

는 현상으로 국어에서 공시적인 교체는 곡용과 활용으로 한정된다

(최명옥 1988：66).

13)물론 [다면]의 경우 [다:면]에서 단모음화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14)/닿+으면/→ [다으면]에서 일어난 /ㅎ/탈락은 활용의 경계에서 일어난 교체이지

만,[다으면]에서 [다:면],[다면]이 도출되는 과정은 입력형이 활용형 [다으면]이

라는 사실에서 활용의 경계에서 일어난 교체라고 할 수 없다.

15)김경아(2001)에서는 (4ㄷ)을 자유변이로 설명하고 있다.자유변이에 대해 김경아

(2001：59)는 ‘두 개 이상의 음성 혹은 음운이 동일한 환경에서 교체를 보이면서

전혀의미상의분화를보이지않는임의적이고수의적인변이형’으로,김현(2012：53)은

‘음운론적으로 동일한 조건 환경에서 둘 이상의 어형이 실현되는 현상’으로 정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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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옥(1988)의 교체의 정의는 공시적인 교체를 곡용과 활용으로 한정하

고 있다는 사실에서,(5)에 따르면 형태소 내부나 단어 내부에서는 더 이상

공시적인 교체가 있을 수 없고 통시적인 변화만이 있을 뿐이다.이는 앞서

살펴본 (2)의 교체의 정의와는 분명 차이가 있다.(2)에서의 교체의 대상이

되는언어형식의단위는형태소,단어,어휘형식등이었다.이러한사실은

이론적으로 교체의 대상이 되는 단위가 활용과 곡용으로 제한되어야 하는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16)물론 이는 대상 언어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2)의 교체의 정의에 미루어 (5)의 정의가 타당하지 않다고

말하는것은문제가있을수있다.하지만최명옥(1988)에서(5)의정의와관

련하여 왜 활용과 곡용이 아닌,단어 내부에서는 공시적인 교체가 나타날

수 없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5)의 교체의 정의의 근간이 되는 이론적 배경은 Kiparsky(1968)의 교체조

건,17)그리고Vennemann(1971)의강력자연성조건이다.18)하지만교체조건이

나강력자연성조건에서공시적인교체를곡용과활용으로제한한다는어떠

한 기술도 없다.특히강력자연성조건의두 번째 조건을 보면,교체의 대상

이 되는 언어 단위가 형태소이다.교체조건이나 강력자연성조건은 추상적

기저형의 설정을 막기 위한 조건이지,형태소나 단어 내부 교체의 공시성

ㆍ통시성과는 무관한다.이 문제는 3장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다.

그러면 규칙은 무엇인가?교체가 실재하는 음운 현상이라면,이러한 음

16)소신애(2009：66)에서도 교체를 ‘형태소의 기저형이 표면형으로 도출되는 과정에

서 일어난 체계 음운(systematicphonem)혹은 기저 분절음(underlyingsegment)의 변

동’으로 정의함으로써 공시적 교체의 대상을 곡용과 활용으로 제한하는 입장에

반대하고 있다.

17)음성적으로 항상 동일한 형태소의 기저형은 표면형이 곧 기저형이다.음성적으로

구별되는 즉,교체가 있는 형태소는 교체형 중의 하나가 기저형이다(Kiparsky

1968b/1982：130~131).

18)강력자연성조건은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a)교체형이 없는 형태소의 기저형은

음성형과 동일하고,(b)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이형태가 있는 경우,이형태 중의 하

나가 그 음성형으로 어휘부에 등록되고 다른 것들은 그것으로부터 도출된다

(Hooper(1976：116~11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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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현상을 기술하는 방식 중의 하나가 규칙이다.그렇기 때문에 규칙이 교

체에앞서존재할수는없다.그런데생성음운론에서의규칙은특별한지위

를가진어떤것으로기술되어있다.이는‘규칙은명료성과정확성의기준

에 부합하지 못하는 한 언어적 사실들을 표현하는 데 실패하게 된다’는

Chomsky&Halle(1968：60)의 기술,‘규칙은 성격상 예측성(prediction)을 가져야

한다’는 정국(1994：199)의 기술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실재하는 것은 규칙이 아니다.다시 말해 실재하는 것은 교체(음

운 현상)이지 규칙은 아니며,‘규칙은 주어진 언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음

운 현상을 공식화한 것(전상범 2004：124)’에 지나지 않는다.규칙이 교체 이

전에 선험적으로 존재하는,특별한지위를 가진어떤것일수는 없다.따라

서 어떤 교체를 규칙이라는 형식으로 공식화한다고 할 때,그 규칙의 성격

은해당교체의성격과일치할것이다.앞서살펴보았듯이교체에는산발적

인 것도있고,불규칙적인것도 있다.만일 이러한 교체를 규칙으로형식화

한다면생성음운론에서말하는타당한규칙즉,예외가없는규칙으로형식

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규칙이 교체를 형식화한 것이라는 원론적인 정의에 충실한다면,규칙이

명료성과 정확성을 가지고 또한 예측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는 전제이다.왜냐하면 너무나 명백하게 실재하는 모든 교체가 명료하고

정확하고,예측적이지는 않기 때문이다.산발적이고 불규칙적인 교체를 명

료하고 정확한,그리고 예측적인 규칙으로 형식화할 수는 없다.그렇지만

이러한 현상을 규칙의 형식으로 기술할 수는 있다.물론 이렇게 기술된 규

칙은 생성음운론의 규칙 평가의 잣대로 보았을 때 타당한 규칙일 수는 없

다.그러면 이러한 규칙은 규칙이 아닌가?김현(2012：64)은 규칙의 구조기

술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도규칙의개념을폭넓게잡아일단 규칙이

라고 한 신승용(2004：64)의 기술에 대해,‘어떤 이론적 도구의 개념을 자의

적으로 넓게 잡는 것은 연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 걸림돌이 된

다’고비판한바있다.이러한태도는기본적으로예외없는규칙의형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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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경도되었던 생성음운론의 규칙의 관점에 철저히 충실하게 맞춰 규칙을

바라본 것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명료하고,정확하고,예측적이라고 할 수 없는 교체

에 대해서도 규칙의 형식을 빌어서 기술해 오고 있다.당장 수의적인 규칙

은동일한조건환경 Z에서 동일한 X가Y로교체하기도 하고하지않기도

한다.수의적인교체를형식화한규칙은당연히명료성이나정확성,예측성

이 떨어진다.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교체를 규칙이라는 형식으로 기술하고

이러한 규칙을 수의적 규칙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생성음운론에서 말하는 명료하고,정확하고 예측적인 교체를 형식화한

것만규칙이라고부르고,나머지교체를형식화한것은규칙이라고하지않

을 수 있다.그러나 이는 규칙을 하위 분류하는 것과 내용상 별반 차이가

없다.규칙이교체를기술하는하나의방식이라는사실을고려한다면,명료

하고정확하며,예측적인규칙만규칙이라고제한해야할특별한이유는없

다고 할 것이다.명료하고 정확하며 예측적인 교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

체도있으므로,이를공식화한규칙역시명료하고정확하며예측적인규칙

도 있고 그렇지 않은 규칙도 있는 것이다.

3.교체의 내용 및 공시성ㆍ통시성의 해석과 기저형

어떠한 교체가 공시적인 교체이냐 통시적인 교체이냐 하는 문제가 중요

한이유는 그것이 기저형의형태를결정하는 데직접적으로 관여하기때문

이다.어떠한 교체가 공시적인 교체이냐 통시적인 교체이냐는 결국 해석의

문제이다.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대상을 두고 통시적인 교체로 해석하기도

하고,공시적인 교체로 해석하기도 하는 논쟁이 있어 왔다.표면형에 적용

된 교체를 공시적인 교체로 해석하느냐 통시적인 교체로 해석하느냐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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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저형이 달리 설정된다는 점에서 공시성ㆍ통시성의 문제는 중요한 문

제이다.기저형이무엇이냐하는문제는곧화자의공시적인언어능력에대

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19)

교체의 공시성ㆍ통시성에 대한 판단은 2장에서 살펴본 교체의 정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6)ㄱ.잡히다 → 재피다

ㄴ.굳이 → 구지

(6)에서 [재피다]가 ‘잡히다’에서 움라우트 규칙의 적용을,[구지]가 ‘굳

이’로부터 구개음화 규칙의 적용을 받은 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다만 /잡히다/→ [재피다]에 움라우트가 적용된 교체,/굳이/→ [구

지]에 구개음화가 적용된 교체가 통시적이냐 공시적이냐는 논란이 된다.20)

전자의경우그기저형은표면형[재피다],[구지]와같은/재피다/,/구지/가

될 것이고,후자의 경우에 그 기저형은 규칙이 적용되기 전의 /잡히다/,/굳

이/가 될 것이다.

최명옥(1988)의교체의정의인(5)를따른다면,(6ㄱ),(6ㄴ)은 활용과 곡용

의 형태소 경계가 아니므로 공시적인 교체가 아니게 되고,따라서 그 기저

형도 표면형 [재피다],[구지]와 똑같은 /재피다/,/구지/가 되고,[재피다]와

[구지]에 적용된 움라우트와 구개음화 규칙은 당연히 통시적인 규칙이 된

다.21)

19)생성언어학에서 언어능력은 이상적 화자의 언어능력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이

때 화자는 단순히 한 개인으로서의 화자가 아니며 언어능력 또한 한 개인의 언어

능력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이상적 화자의 언어능력은 구조주의

언어학의 ‘랑그’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20)여기서 ‘→’는 공시적인 교체와 통시적인 교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다.즉 여

기서 ‘→’는 방향성만 가리키는 중립적인 의미이다.

21)이진호(2002：16~17)에서는 공시성의 조건으로 첫째,교체가 있어야 하고,둘째,

형태소 경계에서 적용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들었다.그리고 공시적 음운 규칙의

조건으로 첫째,형태소 경계를 사이에 두고 적용되어야 하고,둘째,음운 체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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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박창원(1991：316)에서는 형태소 분석이 가능하고,어근과 파생접미

사가 공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해당 음운 현상은 공시적이라고 해석한

바있다.즉‘잡히다’가‘잡-’에피동접사‘-히-’가결합하여이루어진파생

어로 분석 가능하고,어간 ‘잡-’과 피동접사 ‘-히-’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재피다]에 적용된 움라우트는 공시적인 교체라는 것이다.‘굳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굳-’과 ‘-이’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구지]에 적용된 구개

음화 역시 공시적인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김경아(2000：48)에서도 파생과

합성의 경우도 형태음운론적 교체에 포함해야 함을 제기하였는데,이때 형

태음운론적 교체는 물론 공시적 교체를 말하는 것이다.

분석 가능성을 공시성의 판단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관점은 송철의(2006)

에서도제기되었다.송철의(2006：130)는 인간의 언어 능력에는 새로운 단어

를생성할수있는능력과함께형성된단어를분석할수있는능력도포함

되어있다고보아야한다고언급하였다.분석능력에는단어의내구구조에

대한 분석 능력뿐만 아니라 음운 현상에 대한 분석 능력도 포함되어 있다

고 할 것이다.예컨대 국어를 사용하는 모국어 화자라면 누구나 [밤만]을

듣고‘밥+만’으로분석해낼수있다.[밤만]을듣고‘밥+만’으로분석하기

위해서는 [밤만]에 비음동화가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분석해 낼 수 있어야

만 가능하다.

물론 분석 가능하다고 해서 모두 공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만은 없

다.22)하지만 언중들의 직관적 분석 능력이 공시적인 언어능력임을 부정할

수는없다.언중들은활용형과곡용형의경계를분석해낼수있는것과마

찬가지로많은경우파생어나합성어경계역시분석해낼수있다.전자의

분석능력과후자의분석능력이다르다고할어떠한증거도없다.분석능

변화를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두었다.그런데 형태소 경계에 파생어나

합성어 경계를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6)의 교체는 통시적인 교체이고

(6)에 적용된 규칙은 통시적인 규칙이 된다.

22)예컨대 ‘콧날’은 ‘코’와 ‘날’이 결합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지만,그렇다고 ‘콧날’

의 ‘ㅅ’이 공시적으로 첨가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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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는것이 어렵다고해서 단어 내부에서는공시적분

석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것은 사실을 규명하려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것이다.23)

분석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어려운 점은 (5)에서 공시적인 교체

라고 규정한 활용에서도 부분적으로 존재한다.

(7)더불어,가로되,다오

(7)은소위 불구동사로불리는용언의활용인데,이들용언어간은결합하

는 어미가 극히 제약되어 있다.그래서 (7)의 활용형으로부터 어간 ‘더불-’,

‘가로-’,‘달-’을분석해내기어렵다.이러한이유로활용형이어휘부에등

재되어 있다고 보기도 하였다(이동석 2002：60,신승용 2007：93등).

활용과곡용에서의분석능력만공시적인언어능력이고단어내부에서의

분석 능력은 통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논리상의 편의적 구분에 지나지

않는다.이는 단순히 형태소와 단어는 어휘부에 저장되고 활용형과 곡용형

은어휘부에 저장되지않는다는 가설을 편의적으로 적용한 것과다르지않

다.송철의(2006),신승용(2013a)에서 지적하였듯이 단어 형성의 공시성ㆍ통

시성과단어 형성 과정에서파생어나합성어 경계에 적용되는음운 현상의

공시성ㆍ통시성이 같은 차원인지는 여전히 증명이 필요한,논쟁이 되는 문

제이다.

앞서 공시적인 교체를 활용과 곡용으로 한정해야 하는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음을 지적한 바있다.다시 말해 신승용(2013a,2013b)에서 지적되었듯이

공시적인교체를 곡용과 활용으로한정하는것은증명되지 않은일종의선

23)Milroy(1992：21)가 언어 변화에서 촉발의 문제를 규명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럼에

도 촉발을 연구해야만 한다고 하면서 든 일기예보의 비유가 여기에도 적용될 듯

하다.즉 일기예보의 정확도가 낮다고 해서 일기예보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노

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공시적 분석 능력을 규명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이를 규명하는 작업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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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적 전제이다.공시적인 교체를 활용과 곡용으로 한정하게 되면,형태소

내부는 당연하고,파생어나 합성어 경계에서 일어나는 교체도 모두 통시적

인교체가된다.하지만이러한설명은통시적인교체임이증명되어서통시

적인 교체가 아니라,공시적인 교체를 활용과 곡용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통시적인 교체라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생성음운론의어떠한설명에서도파생어나합성어경계에서의교체를통

시적인 교체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생성음운론에서 도출 환경은 전형적

인 교체의 환경이고,이러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교체는 당연히 공시음운론

의 영역으로 다루고 있다.Kiparsky(1973：65)의 정의에 따르면,도출 환경은

형태소결합에의해서또는음운론적과정의 적용에 의해서 유발된 환경이

다.분석가능한파생어나합성어의경계가전형적인도출환경이라는점에

서 이론적으로도 파생어나 합성어 경계에서의 교체를 통시적인 교체라고

할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다.만일 공시적인 교체를 (5)처럼 활용과 곡용으

로한정하게되면,신승용(2013b)에서지적한바있듯이교체의내용이동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체가 활용이나 곡용에서 일어나느냐,파생어와 합

성어에서 일어나느냐에 따라 별개의 교체라고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8)ㄱ.낱말[난말]

ㄴ.잎만[임만]

즉 (8ㄱ),(8ㄴ)의 경우 동일하게 중화와 비음동화가 적용되었다.그런데

(5)의 관점에서는 전자에서 적용된 중화와 비음동화는 복합어 내부에서의

교체이므로 통시적인 교체이고,후자에 적용된 중화와 비음동화는 곡용에

서의 교체이므로공시적인 교체가 된다.따라서(8ㄱ)에서중화와비음동화

는 공시적인 교체가 아니므로 그 기저형이 /낱말/이 아닌 /난말/이어야 한

다.하지만 우리는 [임만]을 듣고 ‘잎’과 ‘-만’을 분석해 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난말]을 들으면 ‘낱개’의 ‘낱’과 ‘말’이 결합하였다는 것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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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으로분석해낸다.(8ㄱ)의기저형을/난말/이라는하는것은이러한우

리의 직관과 배치된다고 할 것이다.

(9)ㄱ.[국빱],[궁물]

ㄴ.[밥꾹],[물국]

ㄷ.*[빱국],*[물궁]

(9)는 신승용(2013a：157~158)에서 (9ㄱ)에 대한 언중들의 인식적 실재를

알아보기위해한실험인데,(9ㄱ)을거꾸로말해보라고했을때(9ㄴ)처럼

대답하였고,(9ㄷ)처럼대답한피실험자는없었다.이는교체형 [국빱]에적

용된 불파화에 이은 경음화,[궁물]에 적용된 비음동화를 언중들이 분석하

여그기저형을/국밥/,/국물/로인식한다는것을보여준다고할것이다.그

리고 이 사실은 (9ㄱ)에 적용된 불파화에 이은 경음화,비음동화가 공시적

인 교체임을 말해준다.만일 (9ㄱ)에 적용된 교체가 공시적인 교체가 아니

라면,언중들이 해당 교체를 분석하여 그 기저형을 /국밥/,/국물/로 인식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단 파생어나 복합어 경계만이 아니라 단일어나 형태소 내부의 경우에

도 공시적인 교체가 없다고 단언할 수만은 없다.

(10)[새끼]~[새이]~[쉐이]~[시끼]~[스끼]~[시키]

(10)은 일종의 심리적인 어감의 약화가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현상이

지만 현재로서는 그 양상조차 기술하기가 쉽지 않은 현상이다.(10)의 각

표면형들 사이의 관계는 입력형과 출력형을 결정하기도 쉽지는 않지만,24)

(10)의기저형이 /새끼/임에는분명하다.이들표면형들이모두어휘부에저

24)일정 정도 추정할 수는 있다.예컨대 [새이],[시끼]는 기저형 /새끼/로부터,[쉐이]

는 표면형 [새이]로부터,[스끼],[시키]는 역시 표면형 [시끼]로부터 교체가 적용

된 것으로 보이지만 단언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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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되어 있고,암기 처리 방식에 의해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하지

않는 한,(10)의 표면형에 적용된 교체는 비록 현재의 이론적 방법론으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하더라고 공시적인 교체이다.(10)의 표면형들에

적용된 교체를 통시적인 교체라고 보고,(10)의 표면형들이 모두 어휘부에

저장되어있다고 하는것은아무래도우리의 직관과는어울리지않는해석

이다.

기저형은 표면형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지만,그렇다고 기저형이 정확히

표면형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언어능력과 언어수행을 구분한 생성음운

론의 관점에서 기저형은 언어능력에 해당하는 것이고,그렇기 때문에 기저

형은 표면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설정된 즉,해석된 실재이다.주지하다시

피 Kiparsky(1968)와Hyman(1970)의 추상성 논쟁 이후기저형은 교체형 중의

하나이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정리되었다.하지만 그렇다고 기저형이 표면

형 중의 하나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Kiparsky

(1968)의교체조건,Vennemann(1971)의강력자연성조건도절대중화를인정하

지 않기 위해 설정된 것이지,그것이 기저형은 표면형 중의 하나와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구체음운론의 입장을 적극적으

로 지지했던 Hooper(1976)역시 표면형 중에 어느 것도 기저형이 아닌 경우

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11)palauanlanguage25)

 [ma-téʔəb](presentmiddleverb)

 [təʔib-l](futurepast)

 [təʔəb-áll]：pullout

이 언어에서 강세를 받지 못하는 모음은 ə로 약화되는 생산적인 교체가

존재하기 때문에,그 기저형은 /teʔib/로 분석되어야 한다(Hooper1976：117~

25)Shane(1974：300)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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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하지만 [teʔib]라는 표면형은 실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기저형이 반드시 표면형 중의 하나가 아닐 수도 있음을

말해준다.그리고기저형이반드시물리적실재로서의표면형중의하나가

아니라 표면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설정된,해석된 실재임을 말해 준다.

(12)ㄱ.[노타,노코,노으니,노으면,노아라]

ㄴ.[걸：꾸,걸：뜨나,걸：째,거르문,거르니]

(12ㄱ)은 ‘-ㅎ’말음어간/놓-/의 활용인데,어느표면형에서도[놓]이라

는형태를확인할수없다.(12ㄴ)은이익섭(1972：102)에서제시한강릉방언

의 예로 그 기저형을 /-/로 설정한 경우인데,역시 표면형에서 어간 []

이라는형태를확인할수없다./놓-/의/ㅎ/과/-/의/ㆆ/(/ʔ/)은그자체로

표면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없다.26)따라서 [놓]과 []이라는 형태를 표

면형에서는결코확인할수없다.이진호(2007：149~151)에서는기저형설정

조건과 관련하여 기저형에 포함된 분절음들은 표면형에 나타나야 한다는

조건을 두었다.27)그런데 (12ㄱ)의 기저형 /놓-/에서 [ㅎ],(12ㄴ)의 기저형

/-/의 /ㆆ/은 그 자체로 어떠한 경우에도 표면에 나타나는 일이 없다는

사실에서 분절음 실현에 대한 조건에도 위배된다.그럼에도 기저형 /놓-/,/

-/을 설정하는 것은 활용형에 적용된 교체에 대한 음운론적 분석 및 해

석을통해서이다.당연히이때의해석은표면형에대한실증적분석에기반

26)/ʔ/을 기저형에 설정한 논의들은 많다.최명옥(1982：101~102)에서는 표준어 ‘줍

다’의 경북방언 [주：꼬,주떠라,주모]의 기저형으로 /cooʔ-/를,그리고 최명옥

(1985：168)에서는 ‘ㅅ’불규칙 용언어간의 기저 말자음으로 /ʔ/을 설정한 바 있다.

그리고 곽충구(1994：555)에서는 경북방언의 [흐리,흘또]의 곡용을 설명하면서

그 기저형을 /hɨlʔ/로 설정하였다.

27)기저형 설정 조건은 2가지로 되어 있는데,첫째는 분절음 성격에 대한 조건이고,

둘째는 분절음 실현에 대한 조건이다.첫째는 기저형에 포함되는 분절음은 국어

에서 음운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고,둘째는 기저형에 포함된 분절음들은 표

면형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이는 구체음운론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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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석을 말하는 것으로 추상적 실재의 인정과는 전혀 별개이다.

4.결론

음운론은 기본적으로 교체의 유무를 찾아내고,교체의 내용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분야이다.교체가 있다는 것은 교체 전의 형태와 교체 후의 형태

가 다르다는것을 전제하는데,교체 전의형태를 기저형,교체가 일어난형

태를 표면형이라고 한다.그리고 교체를 형식화한 것이 규칙이다.동일한

언어 자료를 두고 우리는 교체가 있다고 하기도 하고,교체가 없다고 하기

도 한다.이러한 해석상의 차이는 기저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기

저형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는 다시 교체의 공시성ㆍ통시성과 관련되어 있

다.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서 결론을 대신한다.

2장에서는 교체의 정의 및 교체와 규칙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교

체에는 정상적이고 규칙적인 것도 있지만,산발적이고 불규칙적인 것도 있

다.규칙은교체를형식화한것이므로전자를형식화한규칙은규칙적인규

칙이 될 것이고,후자를 형식화한 규칙은 산발적이고 불규칙인 규칙이 될

것이다.이 중에서 전자의 규칙만 규칙이라고 하고,후자는 규칙이 아니라

고할수도있고,전자를타당한규칙이라고하고후자를타당하지않은규

칙이라고할수도있다.그러나규칙이교체를형식화한것이라는원론적인

정의에 입각한다면,산발적이고 불규칙적인 교체 역시 규칙이라는 형식으

로 기술할 수 있다.다만 그 규칙은 타당한 즉,명료하고 정확하며 예측적

인 규칙은 아니다.

3장에서는 공시적인 교체의 유무에 대한 해석은 결국 교체의 공시성ㆍ

통시성에 대한 해석에 기반하며,교체의 공시성ㆍ통시성에 대한 해석은 기

저형의 형태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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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교체를활용과곡용으로제한하기도하는데,그럴경우단어내부에는

공시적인교체가존재하지않게된다.하지만공시적인교체를곡용과활용

으로 제한하는 것은 논증된 사실이 아니라 논증 이전의 선험적 결론에 지

나지않으며,이론적으로도뒷받침되지않는다.기저형은표면형중의하나

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표면형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해석된 실

재이다.그렇기때문에교체의유무에대한해석,교체의공시성ㆍ통시성에

대한해석과기저형을설정하는작업은서로직접적으로연결되어있다.따

라서 단어 내부에서의 교체를 공시적인 교체로 해석하느냐 통시적인 교체

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기저형의 형태도 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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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DefinitionandExplanationofAlternation,

andUnderlyingform

Shin Seung-yong

Therearepredictablealternations,andarealsounpredictablealternations.

Therulethatformulatesunpredictablealternationisn'tpredictable,alsoisn't

proper,yetwecannotsaythattheruleisn'truleifaccordingtodefinitionof

rule.Becausearuleisdefined,whateveritis,asanythingthatformulates

alternation.Thatruleisofcoursejustnon-properontheviewofveridityof

rule.Itismerelyaproblemofinterpretationthatarelationoftwodifferent

surfaceforms[x]and[y]arealternationortheformerandlatterformof

change.RegardlessofifThephenomenonappliedin[x]and[y]isinterpreted

inalternationorchange,itisobviousfactthatsomephonologicalphenomenon

hadbeenappliedbetween[x]and[y].Somepeopleseverelyhaverestricted

synchronicalternationonlytoconjugationanddeclension.Butifitdoesso,we

cannotsupposesynchronicalternationintoword.Awordcanhaveonemore

thanallomorph.Andthereisn'tanyevidencethataphonologicalphenomena

appearedintowordisdiachronicone.Underlyingform isjustaexistence

interpreted.Sowehavetodecidewhetheranyalternationissynchroniconeor

diachroniconeaccordingtopropertyofphenomenonitself.

▪주제어：교체,규칙,도출 환경,공시성,통시성,기저형

alternation, rule, derived environment, synchronicity,

diachronicity,underlying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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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환경과 학습 기간에 따른

중국인 학습자의 파찰음 발음 연구
－실험음성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28)양삼기*․김영주**

<차 례>

1.서론

2.선행 연구

3.실험 방법

4.실험음성학적 분석

5.논의

6.결론

1.서론

한국어와 중국어의 파찰음은 조음 위치 및 조음 방법에 있어서 많은 차

이를 갖고 있다.조음 위치로 보면 한국어의 파찰음은 경구개음만이 있는

반면에 중국어의 파찰음은 설첨음(치조음),설면음(경구개음)그리고 권설음이

있다.조음방법으로보면한국어의파찰음은기식성의유무와조음기관의

*제1저자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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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 여부에따라 평음,경음,격음으로나뉘는것과달리 중국어의파찰음

은 기식성의 유무에 따라 유기음과 무기음으로 나뉜다(허용,2010;김성란,

2011).이로 인하여 중국인 학습자는 한국어를 학습할 때 파찰음 발음을 이

해하고 산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실제로 주림결․김영주(2013)에

서는중국내대학교한국어전공의학습자들을대상1)으로학습기간에따

른 파찰음 산출의 정확성을 실험음성학적으로 분석한 결과,중국인 학습자

의파찰음 발음은 학습기간이길어짐에도정확성이 나아지지않고 여전히

발음 산출에 문제가 있는 어려운 발음으로 남아 있음을 보고하였다.2)

중국인학습자의한국어발음습득에영향을미치는요인은모어인중국

어와의 차이 외에도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그중에서 특히 학습 환경

과 기간에 따른 목표어 노출을 꼽을 수 있다.3)Rubin(1975)을 비롯하여

Segalowitz&Freed(2004),Collentine&Freed(2004)그리고 Smemoe&Halsam

(2013)에이르기까지외국의최근연구들은학습자가목표언어환경에있는

지 모어 환경에 있는지에 따라 발음 습득에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발음의

유창성과 이해가능성 등이 목표 언어 학습 환경에서 좋아짐을 발견하였다.

이는목표언어환경에있는학습자는모어화자와의사소통할기회가훨씬

많고오랜시간동안목표대상언어에노출될수있지만모어환경에있는

학습자는 수업 시간에만 목표 언어를 사용하는 데 원인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위의 연구들에 영향을 받아 실험음성학적으로 발음의 정확성

을 측정하여 발음의 정확성이 학습 환경 및 학습 기간과 어떤 관계를 보이

1)학습 기간이 4개월이 된 1년차 학습자,1년 4개월이 된 2년차 학습자 그리고 2년 4

개월인 3년차 학습자로 이뤄졌다.

2)본고에서 말하는 정확성은 ‘모어 화자와 같은 방법으로 발화되어 발음에 오류가

없음’을 가리킨다.본고는 중국인 학습자가 발화한 파찰음의 정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모어 화자가 발화한 파찰음과 실험음성학적으로 대조하였다.

3)Kenworthy(1987)는 학습자의 발음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모어 외에 연령

(age),노출(exposure),타고난 음성학적 능력(innatephoneticability),개성 및 언어 자아

(identityandlanguageego)그리고 좋은 발음에 대한 동기 및 관심(motivationand

concernforgoodpronunciation)등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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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따라서 본고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어려워하는 발음인 파찰음을 선정하여 학습자의 학습 환경과 학습

기간에 따라 어두 및 어중 위치 파찰음 발음 발달을 실험음성학적으로 분

석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2.선행 연구

본장에서는중국인학습자의한국어파찰음발음에관한연구그리고학

습 환경 및 학습 기간과 발음 습득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선행연구로 살

펴보겠다.

2.1.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파찰음 발음 연구

먼저 한국어와 중국어의 파찰음 체계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한국

어와 중국어의 파찰음은 그 조음 방법과 조음 위치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

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1> 한․중 파찰음 음운 체계

조음방치 조음위치
치조음(치음) 권설음 (치조)경구개음

한국어 중국어 한국어 중국어 한국어 중국어

평음
무기음 /z/[ʦ] /zh/[tʂ]

ㅈ[ʧ]
/j/[ʨ]

경음 ㅉ[ʧ’]

격음 유기음 /c/[ʦʰ] /ch/[tʂʰ] ㅊ[ʧʰ] /q/[ʨ']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운 체계를 대조함으로써 중국인 학습자의 파찰음

발음에어려움이많음에대해많은연구들이논의를하였다.추이진단(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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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권기양(2007)은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평음을 발음하기 어렵다고 했고

주림결․김영주(2013)에는 음성학적 실험을 통해 중국인 학습자가 어중 위

치에서의 평음을 유성음화를 실현하지 못하고 평음을 제대로 정확하게 발

음하지 못한다고 하였다.한편,김성란(2011)에서는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경음을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한다고 하였다.장향실(2002),김소야(2006)에서

는중국인학습자가어두위치/ㅅ,ㅈ,ㅊ/을구분하지못하고이를중국어

의 파찰음인 /c/로 발음하는 추세가 있다고 밝혔고 정명숙(2008)에서는 중국

인학습자가어두위치의/ㅅ/을[ㅊ]으로발음하는문제가있다고지적하였

다.여학봉(2009)에서는 중국인 학습자가 파찰음의 무게 중심을 앞쪽으로 옮

겨서 발음하기 때문에 파찰음을 치경음으로 발음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선행 연구들은 중국인 학습자가 특히 파찰음의 평음과 경음,평음과 격

음을 구분하여 발음하지 못 하는 오류를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평음과 경

음 간의 발음 오류를 다룬 연구로는 고미숙(2000)을 비롯하여 오성애(2003),

최금단(2004),김소야(2006),그리고 한성우(2008)등이 있다.이러한 오류의

원인으로 연구들은 중국어의 파찰음은 기식의 유무에 따라 유기음과 무기

음으로나뉘고중국인학습자는 이를잘 인식하지만 조음기관의긴장성에

따라 발음한 경음을 잘 식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고미숙,

2000;오성애,2003)한편 김소야(2006),레이레이․김영주(2010)와 주림결․김

영주(2013)에서는 이처럼 중국인 학습자가 평음과 격음을 혼동하는데 이러

한 오류의 원인은 기식성의 문제가 아니라 평음과 격음의 피치 값을 뚜렷

하게 구별하여 발음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레이레이․김영주

(2010)에서는학습기간6개월미만인중국인초보학습자가발음한어두위

치 평음과 격음 사이의 후행 모음 피치 값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다는 점을 근거로 중국인 학습자가 어두 위치의 평음과 격음을 구분하여

발음하지못한다고지적하였다.또한평음의피치값을격음보다훨씬높게

발화하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가 평음을 격음으로 발음하는 오류를 범하

고 있음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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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학습 환경 및 학습 기간에 따른 발음 습득 연구

언어 습득 환경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환경을 학습자가 언어를 습득할

때 처하는 물리적인 환경으로 설명하고 있다(Rubin1975;Segalowitz&Freed

2004;Collentine&Freed2004).Segalowitz&Freed(2004)에서는 환경을 SA(Study

Aboard)와 AH(AtHome)로 나누었다.이는 기존의 SL(SecondLanguage)환경과

FL(ForeignLanguage)환경과 같은 구분이나 기존의 방식이 언어 위주의 구분

이었다면 SA와 AH의 구분은 학습자 중심의 구분이라 할 수 있다.4)

Segalowitz&Freed(2004)에서는한학기동안영국인스페인어성인학습자

(SA환경22명;AH환경18명)를 대상으로주로학습 환경,구어생산능력,그

리고 제2언어와 관련 있는 인지 처리 능력을 살펴보았다.SA학습자는 이

전에스페인에서스페인어를배운경험이없었고AH학습자는AH환경에

서 학교 이외에서는 목표 언어를 접할 수 없도록 통제하였다.결론은 학습

환경이발음및구어수행획득에긍정적인영향을주며SA환경에서학습

자들은 더 우수한 구어 발달을 보이나 학습 환경이 제공하는 요소와 학습

자 개별 변인이 모두 다 중요하고 그 관계가 복잡하다고 하였다.

Collentine&Freed(2004)에서는 SA,AH그리고 IM(ImmersionContext)학습

환경을 주제로 하는 선행 연구들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학습 환경이 모

든 학습자의 언어 습득이나 언어 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그보다

는 언어의 개별 영역 그리고 개인적 변인에 따른 영향이 더 중요하다고 하

였다.AH환경의학습자는형태․통사론적습득에있어서SA학습자에비

해 우세하였으나 어휘와 이야기 능력,그리고 말하기 유창성에 있어서 SA

학습자가 더 나은 결과를 얻었다.한편,발음에 있어서는 AH학습자와 SA

학습자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한편,Smemoe&Haslam(2013)에서는 학습자의 적성과 전략 사용,그리고

학습 환경이 발음 숙달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PLAB,5)발음 테스

4)AH는 StudyHome으로 불리기도 하며 이 경우 SH라는 약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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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그리고 SPLS6)를 통해 성인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 환경(EFL대

ESL)과 언어 적성(낮음 대 높음)이 제2언어 발음 전략 및 발음 습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측정하였다.결과적으로 학습 환경의 차이는 학습자의

발음 습득 정도와 발음 습득 전략 사용에 대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

를 얻었다.

위와 같이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학습 환경이 발음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모두 공존하고 있어 더 많은

데이터축적을통해결과의신뢰를더할필요가있음을알수있었다.또한

대부분의선행연구들이 스페인어나영어를목표언어로하고있어 타언어

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 집단의 다양한 목표어 습득에 대해 살펴보고 나아

가 발음의 정확성 향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의 언어 발달을 다룬 연

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한국어학습자의학습기간에따른파찰음발음에대한실험음성학적접

근을 한 주림결․김영주(2013)에서는 KFL(KoreanasForeignLanguaga)환경에서

중국인 학습자 48명을 학년별로 1년차,2년차,3년차 세 집단으로 나누고,

한국인 모어화자 16명의 파찰음 발음 양상을 산출실험과 실험음성학적 실

험을 통해 분석하였다.실험 결과,학습 기간이 길어져도 학습자의 파찰음

발음이바뀌지않았으며 이는학습기간이길어져도 중국인 학습자가파찰

음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데에 여전한 어려움이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인 학습자의 파찰음 발음 발달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KSL(Koreanas

SecondLanguage)초보학습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거나혹은학습 기간에따른

발달을 보기는 하였어도 KFL환경만을 고려하고 KSL학습자의 상황을 고

5)PLAB(PimsleurLanguageLearnIngAptitudeBattery)는 언어 적성 테스트 중의 하나이

다.이 테스트는 Pimsleur(1966)에서 처음에 나왔고 Pimselur외(2004)는 이를 계속 이

어 사용한다.

6)Eckstein(2007)은 새로운 발음 학습 전략으로 SPLS(StrategicPronunciationLearning

Scale)를 창안하였다.Eckstein(2007)은 발음이 입력/연습(input/practice),피드백/주목

(feedback/noticing),가설 형성(hypothesisforming)그리고 가설 테스트(hypothesistesting)

와 같은 4가지 학습 처리 단계에서 획득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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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지 않아 학습 기간과 학습 환경이 파찰음 발음 발달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규명하기에 부족하였다.따라서 본고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 환경 및 학습 기간에 따라 그들의 파찰음 발음에

어떠한차이가있는지를 살펴보는것을 목적으로다음과같은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1)KSL초보 학습자와 숙련 학습자,그리고 한국어 모어 화자 간의 파

찰음 발음에 차이가 있는가?7)

(2)KFL초보 학습자와 숙련 학습자,그리고 한국어 모어 화자 간의 파

찰음 발음에 차이가 있는가?

(3)KSL숙련 학습자와 KFL숙련 학습자 간의 파찰음 발음에 차이가 있

는가?고자 한다.

3.실험 방법

3.1.실험 참여자

본고는중국인학습자60명과한국인모어화자15명을대상으로실험을

진행하였다.중국인 학습자 중의 30명은 처음부터 중국에서 한국어를 공부

한 KFL학습자이고 나머지 30명은 처음부터 한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한

KSL학습자이다.KFL학습자와KSL학습자집단을다시한국어학습기간

에 따라 초보와 숙련 집단으로 나누었다.초보 학습자는 한국어를 배운 지

약6개월미만의학습자이고숙련학습자는한국어를 배운지18개월이상

이 된 학습자이다.8)중국인 학습자는 모두 다 한국어를 학문 목적으로 전

7)국내 한국어 학습자들은 많은 경우 표준화된 시험 성적을 가지고 있으나 중국 내

학습자들은 표준화된 시험 성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숙달도에 따른 신뢰성 있는

구분이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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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고 있고 표준 중국어를 말하는 20대 이상의 여성이다.9)한국인 모어

화자 15명은 모두 표준 한국어를 말하는 20대 이상의 여성이다.

3.2.실험 자료

본고는 한국어 파찰음 /ㅈ,ㅊ,ㅉ/을 실험 대상으로 하며 후행 모음은

공명도가낮아실험대상음소인파찰음에끼치는영향이가장적은/ㅏ/로

선정하였다.구체적인실험자료는CV구성인어두위치파찰음과VCV구

성인 어중 위치 파찰음으로 구성하였으며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실험 자료

유형 한국어

CV /자/,/차/,/짜/

VCV /아자/,/아차/,/아짜/

3.3.실험 방법

신지영․차재은(2013)에서는 다막음과 덜막음의 조음 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파찰음은 크게 폐쇄와 마찰의 국면을 가진다고 하였다.즉,파찰

음은 파열음과 마찰음의 조음 방법의 특징이 결합된 것이다.

어두와어중위치 파찰음은그측정방법이서로 다른데 어두위치의경

우에는 묵음 기간과 폐쇄가 일어나는 기간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폐쇄

8)본 연구에서 숙련 학습자 집단의 학습 기간을 18개월로 산정한 이유는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12~18개월의 교육을 통해 고급 숙달도를 획득한 후 교육원을 떠나 대

학 및 대학원에 진학하기 때문이다.

9)여성보다 상대적으로 큰 성대를 가진 남성의 경우 성대의 진동하는 속도가 느려

평균 피치 값이 약 120Hz가 된다.반면 여성은 평균 피치 값이 약 230Hz이고 어린

이는 약 300Hz로 매우 높다(양병곤,2003：65).본고는 신뢰도 있는 결과를 위해

실험 참여자를 모두 여성으로 선정하였다.



학습 환경과 학습 기간에 따른 중국인 학습자의 파찰음 발음 연구  109

지속시간(CD：closureduration)을 제외한 성대진동시작시간(VOT：VoiceOnset

Time)과 후행 모음 피치 값을 측정한다(레이레이․김영주,2010;주림결․김영주,

2013).아래 <그림 1>은 어중 위치 파찰음의 폐쇄지속시간의 측정 방법의

예시로 폐쇄지속시간은 어중 위치일 때만 측정한다.어두 위치 파찰음의

VOT는 폐쇄가 일어나는 시작점으로부터 후행 모음 진동이 시작될 때까지

의 구간을 가리키며 구체적인 측정 방법은 <그림 2>와 같으며 진한 부분

이 어두 위치의 파찰음의 VOT를 측정하는 구간이다.어중위치의 파찰음

VOT구간의 구체적인 측정 방법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1> 어중 위치 파찰음의 폐쇄지속시간 예(/아짜/)

<그림 2> 어두 위치 파찰음의 VOT 측정 방법의 예(/자/)

<그림 3> 어중 위치 파찰음의 VOT 측정 방법의 예(/아짜/)

Cho,Jun&Ladefoged(2002)에 의하면 파찰음은 후행 모음의 시작점의 기

본주파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발음이다.따라서 본고는 어두와 어중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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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파찰음에 대해 후행 모음 시작점의 피치 값을 측정하였다.<그림 4>

에서 붉은색 동그라미 부분이 바로 후행모음시작점의 피치이다.

<그림 4> 어중 위치 파찰음의 후행모음시작점의 피치 값 예(/어처/)

3.4.실험 절차

본 실험은 외부의 소음을 통제하기 위해 조용한 교실에서 진행하였다.

교실로 실험 참여자를 한 명씩 들어오게 한 후 실험 참여자에게 실험 자료

를 일정한 속도로 읽게 하고 발화 내용을 노트북(type：aspire4736G)내부에

설치된 음성 녹음기로 녹음하였다.실험 참여자가 발화한 음성은 44.1kHz

로 표본 추출을 설치하여 참여자 각각을 녹음한 후에 컴퓨터에 바로 저장

하였다.이어서 praat를 통해 분석하고 spss로 통계처리 하였다.

4.실험음성학적 분석

4.1.KSL학습자 집단의 파찰음 발음

4.1.1. 어두 위치

[1] 성대진동시작시간(VOT; Voice Onset Time)

한국어 모어 화자의 평음 VOT값과 격음 VOT값의 차이는 미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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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3msVS102.93ms; =0.188(>0.05)),경음과 평음의 차이는 뚜렷하였다

(89.53msVS43.48ms; =0.000(<0.05)).또한격음VOT값은경음보다훨씬컸

다(102.93msVS43.48ms; =0.000(<0.05).따라서 모어 화자의 어두 위치 파찰

음의 VOT값은 격음이 가장 크고 경음이 가장 작았다.

KSL초보 학습자가 발음한 파찰음 VOT값은 모어 화자가 발음한 평음

과 격음 사이의 VOT값의 차이가 미미한 것과 달리 격음의 VOT값이 평

음보다 많이 컸다(112.12msVS81.04ms; =0.000(<0.05)).한편,숙련 학습자가

발음한평음의VOT값은모어화자와같이 경음보다더크고격음보다 더

작았다.그렇지만 숙련 학습자는 모어 화자와는 달리 평음과 격음 사이의

VOT값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72.61msVS102.88ms; =0.016(<0.05)).이

는 초보 학습자 집단과 같은 결과이다.

<표 3> KSL 학습 집단의 어두 위치 파찰음 VOT 평균값(ms)

평음 VOT SD 격음 VOT SD 경음 VOT SD

모어 화자 89.53 28.87 102.93 25.41 43.48 11.37

KSL초보 81.04 32.44 112.12 27.93 48.54 13.26

KSL숙련 72.61 36.69 102.88 27.01 39.89 12.45

<표 4> KSL 학습 집단의 어두 위치 파찰음 VOT 유형별  -검정 결과

모어 화자 KSL 초보 KSL 숙련

평음-경음  =0.000(<0.05)  =0.009(<0.05)  =0.003<0.05)

경음-격음  =0.000(<0.05)  =0.001(<0.05)  =0.000(<0.05)

평음-격음  =0.188(>0.05)  =0.000(<0.05)  =0.016(<0.05)

[2] 후행 모음 시작점 피치

Cho외(2002)는후행모음시작점의피치값은파찰음의평음,경음,격음

을 구별하는 중요한 지각 단서라고 하였다.한국어 모어 화자가 발화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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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음 pitch SD 격음 pitch SD 경음 pitch SD

모어 화자 223.21 26.23 267.37 32.50 255.57 39.13

KSL초보 243.32 27.07 242.69 26.15 246.20 22.78

KSL숙련 241.17 39.22 267.46 56.66 263.12 45.85

음은 후행 모음 피치가 가장 크고 평음과의 차이도 크지만(267.37HzVS

223.21Hz; =0.013(<0.05))경음과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작았다(267.37HzVS

255.57Hz; =0.377(>0.05)).또한 평음의 후행 모음 음높이는 가장 낮고 경음

과의 차이가 뚜렷하였다(223.21HzVS255.57Hz; =0.000(<0.05)).

KSL초보와숙련학습자는평음,경음그리고격음의후행모음피치값

이비슷하게나타났다.KSL초보학습자가발음한경음(246.20Hz)의피치값

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평음과 격음의 피치 값은 비슷하였다(243.32HzVS

242.69Hz). -검정 결과에 따르면 KSL초보 학습자의 평음과 경음[ =

0.755(>0.05)],경음과 격음[ =0.698(>0.05)]그리고 평음과 격음[ =0.949

(>0.05)]의 비교 결과는 모두 다 유의미하지 않았다.KSL숙련 학습자 집단

에서는 평음(241.17Hz)의 후행 모음 피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경음과 격음의

피치(267.46HzVS263.12Hz)가거의같아초보학습자와다르게보이나 -검

정 결과 초보 학습자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5> KSL 학습자 집단의 어두 위치 파찰음 피치 평균값(Hz)

<표 6> KSL 학습자 집단의 어두 위치 파찰음 피치 유형별  -검정 결과

모어 화자 KSL 초보 KSL 숙련

평음-경음  =0.013(<0.05)  =0.755(>0.05)  =0.170(>0.05)

경음-격음  =0.377(>0.05)  =0.698(>0.05)  =0.820(>0.05)

평음-격음  =0.000(<0.05)  =0.949(>0.05)  =0.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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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어중 위치

[1] 폐쇄지속시간(CD; closure duration)

한국어 모어 화자의 CD값은 경음(169.10ms)이 가장 크고 평음(41.15ms)이

가장 작았다.즉,모어 화자의 어중 위치 파찰음은 CD값에 의해 경음,격

음 그리고 평음의 순으로 나타났다. -검정 결과 평음-경음[ =0.000

(<0.05)],경음-격음[ =0.001(<0.05)],평음-격음[ =0.000(<0.05)]의 CD값의

차이는 모두 유의미하였다.

KSL초보 학습자 집단의 CD 값은 경음(221.96ms)이 가장 크고 평음

(112.06ms)이 가장작았으나 격음의CD값(198.43ms)은경음과의 차이가크지

않아 모어 화자와 비슷하였다. -검정 결과에 따르면 KSL초보 학습자가

발음한어중위치평음-경음[ =0.038(<0.05)]차이만유의미하고경음-격음

[ =0.756(>0.05)]과 평음-격음[ =0.184(>0.05)]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KSL숙련 학습자 집단의 CD값은 경음(182.78ms)이 가장 크고 평음과 격

음의CD값은매우비슷하였다(121.47msVS120.36). -검정결과,KSL숙련

학습자의 평음-경음[ =0.050(=0.05)]그리고 경음-격음[ =0.036(<0.05)]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모어 화자와 유사한 반면 평음-격음[ =0.964(>0.05)]

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7> KSL 학습자의 어중 위치 파찰음 폐쇄지속시간 평균값(ms)

평음 CD SD 격음 CD SD 경음 CD SD

모어 화자 41.15 6.46 131.37 21.70 169.10 32.69

KSL초보 112.06 82.77 198.43 231.22 221.96 176.50

KSL숙련 121.47 71.34 120.36 60.64 182.78 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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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KSL 학습자의 어중 위치 파찰음 폐쇄지속시간 유형별  -검정 결과

모어 화자 KSL 초보 KSL 숙련

평음-경음  =0.000(<0.05)  =0.038(<0.05)  =0.050(=0.05)

경음-격음  =0.001(<0.05)  =0.756(>0.05)  =0.036(<0.05)

평음-격음  =0.000(<0.05)  =0.184(>0.05)  =0.964(>0.05)

[2] 성대진동시작시간(VOT; Voice Onset Time)

Jun(1998)에서는어중위치의평음이어두 위치의평음보다 VOT값이 작

을수록 유성음화가 더욱 뚜렷하다고 제시하였다.본고의 한국어 모어 화자

의어중위치평음VOT값은어두위치평음에비해두배정도로작게나

타났다(43.30msVS89.53ms).이수치는모어화자가어중위치평음을발음할

때완벽한유성음화를실현하고있음을의미한다.모어화자의평음과경음

의VOT값은미세한차이를갖고있었다(43.30msVS40.79ms; =0.529(>0.05)).

또한 격음의 VOT값은 평음과 경음에 비해 두 배 이상 크게 나타났다

(95.22msVS43.30ms;95.22msVS40.79ms). -검정 결과에서도 격음의 VOT값

은 경음[ =0.000(<0.05)]또는 평음[ =0.000(<0.05)]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다.

KSL초보 학습자 집단의 어중 위치 평음의 VOT값은 어두 위치 평음보

다 약간 작게 나타나(71.88msVS81.04ms)어중 위치 평음의 유성음화가 실현

되지 않았다.경음-격음[ =0.000(<0.05)]그리고 평음-격음[ =0.000(<0.05)]

의 VOT값 차이는 유의미한 반면 평음과 경음의 VOT값 차이(71.88msVS

58.14ms; =0.202(>0.05))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KSL숙련 학습자 집단의 어중 위치 평음의 VOT값이 어두 위치 평음보

다 작게 나타나(56.96msVS72.61ms)초보 학습자보다 평음의 유성음화가 상

대적으로 더 잘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모어 화자와 같은 유성음화를

실현하지는못했다. -검정결과숙련학습자집단의평음-경음[ =0.002

(<0.05)],경음-격음[ =0.000(<0.05)] 그리고 평음-격음[ =0.000(<0.0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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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값의 비교 결과가 모두 다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9> KSL 학습자의 어중 위치 파찰음 VOT 평균값(ms)

평음 VOT SD 격음 VOT SD 경음 VOT SD

모어 화자 43.30 10.32 95.22 17.30 40.79 11.31

KSL초보 71.88 27.84 117.76 28.43 58.14 29.67

KSL숙련 56.96 22.16 107.85 20.17 36.19 9.61

<표 10> KSL 학습자의 어중 위치 파찰음 VOT 유형별  -검정 결과

모어 화자 KSL 초보 KSL 숙련

평음-경음  =0.529(>0.05)  =0.202(>0.05)  =0.002(<0.05)

경음-격음  =0.000(<0.05)  =0.000(<0.05)  =0.000(<0.05)

평음-격음  =0.000(<0.05)  =0.000(<0.05)  =0.000(<0.05)

[3] 후행 모음 시작점 피치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의 경우 어중 위치 격음(244.12Hz)의 후행 모음 피

치 값이 가장 크고 평음(219.99Hz)이 가장 작았다.평음과 경음의 후행 모음

피치값(225.49Hz)은그차이가뚜렷하지않았다( =0.554(>0.05)). -검정결

과 격음-경음 피치 값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0.056(>0.05)]반면,평

음-격음 후행 모음 피치 값의 비교 결과는 유의미하였다[ =0.011(<0.05)].

KSL초보학습자집단과숙련학습자집단이발화한어중위치평음,경

음과 격음의 후행 모음 피치 값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초보 학습자의

평음,경음과 격음의 음높이가 거의 유사하였고(236.65HzVS235.29HzVS

235.46Hz) -검정 결과에서도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평음-경음 [ =0.889

(>0.05)],격음-경음 [ =0.653(>0.05)],평음-격음 [ =0.763(>0.05)]).

KSL숙련 학습자 집단이 발화한 격음의 후행 모음 피치 값(253.29Hz)이

평음(249.06Hz)과 경음(245.65Hz)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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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하지 않았다.결과적으로 KSL학습자는 학습 기간과 관계없이 어중

위치 파찰음을 비슷한 음높이로 실현하였다.

<표 11> KSL 학습자의 어중 위치 파찰음 피치 평균값(Hz)

평음pitch SD 격음pitch SD 경음pitch SD

모어화자 219.99 23.55 244.12 24.92 225.49 26.61

KSL초보 236.65 22.76 235.29 24.34 235.46 23.86

KSL숙련 249.06 35.36 253.13 37.98 245.65 51.22

<표 12> KSL 학습자의 어중 위치 파찰음 피치 값  -검정 결과

모어 화자 KSL 초보 KSL 숙련

평음-경음  =0.554(>0.05)  =0.889(>0.05)  =0.834(>0.05)

경음-격음  =0.056(>0.05)  =0.985(>0.05)  =0.653(>0.05)

평음-격음  =0.011(<0.05)  =0.875(>0.05)  =0.763(>0.05)

4.2.KFL초보 학습자와 숙련 학습자의 파찰음 발음

4.2.1. 어두 위치

[1] 성대진동시작시간(VOT; Voice Onset Time)

KFL초보 학습자 집단이 발화한 어두 위치 격음(109.95ms)의 VOT값이

가장 크고 경음(36.47ms)의 VOT값이 가장 작았다.그러나 평음과 경음 사

이의 VOT값에 뚜렷한 차이가 없는 반면(43.53msVS36.47ms; =0.066

(>0.05))평음-격음[ =0.000(<0.05)]의 VOT값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KFL

초보 학습자 집단은 어두 위치 평음과 격음을 지나치게 차이를 두어 발음

한 결과 경음과 평음 간에 차이를 두는 데 실패하였다.한편,KFL숙련 학

습자 역시 평음과 격음을 지나치게 구분하여 발음하면서 경음과의 VOT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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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구분에는실패하였으나그수치가조금은상승하였다.KFL초보와숙

련 학습자 집단이 발화한 경음-격음 또한 평음-격음의 VOT값의 차이가

유의미하여 모어 화자의 결과와 달랐다.

<표 13> KFL 학습자의 어두 위치 파찰음 VOT 평균값(ms)

평음 VOT SD 격음 VOT SD 경음 VOT SD

모어 화자 89.53 28.87 102.93 25.41 43.48 11.37

KFL초보 43.53 10.93 109.95 20.93 36.47 9.21

KFL숙련 54.78 23.17 117.39 24.33 45.94 20.68

<표 14> KFL 학습자의 어두 위치 파찰음 VOT  -검정 결과

모어 화자 KFL 초보 KFL 숙련

평음-경음  =0.000(<0.05)  =0.066(>0.05)  =0.280(>0.05)

경음-격음  =0.000(<0.05)  =0.000(<0.05)  =0.000(<0.05)

평음-격음  =0.188(>0.05)  =0.000(<0.05)  =0.000(<0.05)

[2] 후행 모음 시작점 피치

KFL초보학습자집단의경음(263.09Hz)의피치 값이 평음과 격음보다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평음과 격음의 후행 모음 피치 값은 거의 유사

하였다(255.83HzVS252.09Hz).그러나  -검정 결과에 따르면 평음-경음

[ =0.641(>0.05)], 경음-격음[ =0.258(>0.05)] 그리고 평음-격음

[ =0.799(>0.05)]의 후행 모음 피치 값의 차이가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편,KFL숙련 학습자 집단의 경우는 경음(260.72Hz)의 후행 모음 피치 값

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이어서 평음(252.65Hz)과 격음(247.93Hz)의 순으로 나

타났으나(경음>평음>격음) -검정 결과그 차이는 모두 유의미하지않았다

[ =0.451(>0.05); =0.256(>0.05); =0.6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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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KFL 학습자의 어두 위치 파찰음 피치 평균값(Hz)

평음 pitch SD 격음 pitch SD 경음 pitch SD

모어 화자 223.21 26.23 267.37 32.50 255.57 39.13

KFL초보 255.83 51.86 252.09 22.05 263.09 29.61

KFL숙련 252.65 27.74 247.93 30.38 260.72 29.98

<표 16> KFL 학습자의 어두 위치 파찰음 피치 값  -검정 결과

모어 화자 KFL 초보 KFL 숙련

평음-경음  =0.013(<0.05)  =0.641(>0.05)  =0.451(>0.05)

경음-격음  =0.377(>0.05)  =0.258(>0.05)  =0.256(>0.05)

평음-격음  =0.000(<0.05)  =0.799(>0.05)  =0.660(>0.05)

4.2.2. 어중 위치

[1] 폐쇄지속시간(CD; closure duration)

KFL초보 학습자가 발화한 어중 위치 경음(137.42ms)의 CD값이 가장 길

고이어서격음(114.87ms)과평음(77.40ms)의순으로나타나모어화자의결과

와 비슷하였다.그러나 모어 화자와 달리 초보 학습자는 평음-경음

( =0.000(<0.05))또한평음-격음( =0.023(<0.05))의비교결과에서만유의미

한 차이가 있었다.한편 KFL숙련 학습자의 경우 경음(60.11ms)의 CD값이

가장 작게 나타났고 평음과 격음이 서로 비슷하게 나타났다(74.85msVS

73.90ms).전체적으로 숙련 학습자의 파찰음 CD값은 초보 학습자에 비해

모두 작게 나타났다. -검정의 결과에 따르면 평음-경음[ =0.001(<0.05)]

그리고경음-격음[ =0.001(<0.05)]의CD값에서만유의미한차이를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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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KFL 학습자의 어중 위치 파찰음 폐쇄지속시간 평균값(ms)

평음 CD SD 격음 CD SD 경음 CD SD

모어 화자 41.15 6.46 131.37 21.70 169.10 32.69

KFL초보 77.40 34.90 114.87 49.17 137.42 44.91

KFL숙련 74.85 28.35 73.90 27.90 60.11 43.05

<표 18> KFL 학습자의 어중 위치 파찰음 폐쇄지속시간  -검정 결과

모어 화자 KFL 초보 KFL 숙련

평음-경음  =0.000(<0.05)  =0.000(<0.05)  =0.001(<0.05)

경음-격음  =0.001(<0.05)  =0.200(>0.05)  =0.001(<0.05)

평음-격음  =0.000(<0.05)  =0.023(<0.05)  =0.927(>0.05)

[2] 성대진동시작시간(VOT; Voice Onset Time)

KFL초보 학습자 집단이 발화한 어중 위치 파찰음에서 격음의 VOT값

이 가장 크고 경음이 가장 작았다(97.12msVS40.79ms).그러나 어중 위치 평

음의 VOT값이 어두 위치 평음의 VOT값보다 커(49.94msVS43.53ms)위치

에 따라 평음을 구분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모어 화자의 결과와 많

이 달랐다(89.53msVS43.30).이는KFL초보학습자가 어중 위치에 관계없이

평음을 유성음화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검정에 의하면 평음-

경음,격음-경음과평음-격음의VOT값에서모두유의미한차이가나타나

[ =0.004(<0.05); =0.000(<0.05); =0.000(<0.05)]평음의 유음화로 평음과

경음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모어 화자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숙련 학습자 집단은 초보 학습자 집단과 비슷하게 격음(108.74ms)의 VOT

값이가장크고경음(48.72ms)이가장작았다.또한숙련학습자의어중위치

평음과 어두 위치 평음의 VOT값이 비슷하게 나타났다(52.37msVS54.78ms).

 -검정 결과에 의하면 숙련 학습자는 경음-격음[ =0.000(<0.05)]과 평음-

격음[ =0.000(<0.05)]의VOT값에서유의미한차이를보였다.이는초보학

습자 집단보다 숙련 학습자 집단이 어중 위치 파찰음에서 모어 화자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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깝게 발음함을 의미한다.그러나 숙련 학습자 집단의 파찰음 VOT값은 전

반적으로 모어 화자 집단보다 크게 나타났다.

<표 19>  KFL 학습자의 어중 위치 파찰음 성대진동시작시간 평균값(ms)

평음 VOT SD 격음 VOT SD 경음 VOT SD

모어 화자 43.30 10.32 95.22 17.30 40.79 11.31

KFL초보 49.94 12.50 97.12 24.28 36.70 10.49

KFL숙련 52.37 22.39 108.74 26.24 48.72 13.55

<표 20> KFL 학습자의 어중 위치 파찰음 성대진동시작시간  -검정 결과

모어 화자 KFL 초보 KFL 숙련

평음-경음  =0.529(>0.05)  =0.004(<0.05)  =0.593(>0.05)

경음-격음  =0.000(<0.05)  =0.000(<0.05)  =0.000(<0.05)

평음-격음  =0.000(<0.05)  =0.000(<0.05)  =0.000(<0.05)

[3] 후행 모음 시작점 피치

KFL초보 학습자 집단이 발화한 평음,경음 그리고 격음의 후행 모음의

피치 값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으며(256.32HzVS256.64HzVS256.47Hz) -

검정 결과 평음-경음,경음-격음과 평음-격음의 후행 모음 피치 값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0.985(>0.05); =0.982(>0.05); =0.967(>0.05)].

한편,숙련 학습자 집단의 경우 평음(248.60Hz)의 후행 모음 피치 값이 가장

크고 격음(240.38Hz)의 피치 값이 가장 작으나  -검정의 결과에서 후행 모

음 피치 값의 차이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0.742(>0.05); =0.658

(>0.05); =0.449(>0.05)].결과적으로 KFL숙련 학습자와 초보 학습자 집단

모두 평음,경음 그리고 격음을 혼동하여 발음함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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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음 VOT SD 격음 VOT SD 경음 VOT SD

모어 화자 89.53 28.87 102.93 25.41 43.48 11.37

<표 21> KFL 학습자의 어중 위치 파찰음 후행 모음 시작점 피치 평균값(Hz)

평음 pitch SD 격음 pitch SD 경음 pitch SD

모어 화자 219.99 23.55 244.12 24.92 225.49 26.61

KFL초보 256.32 22.92 256.64 19.99 256.47 20.94

KFL숙련 248.60 27.82 240.38 30.79 245.21 28.08

<표 22> KFL 학습자의 어중 위치 파찰음 후행 모음 시작점 피치  -검정 결과

모어 화자 KFL 초보 KFL 숙련

평음-경음  =0.554(>0.05)  =0.985(>0.05)  =0.742(>0.05)

경음-격음  =0.056(>0.05)  =0.982(>0.05)  =0.658(>0.05)

평음-격음  =0.011(<0.05)  =0.967(>0.05)  =0.449(>0.05)

4.3.KSL숙련 학습자와 KFL숙련 학습자의 파찰음 발음

4.3.1. 어두 위치

[1] 성대진동시작시간(VOT; Voice Onset Time)

KSL숙련 학습자 집단이 발음한 어두 위치 평음의 VOT값은 KFL숙련

학습자에 비해 크게 나타난 반면에(72.61msVS54.78ms)경음과 격음은 KFL

학습자보다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102.88msVS117.39ms;39.89msVS

45.94ms). -검정 결과 KSL숙련과 KFL숙련 학습자의 어두 평음,격음 그

리고 격음의 비교 결과가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0.123(>0.05); =0.134

(>0.05); =0.340(>0.05)].즉,두집단이 발음한어두위치파찰음의 VOT값

은 차이가 없었다.

<표 23> 두 숙련 학습자 집단의 어두 위치 VOT 평균값(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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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L숙련 72.61 36.69 102.88 27.01 39.89 12.45

KFL숙련 54.78 23.17 117.39 24.33 45.94 20.68

[2] 후행 모음 시작점 피치

KSL숙련 학습자 집단이 발화한 평음의 후행 모음 피치 값은 KFL숙련

학습자 집단에 비하여 더 작게 나타났다(241.17VS252.65Hz).반대로 KSL학

습자의 어두 격음의 음높이는 KFL학습자보다 더 높았다(267.46HzVS

247.93Hz).그러나  -검정 결과,두 집단 간 경음,평음,그리고 격음의 비

교 결과가모두유의미하지않았다[ =0.363(>0.05); =0.249(>0.05); =0.866

(>0.05)].

<표 24> 두 숙련 학습자 집단의 어두 위치 피치 평균값(Hz)

평음 pitch SD 격음 pitch SD 경음 pitch SD

모어 화자 223.21 26.23 267.37 32.50 255.57 39.13

KSL숙련 241.17 39.22 267.46 56.66 263.12 45.85

KFL숙련 252.65 27.74 247.93 30.38 260.72 29.98

4.3.2. 어중 위치

[1] 폐쇄지속시간(CD; closure duration)

KSL숙련 학습자 집단의 어중 위치 평음,격음 그리고 경음의 CD값이

모두 KFL숙련 학습자 집단에 비해 많이 컸다(121.47msVS74.85ms;120.36ms

VS73.90ms;182.78msVS60.11ms). -검정결과에따르면두집단간어중위

치 평음,경음과 격음의 CD값의 차이는 모두 다 유의미하였다[ =0.026

(<0.05); =0.012(<0.05); =0.0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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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두 숙련 학습자 집단의 어중 위치 폐쇄지속시간 평균값(ms)

평음 CD SD 격음 CD SD 경음 CD SD

모어 화자 41.15 6.46 131.37 21.70 169.10 32.69

KSL숙련 121.47 71.34 120.36 60.64 182.78 91.62

KFL숙련 74.85 28.35 73.90 27.90 60.11 43.05

[2] 성대진동시작시간(VOT; Voice Onset Time)

KSL숙련 학습자 집단이 발화한 어중 위치 평음의 VOT값은 KFL숙련

학습자 집단보다 약간 크게 나타난 반면에(56.96msVS52.37ms)경음의 VOT

값은 KFL집단보다 작게 나타났다(36.19msVS48.72ms).한편,격음의 VOT

값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107.85msVS108.74ms). -검정 결과 KSL집단과

KFL집단이 발화한 경음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0.007(<0.05)]

평음,격음에서는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0.577(>0.05); =0.918

(>0.05)].

<표 26> 두 숙련 학습자 집단의 어중 위치 VOT

평음 VOT SD 격음 VOT SD 경음 VOT SD

모어 화자 43.30 10.32 95.22 17.30 40.79 11.31

KSL숙련 56.96 22.16 107.85 20.17 36.19 9.61

KFL숙련 52.37 22.39 108.74 26.24 48.72 13.55

[3] 후행 모음 시작점 피치

KSL과KFL숙련학습자집단 간의후행 모음피치 값은차이가거의없

고 매우 비슷하였다.KSL숙련 학습자 집단이 발화한 평음과 경음의 후행

모음 피치는 KFL학습자와 거의 일치하였고(249.06HzVS248.60Hz;245.65Hz

VS245.21Hz)어중격음의음높이에서약간높았다(253.13HzVS240.38Hz). -

검정 결과 두 집단 간의 어중 위치 파찰음의 피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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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0.977(>0.05); =0.321(>0.05); =0.969(>0.05)].

<표 27> 두 숙련 학습자 집단의 어중 위치 피치 평균값(Hz)

평음 pitch SD 격음 pitch SD 경음 pitch SD

모어 화자 219.99 23.55 244.12 24.92 225.49 26.61

KSL숙련 249.06 35.36 253.13 37.98 245.65 51.22

KFL숙련 248.60 27.82 240.38 30.79 245.21 28.08

5.논의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 환경과 학습 기간에 따른 파

찰음발음양상을살펴보고교육적인시사점을찾는것을목적으로하였다.

본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연구질문에대한논의를결과분석을바탕으로진

행하고자 한다.

연구 질문 1은 KSL초보 학습자 집단과 숙련 학습자 집단,그리고 한국

어 모어 화자 집단 간의 파찰음 발음에 대한 것이다.분석 결과,KSL초보

와 숙련 학습자의 파찰음 발음은 서로 비슷한 반면 모어 화자의 발음과는

많은차이가있었다.또한한국어모어화자가어두파찰음의후행모음피

치 차이를 통해 한국어의 평음,경음과 격음을 구별하여 발음하는 것과 달

리 KSL초보와 숙련 학습자는 어두 위치 평음,격음,경음의 피치 값이 거

의일치하였다.KSL환경에있는 학습자는학습기간이길어짐에도불구하

고 어두 위치 평음-경음과 평음-격음을 구분하지 못하였다.

한편,어중 위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KSL학습자가 발화한 어중

위치 평음의 유성음화와 후행 모음 시작점의 피치 값이다.한국어 모어 화

자와 달리 KSL초보와 숙련 학습자 집단 모두 어중 위치 평음의 유성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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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뚜렷하게 실현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음,경음 그리고 격음을 혼

동하여발음했다.이상의 결과는 학습기간6개월 미만의 중국인 KSL학습

자의 파찰음을 실험음성학적으로 분석하여 이들이 어두 위치와 어중 위치

를 망라하고 평파찰음,경파찰음,격파찰음을 구분하여 발음하지 못 하고

있음을 지적한 레이레이․김영주(2011)와 같은 맥락이며 이에 더하여 학습

기간의 증가는 파찰음 발음의 정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어서 연구 질문 2는 KFL초보 학습자 집단과 숙련 학습자 집단,그리

고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 간의 파찰음 발음에 대한 것이다.KFL환경에

있는학습자의파찰음발음양상은KSL학습자와비슷한반면모어화자와

는 차이가 있었다.KFL초보와 숙련 학습자는 어두 위치에서 평음,격음,

경음을 발음할 때 서로 비슷한 음높이를 가지고 세 가지 음을 혼동하여 발

음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어중 파찰음의 경우 KFL초보와 숙련 학습자의 어중 평음의 VOT값은

모어 화자의 어중 평음과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각각의 어두 위치 평음의

VOT값과의 차이는 미미하였다.어중 평음의 유성음화 실현 여부의 판단

기준은 어두 평음의 VOT값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Jun(1994)에 의하면

본 연구의 KFL초보 및 숙련 학습자 집단은 어중과 어두에서 평음의 VOT

값이 모어화자의 어중 위치 평음의 VOT값과 비슷해 본 연구의 KFL학습

자 집단은 어두와 어중 위치 모두에서 유성음화를 실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KFL중국인 학습자들은 학습 기간과 관계없이 평음을 지나치게 의식하

여 격음과 다르게 발음하려고 하였고 그 결과 평음을 위치에 관계없이 유

성음화하는 경향을 보였다.이는 KFL학습자의 학습 기간별 파찰음 발음

발달을 연구한 주림결․김영주(2013)과는 다른 결과이다.주림결․김영주

(2013)에서는 학습기간과 관계없이 평음이 어두와 어중에서 모두 비슷한 값

으로 나타났다(1년차：102.27msVS90.16ms,2년차：59.14msVS69.97ms,3년차：



126 한말연구 제35호 (2014. 12)

61.2msVS63.03ms).이외에도음높이를살펴보면KFL학습자집단은어중위

치 평음,격음 그리고 경음을 서로 비슷한 음높이를 가지고 발음하는 경향

이 있었다.

마지막으로연구질문3은KSL숙련학습자와KFL숙련학습자간의파

찰음 발음에 차이에 대해서이다.어두 위치 파찰음 발음에 있어서 KSL과

KFL숙련 학습자 간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어중 파찰음의 경우,어

중 위치 경음의 CD값을 제외하면 KSL학습자와 KFL학습자가 발음하는

파찰음의VOT값과후행모음시작점피치 값은그차이가유의미하지 않

았다.따라서 KSL숙련 학습자와 KFL숙련 학습자의 어중 위치 파찰음 양

상이매우비슷함을알수있다.이는KSL환경과KFL환경이라는학습환

경이 중국인 학습자의파찰음발음에영향을 주지않았으며 이러한 결론은

외부적인 학습 환경이 학습자의 발음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 요인이 되지

못함을언급한Collentine&Freed(2004)그리고Smemoe&Haslam(2013)의결

과를 지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학습 환경과 학습 기간을 달리

한본 연구의중국인한국어학습자들은 어두 위치에서파찰음을구분하여

발음하지못 하였고어중 위치만의평음의유성음화를실현하는데 실패하

였다.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목표어 사용 지역으로의 학습 환경의 변화와

학습 기간의 길이가중국인학습자의파찰음 발음향상에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이는 Kenworthy(1987)에서 학습자의 목표 대

상 언어에 노출된 환경과 시간의 길이보다 노출의 질과 강도가 더욱 중요

함을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어떤발음은학습환경 변화및 학습기간의확대만으

로향상을 보이지 않음을 입증하며교육 현장에서강조하여 교육하여야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한국어 교육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현재

대부분의한국어 교육현장에서 발음은 어느 정도학습자의 개인적인학습

영역으로 간주되어 초급을 벗어나서는 교실 교육의 대상이 되지 못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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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이는의사소통을강조하는현제2언어교육의추세에따른점도있으

나 발음 교육 방법의 부재,발음 전문 교재의 부재,발음 학습 전략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원인이기도 하다.교육 자료와 방법의 부족은 관련 연구가

시급히 이루어지고 공유할 결과물이 산출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6.결론

본고는 학습 환경과 학습 기간이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파찰음 발음

습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 환경과 학습 기간에 따라실험음성학적인 방법을통해 파찰음 발음을

연구하였다.

본연구의중국인KSL학습자와KFL학습자의파찰음발음에서SL과FL

이라는 학습 환경과 6개월 미만과 18개월 이상이라는 학습 기간의 차이는

파찰음발음향상에영향을주지않았다.이는발음향상을위해목표어지

역으로의 이주,학습 기간의 양이 주는 역할이 제한적이며 크지 않음을 보

여주는 것이며 발음 향상을 위해서는 이들 말고 다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학습자의 학습 환경과 학습 기간이 목표어 발음의 정확성 습

득에 미치는 영향에집중하여중국인학습자의 파찰음발음에한국과중국

이라는 학습 환경 그리고 학습 기간의 길이가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

음을밝힌연구라는점에서의의가있다.그러나본연구가특정지역의중

국인을 표본 집단으로 하였고 파찰음만을 연구하여 결론의 일반화를 위해

서는더많은데이터가요구된다는점에서한계를갖고있다.또한학습기

간의 차이를 더 크게 해서(예를 들어 6개월 미만 학습자 집단과 3년 혹은 그 이상

의 학습 기간의 학습자 집단)조사하였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도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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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이는 한계이다.

이러한 한계와 물리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발음 향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학습자의 학습 동기 및 태도,전략 사용,목표어 접촉 정

도등의개별적변인과함께학습환경과학습기간이발음향상에주는영

향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어져야 하며,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들은 제2언어

학습자의 발음 습득을 이해하고 교육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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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ontheAffricateSoundofChineseKorean

LearnersinTermsofLearningContextsand

LearningDuration
－BasedontheExperimentalPhoneticAnalysis－

Yang Sam-gi․Kim Young-joo

ThisstudyinvestigatedaffricatepronunciationproducedbyChinese-speaking

Koreanlearnersintermsoflearningcontexts(SLvsFL)andlearningperiod(less

than6monthsvs.morethan18months)throughexperimentalphonetic

analysis.Thestudyemployed60Chineselearnersamongwhom30students

startedlearningKoreaninKoreaandtheother30studentsinChina.,and30

Koreannativespeakers.Thelearnersintwogroupsaredividedbytwogroups

againintermsoflearningperiod.Theaffricatesoundsareanalyzedbyvoice

onsettime,closureduration,andpitch.Asforresults,thestudyfoundoutthat

(i)allChineselearnersshoweddifficultiesinaccuratepronunciationofaffricate

sounds(ii)therewasnosignificantdifferencebetweenbeginnerlearnersand

expertlearnersinbothKSLandKFLlearningcontexts,andfinally(iii)no

significantdifferencewasfoundbetweenKFLandKSLexpertlearners.

Consequently,thisstudysupportedpreviousstudiesthatclaimednoinfluenceof

learningcontextsonpronunciationdevelopment.

▪주제어：학습 환경,학습 기간,파찰음,성대진동시작시간,폐쇄지속시간.피치

LearningContexts,LearningDuration,Affricate,VoiceOnset

Time,ClosureDuration,P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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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교육의 성격과 내용에 관한 일 고찰

이 남 호

<차 례>

1.서론：모국어교육

2.언어의 원리

3.언어의 실체

4.결론：국어교육의 정체성

1.서론：모국어교육

한국에서의 국어교육이란 모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을 뜻한다.

외국어로서의한국어를가르치는것은한국어교육이라는용어로따로지칭

된다.국어교육과한국어교육은공통의부분이있긴하지만그성격이다를

수밖에 없다.한국어교육은 한국어가 제1언어가 아닌 사람들에게 한국어

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비교적 명료한 목적을 가진다.그러나 국어교육

은이미국어를어느정도사용할줄아는사람들에게무엇을더가르칠것

인가 하는 보다 복잡한 문제를 내포한다.국어교육은 한국어교육의 고급반

에그치는 것이아니라한국어교육과는 다른 차원이 고려되어야하는교육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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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모국어교육은 근대 민족 국가의 형성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한국의 경우에도 한국어를 잘 다듬어서 언어생활의 편리한

도구가되게 만들고또한국어를 널리 교육시켜서많은사람들이언어생활

에불편함이없도록해야한다는생각은,부강한근대민족국가를만들어야

한다는생각의일부로서,19세기가끝날무렵에형성되기시작했다.그리고

20세기 전반,한국어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중요한 기표가 되

었고 이에 따라 국어교육의 민족적 중요성도 한층 강조되었다.이 시기의

국어교육은국민들에게민족의식을고취하고애국심을길러주는주요방편

이었으며아울러국민을계몽시키고서구의근대문물을전파하는수단이기

도 했다.

20세기 전반 나라를 잃었던 시기에 특히 강조되었던 민족주의적 국어교

육은 해방 이후에도 이어진다.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국어교

육은 국가적 사업으로 계획되고 실행된다.1954년에 정식으로 국어과 교육

과정이 제정되어 국어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밝힌 이래 지금까지 9차례의

큰 변화를 보여준다.1차에서 4차에 이르기까지의 국어과 교육과정의 실질

적내용은대체로국어교육이표현과이해,언어,문학의세영역을가지며,

원활한 국어사용과 교양 및 문화적 소양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즉 언어기

능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국어로 표현된 문화와 사유와 가치를 배우는 것

도 중시한 것이다.

그러나 5차 교육과정에서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데,국어과의 성

격이 내용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바뀐 것이다.즉 5차 교육과정은 국어교

육을기능중심으로변화시키고국어교육에서영역의세분화와공고화를강

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이것은 국어교육이 단순히 언어사용기능을 훈련

시키는 교과 즉 마치 외국어교육처럼 말하기․듣기․읽기․쓰기의 단순

기능만을 훈련시키는 교과로 그 폭이 좁아지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

국어교육이 단순한 언어기능 교육인가 아니면 그것을 바탕으로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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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내면과 지성의 형성 에 관여하는 교육인가는 국어교육의 성격과

내용을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이 문제는 ‘국어교육은 국어를 배

우는 것이므로 국어를 잘 하는 것이 목적이 되며 따라서 국어를 잘 구사할

줄아는언어기능교육에치중해야한다’는단순논리로는풀리지않는다.이

문제에대한보다신뢰할수있는관점을확보하기위해서는언어와언어습

득에 대한 이해 그리고 모국어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2.언어의 원리

2.1.단어와 규칙

언어는 간단히 말해서 단어들과 규칙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체계라고 할

수있다.우리는단어들을규칙에따라나열함으로써수많은문장들을만들

어낼수있다.우리가아는단어는유한하지만그단어를이용해서만들수

있는 문장은무한하다.단어는 소리와 의미를지니는데,이때 소리와 의미

사이에관련성이없다.페르낭드드소쉬르(FerdinanddeSaussure)는언어가‘자

의적인기호’임을분명히했다.그러므로우리가언어를사용할수있기위

해서는 단어들을 하나하나 암기해야 한다.보통 사람이 알고 있는 단어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추정하기는 쉽지 않지만,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마친

사람의 경우 대략 5만개의 단어를 알고 있다고 추정된다.2)사람 이름이나

1)국어과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른 국어교육의 성격변화에 관한 이 논의는 이남호

(2011),“21세기 한국에서의 국어교육”, 한국어문교육 

 

10,1-21쪽,고려대학교 한

국어문교육연구소 참조.

2)심리학자 윌리엄 네이기와 리처드 앤더슨이 미국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참

고한 것이다.이는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 까지 평균 하루에 10개의 새로운 단

어를 암기한 셈이 된다.인간의 단어 암기력은 다른 어떤 암기력보다 월등히 뛰어

나다.조명환 외(2003), 언어심리학 ,학지사,137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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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같은 기호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암기하는가와 비교해보면 인간

이 지닌 단어 암기력은 경이롭다.

그것이지칭하는대상과아무런연관이없는기호를그렇게많이암기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놀라운 능력은 규칙을 이용하여 문장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다.문장을만드는규칙은노암촘스키(NoamChomsky)에의해서‘생성

문법’이라는 것으로 설명된 바 있다.단어들을 조합하여 문장을 만드는 이

규칙은,혼합체계가 아니라 이산조합(離散組合)체계이다.혼합체계에서 조합

의속성은그요소들의속성사이에서자리잡으며,각요소들의속성은평

균하기혹은뒤섞기속에서사라진다.예를들어붉은색물감과흰색물감

을 섞으면 분홍색 물감이 된다.이에 반해 이산조합체계는 유한한 수의 개

별요소들이 조합되고치환되어 그요소들의특성과는 아주 다른특성을띠

는 더 큰 구조를 만들어낸다.예를 들어 ‘개’와 ‘닭’과 ‘보다’라는 세 개의

요소들을 조합하여 ‘개가 닭을 보다’,‘닭이 개를 보다’,‘개와 닭을 보다’,

‘개인 줄 알고 보니 닭이다’등등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이산조합체계는유한한단어로무한한문장을만들수있게한다.

20개의 단어로 만들 수 있는 문장의 수는 줄잡아 천개가 넘는다.그러므로

4-5만개의 단어로 만들 수 있는 문장의 수는 무한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인간은 이산조합체계라는 문법3)을 가짐으로써 배우지도 않은 무수한 문장

을 말할 수 있다.그런데 이 이산조합체계 역시 단어라는 기호의 자의성처

럼 의미나 인지능력과 무관한 자율적인 기호체계이다.이산조합의 규칙에

맞게 만들어진 문장도 말이 안되는것일수 있다.가령 ‘나는가방을들고

학교에 간다’도 규칙에 맞고 ‘나는 학교를 들고 가방에 간다’도 규칙에 맞

지만후자가말이안되는말이라는것은누구나안다.그런가하면이산조

3)이 때 문법이란 규범문법이나 학교문법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마음속에 자리 잡

고 있는 어떤 체계나 규칙인데,이를 규범문법과 구분하여 정신문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모든 개별언어의 기저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보편문법이라

고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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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규칙에안맞는문장이라도말이되는경우가있다.주어가없는문장

은규칙에 어긋나지만우리는흔히주어를생략한문장을자연스럽게사용

하고이해한다.뿐만아니라상황과문맥을고려하여문장에포함되어있지

않은 정보까지 추론할 수 있다.언어를 사용할 때 의존하는 정신문법은 이

산조합체계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 체계를 유연하게 넘어서는 융통성도

지니고 있다.4)

우리는자의적인기호인단어들을이산조합의방식으로배열하여문장을

만들고 말을 한다.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문장이나 말을 이해

한다.이처럼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놀랍고 복잡한 일이다.모국어의 경

우,사람들은 이 일을 쉽게 한다.

2.2.언어능력의 습득

언어를구사한다는것은자의적인상징기호를상당히많이암기하고또

그기호들의 문법적기능을이해하고나아가 그기호들을이산조합의방식

으로 규칙에 맞게 배열할 줄 알며 더 나아가 그러한 기호의 배열이 일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를 직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의미

한다.사람들은 말을 할 때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순식간에 처리

하여 말하고자 하는 문장을 만들어낸다.특히 말을 하거나 듣는 복잡한 과

정이 ‘즉시’이루어지는데,이즉시성은 인간이지닌매우놀라운 인지처리

의 자질이다.

언어를 사용하여 복잡한 내용의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은 인간

이외의다른동물에게서찾아보기어렵다.극히일부의실험실동물들이기

호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시한 사례는 있지만,그 경우도 거의 언어

라고 말할 수 없는 간단하고 빈약한 반응행동에 불과하다.언어를 구사할

4)인공지능언어가 인간의 언어를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것은 이 유연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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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있는능력이야말로인간만이지닌종특정적(specis-specific)자질이다.이렇

게 놀라운 능력을 인간은 어떻게 습득하는가?

앞서 언급하였듯이 인간이 구사하는 언어는 거의 무한하다.대부분의 인

간들은 특별한 교육의 혜택이 없어도 거의 무한한 수의 문장을 말할 수 있

으며,그말들을알아듣는말귀를가지고있다.특히주목되는사실은,일상

적인 다른 지적 능력이 아직 발달하지 못한 어린 아이 시절에 이러한 언어

능력이 획득된다는 점이다.아이들은 3~4세 쯤에 문법이라는 복잡한 언어

시스템을거의다습득한다.문장을연결하고의문문과부정문을만들고대

명사와 조사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문법의 통사적,음운론적,형태적,의

미론적규칙을별 어려움없이 이해한다.달리말하면,부모나 다른어른들

이 말하는 문장들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스스로 수많은 문장들(예전

에 전혀 들어 본 적이 없는)을 별 어려움 없이 만들어낸다.언어학습에 관한한

거의 모든 아이들은 천재적이다.아이들이 언어를 습득하고 구사하는 능력

은 자기 부모들까지 자주 놀라게 한다.

아직 여러 가지 면에서 미숙한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 배우지도 않은 문

장을 상황과 문법에 맞게 그리고 말이 되게 더욱이 순식간에 구사할 수 있

을까?이 물음에 대한 하나의 답변은 인간의 언어능력이 태어날 때부터 지

니고 있는 생득적 자질이라는 것이다.이는 소위생성문법(generativegrammar)

이라는 언어학이론으로 언어에 대한 생각을 크게 바꾼 노암 촘스키(Noam

Chomsky)의 관점인데,다음 주장은 이 관점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준다.

언어는 시간 읽는 법이나 연방 정부 운영방식을 학습하듯이 학습하는

문화적 인공물이 아니다.그것은 인간 뇌의 생물학적 구조의 일부다.언어

는 복잡하고 특화된 기술로서,의식적 노력이나 정규 교육 없이 어린 아이

에게서 자연발생적으로 발달하며,그 저변의 논리에 대한 자각 없이 전개

되며,모든 개인들에게서 균질하며,정보처리나 지능적 행동에 필요한 더

일반적인 능력들과 구분된다.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 인지과학자들은 언어

를 심리적 능력,마음의 기관,신경시스템,연산 모듈로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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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나는 좀 색다르게 받아들일지도 모르는 ‘본능’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고 싶다.이 용어에는 거미가 거미줄 치는 법을 안다고 말하는 것과 대

동소이한 의미에서 사람들은 말하는 법을 안다고 하는 생각이 담겨있다.

거미의 거미줄치기는 어떤 천재 거미의 발명품이 아니며,적절한 교육을

받거나 건축이나 건설업에 적성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거미는 거미

의 뇌를 가지고 있으며,이 뇌가 거미줄을 치도록 거미를 충동하고,그 일

에 집요하게 매달리게 만든다.…… 직립보행이 문화적 발명품이 아니듯

언어는 문화의 발명품이 아니다.언어는 상징 사용의 일반 능력을 보여주

는 징표도 아니다.누구나 알듯이 세 살배기 아이도 문법의 천재다.그런데

이 아이가 시각예술,종교 상징,교통신호나 기호학 과정의 온갖 것들에 대

해 뭘 아는가?5)

이처럼 스티븐 핑커(StevenPinker)는 한걸음 더 나아가 인간의 언어능력을

본능이라고주장한다.마치거미가거미줄을치는능력과같이인간의언어

능력이 타고 난 본능이라는 것이다.세 살배기 어린 아이가 폭발적으로 새

로운 어휘들을 사용하고 또 복잡한 규칙들을 사용하면서 말을 하는 것을

보면언어능력이생득적인것이라는주장은설득력이있다.그리고이를뒷

받침할만한 최근의 뇌과학이나 인지과학의 연구들도 있다.6)

언어능력이 생득적이거나 본능적이라는 견해의 타당성을 차치하고서라

도 어릴 적모국어의 습득이 제2언어 습득과는완전히 다르게 거의 저절로

이루어지는일이라는것은충분히인정할수있다.어릴적아이가지닌언

어능력이 모국어로 초기화되고 나면 대체로 그 능력은 크게 약화된다.즉

10세 이후에 제2언어를 배울 때에는 그러한 능력이 발휘되지 않아서 상당

한 어려움을 겪는다.7)이에 대해 스티븐 핑커는 마치 간니가 자라고 나면

5)스티븐 핑커,김한영 외 옮김(2004), 언어본능 ,동녘사이언스,24-25쪽.

6)조명환 외,앞의 책,14장과 15장 참조.여기에는 언어능력이 타고나는 것이냐 아니

면 학습되는 것이냐에 대한 여러 견해들이 소개되어 있다.

7)언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도 또 실험적으

로도 확인된다.그리고 모국어를 말할 때와 제2언어를 말할 때 활성화되는 대뇌의

영역이 전혀 다르다는,뇌영상기법을 이용한 연구결과도 있다.위의 책,14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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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이가나지않는것과같이,언어본능이작동하는기간이정해져있

다고 설명한다.10세 이전의 모국어 배우기의 쉬움에 비해서 10세 이후의

제2언어 배우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은 분명한 경험적 사실이다.그리고 이

러한 사실은 모국어교육과 외국어교육의 주요한 차이를 시사한다.

2.3.입말과 글말

모국어의 습득과 구사가 본능에 가까운 것이라면,거미의 거미줄치기처

럼배울필요가없는것이라면,국어교육은왜필요한것일까?우리가언어

라고 할때,그것은입말과글말을모두가리킨다.그러나 촘스키나스티븐

핑커가 생득적이라고 주장하는,아이들의 천재적인 언어 습득과 구사능력

은 입말에 해당하는 것이지 글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8)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한 제도나 프로그램을 통한 배움이 없더라도 입말을 구사하

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기 전에도 거의 모든 백성

들의말하기와듣기는유창했을것이다.이세상어디에도배우지않았다고

해서 모국어혹은제1언어를듣고말하는데 곤란을겪는 사람은거의없을

것이다.거칠고격에안맞는언어를구사하는사람이있을수있겠지만그

것은지성이나품성이나예의의문제이지언어자체의문제는아니다.입말

을 모르는 문맹은 없다.문맹이란 글말을 모르는 것을 뜻할 뿐이다.

입말과 달리 글말은 저절로 습득되지 않는다.옛날부터 모국어로서의 언

어교육은곧읽기와쓰기교육이었다.글말은아이들이지닌언어본능과관

련이간접적이거나적거나아니면거의없다.글말의습득은입말의경우와

는 달리 따로 암기하고 반복 학습하는 지루한 공부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8)입말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차원이거나 초보적인 수준에서는 특별한 학습과정이

없어도 잘 할 수 있겠지만,내용이 복잡하고 수준이 높은 말하기와 듣기에 이르기

위해서는 별도의 학습과정이 필요할 것이다.김진우는 촘스키의 언어습득이론이

통사적 차원에서는 적용될 수 있겠지만 언어 전체에 대한 습득이론이 될 수는 없

을 것이라고 지적한다.김진우(1999), 언어습득의 이론과 실상 ,한국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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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5살한국아이가한국어의입말을익히는것과25살한국청년이영

어의입말을익히는것은그어려움에서하늘과땅의차이가있겠으나,5살

아이가한글자모를 처음 익히는 것과 25살 청년이영어알파벳을 처음 익

히는 것은 비슷한 노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우리 마음속에는 어휘사전이

들어있는데,입말어휘사전과글말어휘사전이따로구분되어있다는연구

도 있다.9)그리고 읽기는 듣기와 달리 발화자(글쓴이)와 다른 공간에서 그

가 만든 문장만으로 뜻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통사적 질서와 구성적 질

서에 따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종류의 주의와 감각에 익숙해

져야 한다.

읽기보다더배우기힘든것이쓰기이다.쓰기는보이지않는대상(얼굴을

맞대고 있지 않기에)에게 자기의 뜻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엄격한객관화가

필요하고이객관화를위해서많은규칙들에복종해야한다.그리고전달하

고자 하는 내용을 문자기호만으로정확하게표현해야 할뿐만아니라전달

의효용성을위해서그구성에도신경을써야한다.글쓰기능력은오랜시

간의 수련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자질이다.

이런 관점에서 국어교육은 글말 중심의 교육,즉 읽기와 쓰기 중심의 교

육일 수밖에 없을 듯하며,규범문법의 이해와 습득이 그 바탕을 이루게 된

다.10)

9)조명환 외,앞의 책,364-366쪽 참조.

10)모국어의 경우,입말 중에서도 듣기는 특히 따로 교육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듣

기는 청력과 이해력의 문제이므로 따로 배우는 것이 아닐 것이다.(이해력은 다른

포괄적인 공부를 통해 길러진다)듣기와 관련해서 선생님의 할 수 있는 말은 ‘상

대의 말을 제멋대로 생각하지 말고 주의 깊게 잘 들어야 한다’는,태도나 예의에

관한 지도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말하기는 어느 정도 교육이 필요한 면이 있다.말하기 교육과 관련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말할 때 지켜야 하거나 지키는 것이 권장되는 여러 규칙들이

다.그 규칙들은 소위 학교문법의 하위 영역을 이룬다.문법은 언어를 사용할 때

적용되는 여러 규칙들의 집합을 뜻하는데,나라에서 따로 정하고 학교에서 가르

치는 학교문법을 일반적으로 일컫는다.원활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질서 있는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것

이 필요하다.이런 필요가 학교문법을 낳고 그리고 학교문법은 그 사회에서 언어



142 한말연구 제35호 (2014. 12)

3.언어의 실체

3.1.문화재로서의 모국어

지금까지 논의에서 언급된 언어는,언어의 설계도나 해부도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그것은 모든 시대의 개별 언어에 두루 적용될 수 있는 언어의

기본적인 원리로서 살펴 본 언어이다.그러나 세상에는 서로 다른 많은 나

라의언어들이존재한다.그것들은제각기역사성과사회성을갖고오래시

간에 걸쳐 형성되었고 또한 언제나 변화 속에 있는 거대한 덩어리이다.어

떤면에서한언어는그언어로말해지고쓰인모든문장들또는책들의총

화라고 할 수 있다.11)마치 한국인으로 살았고 또 지금 살고 있는 모든 한

국인의 총합을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듯이,한국어로 말해지고 쓰인 모든

것의 총합을 한국어라고 할 수 있다.

언어의실체를이런거대한덩어리로볼때,개별언어의모습은크게다

르다.해부학적관점에서모든인간의본질적모습이동일할지몰라도실제

인간들은 제각기 다른 모습과 성격과 자질을 갖고 있다.뿐만 아니라 그가

살면서 체험했던 모든 것들이 그의 형성에 관여한다.한 사람의 현재 모습

은 그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의 총합이며,그 총합으로

써 그는 고유한 존재가 된다.마찬가지로 언어도 그 본질은 동일하다 하더

라도 실제 개별 언어들이 역사와 사회 속에서 형성해 온 모습은 제각기 큰

차이를 보인다.

사용의 규범이 된다.말하기도 이 규범을 지켜야 의사소통이 안정되게 이루어진

다.그리고 경어법을 포함해서 상황에 따라 어떤 언어를 구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감각을 익혀야 원활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을 넘어서는 말하기와 듣기 능력은 기능을 넘어서 내용 차원의 공부

를 통해서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11)김우창은 ‘글을 집대성해 놓은 것은 한국어면 한국어,영어면 영어,언어 전체라

는 생각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김우창(2014), 깊은 마음의 생태학 ,

김영사,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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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언어에는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을 사용해 온 사람들의 역사와 삶

이 축적되어 있다.언어의 차이는 단순한 기호의 차이를 훨씬 넘어선다.

‘개’‘dog’‘Hund’‘犬’‘いぬ’등은 사람과 친한 어떤 동물을 지칭하는 기

호로서로거의흡사한의미를지니지만,그동물이사람과맺는관계와관

련하여서는 어느 정도의 문화적 차이를 내포한다.익숙한 사물을 지칭하는

기초적인 단어들도 그러하지만,훨씬 심각한 문화적 차이를 보여주는 단어

나 관용구들도 많다.가령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정’이나 ‘한’‘서글픔’같

은 말과 꼭 같은 느낌과 의미를 지닌 외국어는 거의 찾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말 속에는 오랜 세월 한국 사람들이 인식했던 마음의 움직임이 반

영되어있고,그말을배운다는것은곧그러한인식을어느정도수용한다

는 것을 뜻한다.

하나의개별언어속에는,수천년동안그언어를사용해온사람들이보

고 느끼고 생각했던 것들이 축적되어 있다.이런 점에서 모국어는 거대한

문화재라고 할 수 있다.독일 언어학자 바이스게르버(LeoWeisgerber)는 훔볼

트(Humboldt)의 언어학을 이어받아 모국어를 문화재로 이해하고 우리의 정

신이나 사유방식이 그 속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주장한다.

인간은 확실히 그의 언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언어를 형

성하는 실마리가 언제나 되풀이해서 모국어를 받아들임으로써 밀려나는데,

이것은 어린아이가 더 이상 혼자서 그의 경험을 토대로 그의 세계상을 형

성하는 것이 아니라,모국어에 나타나 있는,다른 사람들과 이전의 사람들

의 경험들에 정통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그리고 한 민족의 언

어 속에는 수천 년에 걸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들의 결과,사유에 있어

서 감성적이고 정신적인,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필수적인,혹은 유용한

것으로서 판명되었던 모든 것이갈무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던 바와

같이,우리는 어린아이의 언어습득 또한 이러한 모국어라는 정신세계 속으

로 들어가서 성장하는 것으로서 평가해야만 한다.12)

12)레오 바이스게르버,허발 옮김(2004), 모국어와 정신형성 ,문예출판사,175-1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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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스게르버의 주장에 따르면,아이들이 모국어를 습득하는 것은 곧 모

국어라는 정신세계를 받아들이는 것이며,그 정신세계 속에서 자신의 정신

을형성해가는일이된다.아이들은다른어떤문화재보다모국어라는문화

재를 통해서 그들의 선조가 지녔던 생각과 삶의 방식들을 자기 것으로 받

아들인다는 것이다.‘한국어에는 한국인의 얼이 담겨있다’는 말이나,‘한국

어를 지키는 일은 민족정신을 지키는 일이다’라는 말의 근저에 깔려 있는

생각도 이와 같다.

번역까지도포함해서한국어로쓰인수많은저술속에는오랜역사속에

서 한국인들이 느끼고 생각하고 체험한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이런 점에

서 모국어는 일종의 문화재라고 할 수도 있다.한국어로 된 문화재를 우리

가 소중하게 여기고 공부해야 한다면,그 공부는 상당 부분 국어교육의 영

역일 것이다.

3.2.언어와 사고

한편,모국어를 문화재로 보는 바이스게르버의 입장은 모국어가 정신형

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극단적 주장으로 이어진다.일반적으로 언어

교육의목표는언어를수월하게사용하도록하는것이다.즉형식과규칙에

맞게 언어를 사용하고 또 정확하고 효과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

우는것이다.이것은모국어교육에도,외국어교육에도두루적용될수있는

목표가 된다.그러나 바이스게르버에 따르면 이러한 형식구사와 표현능력

은 모국어교육의 본질이 아니다.그는 모국어교육이 의사전달이나 표현을

위한 언어의 사용에그치는것이 아니라 언어의인식가치와 관련하여보다

중요한의의를지닌다고주장한다.즉모국어교육의가장중요한의의는정

신형성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모국어가정신형성에결정적인역할을한다는바이스게르버의주

장은 다소 지나치다.그의 주장은 어떤 면에서 언어가 사고를 결정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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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프(Whorf)의 가설과 상통한다.워프에 의하면 문화와 언어가 다른 사람들

은 세상을 다르게 인식하고 유사한 경험도 다르게 해석함으로 해서 다른

세계관을 갖게 된다.즉 생각과 언어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한 때 크

게주목받았던워프의가설은오늘날많은비판을받고제한적으로만인정

된다.언어가관여하지 않는사고도 있으며,언어 자체가 사고에 영향을끼

친다기보다는 언어를 사용하는 특정 수준이나 문맥에서 사고가 언어의 영

향을 받는다는 생각이 보다 설득력이 있고 일반적이다.

언어가 사고를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언어와 사고가 밀접

한 연관이 있음은 쉽게 인정된다.언어 자체가 지닌 로고스적 질서가 사고

의 형식에 영향을 끼칠 것이며,하나의 언어는 세계를 기호화하는 하나의

방식이 된다.그리고 세계 속의 경험들이 언어에 축적된 사회적 역사적 흔

적들로 남는다.언어가 다른 종류의 기호와 중요하게 구분되는 점은,언어

기호에는 역사적 사회적으로 의미의 때가 많이 끼어서 그 의미가 별로 투

명하지 않다는 점이다.쉽게 말하면 지시적 의미 외에 함축적 의미를 갖는

다는 점이다.사전적으로 정의되기 어려운 이러한 의미의 불투명성은 역설

적으로언어의한계를넓히고의미전달의섬세함과 정확성을높이는역할

을 할 수도 있다.13)모국어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이러한 기호화 방식과 불

투명한의미에익숙해진다는것을뜻하며,이것은어느정도선조들이이해

한방식으로세계를이해한다는것을뜻한다.그리고이러한언어의내용들

이참가해서더큰단위의내용을조직한다.즉관용구를이루고문장을이

루고 단락을 이루고 나아가 한편의 의미 있는 글이나 책이 된다.이 모든

것이 모국어의 내용을 이루고 나아가 모국어교육의 내용을 이룬다.국어를

배운다는것은모국어를 배우는 것일뿐만아니라모국어로 표현된 훌륭한

13)일정한 체험이나 감정 또는 세계를 정확하게 표현하려는 여러 형식의 글 가운데

서,문학이 언어가 지닌 함축적이고 관습적인 의미 요소들을 가장 적극적이고 효

과적으로 활용하는 형식일 것이다.이것은 문학텍스트가 모국어교육 혹은 고급외

국어교육의 텍스트로서 지니는 의의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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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들을 배우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어교육은 정신의 형성이나 사유의 훈련과 관련이 깊다.

정신형성이 국어교육의 제1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바이스게르버의 주장은

지나칠 수 있지만,모국어에 담긴 많은 민족적 경험과 사유와 가치를 내면

화하는학습은국어교육에서중요한의의를가질수밖에없다.그리고그것

은국어교육에서소중하게다루어져야할부분이다.이경우국어교육의텍

스트는,일상적이고실용적인글보다는의미있는내용을담고있는훌륭한

저술들이 보다 유용함은 물론이다.

한편,매체환경의 변화가 언어와 사고의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최근 전자매체의 발달은 문자문화의 비중과 힘을 크게 약화시

키고 있다.이에 따라 사고나 정신형성에 미치는 언어의 영향력도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14)그러나 모국어를 대상으로 하는 국어교육은,

전자영상문화의 범람 속에서 오히려 더 고유하고 중요한 기능을 가질 수

있다.왜냐하면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또는 다른 교과를 통해서 모국어라는

언어매체 속에 담긴 문화재적 가치와 사유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

어들기 때문이다.국어교육이 매체환경의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는 방식은

매체교육을 국어교육에 포함시키는방식도고려될수 있지만그반대로문

자매체에더 치중함으로써국어교육의 고유한 의의를 강조할수도 있을것

이고 여기서 국어교육의 정체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3.3.언어능력과 보편 지식

국어교육이 글말 중심의 언어교육이라고 할 수 있지만,입말을 거의 저

절로 잘 하게 되는 모국어의 경우 글말을 배우기도 상대적으로 쉽다.초등

학교를졸업할무렵이면거의대부분의사람들이일상적인말하기․듣기․

14)전자매체의 발달과 문자문화의 쇠퇴에 관해서는,이남호(2004), 문자제국쇠망약

사 ,생각의나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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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쓰기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규범문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게 된다.여기서국어교육에 대한 하나의중요한의문이 제기된다.

이미 어느 정도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는 모국어를 왜 중등학교 교육에서

큰비중으로계속배워야하는가?앞서논의한,모국어가거대한문화재라

는 생각이 이 물음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다.수많은 모국어 텍스트

속에 담긴 우리나라사람들의생각이나 가치관이나 마음이나삶의 방식등

을 계속적으로 습득하는 것이다.이 공부의 외연은 상당히 넓게 확대될 수

있을것이고,그런만큼고등학교는물론이고대학에서도국어교육이더많

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이럴 경우 국어교육은 한국인으로

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는 다른 측면에서 또 하나의 답변을 마련할 수 있는데,그것은 보다

우수한 언어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계속적인 국어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높은 수준의 국어 구사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객관화해서 말하기는 어

렵지만,대체로어려운내용과표현을지닌어려운글이나담화를수월하게

이해하고 또 스스로 그러한 글이나 담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때 국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다.편의 상 글말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자.

글이 어렵다는 것은 글의 내용이 어려운 것일 수도 있고 표현이나 형식이

어려운것일수도있다.또는많은경우내용이어려우니표현과형식이어

쩔 수 없이 어려워진 것일 수도 있다.

사실 많은 어려운 글들은 그 언어형식적 측면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내용이 어렵다.내용이 어려운 정보적인 글들을 살펴보면 그 언

어형식적 측면은 의외로 단순한 경우가 많다.이에 비해서 문학적인 글은

겉보기에 쉬워 보이지만(보통 특정 지식이나 주장을 담고 있는 정보적인 글에 비해

서 평범한 이야기인 듯한 소설은 쉬워 보인다)고급하고 섬세한 언어형식을 지니

고 있는 경우가 많다.문학작품이 언어를 가장 고급한 방식으로 다루는 공

간이라는 사실은 쉽게 수긍할 수 있다.문학은 오랜 전통 속에서,세계와

언어 사이의 간격을최대한좁히기위해 언어의가능성과효용성을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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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왔다.언어를고급하게다루고있는텍스트라는점에서문학작품은높은

수준의 언어능력을 배우는데 효과적이다.실제로 모국어이건 외국어이건

고급수준의언어교육텍스트는문학작품이주요텍스트가되어왔고,이는

당연한일이라할수있다.문학작품은국어교육에서문학을배우는텍스트

인 동시에 우수한 언어능력을 습득하는데 적합한 텍스트이기도 하다.

한편,내용이 어려운 글을 작성하거나 이해하는 데는 특별한 지식이나

높은지성이요구된다.언어를고급하고섬세하게사용한다는것은곧세계

에대한이해가풍부하다는것과짝을이룬다.예를들어색채에대한많은

표현을알고있는사람은색채에대한이해가풍부하다고할수있다.높은

수준의 언어능력과 높은 수준의 지성은 상관성이 높다.이런 점에서 모든

공부는 어느 정도 국어공부가 되며,또한 모든 국어공부는 다른 모든 공부

의 도구가 된다.15)전문 지식이나 높은 지성은 모든 종류의 공부를 포괄하

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국어교육이 할 수 있는 일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고급한 언어능력의 바탕이 되는 지식이나 지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폭넓

은 공부 또는 독서가 요구된다.모든 교과가 여기에 관계되지만,국어교과

가 주도적으로 관여해야할 지식분야가 있을 것이다.그것은 일차적으로 국

어교과와직접관계되는 국어학과국문학에관한일정수준의이해와지식

일 것이다.16)그 다음으로 고려될만한 것들은 특정 교과의 범주에 포함되

15)사실 국어교육은 모든 과목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말하기와 듣기 공부도 이

루어지고,텍스트를 읽고 이해하거나 과제를 쓰거나 하는 일들도 국어공부가 된

다.이는 모든 과목의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는 국어선생님의 역할도 겸하게 됨을

뜻한다.

최근 개정된 미국 국가 수준 교육과정인 CCSS(CommonCoreStateStandards)에서 역

사,철학,과학,사회 등 비문학적 텍스트의 읽기 비중이 높아졌다는 지적과 함께

우리 국어교육에서도 비문학적인 텍스트의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기도 하는데,이는 많은 읽기 교육이 타 과목에서 이루어지는 미국의 경우를

잘못 이해한 것(또는 국어교육에만 적용시키는 논리적 오류)으로 보인다.이에 대

한 논의는 정은아(2014),｢국어교과의 대상 텍스트에 관한 고찰｣, 국어교육 

 

144,

한국어교육학회 참조.

16)이 수준은 평균 이상의 국민교양 정도면 될 것이다.우리 중등학교의 교육목표가

교양 있는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라면,지나치게 전문적인 국어학,국문학 지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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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려운교양적이고생활적이고보편적인이해와지식들이다.계절,인간

관계,감정과 욕망,미덕,아름다움,자연,문명과 제도,그 외 삶의 다양한

굴곡과 국면들에 대한 이해와 지식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그

리고 세상과 삶에 대한 오랜 이해들을 담고 있는 단어,숙어,경구,관용구,

속담 등등에 대한 폭넓은 지식도 이와 관련이 된다.가령 ‘염치(廉恥)’라는

말을배우는것은곧사람의마음에대한이해를쌓는것이며,‘지성(至誠)이

면 감천(感天)’이라는말을 배우는 것은 삶의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

이 된다.이런 교양적이고 생활적인 지식들은 국어교육의 밖에서는 다루어

질 기회가 적다.

특히이러한것들은넓은의미의문학적인글들속에서자주다루어진다.

우리는 좋은 시와 소설 속에서 삶과 세계에 관한 다양한 모습들을 구체적

으로 만나고,그것에대한섬세한언어적표현들을 배운다.그리고격조높

은 에세이 속에서 세상과 사물과 인간에 대한 가치 있는 사유와 언어들을

만난다.특수전문지식을다루고있는좋은글들은다른교과를통해서배

우겠지만,이런 글들은 국어교과 밖에서 다루어질 기회가 거의 없다.우리

는 넓은 의미의 문학적인 글들 속에서 이러한 보편 지식을 넓고 깊게 만날

수 있다.우수한 언어능력의 관점에서도 문학과 국어교육은 상관성이높다.

4.결론：국어교육의 정체성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국어교육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간단하지

중등학교에서 가르칠 필요가 없을 듯하다.가령 전문적인 문학 지식 또는 어학

지식 그리고 지나치게 상세한 국문학사 등은 고등학교 국어교과의 범위를 넘어서

는 것으로 보인다.학술논문 속의 특수한 견해나 지식이 바로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내용에 소개되는 사례를 자주 볼 수 있는데,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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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그물음은언어와모국어의성격에대한통찰에서부터탐구되어야한

다.본고에서는 우선 국어교육이 모국어교육임에 주목하였다.특히 우리나

라와같이동질성이강한언어공동체에서모국어로서의국어교육은특별한

민족적 의미를 갖는다.그러나 그 이전에 언어가 지닌 보편적 성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언어는 단어와 규칙으로 이루어진 이산조합체계이다.모

국어의경우,이 놀라운 체계를 인간은별다른어려움이 없이 습득한다.거

의저절로 습득되는모국어를제도적으로강한 교육을시켜야하는 이유를

생각하는데이점은매우중요한기준점이된다.가령이점은왜국어교육

에서 말하기 듣기 교육보다 읽기 쓰기 교육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하는

지를 설명해 주기도 한다.

그리고 모국어는 그 자체로 거대한 문화재로 생각될 수 있다.모국어 속

에는 오랫동안 그 언어를 사용해 온 사람들의 사상과 문화와 삶이 담겨 있

다.이런 점에서 모국어를 넓고 깊게 배운다는 것은 선조들의 사상과 문화

와 삶을 배운다는 것을 뜻한다.그리하여 사고의 형성에도 관련이 된다고

할수있다.또언어속에는어떤전문영역에속하지않는많은사유와지

식이 녹아 들어 있다.좋은 글을 읽고 좋은 문장들을 만나게 되는 것은,삶

과 세계에 대한 보편적인 지식을 높이는 중요한 공부가 된다.그리고 이러

한언어공부의주요한텍스트는좋은문학작품들이된다.여기서국어교육

과 문학교육의 접합점이 강조될 수 있다.

급변하는 시대에 맞춘다는 이유로 국어교육과정이 자주 변하고 있다.그

러나 그럴수록모국어와 언어에 대한본질적 통찰의 토대위에서국어교육

의 정체성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본 논문이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자 조그

만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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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onPrinciplesandContentsofKorean

Education

Lee Nam-ho

Inthisessay,KoreaneducationmeansteachingKoreanlanguageasamother

tongue.ItisdifferentfromteachingKoreanlanguageasasecondlanguage.

ThisessayfocusonprinciplesofKoreaneducationandwhatitscurriculum

shouldbe.

Languageabilityishuman’sspecis-specificqualitywhichisinherent.

Everyonecanspeakmothertongueafter2-3yearsoldwithoutaplanned

education.Heknowssomewordsandcanapplyrulestomakesentences.

Childrencanspeakmanysentencesthatisnotlearnedfrom theirparents.

Moreovertheyspeakwithinstantaneousness.WhatKoreaneducationteachone

whoalreadycanspeakKorean?

Unlikespeakingandlisteningability,readingandwritingabilityisnot

inherent.Togetreadingandwritingability,onemusthaverepetitivelearning

andpractice.ThismeansthatKoreaneducationplacemoreimportanceon

readingandwriting.

AndKoreaneducationaimsathigherlanguageskills.Forgreatercapacityof

languageperformance,oneneednotonlyrulesandexpressskillsbutbroad

knowledgebase,whichmayinvolveeverysubject.Butthereshouldbethe

knowledgethatonlycanbeobtainedbyKoreaneducationsuchasthe

knowledgeinliteratureworks.Thereforeliteratureworksaregoodtextsfor



국어교육의 성격과 내용에 관한 일 고찰  153

Koreaneducation.

AccordingtoWeisgerber,mothertongueisonekindofimportantcultural

properties.Bylearningmothertongueonecanhavevaluablethinkingsand

mindsofancestors.ThesearealsowhatKoreaneducationmustdo.

Koreaneducationencompasshighlanguageskillsandsomekindof

knowledgeandvaluablethinkingsandminds.Itisimportanttothinking

practiceandmindbuilding(geistesbild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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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분석을 위한 기본 문법 단위*
－언어병리학 분야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試論－

17)이 봉 원

<차 례>

1.도입

2.문법 단위의 필요성

3.형태소,단어,어절의 재검토

4.분석을 위한 단위의 재구성

5.결론

1.도입

이 글은 의사소통 장애와 관련된 분야,즉 언어병리학 분야에서 여러 가

지 언어학적 분석을 위해 이용해 온 문법 단위들의 개념과 타당성을 재검

토하고 한국어 특성에 적합한 분석을 위한 기본 단위의 요건과 이를 바탕

으로 한 전반적인 분석 틀의 재구성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의사소통장애의진단과치료를다루는언어병리학전문가들은의사소통

의 문제를 발견해 내는 기준으로 언어의 여러 가지 특성을 활용한다.사용

*이 논문은 제39회 한말연구학회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하고 보완한

것임.이 연구는 2014년도 나사렛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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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언어에 드러나는 다양한 범주의 특성을 통해 해당 화자의 의사소통 문

제가 무엇인지,그리고 그정도가어떤상태인지를 진단하고,이 결과를활

용하여 치료의 목표와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즉,언어병리학 전문가들은

언어학적 지식을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봉원 2013：256).

언어병리학 분야에서는 여러 문법적 지식이 매우 중요한 기반 지식으로

활용되고있지만학교문법,즉교육문법을다소기계적으로수용하거나이

론에대한심도있는검토과정을생략하고분석에그대로이용하는경우가

적지않다.특히형태소-단어-어절로이어지는기본적인문법단위1)를계량

화지표로이용하면서도각단위의개념및설정근거와분석의구체적방법

론에 대해 어떤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형태소,단어,어절과 같은 기본 문법 단위는 학교 문법을 통해 그 개념

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규정이 다소 불확실하거나 정의

와는 달리 실제 분석 단계에서는 명확한 판단이 힘든 사례도 적지 않게 존

재한다.국어학자가 아닌 언어병리학 전문가들이 기본 단위 차원에서 이런

문제에 직면할 때 해결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이 필요할 것

이다.형태소,단어,어절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보다는 각각의 문법 단위

들이 언어병리학적 목적과어떻게연관될수 있는지에대한 발전적 제안을

하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2.문법 단위의 필요성

의사소통의 문제는 매우 다양한 원인과 현상으로 실현된다.그것이 음성

1)어절과 같은 일부 단위에 대해서는 문법 단위의 지위가 의심되기도 하지만 학교

문법이나 여러 문법서에서 하나의 단위로 기술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인 통용 단위

라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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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조음의 문제일 수도 있고,문장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나 단어 기억의

문제와 관련될 수도 있다.다양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음운

론,형태론,통사론,의미론,화용론에 이르는 언어학의 전 분야에 걸친 기

본적지식과적용능력이요구된다.이렇게도구적차원에서필요한언어학

적 지식은 포괄적인 것보다는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명료한 형식의 결과로

도출될 수 있어야 한다.

예를들어어떤아동의언어발달의문제가있다는사실을밝히려면동일

한 연령이나 동일한 언어 수준을 갖고 있는 집단과 비교할 수 있는 척도가

필요할 것이다.이런 종류의 척도는 측정이 가능하지 않으면 그 신뢰성을

보증하기어렵다.측정이가능하다는것은일정한수치로언어적특성이계

량화되어야한다는것이다.숫자로나타난특성은통계적분석을통해객관

적으로 비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언어병리학 분야에서 가장 흔히 이용되는 것은 평균 발화 길이(MLU：

MeanLengthofUtterance)와 같은 일정한 양의 발화 안에 포함된 문법 단위의

양적 특성이다.2)평균 발화 길이는 각 발화3)에 나타난 문법 단위의 수를

총 발화의 수로 나눈 것으로,예를 들어 평균 형태소 길이라면 각 발화에

나타난 형태소 수를 모두 계산하여 발화 단위의 수로 나누면 평균적으로

발화에 포함된 형태소의 수,즉 길이를 알 수 있다.평균 발화 길이는 위와

2)이들 단위는 대개 자발화 분석에서 활용된다.자발화란 언어사용자가 일상적 상황에

서 산출하는 언어를 지칭하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언어병리학 분야나 특수교육 분야

에서 널리 사용되어 온 용어이다.언어 연구자들은 ‘spontaneousspeech’나 ‘spontaneous

utterance’를 ‘자유 발화’정도로 번역할 것이고,자연언어처리 분야에서는 ‘자연 발

화’라는 용어도 쓰이는데,모두 어떤 상황 하에서 화자가 자연스럽게 산출한 발화

를 지칭하는 것이다.자발화 분석은 표준화된 정적 측정도구가 제공하지 못하는

각종 언어지표를 잘 보여주며,언어사용자의 표현 언어를 민감하게 반영하므로 임

상적으로도 매우 유용하다(정부자 2013：40).

3)발화는 ‘화자의 의도가 운율적으로 완결된 단위’이며 말차례,억양구 경계 성조(종

결 억양),휴지,종결 어미,통사적 응집성,의미적 응집성 등의 요소로 확인할 수

있다.발화는 문어의 문장과 비슷한 단위로 볼 수 있지만,실제로 구어 분석에서는

불명료하거나 미완성인 부분이 많으므로 세밀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김수진

외 20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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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경우처럼 언어발달에 문제가 있는 아동을 진단하는 기준으로 이용되

어 왔다.예를 들어 평균 형태소 길이에 따라 아동의 문법 발달 단계를 구

분할 수 있으며4),어떤 아동의 발화에 포함된 형태소의 수가 특정 연령대

의 아동이 보이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의사소통의 문제를 의심할 수 있

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문법 단위의 수를 측정하는 작업을 하려면 문법 단위에

대한 정밀한 규정과 분석 기준의 일관성이 필요할 것이다.발화에 대한 형

태소 분석이 연구자마다 동일한 기준에 의해 완수된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것은다른문법단위에도마찬가지로적용된다.단어분석이나

어절 분석도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이다.특히 언어학 전문가가 아닌

언어치료사들이 발화의 분석을 시도할 때에는 분석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

으면 그 결과에도 여러 가지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가지의문제는측정가능한문법단위의범위에대한것이다.흔히

문법 단위로 간주되는 것은 기호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 단위이다.즉 형식

에 대한 의미를 대응시킬 수 있는 형태소,단어,구,절,문장 등 형태론과

통사론에서 이용하는 단위가 이 범주에 속할 수 있다.그러나 학교 문법이

제공해 온 이들 문법 단위의 개념이 언어병리학 분야에서 그대로 수용될

수 있을지는의문이다.주세형(2004：463)에서 지적하였듯이 학교 문법의관

점이 모어 화자의 언어 사용 원리에 잘 부합하고 있다고 단언하기 힘들고,

언어 단위에 대한 기능적 차원의 재규정 가능성도꾸준히제기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목적에따라형태소나단어,문장과같은친숙한문법단위외에도한

국어의특성을충실하게 반영하는단위를새로 정의해서사용할수도있을

것이다.언어병리학 분야에서 활용하는 문법 단위가 계량화의 대상이며 진

단과 평가의 도구라는 점에서는 정의의 명확성만 확보된다면 교육 문법의

4)김영태(2002：236)에서는 발화당 평균 형태소 길이에 따라 1.75,2.25,2.75,3.50,

4.00의 5단계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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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을 고수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그러나 동시에 한국어의 특성을 제

대로 반영하지못하거나 분석의 일관성에문제가있다면이용하기 힘들것

이다.언어병리학 연구들이 교육 문법의 틀을 쉽게 벗어나기 힘든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무엇보다도 언어병리학 분야에서 이용되어 온 문법 단위에 대한 포괄적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 글의 동기가 된다.상당히 많은

성과가온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각연구에서 적용되어온 언어단위에대

한 논의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자발화를 대상으로 한 분석의 틀은 서구

의이론을 적극적으로수용해왔지만실제로 이이론을한국어에적용하는

단계에서는 개별 언어의 특성을 고려하는 작업이 불가피할 것이다.

3.형태소,단어,어절의 재검토

적어도 언어병리학자들 대다수가 공유하는 기본적인 문법 단위는 형태

소,단어,어절 정도가 될 것이다.분석의 범위를 확대하여 구나 절,또는

다른 기능적 단위를 설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발화 길이의 측정 단위가 될

수 있는 위와 같은 작은 문법 단위들이 우선적인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앞에서 언급한 대로 평균 발화 길이의 측정에 실제로 활용되

고있는단위인것이다.이절에서는대표적인문법단위에대해개념과분

석 기준,그리고 언어병리학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는 양상을 다시 음미해

볼 것이다.

3.1.형태소

형식과내용이결합되어있는기호로서의가치를유지하면서더이상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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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 수 없는 최소의 단위,즉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단위(minimalmeaningful

unit)라고규정되는 형태소(morpheme)는상대적으로 가장명확한정의를갖는

문법 단위이다.어느학문이나 최소의단위를 규정하는것이 출발점이라면,

형태소는 이런 점에서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형태소의 정의는

대개의 문법서에서 거의 일치한다.

(1)형태소의 정의

뜻을 가진 문법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고영근․구본관 2008：28)

단어를이루는작은요소 중의미를가진가장 작은 단위(이익섭 2005：35)

형태소를단어차원과결부시키는경우형태소대신어소라는용어를이

용하기도 하지만(고영근․구본관 2008：28),굳이 어소라는 용어를 쓰지 않더

라도 형태소는 단어와 관련되면서 이보다 작은 단위를 지칭하는 용어라고

할수있다.형태소는단어의일부이며단어를분석해서얻을수있거나형

태소를 합하여 단어를 이룬다고 기술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형태소의 정의는 간명하지만 발화에서 형태소를 찾아내는 일은 쉽지 않

다.형태소를 찾기 위해서는 더 큰 문법 단위인 어절이나 단어를 분석하는

작업이 우선 필요하다.즉,더 큰 문법 단위에 대한 분석 이후의 2차적 분

석을 해야 하는 부담을 피할 수 없다.

이런점에서의사소통분석의기본문법단위를형태소로설정하는것은

적어도 언어병리학 분야에서는 매력적인 전략은 아니다.분석을 수행하는

주체가 언어학자가 아니라 임상 현장의 언어치료사들이기 때문이다.형태

소 분석의 수준과 기준은 목적에 따라 가변적이어서 같은 발화에 대한 몇

가지의 다른 분석 가능성이 존재한다.국어학자가 아닌 임상가에게 형태소

분석은 때로 매우 난해한 과제가 되기도 한다.이봉원(2013：243)에서는 언

어병리학분야에서의형태소분석이몇 가지 문제를 피하지 못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아동의언어발달과같이구어중심의자료에대한분석이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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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이분야연구의특성상형태소분석의기준이상당히자세하게

수정되어 왔지만 적용의 오류도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2)아동언어의 예외적인 형태소 구분 방법(김영태 2002：245)

ㄱ.성인 말에서는 의존형태소로 이루어진 한자어도 개별형태소로 분석

하지만,아동 말에서 사용된 한자어는 개별 어휘를 의미 있게 사용

한 예가 없는 한,그 독립성 여부에 관계없이 하나의 형태소로 분류

한다.(학교：형태소 1개)

ㄴ.성인 말에서는 줄임말의 경우 그 본디말로 바꾸어 형태소를 분석하

지만,아동 말에서 줄임말은 각 어휘의 개별적인 사용이 관찰되지

않는한,하나의 형태소로분류한다.(넌：모든발화 자료에서‘넌’만

관찰되면 형태소 1개)

ㄷ.오류로 중복된 것은 길이 산출에 이용하지 않는다.(곰이(가)요：‘가’

는 오류이므로 배제)

ㄹ.복합어를 한 단어로 습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 하나의 형태소로

취급한다.(옷장：‘옷’과 ‘장’을 사용하면 형태소 2개,그렇지 않으면

형태소 1개)(후략)

아동 발화에 출현한 형태소 분석을 위한 기준은 아동의 언어 습득 과정

을고려해아동발화전체에서출현형을검증하는것이다.즉,‘학교,넌,옷

장’등의 단어가 언어발달의 특정 단계에서는 하나의 형태소로 인지되고

사용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문제는 이런 식으로 어떤 화자의 출현형 모두

를 검색해서 판단하는 기준은 화자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너’

와‘넌’을따로사용하면보조사를분리할수있고,‘넌’만관찰되면분리해

내지 못한다는기준은여러화자에게동일하게 적용할수없으며형태소를

지나치게 가변적으로 규정해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아동 발

화 전체를 검색해서 모든 형태를 점검하는 노력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생략형의 분석이나 단어형성 요소의 분리 등도 오류가 발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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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과제이다.‘사 줘요’의 ‘사’가 전자의 예이다.이 형태는 본용언의 어

간과 어미가 융합된것으로소리로는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보조적 연결어

미를 찾아내기 어렵다.언어병리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분석을 살펴보면 분

리를하지않고하나의형태소로처리한경우를적지않게발견할수있다.

한국어의 활용이 어간과 어미의 결합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큰 틀의 기준

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지 않으면 많은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

몇개의형태소가결합하여하나의조사나어미를형성하는경우에는이

와는 달리 통합의 기준을 세울 수 있다.‘-는다,-어요’등을 분석하는 것

보다는통합형으로 처리하는것이일관성의측면에서는더 좋은성과를보

일 것이다.한자어 형태소의 경우에도 분리보다는 가능하면 분석하지 않도

록 하는 원칙이 필요하다.단어형성에 관여하는 어근과 접사 역시 같은 방

식으로처리하는것이좋을것이다.조사와어미를분리하는작업은한국어

의의사소통에필요한문법적기능을확인하는데불가결하지만,조어와관

련된형태소는이보다는의사소통기능에큰역할을하지못하기때문이다.

이봉원(2013：244)에서는 이를 ‘굴절 우선 원칙’이라고 부를 것을 제안했는

데,‘지우개가’라는 어절에 포함된 ‘지우-,-개,가’의 세 형태소 중 조사를

분리하는 것이 명사 파생 접미사를 분리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작업이

되어야 하므로 굴절적 요소를 먼저 분석하고,필요에 따라 2차적으로 조어

적요소를분석하는절차를확립하자는것이다.이렇게하면모든형태소가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조사와 어미 중심 분석의 우선성

이 확보될 것이다.

3.2.단어

형태소 분석보다 어절이나 단어 등 상위 단위를 기반으로 한 분석을 통

해 의사소통 장애의 문제를 발견하거나 언어발달의 정도를 측정하려는 시

도도 적지 않다.무엇보다도 형태소 분석이 갖는 다양성이 이런 시도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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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라고 할 수 있다.단어나 어절은 형태소에 비해 분석의 난이도는 낮은

편이므로 분석의 일관성이 더 잘 지켜질 것이다.

물론 한국어에서 단어의 개념을 규정하기는 매우 어렵다.학교 문법에서

는 단어(word)를 자립할 수 있는 최소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지만,실제로

그 개념은 뚜렷하지 않다.단어의 정의 자체가 매우 어려워서 개념을 따로

정의하지 않고 일반적인일상어차원에서 이용하기도 하며,음운론적단어,

통사론적 단어 등으로 단어를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3)단어의 정의

자립성,자리이동,휴지,분리가능성 등의 기준으로도 단어의정의는 어

렵지만 가장 기본적인 문법 단위의 하나이다(고영근․구본관 2008：33).

단어는자립성과일정한의미를갖는단위로정의되어왔지만가장중요

한자립성기준은한국어에서단어를정의하는데효력을발휘하지못한다.

이를 보충하기위해분리성을비롯한다양한 보완장치를도입하려는시도

가 있지만 여전히 한국어 단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

다.단어는문법적지위의중요성에도불구하고정의가분명하지않은개념

으로 그 분류 기준만 하더라도 형태적,분포적,기능적,의미적,어휘적,정

서법적기준 등으로너무나많은 관점들로세분화되어있으며언어 유형별

로도 다양한분류체계가존재한다(한정한2011：228).학교문법의규정대로

자립성으로 이 단위를 규정한다면 조사의 특수성을 해결하기 힘들고,정병

철(2012：523)에서 제시한 테일러의 단어 판별의 기준5)을 도입하더라도 여

전히 선행 요소와 하나의 상위 단위를 형성한다는 특성이 다른 단어와 차

5)정병철(2012：523)에 소개된 테일러의 단어 판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ㄱ.의미적 안정성：단어는 사람이 기억에 꽤 안정적인 의미의 단위로 저장되어

있다.

ㄴ.내적 구조：단어의 내적 구조가 바뀌면 의미도 바뀌거나 다른 단어가 되어 버

린다.또한,단어의 내부에는 휴지나 다른 요소가 끼어들기 어렵다.

ㄷ.자유 결합：단어는 앞뒤에 어떤 요소가 오는지에 대해 그다지 까다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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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적이라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김건희(2014：293)의 지적대로 정의와 분류 기준은 같은 것이 아니다.언

어병리학 분야에서 필요한 것은 정의라기보다는 분류 기준에 부합하는 구

체적분석방법일것이다.그렇다면단어에대해서는그정의에집착하기보

다는 단어 분석 기준을 정해서 합의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일 것이다.언어병리학자들에게 단어 단위는 학교 문법의 틀 안에서

그 분석 기준이 암묵적으로 합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 분야에서 이

용하는 단어 분석의 기준 중 중요한 것을 일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단어 구분 방법(김영태 2002：252)

ㄱ.자립형태소,자립형태소에 붙는 조사,준자립어(의존명사,보조용언)

는 개별 단어로 계산한다.

ㄴ.파생동사와 합성동사는 한 단어로 취급한다.

ㄷ.서술격조사는 한 단어로 보되 보조사 ‘요’가 간투사로 사용되면 단

어로 보지 않는다.예)이거요 사과가요 아니에요(첫 번째와 두 번째

어절의 보조사는 단어로 보지 않는다)

ㄹ.고유명사는 한 단어로 취급한다.(후략)

위에 제시한 단어 구분 기준은 형태소처럼 예외적 규정이 많지는 않되,

핵심은조사를별도의단어로분석한다는것이다.이렇게보면형태소에비

해분석의일관성이어느정도지켜지는것처럼보이지만,실제분석에서는

비일관적 분석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우선 (4ㄱ)에 따르면 자립형태소를 모두 개별 단어로 보기 때문에 합성

명사는 그 내부에 여러 개의 단어를 갖게 되지만 실제 언어병리학적 분석

에서는합성명사를몇개의단어로나누지는않는다.특히언어병리학의분

석 대상이 주로 구어로 실현되는 아동 언어라는 점에서 그 대상이 자주 출

현하지 않기도 하거니와 합성명사의 분석은 그다지 중요한 과제가 아니라

는특성을상기할필요가있다.이것은다른분야에서이루어지는합성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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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서도자주제기되는문제이므로언어병리학분야의적용에서만문제

가 되는 것은 아니다.(4ㄹ)과 연계하여 합성명사 전체를 하나의 단어로 인

정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파생동사와 합성동사를 한 단어로 취급하는 문제는 다소 모호하다.본용

언과 보조용언을 별개의 단어로 인정하면서도 이것과 유사한용언 연쇄패

턴을 보이는 합성용언은 하나의 단어로 인정한다는 것은,필수적으로 사전

에기댄단어화판단을요구하는것이다.그러나이경계를분명히긋기어

렵다는 것은 여러 문법서의 기술대로이다(이익섭2005：314).이 문제는 언어

병리학 분야에서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한다.예를 들어,본용언과 보조용

언구성은 학교문법은물론언어병리학 분야에서도 별개의 단어로 인정한

다고 기술되지만 실제 분석에서는 본용언과 보조용언 연쇄를 합성용언과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단어로 처리하는 예가 적지 않게 발견되는 것이다.

역시 사전을 찾아보지않으면하나의단어여부를확인하기가어렵다는한

계를 피하기 힘들다.

또한 문법형태소의 처리에서도 모호한 점이 존재한다.(4ㄷ)의 보조사

‘요’의예에서알수있듯이보조사가간투사의기능으로실현될때에는이

들을 단어로인정하여 측정하지 않는다.또 ‘하고는 싶다’의 어미와 보조사

가결합하는경우에도보조사를별개의단어로취급하지않는다.이것은조

사 내부에서도 비대칭적 단어 인정 여부가 판단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단어는 형태소에 비해서 언어병리학 분야의 특수성이 드러나는 경우는

드물다.단어에 대해서는 교육 문법의 단어 판별 기준,즉 조사를 단어로

인정한다는대전제하에서그규정을그대로따르고있다.그렇지만실제로

는 단어 분석의 비일관성을 피하기 어려운데 이는 단어가 갖는 포괄성,비

일관성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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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어절

어절은 형태소나 단어와 같이 개별 단위라기보다는 단어를 넘어서 문장

차원에 참여하는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사적 단위로 볼 수 있

다.어절은 매우 널리 알려진 단위이면서도 그 개념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뚜렷하지 않다.

(5)어절의 정의

어절은 체언이 조사의 도움을 받거나 하나의 단어가 문장의 형성에 참

여하는 단위이다(고영근․구본관 2008：272).

어절은 교착어적 특성이 단어가 문장에 참여하면서 드러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어절을 음운론적 단어로 해석하거나 심리적 실재를 반영하는

실체로보는견해도있지만대개는문장구성요소,즉문장성분이배당되

는 형식으로 이해되는 것이 보통이다.그러나 어절이 문장 성분과 항상 일

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엄밀한 정의라고 하기 어렵다.

왜어절은이런불명확성에도불구하고널리이용되는것인가?한국어의

어절은영어의단어와유사한면이있다.표기법에반영된띄어쓰기의단위

가 단어와 거의 일치와는 영어에서는 단어 분석이 더 쉬운 편이고,조사를

단어로 인정하면서도 띄어쓰기에 반영하지 않는 한국어에서는 단어보다는

어절이일차적분석단위로더유용하게쓰이고있다.어절단위분석의가

장큰미덕은분석이수월하다는데있다.국어학적분석의틀을제대로갖

추지 못했더라도 띄어쓰기의 형식으로 표출되는 어절 단위의 분석에는 별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절을 의사소통 분석의 기본 단위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학교 문법에서 어절은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 받아들여진다.어절은

통사론적 단위이지만,어휘적 요소에 문법적 요소가 첨가되는 방식으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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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는 단위이다.어절은 문자 언어에서 띄어쓰기라는 장치로 실현되므로

분석의 어려움을 줄여 주지만,그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문법 요소의 중요

성 때문에 기본 단위로 보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한국어의 교착어적 특

성은 개별 형태소에매우 중요한 문법적 기능을부담시키고 있으므로어떤

방식으로든 분리해 내야 한다.

언어병리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어절의 구분 원칙을 보면 띄어쓰기를 중

요한 기준으로 하고있다.그러나 김영태(2002：259)에서도 지적하였듯이어

절이 자발화 자료 분석에서 갖는 의의는 구어에 대한 적절한 분석이라는

데 있다.어절은 말의 흐름을 구분 짓는 단위이므로 띄어 말하기의 단위에

가까우며 이런 점에서 자발화 분석에서 효용성을 가지지만,띄어 말하기의

단위를 획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시로 띄어쓰기 기준을 받아들인 것이다.

어절을 음운론적 단어로 보려는 관점도 이런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6)어절의 구분 원칙(김영태 2002：258)

ㄱ.띄어쓰기

ㄴ.복합용언 및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결합은 한 어절로 간주한다.(열어

놓았어：1어절)

ㄷ.의존명사는 1어절로 본다.

ㄹ.고유명사는 전체를 1어절로 본다.(후략)

그렇지만 주세형(2004：468)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어절은 구어에서 실현되

는 어조 묶음,즉 끊어 읽기의 양상을 모두 반영하지는 않는다.위에서 제

시한어절의구분원칙에도모순점이발견되는데,어절이구어의띄어말하

기를 반영한다면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한 단위로 처리하는 것은 용인되지

만,의존명사를 별도의 어절로 보는 것은 구어의 실현 양상과는 반대되는

것이다.의존명사는 선행요소와 한 단위로 발음되면서 경음화나 위치동화

의 환경을 제공하기때문이다.이런 문제가 남아 있지만,어절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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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띄어쓰기와 같은 형식적 표지로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그 자체로는 자

립성을갖는단위로,영어로보면단어에대응하는단위라고보아도무방할

것이다(남길임 2013：115).

언어병리학 분야에서는 이러한 분석의 용이성 때문에 어절 단위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그런데 생각보다 어절을 기본 단위로 이용한 성과는 적지

않은 편이다.실제로 김영태(1997)에서는 영어의 평균 형태소 길이에 비해

한국어의 평균 형태소 길이가 더 길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이것은 어떤

한 발화에 포함된 형태소의 수가 한국어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오히

려 한국어의 평균 단어 길이나 평균 어절 길이는 영어권 아동의 평균 형태

소길이와유사한길이를보였다고한다.문법단위가어떤것이든그단위

의 출현 빈도가 어떤 집단의 대표성을 획득할 수 있다면 자발화 분석에 이

용할 수 있을 것이다.윤미선 외(2013)은 2,3,4세 아동의 자발화에서 형태

소,단어,어절의 세 가지 문법 단위로 측정한 평균 발화 길이를 분석하여

어느정도규모의발화표본이신뢰성을확보할수있는지를추정하였는데,

어절 수준에서는 50발화 정도의 규모로도 안정적인 수치를 얻을 수 있는

반면에 단어와 형태소 분석에서는 2세와 4세 아동은 100발화 정도의 표본

을 추출해야 최적의 신뢰도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윤미선 외 2013：373).

언어치료사들이임상현상에서어절분석으로도대략적인언어발달정도를

확인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어절 단위는 다른 측면에서도 분석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의사소통

상황에서 교류되는 내용을 단위로 전환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이를

내용 단위(contentunit)라고 한다.이 내용 단위는 언어병리학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는단위로의사소통상황의정보전달을그대로반영하는데,‘일반인

들이 항상 한 단위로 묶어서 표현하는 단위’로 개념화할 수 있다.예를 들

어 옛날이야기를 시작할 때,‘옛날에’,‘옛날 옛적에’,‘옛날,먼 옛날에’등

서두에이야기를이끄는부분이나타나는데,이들을문법단위의수를무시

하고하나의의미단위로간주하는것이다.의사소통분석은의사소통에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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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는화자와청자의정보교환이어느 정도 충실하게이루어졌는지를측

정해야하는데단순히문법단위의양적 특성을파악하는것으로는 불충분

하며,위와 같이 정보 전달의 양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단위를 새로 규정

한 것이다(권미선 외 1998：35).

그러나 내용 단위의 유형이 명확하게 규정되기 힘들고,또 여러 가지 상

황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확한(올바른)정보

단위(CIU;correctinformationunit)’로 불리는 개념이 도입되어 이용되고 있다(권

미선 1998：37).정확한 정보 단위는 ‘문맥상 명료하며,주제 혹은 과제에 적

합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어 혹은 어절’로 정의할 수 있다.이 단

위의 구분 원칙은 (7)과 같이 산출한 일정한 문법 단위,즉 단어나 어절 중

에서 정확한 정보를전달하는단위의수만측정하고 내용과 무관하거나적

합하지않은것,또는내용을알수없는단위는측정에서제외하는것인데

이렇게 의사소통 맥락에서의 의미적 측면을 고려하면 발화의 효율적 사용

여부를 평가할 수 있게 된다.6)

(7)CIU의 구분 원칙(임은주 외,2001：390)

ㄱ.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명료도를 가지며,내용이 주제 및 과제에

적절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어절을 말한다.

ㄴ.부적절한 내용을 전달하는 어절은 제외한다.(여자가 빨래를 하네요.

(설겆이를 하는 상황이라면 제외한다.)

ㄷ.자가수정한 경우에는 마지막 반응을 분석한다.(스페,스피,스프를

6)이들 내용 단위는 주로 성인의 언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이용되어 왔다.

발화에 포함된 분당 내용 단위의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형식적 단위의 수가 상

대적으로 많다면 같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최현주(2012：140)에서는 노년층의 담화를 분석한 결과 교육 연수가

높을수록 CIU단위의 비율이 높고,노년층은 청년층에 비해 CIU단위의 비율이 낮

다는 것을 발견하였다.실어증 환자를 대상으로 이 단위를 활용하여 분석한 임은

주 외(2001：381)에 따르면 이 단위는 실어증의 정도를 판정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데,전체 발화 대비 정확한 정보 단위의 비율을 보면 경도의 경우

86.1%,중등도는 65.1%,중도는 35.7%로 나타났다.분당 산출 어절 수의 경우는 각

각 53.9,49.5,35.5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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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네요.)(후략)

이 단위는 영어에서는 단어 단위로 운용될 것이다.한국어에서는 의미를

실현하는 정보 단위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지가 논란이 되겠지만 대개

이 단위를 도입한 연구들은 단어나 어절 모두를 이용하고 있다.임은주 외

(2001)나 최현주(2012)에서는 어절을 단위로 이용하였는데,임은주 외(2001)은

정보의 전달이라는 내용적 측면에 초점을 둔다면 한국어의 문법적 기능어

는내용어와 함께 하나의 의미단위를 구성하므로별도의단위로간주하지

않았다고설명하였다.물론정보단위에서어미와같은기능적요소를어떻

게처리할 것인가에대한 추가적인검토가필요하지만이러한지표를산출

하는 데 단어와 어절 중 어느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두 문법 단위의

지위가 적어도 내용 단위의 파악에서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4.분석을 위한 단위의 재구성

형태소,단어,어절은널리알려진문법단위로엄밀한개념규정없이도

언어병리학자들이 이용해 온 기초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단위들이 언어병리학적 차원에서는 물론,국어 연구의 영

역에서도 만족스러운 분석 지침이 확립되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단어와어절의구분원칙이대개조사의분리여부로만차별화된다

는 것은 이 두 가지 단계의 구별이 근본적으로 조사의 특이성에서 기인한

다는것을짐작하게한다.의존적인것이라도단어의자격이있으면분리했

기때문에어절과단어의차이는조사의분리여부가주된것이다.또하나

의 차이는 본용언과 보조용언 구성이 한 어절,두 단어가 된다는 것이지만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함께 서술어를 형성한다는 문장 성분의 관점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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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러한 처리가 부담스러운 것은 아니다.

문제는 학교 문법에 규정된 조사와 어미의 비대칭성은 언어병리학에도

그대로 수용되어 분석의 명확성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어절은

그 내부에 어휘적요소와문법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있다는 점에서 2차

적 분석의 기본 틀을 제공한다.어절에 포함되어 있는 조사나 어미는 해당

어절에서문법적인핵을형성하고,이부분을분리하는것으로의사소통상

황에서 기능하는 한국어의 주요 문법적 장치를 발견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만을 단어로 인정함으로써,다음과 같은 단계적 불일치성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8)의존적 요소의 분석 층위

ㄱ.의존명사,보조용언：어절 수준에서 분석할 수 있다.

ㄴ.조사：단어 수준에서 분석할 수 있다.

ㄷ.어미：형태소 수준에서 분석할 수 있다.

의사소통 상황의 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문법적 요소가 이렇게 각 분석

단위별로나누어지면어떤단위의계량은특정 요소를반영하지못하게된

다.단어분석은 한국어의어미를세지못한다.언어병리학분야의언어분

석 목적이 측정에 있다면 한국어 특성을 반영한 분석 기준을 찾아야 하는

데,문법적 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조사와 어미에 대한 분석을 놓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7)

형태소 분석의 수준에서는 조사와 어미 모두 단위로 측정되므로 문제가

7)조사와 어미 분석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문장의 구조에 대한 지표가 되며,구어

등 새로운 분석 기준을 도입하여 기술해야 하는 자료 연구에서도 긴요한 과정이

다.남길임(2013：133)에서는 일정한 기능을 갖는 정형화된 표현(formulaicexpression)

을 검색하고 한국어의 경우 조사와 어미가 최소 구문 단위로 기능하므로 문법 형

태가 이 연쇄를 구성하는 단위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는데 구어 분석에서는 조

사와 어미는 물론 이를 포함한 정형화된 표현이나 문법적 연어까지 포함하여 분석

대상으로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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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을 것 같지만,형태소 분석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러 가지 일관성

문제를 피할 수 없다.특히 단어형성과 관련된 영역은 의사소통 기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분석에서 배제하는 것이 일관성 확보에는 필수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조사와 어미의 비대칭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들

을동일한층위에서기술해야함을지적해왔다.최호철(1995)은교착어에서

자립성만으로 실질적 의미 단위와 형식적 의미 단위를 구별하기는 어려우

며,의미적 특성을기준하여 어절과형태소 사이의 새로운단위인 ‘어사’를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이 단위는 주시경의 ‘씨’에 해당

하는 단위를 홍기문의 용어로 수용한 것이다.

(9)국어의 문법 단위(최호철 1995：649)

철수가 이야기책을 읽었다 (문장)

철수가 /이야기책을 읽었다 (구)

철수가 /이야기책을 /읽었다 (어절)

철수 /가 /이야기책 /을 /읽었다 (학교 문법의 단어)

철수 /가 /이야기책 /을 /읽 /었 /다 (어사,새로 제안한 단어)

철수 /가 /이야기 /책 /을 /읽 /었 /다 (형태소)

조사와 어미를 단어로 보는 관점은 여러 연구자들이 제기해 온 것이다.

최형용(2010：72)에서는구와결합하는조사와어미는통사단위로볼수있

으며,어미도 품사 분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조사와 어

미의 비대칭성은 선행 요소와의 분리성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이 속성은

조사와어미가아닌선행 요소의 속성이며통사론적으로는 단어인정여부

의 변별성을 갖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한정한(2011：223)도 단어의 기능

적정의를통해어미를단어의부류로인정하고있다.문장내성분들간의

통사적관계에기대어기능을설정하고 이에 따라한국어의 기능적 단어를

상정하면,연결어미와 전성어미는 접속조사와 함께 접속어라는 단어 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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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형태소 분석과 어절 분석 사이에 학교 문법과는 다르게 규정된 단어 단

위를 설정하는 문제는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겠지만,조사와 어미를 동일한

차원의 분석 단위로 규정하는 것으로 층위 간의 구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

음은 분명하다.즉,조사와 어미를 포괄하는 굴절소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통사적기능을인정하고같은층위에서분석하는것이다.이런분석은기존

의단어단위를형태소분석의수준으로정밀화하는것이다.사실상그동안

언어병리학 분야에서 이용한 형태소 분석의 층위는 엄밀한 의미의 형태소

층위가 아니라 바로 굴절적 차원의 문법 요소를 분석하는 수정된 단어 층

위와유사하다고볼수있다.이것은합성어나고유명사를하나의형태소로

처리하는 등의 기준(김영태 2002：244)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렇게 되면 수

정된 새로운 단위가 언어병리학적 분석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단어 분석 층위는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어절 층위를

수정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이미 한국어의 발화 길이 측정에서 형태

소와 어절 단위로 연령별 차이를 확인한 연구가 있으며(정부자 2013：43),학

교 문법에 따른 단어 단위보다는 어절 단위의 측정이 임상 현장에서 선호

되고 있다.물론 어절 단위 분석이 갖는 용이성이라는 장점에 이유가 있겠

지만,단어 단위 분석과의 차별성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임

을 짐작하게 한다.아직 의존명사나 보조용언 등의 의존적 단위 분석에 대

해서는 일관성 있는 지침이 추가적으로 설정되어야 하겠지만,문장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관형어와 의존명사,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결합체를 하나

의 단위로 보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기존의 형태소-단어-어절 단위를 수정된 단어-어절의

두단계단위로운용할수있을것이다.만약기존의3단계단위를2단계로

축소한다면 여기에 어떤 이름을 붙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결론을내리기는힘들다.단어에포함된어미를분석하는것은이미형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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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므로 언어병리학 분야에서 널리 쓰이

고 있는 형태소라는 용어를 그대로 유지하고,어절에 대해 그 통사적 지위

를인정해서새로운이름을새로도입할수도있는것이다.어절을문법단

위의 일원으로서 명확하게정의하지않으면서도이 용어를 널리이용한것

은띄어쓰기라는문자언어의형식적특성과분석용이성에따른것이며,또

한문장의구성요소로서의지위를반영하는것때문이다.자립성을기준으

로하여단어를규정한다면어절은단어에해당하는특성을갖는다.그렇다

고 어절에 단어라는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것이

다.이 문제의 본질은 김기혁(1988：24)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형태소에 가

까운더작은단위와어절에가까운더큰단위모두단어라는이름으로부

를 수 있는 대상이라는 데 있다.그 차이는 작은 단위에서 주로 한국어의

교착어적 특성을 반영하는 문법 요소의 분석과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면

큰 단위는 한국어의 통사적 운용 단위라는 것이다.그 중간 단계가 언어병

리학적 분석에 유용할 것인가?만약 현재와 같이 조사와 어미의 비대칭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체계라면 그 답은 불분명하다.현재의 단어 단위가

갖는 불명확성때문에여기에기반을두고이루어진 여러연구의타당성을

다시검증할필요도제기된다.명확한장점이증명되지않는다면중간적단

어 단위를 버려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5.결론

의사소통 장애를 다루는 언어병리학 분야에서는 다양한 문법 단위가 활

용되어왔다.언어병리학분야에서활용하는문법단위는계량할수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요건이 될 것이다.진단과 평가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으려면 한국어의 특성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단위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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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단위의분석기준을더명확하게수립해야할것이다.이과정에서교

육문법의 틀을완전히버리기는 어렵겠지만 새로운 단위의 도입을 마다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언어병리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형태소,단어,어절의

세 가지 문법 단위의 정의와 분석 기준을 다시 살펴보았다.학교 문법 및

기술 문법서에 제시된 정의와 실제 이용되는 분석의 기준 사이에는 적지

않은 괴리가 있으며,이는 언어병리학의 분석 대상이 되는 발화 자료가 주

로 구어 자료인 데에도 기인한다.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애초에 조사와

어미의지위를비대칭적으로운용하고있는현문법체계의문제이다.적어

도 언어병리학 분야에서의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범주와 분석 기준의

통일성을 확보해야 하며 형태소-단어-어절의 기준을 형태와 품사 중심의

작은 단위와 문장 구성요소로서의큰 단위의 이원적 기준으로단순화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물론 이 제안은 실제 자료에 대한 적용을 통해 검증되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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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sicGrammaticalUnitsforAnalysisof

CommunicationDisorders

Yi Bong-won

Inthisarticle,Ireviewthedefinitionofthegrammaticalunitsandthe

criteriaforanalysisoftheunitstobeusedinthefieldofspeech-language

pathology.Manyresearchersofcommunicationdisorders,performalinguistic

analysisinordertodiscoverthecommunicationproblemsandfindappropriate

interventionstrategies.Grammaticalunitscouldbeusedfordetectionand

assessmentofcommunicationproblems.Thisresultofunitanalysisisusedto

definethegoalsandmethodsofinterventionforthedisorders.Thislinguistic

knowledgeanddescriptionofthecriteriaforaccurateanalysismightbeshared

withspeech-languagepathologists.However,Itisinsufficientwhetherthis

knowledgeofgrammaticalunitsforuseincommunicationdisordersissuitable.

Therearethreetypesoftheunitsthatareusedwidelyinthefieldof

speech-languagepathology;morpheme,wordandeojeol.Ithastobe

re-examinedforthedefinitionandthecriteriaoftheunitsforlinguistic

analysis.Andthereareconsiderabledifferencesbetweendefinitionspresentedin

schoolgrammarandtheresultsfromanalyzingactualdata.Thismaybedueto

thedatatypeofcommunicationwasprimarilyspokendata.However,Iguess

themorefundamentalproblemisthatthecurrentgrammarsystemshavethe

asymmetricpositionofthewordendings.Foreffectiveanalysisinthefieldofat

leastspeech-languagepathology,itisnecessarytoensuretheconsistencyof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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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criteria.SoIsuggestedawaytosimplifytheunitstodualstagesof

grammaticalunitsforanalysisinthefieldofcommunicationdisorders.The

largerunitsascomponentsofthesentencearebasedontheindependency,and

thesmallerunitsarecorrespondingwiththerevisedwordincludetheword

endings.Ofcourse,thisproposalistobeverifiedthroughtheapplicationof

someoftheactualspok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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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분절음 연구의 쟁점

이 진 호

<차 례>

1.머리말

2.분절음과 관련된 용어의 문제

3.자음 체계의 문제

4.모음 체계의 문제

5.맺음말

1.머리말

이 글에서는 국어 음운론의 여러 주제 중 분절음과 관련된 연구사적 쟁

점을고찰한다.구체적으로는현대국어의음소체계에초점을두어논의하

고자 한다.국어 음운론 분야는 일찍부터 연구가 시작되어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는데,그러한성과는주로음운사와관련된분야에서두드러졌다.음

운들 사이의 대립 관계에 기반하여음소 체계의역사적변화를해석하면서

수준 높은 결과물들이 도출되었던 것이다.

반면현대국어음운론은통시음운론과는구별되는방식으로성과가축

적되어 왔다.20세기 전반기의 경우 음성학 이론의 도입으로 인해 문자의

환영에빠지는 음운론연구를 극복하게해 주었다.1)또한 20세기 후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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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생성 문법을 받아들여 공시적 기술 방법들을 세밀하게 다듬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2)

여기서 다루려는 것은 현대 국어의 음운론 연구 중 음소 체계와 관련하

여부각되었던여러이견들이다.통시음운론에서는음소체계와관련된내

용들이중요한연구사적 쟁점이 되었던 반면 현대국어음운론에서는음운

현상이나공시적 기술방법등음소체계와동떨어진 내용들이연구사적으

로 더 부각되었던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음소 체계와 관련해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는 이견들이 없지는 않다.

이 글에서 검토할 내용은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2장에서는 음소 체계와

관련된 용어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문법 용어는 문법 연구에서 적지 않

은 중요성을 가지지만 지금까지 그리 깊이 있게 다루어진 적은 없다.음소

체계의 연구에서 흔히 쓰이는 용어 중 세 가지를 선택하여 그 속에 숨겨진

문제들을찾아보기로한다.3장과4장은각각자음체계및모음체계와관

련된쟁점을살핀다.3장에서는자음체계중에서도자음의조음위치분류

및 ‘ㅎ’의 분류와 관련된 문제를 검토한다.4장은 이중 모음의 범위,이중

모음‘ㅢ’의해석,반모음목록등주로이중모음에대한내용들을살핀다.

2.분절음과 관련된 용어의 문제

2.1.‘파열음’의 경우

자음중에서‘폐쇄-지속-파열’의단계를거쳐발음되는장애음의부류를

1)문자에 기대어 잘못된 음운 분석을 했던 대표적인 사례로 현대 국어의 ‘ㅐ,ㅔ’등

을 단모음이 아닌 이중 모음으로 분석한 것을 들 수 있다.

2)가령 불규칙적 교체의 기술 방안 또는 형태소의 기저형 설정에 대한 다양한 논의

등은 생성 문법에 힘입은 바가 크다.



국어 분절음 연구의 쟁점  181

일반적으로 ‘파열음’이라고 부른다.그러나 ‘파열음’이외에 다른 용어들도

빈번하게 쓰이고 있다.지금까지 나온 용어들을 그 성격에 따라 분류해 보

면 다음과 같다.

(1)ㄱ.다막음소리,닫음소리,정지음(停止音),폐쇄음(閉鎖音),밀폐음(密

閉音),차단음(遮斷音),폐쇄구음(閉鎖口音),색음(塞音),폐색자음(閉

塞子音),폐음(閉音),폐지음(閉止音),막힘소리,막음소리 등

ㄴ.폐쇄 지속음 등

ㄷ.헤치소리,파열음(破裂音),파장음(破障音),충당음(衝撞音),터짐소

리,터지소리,터침소리,헤침소리,파열음운(破裂音韻),터지는소

리,터뜨림소리,파음(破音),폭발음(爆發音),구강 파열음,터짐닿

소리 등

ㄹ.순간음(瞬間音),단음(斷音),비계속음(非繼續音),비지속음(非持續

音)등

(1ㄱ～ㄷ)은 파열음의 조음 단계 중 특정한 단계에 초점을 둔 것이고 (1

ㄹ)은 파열음의 전체적인 음성적 특징을 고려한 것이다.(1ㄱ)은 파열음의

첫 번째 조음 단계인 ‘폐쇄’,(1ㄴ)은 두 번째 조음 단계인 ‘지속’,(1ㄷ)은

세 번째 조음 단계인 ‘파열’을 반영하고 있다.전반적으로 첫 번째 단계를

나타내는 (1ㄱ)과 세 번째 단계를 나타내는 (1ㄷ)이 우세하다.(1ㄹ)은 파열

음이 지속음과달리공기의흐름이끊어진다는 사실을반영하고있는데그

다지 널리 쓰이지도않을 뿐만아니라 지속음에반대되는자음에는 파열음

이외에 파찰음 등도 있어서 파열음만을 지칭하기에는 그리 정확한 용어라

고 보기 어렵다.

(1)의 여러 용어 중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1ㄱ)을 대표하는 ‘폐쇄음’과

(1ㄷ)을대표하는‘파열음’이다.각종음운론논저에서도이두용어는거의

대등하게 쓰이고 있다.‘파열음’보다 ‘폐쇄음’이 더 타당하다고 보는 측의

중요한 근거는 파열음의 변이음 중에는 파열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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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다.가령 ‘ㅂ,ㄷ,ㄱ’의 경우 음절 종성에서는 파열이 되지 않는 미

파음으로 실현된다.이러한 미파음까지 포괄하는 용어로는 ‘파열음’보다

‘폐쇄음’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

파열음의 변이음 중에 파열이 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지적은 매우 타당

하지만 이것이 ‘폐쇄음’이라는 용어를 선택해야 하는 중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만약그런논리라면후음인‘ㅎ’의변이음은모두후두에서조음되

어야 하고 치조음인 ‘ㄴ,ㄹ,ㅅ’의 변이음은 모두 치조에서만 조음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더욱이 파열음

‘ㅂ,ㄷ,ㄱ’의변이음중에는유성마찰음도있는데이것은‘폐쇄음’이라는

용어마저도 못 쓰게끔 할 수 있다.3)

‘폐쇄음’이라는용어는‘파열음’과는달리여러가지상이한용법을지니

고 있다.

(2)ㄱ.파열음과 동일한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

ㄴ.‘지속음’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파열음,파찰음,비

음’을 포괄함

ㄷ.‘폐쇄-지속-파열’의단계를거치는모든부류를포괄하는 개념으

로 쓰이는 경우：‘파열음(plosive),내파음(implosive),방출음(ejective),

흡착음(click)’을 포괄함

ㄹ.종성에 나타나는 미파음의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

(2)는‘폐쇄음’이라는용어가다양한쓰임을가지고있음을말해준다.이

러한 용어를 ‘파열음’대신 사용한다면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적지 않다.

더욱이 ‘파열음’대신 ‘폐쇄음’을 사용한다면 현재 일반화되어 있는 ‘파찰

3)이 때문에 어떤 음소의 부류를 지칭하는 용어를 결정하거나 또는 그 음소를 음소

체계 내에서 분류할 때에는,그 음소의 모든 변이음을 고려하기보다 대표 변이음

(또는 주-변이음)만을 고려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파열음의 대표 변이음은 외파되

는 음이므로 이것을 기준으로 하면 ‘파열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

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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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도 ‘폐찰음’으로 바꾸어야 한다.‘폐쇄음’과 ‘마찰음’의 특성을 둘 다 가

지고 있다면 그 용어는 ‘파찰음’이 아닌 ‘폐찰음’이 될 수밖에 없다.4)그렇

지만 ‘폐쇄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파찰음’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음성학적관점에서볼때에도‘폐쇄음’보다는‘파열음’이좀더타당하다

고생각된다.‘폐쇄’와 ‘파열’중 이부류의 음이지닌 특징을더 잘반영하

는 것은 ‘파열’이다.강한 터뜨림을 동반하여 조음될 때 파열음이 온전한

모습을 드러낸다.‘폐쇄’는 파찰음에서도 나타나서 파열음만의 전유물이라

고 할 수는 없다.

이상에서 언급한몇 가지사실은 폐에서 나오는 날숨을이용하여 ‘폐쇄-

지속-파열’의단계를거치는자음에대해서‘폐쇄음’보다는‘파열음’이라는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함을 말해 준다.즉 (2ㄱ)의 부류에 대해서는 ‘파열음’

이라고 부르고 ‘폐쇄음’은 (2ㄷ)에 국한하여 영어의 ‘stop’에 대응하는 용법

으로 쓰는 것이 좋을 듯하다.한편 (2ㄴ)의 용법으로는 ‘순간음,비지속음’

등의 용어가,(2ㄹ)의 용법으로는 ‘미파음,불파음’등의 용어가 있다.5)

2.2.‘삼지적 상관속’의 경우

국어의 파열음이나 파찰음은 동일한 조음 위치에서 세 가지 서로 다른

부류가 구별된다.이 세 부류를 묶어서 흔히 ‘삼지적 상관속’이라고 부른

다.6)그런데 삼지적 상관속을 이루는 세 부류의 명칭이 매우 다양하게 나

4)조음 음성학적으로 보아도 ‘파찰음’보다는 ‘폐찰음’이 더 타당하다.

5)(2ㄹ)을 지칭하는 데 널리 쓰여 온 ‘내파음’도 논란이 된 바 있다.‘내파음’은 원래

의미로는 후두를 발동부로 하며 들숨을 사용하여 내는 폐쇄음(stop)의 일종이라서

국어의 음절말에서 발음되는 미파음을 가리키는 데에는 부적당하다.현재는 이러

한 문제점이 충분히 공유되면서 ‘내파음’보다 ‘미파음’이나 ‘불파음’이 더 많이 쓰

이고 있다.

6)장애음 계열에서 성대의 울림이 아닌 다른 음성적 자질을 통해 세 가지 부류가 구

분된다는 것은 국어 자음 체계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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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고 있다.

(3)ㄱ.평음：평음(平音),예사소리,살몃닫이,평청음(平淸音),본자음(本

子音),보통소리,순음(順音),순한 소리,연음(軟音),단순음(單純

音),여린 소리,평자음,경기음(輕氣音),무기 연음(無氣 軟音),약

한 소리 등

ㄴ.경음：중성(重聲),쌍음(雙音),경음(勁音),된시옷,중탁음(重濁音),

쌍자음(雙子音),격음(激音),병음(並音),강음(强音),힐음(詰音),중

부음(重父音),짝소리,농음(濃音),지음(支音),쌍초성(雙初聲),경음

(硬音),된음,중자음(重子音),된소리,꼭닫이,강자음(强子音),복

자음(複子音),성문폐쇄음(聲門閉鎖音),딴딴한 소리,성문화음(聲門

化音),후두화음(喉頭化音),센소리 등

ㄷ.격음：격음(激音),기음(氣音),유기음(有氣音),대기음(帶氣音),목

갈이소리,센소리,꽉닫이,격자음(激子音),격청음(激淸音),거센맑

은소리,출기음(出氣音),강음(强音),숨띤소리,거센자음,기식음

(氣息音),송기음(送氣音),거친 소리 등

(3ㄱ)의 용어들은 경음이나 격음과 비교해 소리가 약하거나 또는 더 일

반적이라는 사실을 반영하고있다.(3ㄴ)의용어들은소리의음성적특징을

반영하거나 또는 표기법적 특징을 반영한 것이 대다수를 차지한다.7)(3ㄷ)

은 소리의 강렬한 성질을 용어에 반영하고 있다.

삼지적 상관속을 이루는 자음들의 명칭은 세 가지 하위 부류의 조합을

고려하여 결정하지 않을 수 없다.현재 일반화된 몇몇 조합은 다음과 같다.

(4)ㄱ.예사소리：된소리：거센소리

ㄴ.평음：경음：격음

ㄷ.평음：경음：유기음

7)경음은 ‘ㄲ,ㄸ,ㅃ,ㅆ,ㅉ’과 같이 표기되거나 또는 예전에는 ㅅ-계 합용 병서로

표기되었다.이러한 사실을 반영한 것이 중성(重聲),쌍음(雙音),된시옷,쌍자음,병

음(並音)등이다.경음의 표기적 특징을 반영한 용어는 주로 20세기 전반기에 많이

쓰였다.



국어 분절음 연구의 쟁점  185

(4ㄱ,ㄴ)은 주로 학교 문법에서,(4ㄷ)은 기술 문법에서 많이 쓰인다.(4

ㄱ)과 (4ㄴ)은고유어와한자어라는 차이를 지닌다.8)삼지적상관속을이루

는 각 부류의 명칭은 서로가 대등하면서 동질적일 필요가 있다.그런데 (4)

에 제시된 용어들은 그런 점에서 모두 문제점을 지닌다.(4ㄱ)은 각주 8)에

서 지적했듯이 ‘예사소리’가 순수 고유어가 아니라는 점도 문제이지만,소

리의 구체적인 음성적 세기나 느낌을 나타내는 ‘된소리,거센소리’와 달리

‘예사소리’는 그러한 구체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이다.(4ㄴ)의

경우역시‘경음’이나‘격음’에비해‘평음’은구체적인음성학적내용이나

타나지않는다는 약점을지닌다.(4ㄷ)은 ‘유기음’이 문제이다.다른용어에

비해 ‘유기음’은 음성적 특성이 너무 구체적으로 두드러져서 ‘평음’이나

‘경음’과 대등하다고 보기 어렵다.

(3ㄱ～ㄷ)에 제시되었던 용어들을 대등성과 동질성에 근거하여 조합해

보면 다음의 두 가지 후보가 가능하다.

(5)ㄱ.여린소리：된소리：거센소리

ㄴ.연음[軟音](또는 약음[弱音])：경음(硬音)：격음(激音)

(5ㄱ)은 고유어,(5ㄴ)은한자어로짝을지은 것이다.(5ㄱ,ㄴ)은짝 지어

진 용어들이 고유어와 한자어 여부,대등성과 동질성 측면에서 (4)의 조합

보다는좀더나아졌다고할수있다.그러나현재일반화된관례와는다소

동떨어져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9)

8)물론 (4ㄱ)‘예사소리’의 ‘예사’는 한자어 ‘例事’이므로 순수한 고유어는 아니다.

9)삼지적 상관속을 이루는 하위 부류의 용어는 음운 현상의 용어를 선택하는 문제로

이어진다.가령 ‘평음’대신 다른 용어를 쓰면 음절말에서 일어나는 평파열음화도

다른 용어로 바뀌어야 한다.경음화나 유기음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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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반모음’의 경우

발음할 때 구강 안의 장애 과정이 없다는 점에서는 모음과 비슷하지만

홀로 음절의 중성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자음과 비슷한 음소 부

류로 반모음이 있다.반모음을 지칭하는 용어는 그 성격에 따라 몇 가지로

묶을 수 있다.

(6)ㄱ.반자음(半子音),반모음(半母音),반모운(半母韻),반모반(半母半

子),반홀소리,반음(半音),반닿소리 등

ㄴ.부모음(副母音),버금홀소리,비성절 모음(非成節 母音)등

ㄷ.섭음(涉音),과도음(過渡音),추이음(推移音),미끄럼소리,이동자음

(移動子音),경과음(經過音),활음(滑音),전이음(轉移音),이동음(移

動音),활주음(滑走音),활달음(豁達音),이음(移音),짧은 모음,순

간 모음 등

ㄹ.접근음,순간 접근음,비성절적 접근음 등

(6ㄱ)은 자음과 모음의 중간적인 성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때 기준

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반자음’이 되기도 하고 ‘반모음’이 되기도 한

다.10)(6ㄴ)은 반모음이 혼자서는 음절의 중성으로 쓰이지 못한다는 데 중

점을 둔 용어들이다.(6ㄷ)은 반모음이 음성학적으로 미끄러지듯 발음되는

전이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6ㄹ)은 협착의 정도에 초

점을 맞춘 것으로 음성학적 특징을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6ㄷ)과 공통적인

모습을 보인다.

(6)에 제시된 용어 중에서는 (6ㄱ)을 반영한 ‘반모음’과 (6ㄷ)을 반영한

10)‘반자음’과 ‘반모음’중에서는 ‘반모음’이 좀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자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는 현상보다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이 훨씬 더 일반적

이라는 점,반모음은 단모음과 결합하여 음절의 중성을 이룬다는 점,구개음화나

이-역행 동화 등에서 반모음이 단모음과 동일한 기능을 한다는 점 등은 반모음이

자음보다는 단모음과 더 가까움을 말해 주므로 용어 역시 ‘반자음’보다는 ‘반모

음’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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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음’이가장널리쓰이고있다.11)이글에서는‘반모음’과‘활음’중‘반모

음’이 더 타당하다고 보고자 한다.12)우선,반모음과 함께 분절음을 이루는

요소를지칭하는‘자음,모음’이음성적인속성과무관하기때문에‘활음’보

다는 ‘반모음’이 더 낫다.‘활음’은 미끄러지듯 발음한다는 음성적 속성을

반영하므로 ‘자음’이나 ‘모음’과는 용어상 대등하지가 않다.다음으로 ‘활

음’에는 ‘y,w’와 같은 음 이외에 후음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게다가 한

음에서 다른 음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음도 활음이라

고 부르고 있다.13)따라서 ‘y,w’만을 명시적으로 지시하기에는 ‘활음’보다

‘반모음’이 더 적절하다.14)

3.자음 체계의 문제

3.1.조음 위치의 분류

현대 국어의 조음 위치는 ‘양순음,치조음,경구개음,연구개음,후음’으

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그러나 이와 다른 분류 방식도 존재한

11)(6ㄴ)의 용어들은 음절의 쓰임새만을 반영하고 있어서 너무 지엽적이라는 문제점

을 지니며 (6ㄹ)의 ‘접근음’에는 반모음 이외에도 유음을 비롯한 다른 자음들이

포함된다는 문제점을 지니기 때문에 고려 대상에서 제외한다.

12)김종규(2010：50-51)에서는 ‘접근음,활음,반모음’의 세 용어를 검토한 결과 이중

모음의 부음을 가리키는 데에는 모두가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를 선보이고 있다.

김종규(2010)에서는 반모음에 대해 단모음과는 본질적인 음성적 차이가 없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모음’과 그 성격이 완전히 구분되는 ‘접근음,활음,반모음’과

같은 용어들을 호의적으로 보기 어렵다.김종규(2010)에서는 반모음을 ‘비성절적

모음’이라고 기술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13)이러한 일시적인 음은 독립된 음소로 처리하지 않고 두 음소 사이의 전이 과정

중 일부로 볼 뿐이다.

14)이혁화(2010：16)에서는 음절 구성의 측면에서 반모음은 홀로 중성이 되지는 못

하지만 단모음과 결합하여 중성을 이룰 수 있으므로 이러한 속성을 잘 반영하는

‘반모음’이 다른 용어들보다 더 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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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특히 치조음과 경구개음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부류로 묶는 경우가

적지 않다.이런 경우에는 자음의 조음 위치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게 된다.

(7)양순음：전설음：후설음：후음15)

치조음과 경구개음을 한 부류로 묶는 이유에 대해 배주채(1996：47)에서

는치조음과 경구개음이 오로지 조음위치에 의해서만구분되는경우가없

기 때문이라고 했다.16)즉 조음 방식이 동일하면서 ‘치조：경구개’라는 조

음 위치만 다름으로써 구별되는 음소의 대립쌍이 국어에는 없다는 것이다.

경구개음에 속하는 ‘ㅈ,ㅊ,ㅉ’은 국어의 유일한 파찰음이기 때문에 경구

개음과 다른 자음들의 대립은 조음 위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조음 방식에

의한 것으로 보게 된다.

치조음과경구개음을하나의부류로묶으면국어음운론기술에서몇가

지유리한점이있는것은사실이다.우선음절말에서일어나는평파열음화

의 기술이 좀 더 단순해진다.평파열음화는 대체로 조음 위치의 변동 없이

조음 방식만 평파열음으로 바뀌는데,경구개음과 후음은 예외적으로 평파

열음화가적용될때조음위치까지변하게된다.만약경구개음과치조음을

묶으면 ‘ㅈ,ㅊ’이 ‘ㄷ’으로 바뀌는 평파열음화 역시 조음 위치의 변동이

없으므로 그만큼 평파열음화를 간단하게 기술할 수 있다.이-역행동화를

설명할 때 개재 자음의 부류를 단일화하는 데에도 유리하다.이-역행동화

가 일어나는 데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는 자음들은 치조음과 경구개음인데,

이것들을 하나의 부류로 묶는다면 이-역행동화의 개재 자음 조건을 더 간

략히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경구개음을따로독립시키지않는방식은여러가지문제점을야

15)구체적인 조음 위치의 명칭은 논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국어 자음의 조

음 위치를 (7)과 같이 구분하는 방식은 북한의 국어 음운론 연구에서도 종종 나타

나고 있다.

16)이러한 사고는 허 웅(1965：191-192)에서 이미 명시적으로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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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기도 한다.가장 큰 문제점은 구개음화의 설명에서 나타난다.공시적

관점에서의 구개음화는 ㄷ-구개음화와 같은 음소적 구개음화와 치조음의

경구개 변이음화와 같은 음성적 구개음화를 포괄한다.경구개음을 따로 설

정하지 않으면 ㄷ-구개음화의 경우 변동의 원인을 조음 위치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조음 위치의 동화라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게 된

다.또한‘ㄴ,ㄹ’과같은설정성공명음이‘ㅈ,ㅊ,ㅉ’과같은자음앞에서

음성적으로 구개음화를 겪는 원인도 설명하기 어렵다.17)통시적 관점에서

의 구개음화는 ‘ㅈ,ㅊ,ㅉ’이 치음에서 경구개음으로 바뀌는 변화를 포함

하는데,이러한 역사적 변화 역시 경구개음을 따로 설정하지 않는 한 성립

할 수 없게 된다.(7)과 같은 방식에서는 중세 국어든 현대 국어든 ‘ㅈ,ㅊ,

ㅉ’의 조음 위치에 차이가 없으므로 치음 ‘ㅈ,ㅊ,ㅉ’이 경구개음으로 재

음운화되는 변화는 인정하기 어렵다.

이 외에 경구개음을 설정하지 않으면 반모음 ‘y’가 ‘ㅈ,ㅊ,ㅉ’뒤에 올

수 없다는 음운론적 제약을 포착하는 데에도 불리하다.‘ㅈ,ㅊ,ㅉ’과 ‘y’

사이의 배열 제약은 두 음소의 조음 위치가 동일하여 그 성격이 중복되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따라서 이러한 제약을 정

확히 설명하는 데에는 경구개음이라는 부류를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상의 문제점들은 ‘ㅈ,ㅊ,ㅉ’이 관여하는 현상들을 조음 위치가 아닌

조음 방식에 기대어 설명해야 하는 데서 비롯되었다.즉,지금까지 경구개

음이라는 조음 위치와 결부 지어 논의되어 왔던 모든 음운론적 사실들은

(7)과 같은 방식에서는 조음 위치가 아닌 ‘파찰음’이라는 조음 방식으로 새

롭게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다.문제는 ‘경구개음’이라는 특성을 통해서는

잘이해되는것들이‘파찰음’이라는특성을통해서는쉽게이해되지않는다

는점이다.이것을감안하면비록경구개음에속하는자음들이조음위치에

의해서만 다른 자음과 변별되는 경우가 없다고 하더라도 경구개음을 별도

17)‘앉아,울지’등의 ‘ㄴ,ㄹ’은 음성적으로 구개음화를 겪게 되는데,그 원인을 더

이상 ‘ㅈ’의 조음 위치에 동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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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정해 주는 것이 공시 음운론적 기술이나 통시 음운론적 설명을 위해

서 더 낫다고 하겠다.

3.2.‘ㅎ’의 분류

후두 마찰음 ‘h’는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에서도 성격 파악에 적지

않은 논란이 있다.국어의 경우에는 좀 더 심각하여 대부류 설정에서부터

하위 부류 설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이견이 존재한다.18)

(8)ㄱ.‘ㅎ’은 자음인가?→ 자음으로 보기도 하고 활음으로 보기도 함

ㄴ.‘ㅎ’은 장애음인가?→ 장애음으로 보기도 하고 접근음으로 보기

도 함

ㄷ.‘ㅎ’은평음인가?→평음으로보기도하고유기음으로보기도함

여기서는 (8)의 세 가지 쟁점 중 (8ㄷ)에 국한하여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다.19)(8ㄷ)의 경우 ‘ㅎ’을 평음으로 보는 입장과 유기음으로 보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20)‘ㅎ’을 평음으로 보는 근거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9)ㄱ.‘ㅎ’의 변이음들(ɸ,ç,x,h)은 유기성이 약하다.

ㄴ.‘ㅎ’은 유성음 사이에서 유성음화를 겪는다.

18)‘ㅎ’의 성격 파악과 관련된 최근까지의 여러 연구들은 김선철(2012)에서 다각도로

검토한 바 있다.

19)(8ㄷ)의 쟁점은 (8ㄱ),(8ㄴ)과 관련하여 ‘ㅎ’을 자음 중 장애음으로 본다는 것을 전

제하고 있다.국어의 경우 ‘ㅎ’은 다른 장애음과 유사하게 기능하기 때문에 장애

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20)(8ㄷ)에 제시된 두 가지 이견 외에 이진호(2014)에서 ‘분류 불가설’이라고 명명한

제삼의 견해도 있다.후음이면서 마찰음은 ‘ㅎ’하나밖에 없으므로 굳이 평음이나

유기음 어느 한쪽으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서 ‘ㅎ’이 어디에 속하는지

구체화하지 않는 방식이다.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평

음’과 ‘유기음’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과 ‘평음’이나 ‘유기음’중 어디에도 속하

지 않는다는 것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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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ㅎ’뒤에서는 무성모음화가 잘 안 일어난다.

ㄹ.유기음보다는 평음이 더 보편적인 음이다.

(9ㄱ)은 ‘ㅎ’의 음성학적 특징,(9ㄴ,ㄷ)은 변이음 실현 과정에서 ‘ㅎ’의

기능,(9ㄹ)은언어보편적인경향성의차원에서‘ㅎ’이다른유기음과는구

분되는 측면이다.‘ㅋ,ㅌ,ㅍ,ㅊ’과 같이 명백한 유기음들은 유기성이 강

하고 유성음화를 겪지도 않으며 무성모음화도 더 활발하게 일으킨다.21)(9)

에 따르면 ‘ㅎ’을 유기음이라고 보기보다는 평음으로 보는 것이 낫다.

반면 ‘ㅎ’을 유기음으로 보아야 하는 근거도 존재한다.

(10)ㄱ.‘ㅎ’과 평장애음이 결합하면 유기음으로 축약된다.

ㄴ.전통적으로 ‘ㅎ’은 차청(유기음)으로 분류해 왔다.

(10ㄱ)은 ‘ㅎ’을 유기음으로 분류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라고 할 수

있다.축약이 일어나면 축약되기 전의 두 음소가 지닌 음성적 특성이 합쳐

지기 마련이므로 평장애음이 유기음으로 바뀌는 데 주된 역할은 ‘ㅎ’이 하

게 된다.즉 ‘ㅎ’을 유기음으로 볼 때 축약의 결과가 유기음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쉬운 것이다.(10ㄴ)은 전통적인 성운학에서 ‘ㅎ’이 다른 유기음

과 동일한 차청으로 분류되었음을 말해 준다.

표면적으로보면평음설을지지하는근거가유기음설을지지하는근거보

다 더 많아 보인다.그러나 면밀하게 보면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9)에

제시된 네 가지 근거 중 (9ㄴ,ㄷ)은 (9ㄱ)에 제시된 ‘ㅎ’의 유기성 부족 때

문에 나타난 현상이어서 실제로 (9ㄱ～ㄷ)은 하나의 근거로 묶을 수 있다.

더욱이 (9ㄹ)은 언어 보편적인 경향에 불과해서 ‘ㅎ’이 평음임을 지지하는

직접적인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21)신지영(2000：244)에 의하면 무성 모음의 출현 빈도는 선행 자음에 따라 ‘ㅅ(52%),ㅆ

(21%),ㅊ(11%),ㅍ(8%),ㅌ(3%),ㅋ(2%),ㅎ(1%),ㄱ(1%),ㅈ(1%)’의 순서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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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자음 체계에서 ‘ㅎ’의 분류는 ‘ㅎ’의 유기성이 낮다는 사실과 ‘ㅎ’

이음운현상에서 유기음처럼기능한다는사실 중무엇을중시할것인지에

달려 있다.여기서는 ‘ㅎ’의 음운론적 기능을 우선시하여 유기음으로 분류

하는것이더낫다고본다.‘ㅎ’의유기성이떨어진다고는하나‘ㅎ’의유기

음적 속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22)유기음의 ‘기(aspiration)’와 ‘ㅎ’의 음성적

특성을 비교한 양순임(1998)에 따르면 둘 사이에는 차이점도 있지만 발성

작용이나 조음 작용에 공통점도 적지 않다.더구나 ‘ㅎ’은 다른 유기음과

달리 구강 내의 폐쇄 과정을 갖지 않는 후두 마찰음임을 감안해야 한다.

‘ㅎ’의 유기성이 약하다면 이러한 후두 마찰음적인 속성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유기성의 정도를 절대적인 수치로 비교한다면 ‘ㅎ’이 다른

유기음보다 많이 떨어지지만 ‘ㅎ’이 후두 마찰음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상

대적으로 비교한다면 다른 유기음들과의 차이는 더 작다고 할 수 있다.그

러므로 ‘ㅎ’의 유기성보다는 ‘ㅎ’의 음운론적 기능을 좀 더 중시할 필요가

있다.

4.모음 체계의 문제

4.1.이중 모음의 범위

최근 들어 이중 모음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

하게 일어나고 있다.논의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2)음성학적 차원에서는 ‘ㅎ’의 유기성이 강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

대되는 견해도 존재한다.가령 김선철(2012：35)에서는 음성학적으로도 ‘ㅎ’은 유

기성이 강하다고 보았다.다만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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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ㄱ.이중 모음의 범위에는 단모음 연쇄만이 포함된다.

ㄴ.이중 모음의 범위에는 단모음과 반모음의 연쇄만이 포함된다.

ㄷ.이중 모음의 범위에는 단모음 연쇄나 단모음과 반모음의 연쇄

모두가 포함된다.

이문제는이미1950년대이전에한차례논의가있었지만오랜기간쟁

점화되지 못했다.23)그러다가 요즘 들어 다시 논의가 이어지는 양상을 보

인다.(11ㄱ～ㄷ)중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는 이중 모음의 개념을 어떻

게 규정할 것인지와 직결된다.이중 모음을 문자 그대로 모음이 이중으로

된 것이라고 보면 (11ㄱ),이중 모음을 이루는 두 요소 중 하나는 반모음이

어야 한다는 입장에 서면 (11ㄴ),이중 모음은 단모음 또는 단모음과 유사

한 성격을 지닌 요소들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복합적인 단위라고 보면 (11

ㄷ)과 같은 입장을 취하게 된다.

현대국어연구에서는 대체로(11ㄴ)과같은입장이주류를이루어 왔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하나는 (11ㄱ)에 해당하는 이중 모음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ㅢ’를 제외하면 단모음 연쇄로 이루어진

이중모음은존재하지않는다.24)그러다 보니(11ㄴ)에속하는음들을이중

모음으로 취급하게 된 것이다.다른 한 가지는 ‘ㅑ,ㅕ,ㅛ,ㅠ,ㅘ,ㅝ’등

과 같은 중성자의 존재이다.문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던 초창기 연구

에서는‘반모음＋단모음’의음소연쇄가‘ㅑ,ㅕ,ㅛ,ㅠ,ㅘ,ㅝ’와같이한

글자로나타난다는 점때문에이들을음운론적 단위로인식하고이중모음

23)가령 김두봉,최현배 등은 대체로 이중 모음 속에 반모음이 포함된다고 본 반면

이극로의 경우에는 단모음 연쇄만 이중 모음으로 보았다.이 두 가지 견해를 절

충하여 심의린은 이중 모음을 중모음(重母音)과 합모음(合母音)으로 나누고 중모음

에는 단모음 연쇄,합모음에는 단모음과 반모음의 결합을 두어 모두를 이중 모음

속에 포함시켰다.자세한 것은 이진호(2009)를 참고할 수 있다.

24)중세 국어의 사정은 조금 다르다.‘ㅐ,ㅔ,ㅚ,ㅟ’등을 ‘ay’와 ‘ai’중 어느 쪽으로

분석하느냐에 따라 (11ㄱ)에 속하는 이중 모음이 많이 있을 수 있다.아무튼 현대

국어에 단모음의 연쇄로 이루어진 이중 모음이 거의 없다는 것은 국어의 유형론

적 특징 중 하나로 거론하기에 손색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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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위를 부여하게 되었다.그러다가 (11ㄴ)과 같은 방식이 이중 모음의

원래 개념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11ㄱ)과 같은 입장이 부

각되었다.이중모음이두모음의결합이어야한다면반모음이포함된연쇄

는 이중 모음의 정의에 맞지 않았던 것이다.25)

현대 국어 음운론의 기술에는 (11ㄱ)이나 (11ㄴ)보다는 (11ㄷ)과 같은 입

장을 취하는 것이 좀 더 나을 듯하다.(11ㄱ)의 경우 명백하게 중성 역할을

하고있는‘ㅑ,ㅕ,ㅛ,ㅠ,ㅘ,ㅝ’등과같은연쇄를이중모음에서제외하

고 나면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합당한 대안 마련이 어렵

다.26)(11ㄴ)의 경우는 이중 모음을 이루는 요소 중 하나를 반드시 반모음

으로해석하게끔하여인위적분석을초래할위험이크다.단모음의연쇄든

반모음과단모음의 결합이든모두모음적성격의음소들이 한음절의중성

에서 실현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11ㄷ)과 같이 이들 모두를 이중 모

음에 포함하는 것이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된다.다만 (11ㄷ)과 같은 입장

을 취하더라도 순수한 단모음의연쇄로 이루어진이중모음과‘반모음＋단

모음’또는 ‘단모음＋반모음’으로 이루어진 이중 모음을 구분할 필요는 있

어 보인다.27)

4.2.‘ㅢ’의 분석

현대 국어의 이중 모음 ‘ㅢ’는 이전부터 그 분석 방법에 이견이 있어 왔

25)이러한 문제점은 (11ㄴ)과 같은 입장을 취한 논의에서도 인식하고 있었다.가령

최현배(1937：41)에서는 이중 모음을 이루는 반모음은 모음의 자격을 갖지 않지

만 원래는 모음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반모음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중 모

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

26)‘ㅑ,ㅕ,ㅛ,ㅠ,ㅘ,ㅝ’등을 두 개의 단모음 연쇄로 분석하여 (11ㄱ)의 이중 모음

목록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혁화(2012：21)에서 지적했듯

이 득보다 실이 더 많다.

27)각주 22)에서 언급한 심의린처럼 이중 모음 속에 두 개의 하위 부류를 나누는 방

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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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현재 대립하고 있는 세 가지 방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28)

(12)ㄱ.‘ㅢ’는 단모음 ‘ㅡ’와 반모음 ‘y’의 결합이다.

ㄴ.‘ㅢ’는 반모음 ‘ɰ’와 단모음 ‘ㅣ’의 결합이다.

ㄷ.‘ㅢ’는 단모음 ‘ㅡ’와 단모음 ‘ㅣ’의 결합이다.29)

(12ㄱ～ㄷ)중어떤입장을취할것인지에따라‘ㅢ’와관련된음운변화

의 해석도 완전히 달라진다.

(13)ㄱ.ㅡ＋ㅣ＞ㅢ  

 

뜨이-＞띄-,쓰이-＞씌-

ㄴ.ㅢ＞ㅣ  

 

희＞히,늬＞니

(13ㄱ)처럼 ‘ㅡ＋ㅣ’의 두 음절이 이중 모음 ‘ㅢ’로 줄어든 변화는 (12

ㄱ～ㄷ)에 따라 ‘후행 모음의 반모음화’,‘선행 모음의 반모음화’,‘단순한

음절 수의 축소’로 달리 해석된다.30)또한 (13ㄴ)처럼 자음 뒤의 ‘ㅢ’가

‘ㅣ’로바뀌는변화는 (12ㄱ～ㄷ)에따라각각‘이중 모음의 축약’,‘반모음

ɰ-탈락’,‘단모음 ㅡ-탈락’으로 해석된다.이처럼 ‘ㅢ’의 해석 문제는 ‘ㅢ’

와 관련된 변화의 설명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12)에 제시된 세 가지 방식 중 어떤 것을 택하든 ‘ㅢ’는 현대 국어의 이

28)(12)에 제시된 세 가지 방식은 북한의 국어 연구에서도 그대로 찾아볼 수 있다.

자세한 것은 김성근(1995)를 참고할 수 있다.

29)(12ㄷ)의 경우 ‘ㅢ’에서 음절 주음과 부음을 구분하기 어려워서 상향 이중 모음이

나 하향 이중 모음과 구별되는 제삼의 부류를 설정하게 된다.이 부류를 지칭하

는 용어로는 ‘부동(浮動)이중 모음’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 외에도 ‘중간적(中間

的)/횡진적(橫進的)/평판(平板)/평중(平重)/평(平)/수평(水平)/평행적(平行的)이중 모음’등

과 같은 다양한 용어가 제안되었다.‘상향 이중 모음’이나 ‘하향 이중 모음’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높이 변화가 없음을 의미하는 ‘평행 이중 모음’또는 ‘수평 이중

모음’이 좀 더 나은 용어가 아닌가 한다.

30)이 중 흥미로운 것은 (12ㄷ)으로 해석할 때이다.이때에는 분절음 차원에서는 ‘ㅡ’

와 ‘ㅣ’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다만 두 음절이었던 것이 한 음절로 줄어든다고 보

아야 한다.이러한 변화 유형은 기존의 대치,탈락,첨가,축약,도치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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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모음 체계에서 유일무이한 특이성을 지닌 존재가 된다.(12ㄱ)의 경우

유일한하향이중모음,(12ㄴ)의경우에는반모음‘ɰ’를지닌유일한이중

모음,(12ㄷ)의 경우 단모음의 연쇄로 이루어진 유일한 이중 모음이 되는

것이다.이처럼 ‘ㅢ’자체가 다른 이중 모음과 구별되는 독특한 존재인 이

상그분석방식은전체음운체계에부담을덜주면서역사적변화과정을

설명하는 데에도 유리한 쪽을 택하는 것이 나을 듯하다.

이혁화(2012：25-27)에서는 (12ㄴ)의 중요 근거로 내세운 이중 모음 체계

의통일및음성학적근거의부당함을지적하고(12ㄷ)은음절구성의측면

에서 문제가 있음을 들어 (12ㄱ)이 가장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또한

김경훤(2003：62)에서는 몇몇 방언에 ‘y’로 끝나는 다른 하향 이중 모음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12ㄱ)의 타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31)이 글에서는

명시적인 입장을 유보하고자 한다.다만 몇 가지 측면에서 (12ㄴ)과 같은

방식은 채택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12ㄴ)은 반모음 ‘ɰ’의 설정으로 초래되는 부담이 적지 않다.반모

음의 수가 많아지는 것은 물론이며,‘ɰ’는 오로지 ‘ㅣ’와만 결합한다는 극

도의 분포상 제약을 지닐 뿐만 아니라 언어 보편적으로도 흔치 않다는 문

제점을 지닌다.더욱이 (12ㄴ)은 중세 국어 ‘ㅢ’로부터의 발달 과정을 설명

하는데적지않은어려움이있다.중세국어의‘ㅢ’는‘ɨy’또는‘ɨi’일수는

있어도‘ɰi’일수는없다.그렇다면‘ɨy’또는‘ɨi’로부터‘ɰi’로변화가일어

났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변화의 시기나 동기,변화를 보여 주는 자료

의 존재 등에 대해 아직까지 별다른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4.3.반모음의 종류

음소 체계의 차원에서 국어의 반모음은 전설 평순의 ‘y’와 후설 원순의

31)김경훤(2003：62-64)에는 (12ㄱ)을 지지하는 두 가지 근거가 더 제시되어 있으나

모두 국어사적인 차원이라서 현대 국어의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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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두 가지를 설정하는 것이 보통이다.그러나 입장에 따라서는 몇 개의

반모음이 추가되기도 한다.가령 4.2.에서 보았듯이 ‘ㅢ’의 분석 방법에 따

라 ‘ɰ’를 추가하기도 하며 다음과 같은 최소 대립군(minimalset)을 근거로

전설 원순의 반모음 ‘ɥ’를 추가하기도 한다.

(14)껴:[k'yə:](끼＋어)↔ 꿔:[k'wə:](꾸＋어)↔ :[k'ɥə:](뀌＋어)

(14)에서세 활용형을구별해주는 것은반모음의 종류이다.음소의어휘

변별성을중시하면‘ɥ’는‘w’나‘y’와구별되는음소로분석하게된다.32)이

처럼 분석 방법에 따라 국어의 반모음은 최대 4개까지 설정할 수 있다.그

럴경우조규태(2000：200)의지적처럼국어의반모음은체계상빈틈을가지

지 않는 최대의 대립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15)

전설 후설

원순 ɥ w

평순 y ɰ

(15)를보면반모음체계의대립관계는혀의전후위치와입술모양에서

표면상 극대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추가된 반모음들의 분포는

상당히 제약되어 있다.‘ɰ’는 오로지 ‘ㅣ’에만 선행할 수 있을 뿐이다.‘ɥ’

는주로‘ㅓ’앞에서만나타나며 형태소 내부에는결코나타나지않는다.33)

이것은 음소로서의 ‘ɥ’가 ‘ㅚ,ㅟ’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아/어’로 시작

32)음소로 설정된 반모음 ‘/ɥ/’는 ‘/w/’와 ‘/y/’의 변이음으로 실현되는 ‘[ɥ]’와는 구분

되는 존재이다.자세한 것은 이혁화(2002)를 참고할 수 있다.

33)방언에 따라서는 ‘ㅏ’앞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는 하다.가령 ‘말류＋아’나 ‘되＋

아’의 활용형으로 ‘[말 ],[ :]’가 나타나는 방언에서는 ‘ɥ’가 ‘ㅏ’앞에서 나타난

다.그러나 분포상의 제약이 심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198 한말연구 제35호 (2014. 12)

하는어미가올때반모음화가적용되어나오기때문이다.이러한분포상의

제한 이외에 ‘ɰ’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음소로 설정했을 때 짊어져야 할

부담이 몇 가지 더 존재한다.

이처럼 ‘ɰ’와‘ɥ’는현대국어의 반모음 체계에포함시키기에는 적지 않

은 제약을 안고 있다.‘ɰ’의 경우에는 이중 모음 ‘ㅢ’를 다르게 분석할 수

있는대안이존재하므로반모음으로인정하지않아도큰문제는없다.그러

나 ‘ɥ’는 (14)와 같은 최소 대립군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ɥ’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음소 분석의 문제나 공시적 기술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초래된

다.34)‘ɥ’의 음소 인정 여부는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이다.35)

5.맺음말

이글에서는현대국어의음운체계와관련된쟁점을크게용어,자음체

계,모음체계로나누어살펴보았다.용어측면에서는‘파열음,삼지적상관

속의하위부류,반모음’을지칭하는다양한용어들을검토하면서음성학적

특징,다른 용어들과의 대등성 등을 고려하여 좀 더 합당한 용어를 제안하

였다.자음 체계 측면에서는 치조음과 경구개음의 구분 문제,‘ㅎ’의 분류

문제를 다루었다.모음 체계 측면에서는 주로 이중 모음과 관련된 문제를

고찰하였다.

논의과정에서암시적으로드러났듯이현대국어음운체계와관련된쟁

34)음소 분석의 문제는 이혁화(2002)를,공시적 기술의 문제는 이진호(2008)을 참고할

수 있다.

35)다만 (14)와 같은 최소 대립군의 수는 많지 않다는 점,(14)의 ‘:’와 같은 활용형

은 그 존재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ɥ’이 온전한 음소로서 기능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Goldsmith(1995：12)에 제시된 대립의 정도에 비추

어 보면 ‘ɥ’는 매우 낮은 등급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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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들은 음성학과 관련을 맺는 경우가 적지 않다.용어 사용의 문제도 그렇

지만 자음 체계나 모음 체계 역시 음성학적 관찰 결과를 음운 체계에 어떤

식으로반영할것인지의문제가관여하고있다.음운체계가음성학에바탕

을 두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음성학적 차이를 전부 음운 체계에 반영

할수는없다.결국음운론적으로유의미한음성적차이를선별하여음운론

적인 처리를 거쳐야만 한다.이러한 음운론적 처리에서 좀 더 타당하고 세

련된 시각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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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공익광고의 표제와 슬로건에 나타난

화행 실현 양상*

36)전 정 미

<차 례>

1.머리말

2.공익광고 텍스트의 형식적 구조와 화행

3.표제의 화행 실현 양상

4.슬로건의 화행 실현 양상

5.맺음말

1.머리말

이연구의목적은인쇄공익광고텍스트에나타난표제와슬로건을대상

으로 설득 전략으로서의 화행 실현 양상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설득은

화자 자신이 옳다고 믿거나 바라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납득시키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끼치어 결과적으로 자신이 원하

는 방향으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말하기 방법이다

*이 논문은 2014년 상명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은 연구임.

논점을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조언을 해주신 심사위원께 감사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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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미 2007：11).설득은 화자가 논리적 근거와 타당성을 확보한 메시지를

청자에게제시할수있을때가능한행위이다.화자는좀더효과적으로청

자를 설득하기 위하여 화자는 메시지를 전략적으로 구성하고 표현하게 된

다.공익광고는공공의이익을획득할수있는방법이나사회적으로문제가

되는 것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다.1)공익광고는1981년텔레비전광고를시작으로현재까지공익

과관련된다양한주제를담으며발전되어왔다.공익광고는사회구성원을

설득하여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는 것에서 더 나

아가 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요구한다.따라서 공익광고에

서는 공익을 위한 사회 구성원의 실천적 행위를 이끌어 내기 위한 설득이

필수적이다.

초기의 공익광고가 국가 정책홍보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것과는 달리

최근의공익광고는국가에의해개인이무시되는공익이아닌,개인과사회

모두에게 필요한 공익에 대해 논의하는 하나의 장이 되고 있다.곧 공익광

고가 공공의 복리를 실현하고자 모든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다.따라서 공익광고의 표현 형식은 전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이 된다.2)

일상적인 대화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광고와

같이다수의청중을대상으로하는상황에서는그어려움이더하다.광고는

일상 대화와 달리 청자와 직접 대면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설

득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대부분은 상대방의 신념,태도와 구체적인 행동까

1)이와 관련하여 김미형(2011ㄱ：22-23)에서도 공익광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화합

의 상태로 나갈 수 있게 하는 매체가 됨을 설명하며,사회 구성원 사이의 의사소통

도구가 되는 공익광고의 의의와 역할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2)김태철(1983)에서는 공익광고란 인간존중의 정신을 기본으로 하여 일반 대중의 협

력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범국민적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제반 문제를 광고가 지

닌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발휘하여 공공의 복리를 실현하고자 전 국민을 대

상으로 쉽게 친근감을 주며 설득력 있게 소구하는 광고활동이라고 하였다.(김미형,

2011ㄱ：22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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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변화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에 전달방식이 중요하다.3)또한 설득은 상

대방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말하기이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인간관계가

고려되어야만 한다.따라서 상대방의 체면이 상하지 않도록 하면서 공익에

대한 공감을 얻어내고 긍정적인 행동으로의 변화까지 일어나게 하기 위해

서는 설득을 용이하게 하는 언어적 표현의 활용이 중요하다.

공익광고안에사용된화행의실현양상에관한연구는의사소통의관점

에서 광고 텍스트 안에 활용된 개별 화행의 양상에 대해 다룬 연구가 중심

을이루고있다.정윤희(2006),전정미(2007),장혜연(2011),최숙이외(2011),한

은주(2011)등의 연구에서는 주로 공익광고의 화행 실현 양상에 대해 다루

었으며,특히광고전략으로서의효율적인화행활용양상에대하여제시하

고있다.정윤희(2006)에서는설득을위해사용된전략적어휘,특히인칭대

명사와 생략 현상에 관하여 살피고 있으며,전정미(2007)에서는 설득이라는

수행행위는 화자가 원하는 특정한 행동이 청자에 의해 나타나기를 기대하

는 목표를 가진 화행으로 설명하였다.장혜연(2011)에서는 의사소통의 측면

에서 공익광고에 나타난 설득의 언어적 표현 기법에 관하여 살피고 있다.

또한 최숙이 외(2011)에서는 전정미(2007)에서 제시한 설득의 요소를 바탕으

로 설득 과정에서 장애가 나타날 때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청자

에 대한 배려를 제안하였다.한은주(2011)에서는 공익광고를 대상으로 삼아

주제에따라 화행의양상이각각 어떻게 나타나는지를보고 전달메시지에

따라 선호하는 화행의 양상을 제시하였다.

이상의연구를통해확인할수있는것은 비록대면의상황도아니고한

정된 주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공익광고는 사회구성원과 소통하

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것이다.4)공익광고에 대한 연구의 내용은 지금 우리

3)공익광고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구성원에게 우리 사회가 당연히 추구해야 할 공동

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태도를 전환시키고자 설득하는 것

이다.

4)김병희 (2012：245)에서도 우리나라의 공익광고가 1942년에 시작한 미국이나 1971

년에 시작한 일본보다는 늦었지만 국민들의 의식 계몽과 공공성 제고에 상당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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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살고있는사회에서중요하게 생각하고있는가치관이무엇인지를확인

할 수 있게 하며,화행 사용 양상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어떤 방법으

로 소통하고 있는지 살필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 연구에서는 1983년부터 2013년까지 30년 간 발표된 인쇄 공익광고

텍스트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특히 표제(headline)와 슬로건(Slogan)에 나타난

표현의 형식적 특징과 표현행위의 활용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5)특

히청자의 입장을 고려한 설득방식으로 선호되는표현행위의양상을살펴

보고자 한다.이 연구는 인쇄 공익광고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

구 결과에 대한 대표성이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6)그러

나공익광고에대한연구가부족하고인쇄공익광고는방송 공익광고에비

해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덜 받아 사회 구성원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많은매체7)이기때문에공익광고텍스트에사용되는화행사용

양상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위한 사전 조사로서의 의의는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이다.특히 표제와 슬로건에 나타난 표현행위의 실현 양상을 통

해 공익을 위해 사회 구성원을 설득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략적 요소를 명

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표제와 슬로건에 나타난 화행 유형으로

연구 범위에 제한을 둔 이유는 두 부분에 공익광고의 가장 핵심적인 설득

요소가포함되어있기때문이다.또한사회구성원의자발적참여를목표로

향을 미친 공공적 가치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5)이 연구에서 자료로 삼은 공익광고는 모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홈페

이지의 인쇄 공익광고 자료실에 있는 것으로 1983년부터 2013년에 발표된 것들이

다.최근의 공익광고는 기존의 광고 형식과는 다른 파격적인 유형도 있지만 이 연

구에서는 표제가 있는 197편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또한 인쇄광고만을 대상

으로 삼은 것은 설득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한 장의 포스터 안에 모두 들어있어서

그 의도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6)현재 우리나라의 공익광고는 인쇄나 옥외 매체보다는 TV를 주된 매체로 활용하고

있다.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인쇄 공익광고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TV공익광고

에 관한 내용은 다루지 않은 한계가 있다.

7)인쇄 공익광고는 신문,잡지,지하철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도 접할 수 있

기 때문에 방송 공익광고에 비해 접근성이 뛰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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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공익광고에서 청자를설득하기위한전략적요소로서 화행사용양상

은일상대화에서의화행 사용양상과의 관련성을파악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공익광고 텍스트의 형식적 구조와 화행

2.1.형식적 구조

일반 지면 광고의 구조는 ‘표제－본문－슬로건－광고주’등의 내용으로

구성되는데,공익광고 텍스트도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예를 들면 다

음과 같다.8)

(1)표 제－우리 집 바닥이 우리 집 천장이 된다면?

본 문－시도 때도 없이 가구를 끌어 옮기는 당신.‘이 정도는 문제

없어’라는 생각으로 조심성 없이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밤늦은 시간에도 소음을 견뎌야 하는 아래층 이웃의 입장

이 되어 생각해 보세요.조금만 배려하면 모두가 행복해집

니다.

슬로건－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갈등,거꾸로 생각하면 답이 보입

니다.

광고주－공익광고협의회 (2013)

자료 (1)에서는 표제를 의문문 형식으로 구성하고 물음표를 활용하여 사

람들의 관심을 끌고 자연스럽게 본문으로 연결되어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유도한다.그리고본문에서는이를확장시켜‘이웃에대한배려

8)이 형식이 공익광고 텍스트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이지만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각

각의 위치가 바뀌거나 생략되어 구조가 변형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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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생활’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개하고 있으며,슬로건 부분에서 ‘거꾸

로 생각하면 답이 보입니다’라는 가장 핵심이 되는 메시지를 제시하여 설

득하려는부분을한번더강조한다.그리고마지막으로광고주에해당하는

‘한국공익광고협의회’를 표기한다.9)

표제는 모든 문자 텍스트 중 가장 두드러지는 위치에 놓여 있으며,보통

가장 눈에 띄는글자의모양을사용하며 압축적이고 강한표현으로 나타나

는것이일반적이다.표제가광고의다른구성요소와는구별되는기능에대

해 김동규(2003：429)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10)

(2)표제의 기능

ㄱ.소비자의 주의를 끌 것.

ㄴ.일반 대중 중에서 목표 고객을 골라 낼 것.

ㄷ.독자를 표제로 끌어 들일 것.

ㄹ.목표 고객에 대한 강력한 편익을 제시할 것

자료 (2)의 설명을 토대로 살펴보면 표제의 주된 기능은 청자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일이다.청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는 눈에 두드러지는 효과가

필요하며,언어적 내용,글자 모양이나 크기 등을 돋보이게 하여 자연스럽

게 본문으로 관심이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또한 목표 고객은

모든 청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공익광고의 목표가 공공 이익의

추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가 고

려해야 하는 전반적인 문제로 이해해야만 설득이 용이하기 때문이다.공익

광고의목표를달성하기 위해서는언어적메시지가 청자의 인식속에서지

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표제를 구성해야 한다.

광고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슬로건이다.슬로건의

9)인쇄 공익광고에서도 그림과 같은 시각적인 요소가 포함되지만 이 이 연구에서는

언어 표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 부분은 제외하였다.

10)이 내용은 한은주(2011：33-34)의 내용을 재인용한 것인데,외래어 용어 중의 일

부는 연구자가 임의로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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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의미는대중이집단행동을할때 자신들의요구와행동을간결하게

나타내기 위해 쓰는 구호이다.11)오늘날은 기업의 생각이나 주장 또는 제

품의 특성 등을 일정 기간이나 장기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좋은 인상을

유지하거나 정착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므로,슬로건은 광고의 표제만큼 중

요하다고 할 수 있다.Bolen(1984)에서는 슬로건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사용된 간결하고,기억하기 쉽고 반복 사용이 가능한 광고 어구 또는

문구라고 정의하고 있다.좋은 슬로건은 짧고 의미가 명확하며,단어의 구

성이적절하고기억하기쉬워야하며,광고에서전달하고자하는핵심메시

지를 간결하고 명료하게 전달해야 한다(최민욱 외 2008：60재인용).

Möckelmann&Zander(1970：23-45)에서는 슬로건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12)

(3)슬로건의 기능

ㄱ.커뮤니케이션 구축 기능

ㄴ.소개와 각인을 통한 침투 기능

ㄷ.사실적 정보와 논거 기능

ㄹ.언어적 선전 기능

ㅁ.감성 가치 전달 기능

(3)에제시된기능을정리하면,슬로건은사람들에게정보를전달하여설

득이용이하도록호소하는것이주된기능이다.표제의목표가사람들의주

의를 끄는 것이라면 슬로건은 메시지를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속성을 갖는다.

11)슬로건은 ‘위급함을 알리는 소리,군대의 함성’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스코틀

랜드 게일어(Gaelic)의 ‘Slaugh-ghairm’에서 유래한 말이다.스코틀랜드 고지대에 사

는 사람들이 전쟁 중에 구성원을 독려하거나 우군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외

치는 구호를 가리키는 말이다(김경석,2006：최민욱 외 2008：59재인용).

12)이 내용은 김원식(2011：7-9)에서 재인용한 것인데 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표현을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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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화행

Austin(1962,1975：98-101)의화행분류13)이후Searle(1969,2007：23-25)에서

는 Austin(1962)의 이론을 바탕으로 화행을 발화행위(utteranceacts),명제행위

(propositionalacts),수행행위(illocutionaryacts)와결과행위(perlocutionaryacts)로 분류

하였다.Searle(1969)은 수행행위를 다시 진술행위(representative),지시행위

(directive),언약행위(commissive),표출행위(expressive),선언행위(declaration)등으로

세분화하였다(구현정2000：127-132참조).Searle(1969)에의하면화행에서는단

지 말해진 것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이 가진 힘을 찾아내는 일이 더 중요하

다.공익광고에서도설득을위한전략적요소로서사용된화행의양상은겉

으로 드러난 표현행위와 더불어 그 안에 숨은 수행행위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4)당신의 시험지입니까?(2013)

자료 (4)는 역사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을 주제로 하는 2013년도 공

익광고 텍스트의 표제다.표현행위에 해당하는 문장의 종결방식은 의문문

이지만 수행행위는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시행위가 포함되어 있

다.이와같이공익광고텍스트에는사회구성원을긍정적인방향으로설득

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특정 행위를 지시한다.그러나 공익을 위해 이

루어지는요구이지만어떤표현을선택하는가에따라받아들이는수용자의

13)Austin(1975：151)에서는 발화수반력에 따라 발화의 유형을 5가지로 나누었다.그

는  말과 행위 에서 발화 행위를 다섯 가지로 구분한다.‘convict(유죄를 선고하

다)’와 ‘understand(이해하다)’와 같은 판정발화(Verdictives)는 판단을 행사하는 것이

며,‘dismiss(해고하다)’와 ‘command(명령하다)’와 같은 행사발화(Exercitives)는 영향

력의 주장이나 권능의 행사이며,‘promise(약속하다)’와 ‘contract(계약하다)’와 같은

언약발화(Commissives)는 책임을 지거나 의도를 선언하는 것이며,‘blame(비판하다)’

‘welcome(환영하다)’행태발화(Behabitives)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며,그리고 ‘affirm

(긍정하다)’과 ‘mention(언급하다)’과 같은 평서발화(Expositives)는 이유,논의 그리고

의사소통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김영진 역 1992：11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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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에서는 다르게 느껴진다.예를 들면 공익광고 텍스트의 표제나 슬로건

에 {명령하다,지시하다}등과 같은 직접적인 수행동사가 사용되는 경우는

극히드물다.청자의역할을하는사회구성원을대상으로직접적인수행동

사를 사용하기보다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특정 행동을 수행할 것을 지시하

는 것이다.14)곧 명령의 형태가 아닌 서술이나 의문의 표현행위도 명령과

동일한 수행력을 갖고 있어 지시행위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된다.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표제와 슬로건에 나타난 화행의 양상이 설득에 어떻게 활용되

고있는지 살펴보기위하여먼저 표현행위에 해당하는문장 종결방식을확

인하고자 한다.공익광고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지시행위’가 어떤 표현 양

상으로나타나는지 살펴보면설득을위한다양한언어적표현에대해확인

할 수 있기 때문이다.15)

그러면다음장에서는인쇄공익광고텍스트의표제가어떤표현양상으

로 나타내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3.표제의 화행 실현 양상

표제는 주의집중이 가능한 위치에서 설득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장 압축

적이고강력한표현으로전개하며,본문의내용전체를요약하는특징을가

14)Lakoff(1973：296)에서는 화용적 언어 사용능력 규칙으로 명료성과 공손성을 들고

있으며 정보전달의 측면에서는 명료성,대인관계의 측면에서는 공손성이 중요한

요소라고 밝히고 있다.공익광고 텍스트의 지시화행에서는 정보 전달 측면의 명

료성도 고려되어야 하며 더불어 사회 구성원에 대한 공손성의 요소도 배제될 수

없다.

15)공익광고 텍스트에 포함된 수행행위는 지시행위이다.지시행위는 청자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도록 요구하는 화행이기 때문에 청자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에 부

담스러운 화행이다.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지시행위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

로 표제와 슬로건이 어떤 표현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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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모든 표제에는 지시행위가 포함되어 있다.지시행위는 화자는

요구만하고 청자는그요구를수행해야 한다는점에서청자의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화행이다.공익광고의 목적 자체가 공익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

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부담을 고려하여 강제성을 줄여주는 표현을 사용해

야한다.직접적인지시행위가주는강제성을약화시키기위한방법으로다

양한 문장 종결방식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3.1.표제의 종결방식

문장의 종결방식은 언어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화자가 청자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를 보여주는 문법범주이며,대표적으로 서술법,의문

법,명령법,청유법으로 나뉜다(권재일,2012：271).표제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한 눈에드러나게 하는부분이므로다른구성요소에 비해상대적으

로 주목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따라서 표제의 문장 종결방식을 살펴보

면 공익광고 속에서 사회 구성원에 대한 화자16)의 설득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197개의 표제에 나타난 종결방식은 다음의 자료 (5)와 같이 종결형과 비

종결형의 두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5)ㄱ.산소만 남겨주세요.(2011)

ㄴ.이면지,뒤집어서 재활용 하세요.(2012)

ㄷ.내복약 (2011)

ㄹ.국보 1호 (2012)

종결형은 (5ㄱ,ㄴ)과 같이 종결어미가 명확하게 실현된 유형을 가리키

16)공익광고에서의 화자는 정부,자치단체,기업,공공기관 등 공공성을 가진 주체가

될 수 있다.그러나 분명하게 그 주체를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단순

히 ‘화자’라고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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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비종결형은 (5ㄷ,ㄹ)과 같이 종결어미 없이 명사나 조사,또는 연결어

미 등의 형태로 표제 부분이 구성된 형태이다.

공익광고 텍스트에서 표제의 유형을 크게 둘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종결

형의 표제는 모두 147개(73.6%)이고 비종결형의 표제는 50개(26.4%)로 구성

되어 있다.구체적인 종결방식의 양상은 다음의 (6)과 같다.

(6)표제의 종결방식 양상

문장

유형

종결형 비종결형

서술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소계 명사
연결

어미

명사+

조사
부사 소계

빈도(개) 99 31 13 4 147 43 4 3 2 50

비율(%) 67.3 21.1 8.2 3.4 100 82.7 7.7 5.8 3.8 100

표제의 종결방식은 종결형이 비종결형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빈도를 나

타낸다.종결형전달방식은서술형(67.3%)>의문형(21.1%)>명령형(8.2%)>

청유형(3.4%)의 순으로 나타났다.표제는 주의집중의 기능이 강하게 나타남

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단어나 구의 형태가 아닌 종결형 어미를 포함하고

있는문장의형태로나타난다.이와같이공익광고에종결형이높은빈도로

나타나는 것은 종결어미에 청자에 대한 화자의 의향이 실현되기 때문이다.

또한 문장의 종결어미는 청자높임도 동시에 실현하는데,청자가 되는 사회

구성원에 대한 화자의 의향을 종결어미를 통해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서술형어미의사용은전달하려는주제에관해객관적인입장을취할

수 있기 때문이며,의문형 어미의 사용은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기 위

한것이아니라전달하려는주제에대한주의집중의요소로활용된다.또한

명령형어미와청유형어미의사용은화자가 함께포함되는가의여부로나

누어지는데 주로 사회 구성원에게 구체적인 영향력을 미치려는 의도가 명

령형 어미를 선호하게 만든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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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의향이분명하게나타난종결형표제를대상으로실제화행양

상은 어떻게 실현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3.2.표제의 화행 양상

3.2.1. 서술문 표제의 화행

문장 종결방식이 서술형으로 끝나는 표제는 모두 99개로 전체의 67.3%

의빈도를나타내며,18)표제의대표적인형식이다.서술문의형식으로나타

나는 표제에 포함된 화행은 진술행위이며,세부적으로는 주로 [단언]과[주

장]을포함하고있다.19)특히서술문형식의표제에서[주장]은77.8%의빈

도를나타내고,[단언]은20.2%의빈도로나타나표제에는[주장]이대표적

인 화행으로 활용됨을 알 수 있다.

(7)ㄱ.여가시간을 반으로 나누었습니다.(2007)

ㄴ.아무개님이 퇴장하셨습니다.(2013)

ㄷ.에어컨 한 대가 무려 선풍기 30대의 전기를 씁니다.(1992)

ㄹ.오늘도 스물 네 곳에 불이 났습니다.(1985)

자료 (7)의 표제는 서술문의 대표적인 화행 유형으로 (7ㄱ,ㄴ)은 [단언]

을 나타내고 (7ㄷ,ㄹ)은 [주장]을 나타내고 있다.진술행위는 본질적으로

화자가 청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수행행위를 가리키지만 [단언]과 [주장]

은기능적인 측면에서는차이가있다.[단언]은 화자가실제상황을그대로

17)김미형(2011ㄴ：55-56)에서는 전달 매체의 차이에 따른 특징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인쇄 공익광고보다는 텔레비전 공익광고에서 명령형이 더 높게 사용되는데,특히

텔레비전에서는 상대방에게 선한 행동을 요청할 때 주로 사용된다고 하였다.

18)표제 중에는 ‘인터넷 교정이 필요하시군요(2006)’와 같이 감탄형 어미가 사용된

경우와 감탄 부호(!)가 사용된 경우는 권재일(2012：271)의 분류에 따라 서술문에

포함하였다.

19)서술문 표제 중에는 약속과 정표도 포함되어 있지만 각각 1개씩만 나타나는 유형

이라서 기타 유형으로 처리하였다.



인쇄 공익광고의 표제와 슬로건에 나타난 화행 실현 양상  215

표현하는기능을 수행하며청자에게이 사실을 알려주는데에초점이놓인

다.이와 달리 [주장]은 화자가 청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며,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 주된 목

적이다20).곧,(7ㄱ)에서는 봉사를 위해 여가시간을 나누어 봉사를 한다는

사실을그대로표현하고있으며,(7ㄴ)에서는무분별한 스마트폰사용의극

단적인 피해 사례에 해당하는 ‘죽음’이라는 현재 상황을 전달하는 데에 초

점을맞추고있다.그런데(7ㄷ,ㄹ)에서는새로운정보를전달할뿐만아니

라 동시에 (7ㄷ)에서는 에어컨 사용의 자제,(7ㄹ)에서는 불조심을 해야 한

다는 구체적인 방법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이와 같은 화행 사용은 지시행

위의강제성을약화하는효과가있다.곧지시행위가분명하게있지만설득

의 과정에서는 직접적인 지시적 표현을 사용하기보다는 단지 사실을 전달

하는 표현 방식을 선택하여 지시행위가 갖는 강제성을 약화하는 것이다.

3.2.2. 의문문 표제의 화행

의문형으로 끝나는 표제는 모두 31개로 전체의 21.1%의 빈도로 나타난

다.의문문으로 나타나는 형태는 다음의 자료 (8)에서와 같이 의문형 종결

어미가 있는 유형도 있고 어미는 생략되고 의문 부호로만 표시된 유형도

있다.여러 형식으로 표시된 의문형 표제의 화행은 크게 [질문]과 [확인]으

로 나타난다.이중에서 [질문]은 22.6%가 활용되었고 [확인]은 70.9%의 빈

도를 나타낸다.

(8)ㄱ.아빠 노릇은 100점,자식 노릇은 몇 점?(1991)

ㄴ.어느 것이 여자의 뇌입니까?(1997)

ㄷ.버리면 돌아온다?(2006)

ㄹ.돈이라면 남기시겠습니까?(2011)

20)정경숙(2014：632)에서는 어미 ‘-다’와 ‘-네’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다’의 경우

필수적으로 청자에게 신정보이어야 하며 화자 자신이 그 일에 대해 인식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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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8)의 표제에 나타난화행은 (8ㄱ,ㄴ)과 같이 [질문]을포함하고 있

거나(8ㄴ)과같이[확인]의화행을수행한다.(8ㄱ,ㄴ)의표제는대답을요

구하는 질문이다.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광고 전체를 살펴보

아야 하며,특히 공익을 위해 지시하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도

록광고의본문과자연스럽게연결하는기능을한다.또한(8ㄷ,ㄹ)은대답

을요구하는 질문이아니라사실에대해 인지하고있는가를 점검하는확인

이다.‘쓰레기를아무곳에나 버리면 다시 우리에게 피해를 입힌다’라는 사

실을 확인시키고,‘돈이라면 절대로 음식을 남기지 않을 것이다.’라는 사실

을확인시키는기능을한다.[확인]은대답을요구하는것이아니라문제가

되는상황에대해분명하게인지하고있는지확인시키는기능을한다.구체

적인 지시행위를 제시하지는 않지만,무엇이 공익에 문제가 되는 상황인지

를 드러내고,그 과정에서 어떤 방법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소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3.2.3. 명령문 표제의 화행

명령문 표제는 모두 13개로 전체 표제의 8.2%의 빈도를 나타내며,다음

의 자료 (9)가 이에 속하는 유형이다.

(9)ㄱ.이 아이를 지켜주세요.(1998)

ㄴ.산소만 남겨주세요.(2011)

ㄷ.세상을 보기 전에 주위를 먼저 보십시오.(1999)

ㄹ.한 잔 비우셨다면 운전할 마음도 비우십시오.(2006)

명령문 형식의 표제에는 [요청]과 [지시]에 해당하는 두 유형의 화행이

포함되어 있는데,(9ㄱ,ㄴ)에는 [요청]이 포함되어 있으며 (9ㄷ,ㄹ)에는

[지시]가포함되어있다.[요청]과[지시]의차이는지시행위가나타내는강

제성의 강도 차이이며,이 강도는 종결어미에 의해 실현된다.곧 종결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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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종결방식뿐만 아니라 높임의 의향도 동시에 실현되기 때문에 격식성

의 정도가 강제성의 강도와 관련되는 것이다21).자료 (9)의 표제에는 모두

청자에게 요구하는 구체적인 지시행위가 나타나 있다.다만 (9ㄱ,ㄴ)은 높

임의 등급에서 보통 높임의 등급에 속하는 [요청]이고,(9ㄷ,ㄹ)은 격식을

갖춘가장높임의등급이기때문에더공적이고강제성의강도도높아진다.

명령형어미를사용하여직접적으로지시행위를수행하는방법은설득하고

자 하는 메시지의 전달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용하다.메시지를

수용해야하는청자의입장에서는부담스러운화행이지만화자의입장에서

는 지시행위의 수행력을 높이기 위한 설득 방법이 된다.

3.2.4. 청유문 표제의 화행

청유문표제는모두4개로전체표제의3.4%의빈도를나타내며,여기에

는 [지시]만 나타난다.

(10)ㄱ.마음의 창을 엽시다.(1984)

ㄴ.우리 모두 깨끗한 선거를 치러냅시다.(1996)

(10ㄱ)에서는 이웃과의 교류를 지시하고 (10ㄴ)에서는 어떤 선거를 치러

야 할지에 대해 지시하고 있다.이와 같이 청유문 표제에서는 명령형 표제

보다 [지시]만 더많이나타난다.그이유는청유문의지시행위에서요구하

는수행의범위가화자와청자모두에게미치기때문이다.곧상대방에게만

행동을요구하는 명령문 표제의 경우에는청자가받는부담의크기를줄여

주는 장치가 필요하지만 청유문 표제에서는 요구하는 수행행위의 주체에

화자 자신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청자의 체면을 고려하는 표현을

21)권재일(2012：125)에서는 화자와 청자 사이의 수평과 수직관계에 따라 높임의 등

급을 [±높임],[±격식]의 4개 등급으로 나누고 있다.이 연구에서는 그 구분을 따

라 격식성의 정도를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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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아도 된다.수행의 범위에 화자가 함께 포함되었다는 것만으로

도 지시행위가 나타내는 강제성의 정도는 이미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 살펴본 표제의 문장 유형과 화행 사용 양상의 내용을 간단히 표로

나타내면 다음의 (11)과 같다.

(11)표제의 화행 사용 양상

문장

유형
서술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화행 주장 단언 기타 소개 확인 질문 기타 소계 요청 지시 소계 지시 소계

빈도(개) 77 20 2 99 22 7 2 31 11 2 13 4 4

비율(%)77.8 20.2 2.0 100 70.9 22.6 6.5 100 84.6 15.4 100 100 100

공익광고 텍스트의 표제는 청자의 관심을 끌어 압축적으로 공익을 위한

메시지를전달할필요가있다.이와같은목적을고려하면표어처럼간결하

고 압축적인 비종결형의 표제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실제로는 종결

형의 표제가 월등히 많다.뿐만 아니라 활용되는 화행의 형태도 명령문 표

제에 속한 [지시]보다는 서술문 표제에 속하는 [주장]의 빈도가 더 높다는

것은 표제에 포함된 설득의 전략으로 ‘강제성의 약화’를 선택하고 있기 때

문이다22).비록 공익을 위한 것이라도 사회 구성원인 청자의 입장을 고려

해야하기때문에화자는청자에게새로운정보를전달하고,정보를전달하

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청자가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주장]을 활

용하게 되는 것이다.

22)공익광고를 이용해서 사회 구성원을 설득할 때는 법률적인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처럼 특별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등의 강도 높은 의무 또는 강제성을

포함할 수는 없다.따라서 화자가 자신의 의향을 나타내는 데에도 청자가 되는

사회 구성원에게 무조건 강도 높게 설득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인쇄 공익광고의 표제와 슬로건에 나타난 화행 실현 양상  219

4.슬로건의 화행 실현 양상

슬로건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간결하고 명료하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특히 공익광고의 슬로건은 사회 구성원에게 요구하는

지시행위를쉽고명확하게알수있도록전달하는것이중요하다.‘운전중

에는 아무 것도 하지 마세요’(2014)23)라는 슬로건은 누가 보아도 운전할 때

는운전에만 집중하라는 내용을 이해할 수있도록명확하게 메시지를전달

하고 있다.이 장에서는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진 슬로건이 어떤 종결방식으

로 이루어져 있으며,주로 사용되고 있는 표형행위는 무엇인지 살펴 이를

설득 전략의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4.1.슬로건의 종결방식

슬로건을 문장 종결방식에 따라 분류하면,우선 표제와 마찬가지로 종결

어미의 유무에 따라 종결형과 비종결형으로 나눌 수 있다.

(12)ㄱ.나를 나누면 우리가 됩니다.(2007)

ㄴ.스위치를 내리면 별빛이 켜집니다.(2013)

ㄷ.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은 교통 문화의 푸른 신호등 (2002)

ㄹ.우리의 손길로 자연을 깨끗하게 (2005)

슬로건은 자료 (12ㄱ,ㄴ)과 같은 종결형과 (12ㄷ,ㄹ)과 같이 종결어미

없이 명사나 조사,또는 부사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슬로건은 모두 100개

가 나타났는데,24)종결형의 슬로건은 모두 88개(88.0%)이고 비종결형의 슬

23)이 슬로건은 방송 공익광고에 나타난 것으로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24)슬로건은 표제보다 그 수가 적다.그 이유 중의 하나는 요즘 공익광고의 다양한

형식과 관련이 있다.최근의 공익광고는 만화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시각적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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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건은 12개(12.0%)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간단히 표로 나타내면 다음의 표

(13)과 같다.

(13)슬로건의 문장 종결방식

문장 유형

종결형 비종결형

서술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소계 명사
명사+

조사
부사어 소계

빈도(개) 72 1 8 7 88 9 2 1 12

비율(%) 81.8 1.1 9.1 8.0 100 75.0 16.7 8.3 100

슬로건의 문장 종결방식은 종결형이 비종결형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빈

도를 나타낸다.종결형 전달방식은 서술형(81.8%)>명령형(9.1%)>청유형

(8.0%)>의문형(1.1%)의 순으로 나타났다.또한 비종결형은 명사로 끝나는

유형이 주로 나타났고,조사,부사어 등이 소수 나타났다.

슬로건은 표제보다도 종결형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더 높은 빈도로 나타

났는데,이는 슬로건이 가진 특성 때문이다.슬로건을 사용하는 목적 자체

가 핵심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려는 것이고,종결어미를 사용함으로써

화자가 요구하는 설득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반복적으로,객관적으로 서술

하는 것이 슬로건의 본질적 기능이다.서술어가 생략되면 문장이 압축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지만 의미의 모호성도 함께 나타난다.이와 같은 서술

어생략을 통하여 주의집중을필요로하는표제에서는압축적인메시지전

달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슬로건은 생략된 성분을 통한 압축성과

주의집중의 효과보다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의 전달이 더 중요하다.따

라서 비교적 단순한 형식의 종결형 어미를 사용함으로써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객관적이고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다.25)또한 종결어미를 활용하

미지만으로 구성되거나 메시지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하여 표제만 있고 본문이나

슬로건은 생략하는 형태로도 등장하기 때문이다.

25)서은아(2005：4)에서는 좋은 슬로건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일반 상업광고는 완

결된 문장으로 구성되기보다 단어나 구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쉽다고 하였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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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메시지의 격식성을 갖추고 공적인 담화로서의 가치도 높이는 것이다.

슬로건의문장종결방식에서표제와다른또하나의특징은종결어미사

용의 순서이다.곧 표제에서는서술형어미>의문형어미>명령형어미>

청유문어미의순서로사용되었다.그러나슬로건에서는서술형어미>명

령형 어미 >청유형 어미 >의문형 어미의 순으로 나타나,슬로건은 표제

에비해의문형어미의사용빈도가현저하게낮다.의문문은일상대화에서

청자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의 기능뿐만 아니라 확인,요청,명령,단언,

감탄 등의 여러기능을수행하지만간접성을 가지고 있기때문에슬로건으

로는 적합하지 않은 형식이다.26)

다음에는 의향이 분명하게 나타난 종결형 슬로건을 대상으로 실제 화행

양상은 어떻게 실현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4.2.슬로건의 화행 양상

슬로건은 단순한 문법 구조로 단호하고 압축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메시지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슬로건에는 설득을 위해 어떤 표현 양상을 나타내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4.2.1. 서술문 슬로건의 화행

문장 종결방식이 서술형으로 끝나는 슬로건은 모두 72개로 전체의

81.8%의 빈도를 나타낸다.

러나 공익광고의 슬로건은 단어나 구의 형태보다는 문장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월등히 많이 나타난다.이와 같은 현상을 통해 공익광고에서는 메시지의 명확한

전달이 더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26)표제에서 사용된 의문형 어미의 기능도 대답을 요구하는 유형이 높지는 않았지

만,슬로건에서는 주제를 강조하고 청자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다른 유형의 종결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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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ㄱ.세계가 우리를 보러 옵니다.(1983)

ㄴ.돌아가서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릴 귀한 손님입니다.(2001)

ㄷ.하루 하나씩만 줄여도 미래가 깨끗해집니다.(2007)

ㄹ.스마트폰을 멈추면 따뜻한 즐거움이 시작됩니다.(2012)

서술문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슬로건의 화행도 [단언]과 [주장]으로 구분

된다.특히 서술문 형식의 슬로건에서 [주장]은 62개가 나타나 86.1%의 빈

도를나타내고,[단언]은9개가나타나12.5%의빈도를보인다.자료(14)는

서술문 슬로건의 대표적인 화행 유형으로 (14ㄱ,ㄴ)은 [단언]을 나타내고

(14ㄷ,ㄹ)은 [주장]을 나타내고 있다.[단언]의 슬로건에는 구체적인 지시

행위는 드러나지 않고 현재의 상황이나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주

장]화행으로 나타나는 슬로건에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지시행위를 전달하

고 있다.예를들면(14ㄱ)에서는국제회의를한국에서 개최하게되어외국

손님이 많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만 나타내고 있으며,(14ㄴ)에서는 우리

나라에와 있는외국인노동자들이자기 나라로돌아가서는 우리나라에대

해 알려줄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그런데 (14ㄷ,ㄹ)에

는 구체적인 지시행위가 포함되어 (14ㄷ)의 슬로건에는 일회용품 사용을

하루에하나씩 줄이라는분명한메시지를 담고 있다.또한 (14ㄹ)에서는 다

른사람과의 바람직한인간관계를위하여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해야한다

는 설득의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서 문제해결의 구체적인 방법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슬로건에 [주장]이 높게 활용되는 이유는 [주장]에는

화자의 의견에 해당하는 지시행위가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공

익을 위하여 청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료

성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4.2.2. 명령문 슬로건의 화행

명령문슬로건은모두8개로전체슬로건의9.1%의빈도를나타낸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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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문 형식의 슬로건에는 [요청]화행이 포함되어 있다.

(15)ㄱ.지금 수도꼭지를 확인하세요.(2009)

ㄴ.에너지 위기,내복약으로 처방해 보세요.(2011)

[요청]에는 지시행위가 포함되어 있다.(15ㄱ)에서는 물을 아끼기 위해

수도꼭지를점검하라는지시행위가포함되어있고,(15ㄴ)에는난방에너지

를줄이기위해내복을 입으라는지시행위가 포함되어있다.[명령]은청자

보다화자가강한힘을가지고있을때성립한다.그러나요청은화자와청

자사이에힘의차이가느껴지지는않는다.명령형어미를사용하여지시행

위를표현하고있는슬로건이지만[요청]을사용하는것은청자의입장을고

려한 설득 전략이다.또한 자료 (15)에는 모두 비격식체를 사용하고 있어서

화자와 청자 사이의 친밀함이 강조되어 지시성의 강제성을 약화하고 있다.

4.2.3. 청유문 슬로건의 화행

청유문슬로건은모두7개로전체표제의8.0%의빈도를나타내며,청유

문 슬로건도 표제와 마찬가지로 모두 [지시]만 포함하고 있다.

(16)ㄱ.우리는 눈을 더 크고 더 넓은 세계로 돌립시다.(1985)

ㄴ.우리 모두 자신감을 갖고 다시 한 번 뛰어봅시다.(1992)

청유문 슬로건에 나타나는 [지시]는 명료하게 메시지를 전달하여 지시행

위의 수행성을 분명하게 한다.표제와 마찬가지로 지시행위의 내용이 청자

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청자의 체면 손상은 보완될 수 있다.슬로

건을 통해 지시행위의강제성을 약화시키는또 하나의방법은공동체의식

을 강조하는 ‘우리’의 사용이다.‘우리’,‘함께’등과 같이 친밀함을 강조하

는 언어 표현은 화자와 청자가 같은 지시행위를 수행해야 하는 동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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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으로 만들어 청자가 받는 부담의 크기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27)

4.2.4. 의문문 슬로건의 화행

의문형으로 끝나는 슬로건은 1개가 나타나 그 활용의 정도가 매우 제한

적임을 알 수 있다.슬로건이 메시지의 명확한 전달이라는 목적을 가진 요

소라고 볼 때,의문문은 슬로건의 형식으로서 적절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의문문 슬로건에 포함된 화행은 [제안]으로 나타났다.

(17)이번 주말에는 부모님을 찾아뵙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는 것이 어떨까

요?(1991)

(17)의 슬로건은 자녀에게만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효도를 다하라는 지시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광고의 한 부분이다.의문형 어미가 사용된 질문의

형식은대답을요구하는 것이아니라문제가 되는행동이무엇인지를인식

하게 하는 주의 환기의 기능을 한다.또한 그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는데,부모에게 효도를 하라는 지시행위를

부모를 찾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구체적인 제안으로 약화시켜 표현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또한 [제안]은 화자의 의견일 뿐이지 청자에게 필수적으

로요구하는행위는아니다.따라서청자로서는반드시지켜야하는의무감

을 느끼거나 하지는 않아도 된다.이와 같이 의문문 슬로건의 [제안]은 청

자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설득하는 방법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다.

이상 살펴본 슬로건의 문장 유형과 화행 사용 양상의 내용을 간단히 표

로 나타내면 다음의 (18)과 같다.

27)청자의 감성과 심리적인 면에 호소하여 상대방과 일체감을 얻어내는 방법은 상대

방을 설득하는 강력한 책략이 된다.O'Shaughnessyetal.(2007：40)에서는 수용자의

관점을 바꾸고자 하는 설득적인 광고에서는 감성에 호소하는 방법이 중요함을 역

설하고 있다.감성적으로 공감을 얻는 광고는 이성적이기만 한 광고보다 신념과

가치,동기,욕구,욕망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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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슬로건의 화행 사용 양상

문장 

유형
서술문 명령문 청유문 의문문

화행 주장 단언 기타 소계 요청 지시 확인

빈도(개) 62 9 1 72 8 7 1

비율(%) 86.1 12.5 1.4 100 100 100 100

슬로건의 문장 종결방식은 표제와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그 구성 비율에

는 차이가 있다.슬로건은 표제에 비해 서술문 구성이 대부분이고 사용된

화행도[주장]이대부분이다.명료한메시지의전달이라는슬로건의기능과

함께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것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화자의 태도이다.지시

행위를 수행해야 하는 청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화자라면 직접적인 지시행

위를 전달할 때 명령문을 사용하기는 어렵다.따라서 청자의 체면 손상의

정도를 줄이면서 화자의 의견에 해당하는 지시행위가 분명하게 포함되게

하기 위한 최적의 설득 표현으로 서술문의 [주장]화행을 활용하는 것이다.

5.맺음말

공익광고텍스트에는사회구성원에게요구하는지시행위가반드시포함

되어 있다.그런데 이 지시행위를 수행해야 하는 구성원을 설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는 표현 방식은 직접적인 명령문의 형식이 아니라 오히려

서술문이나 의문문처럼 지시행위가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다.또한

문장 안에 나타난 구체적인 세부 화행도 지시행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이나 [진술]을 활용하여 비교적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상황 전달에

초점을맞추어문제를제기하고해결책을찾도록한다.이를의사소통의관

점에서생각해보면,공익광고텍스트가비록일상적인대화와는다른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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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사소통의 원리를 지키

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Lakoff(1973：296)에서제시한바와같이,메시지

가 명료하면서도 공손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요하지 않고(Don’timpose),선

택할 수 있게(Giveoptions)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공익광고 텍스트의 표제와

슬로건을 활용한 가장 공손한 설득 전략은 서술문의 활용이고 [주장]이나

[진술]의사용이다.사회구성원모두에게분명한혜택이되는,공공의이익

을 위한 당위적인 행위에 관한 내용이라고 해도 무조건 높은 강도로 구성

원을 설득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공익광고의 표제와 슬로건을 통해 설득의 전략으로서 사용되

는문장의종결방식과화행의양상을살펴보았다.광고언어가사회구성원

과의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기때문에공익광고의언어적표현양상을살피

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적인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논의로서의 의

의를지닌다.그러나이연구는의사소통의과정을바탕으로하고있으면서

도 화자 중심적으로만 논의가 진행되고 청자가 되는 사회 구성원의 수용

정도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다음의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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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ontheImplementationofSpeechActsin

theHeadlinesandSlogansofPublicServicein

PrintedAdvertisements

Jeon Jung-mi

Thisstudyaimstoexaminetheformalcharacteristicsofexpressionsandthe

trendoftheutilizationofspeechactasshownin197publicserviceprint

advertisements,particularlyinitsheadlinesandslogans,from1983to2013

spanning30years.

Accordingtothestudy,theendingsofheadlinesweremuchmorelikelyto

befinalendingsratherthanpre-finalendings.Headlineswithfinalendings

wereintheorderofdescriptive(67.3%)>inquisitive(21.1%)>prescriptive

(8.2%)>suggestive(3.4%)forms.Furthermore,themostusedspeechactin

headlinesisthatofan[argument].Thisisapersuasionstrategyincludedin

theheadline,functioningto‘weakentheforcefulness’ofaprescriptiveorder.

An[argument]deliversnewinformationfrom thenarratortothespeaker.

Moreover,intheprocessofdeliveringtheinformation,itguidesthelistenerto

solvetheproblemontheirown,therebyweakeningtheforcefulnesscompared

toadirect[order].

Theendingsofsloganswerealsomostlikelytobedescriptive(81.8%).

However,comparedtothecaseofheadlines,theinquisitiveform occurred

muchrarely.Asthepurposeofasloganistounderlinethetopicandtodeliver

aclearmessagetothelistener,theinquisitiveformisin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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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Lakoff(1973)hassuggestedontheendingsofheadlinesandslogansas

wellasontheuseofspeechacts,itavoidsimposingordersbutofferingoptions

inordertoclarifythemessageandtomaintainacivilnature.Thoughapublic

servicetextcontainsactionsthatbenefitsalltheconstituentsofthesociety,and

therebyservethepublicinterest,itcanbeseenthataforcefultextisnot

alwaysusedtopersuadetheconstitu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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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율 연구의 동향과 전망*
－1950년대 이후 표준어 운율 연구를 중심으로－

28)차 재 은

<차 례>

1.서론

2.연구 개관

3.주제별 운율 연구 동향과 전망

4.결론

1.서론

발화된 음성 언어에는 언제나 운율이 실린다는 점에서 운율은 분절음과

더불어언어의중요한음성적형식이된다.음높이,길이,쉼등의운율요

소가 제거된 분절음의연쇄는자연발화로들리지않는다는 사실에서운율

의중요성을확인할수있다.한국어화자라면/여러분안녕하세요/의음높

이,길이,세기등에적절한변화를주어장면(context)에맞는자연스러운한

국어 발화를 산출할 수 있으나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 학습자는

*본고는 필자의 한말연구회 전국학술대회(40회)발표 논문인 “운율 연구의 쟁점과

과제”를 줄이고 고친 것이다.지정 토론과 질의를 통해 좋은 비평은 해주신 분들에

게 감사드린다.



232 한말연구 제35호 (2014. 12)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국어 운율에 관한 지식은 음소나 음운 규

칙처럼 한국어 화자들의 머릿속에 내재된 추상적 언어 정보라 할 수 있다.

운율에 관한 지식 역시 우리말 화자들이 가진 추상적 언어 지식이라는

점에서 운율은 음운 체계나 음운 규칙과 대등한,혹은 그 이상의 중요성을

가질 법하다.그러나 한국어 음운론 연구 주제로서의 운율은 음운 체계나

음운 규칙과 동등한 비중으로 탐구되지는 못했다.田光鉉(1992)에서 “音長․

抑揚․악센트에 대한 연구는 音韻論의 다른 분야에 비해 그 範圍나 深度에

있어 다소뒤져있다”고진단했듯이,1990년대초까지의 운율연구는양적,

질적으로 풍부한 실정은 아니었다.

90년대 초반 이후,심도 있는 운율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음성 인식,합

성과같은분야에서요구되었다.인간이사용하는자연언어를컴퓨터가인

식하게 하는 일(음성 인식)과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람의 말소리를 기계적으

로 합성하는 일(음성 합성)을 위해서는 자연 언어의 운율적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표준화할필요가있었으나 당시운율연구의성과로이러한필요성에

대응하기어려웠던것도사실이다.다만음성인식과합성이운율의중요성

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90년대 중반 이후 운율 연구는 양적,질적으로 놀라운 속도로 성장해 왔

다.통제된 음성 실험자료를 음성분석도구를이용하여 계량적,객관적으

로분석하는 방법론이일반화되었고이에따라 한국어운율의음성적실체

에 대한 여러 사실들이 밝혀지게 되었다.또 1980년대 이후는 단어 대상의

음장,악센트중심의운율연구를뛰어넘어각운율단위의운율특성에대

한세부적인연구가진행되고있으며문법의다른부문인통사부,의미부와

의 관계를 규명하는 논의도 이어지는 등 연구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이처럼 90년대 중반 이후 20여 년 동안,운율 연구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해 온 것을 고려하면 운율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가 필요하다.이에 본

고에서는1950년대이후표준어운율연구를중심으로그간의연구성과를

조망하며 향후 연구 방향을 전망해 보려 한다.먼저 2장에서는 1950년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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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현재까지의 운율 연구를 10년 단위로 세부 주제별로 개관하며 양적인

성장을정리해 보고3장에서는 세부 주제를 중심으로주요연구동향을 정

리하고 향후 운율 연구의 방향을 전망해 본다.

2.연구 개관

운율 연구사를 검토하기 위한 사료 문헌으로 교육대학원 논문을 제외한

국내의주요석․박사논문,주요학술지논문,운율을주제로한단행본을

대상으로 하되,기존 연구를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거나 유사한 내용이 반

복된 경우,운율의 음성적 특징을 규명하는 것보다 음운 규칙의 기술에 중

점이 놓인 연구는 1차 사료에서 제외하였다.

다음<표2>는1950년대부터10년단위로,운율연구를세부연구주제

별로 개관한 것이다.연구 주제의 분류는 논문 제목의 핵심어와 논문 내용

을 토대로 음장,악센트,리듬,억양,운율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음장과

악센트는 단어중심,리듬은단어와 말토막 중심,억양은 강세구 이상의음

높이 연쇄,운율은 음 높이,길이,쉼 등의 운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찰한

연구들이 포함된다.

<표 1> 운율 연구 개관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현재 합계

음장 2 2 2 1 6 13

악센트 3 2 1 3 1 10

리듬 1 1 4 2 8

억양 1 4 11 19 35

운율 6 13 19

합계 5 4 3 10 23 40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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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보이듯이,1950․60년대의 운율 연구는 단어 중심의 음장과

악센트 연구 위주로 진행되었다.1970년대에는 리듬과 억양에 대한 관심이

태동하여 1980년대의 연구로 이어지고 있으며 억양 관련 연구도 시작되었

다.1990년대의 운율 연구는 수적으로 증가하고 연구 주제도 다양해진다.

이 시기에는 억양과 운율에 대한 연구가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

향은 2000대 이후의 연구에도 그대로 이어진다.요약하면 운율 연구는 단

어단위의음장,악센트연구에서출발하여강세구,억양구,발화단위의억

양,운율 연구로 확장되어 온 것이다.

3.주제별 운율 연구 동향과 전망

이 장에서는 세부 주제별로 운율 연구의 구체적 동향을 살펴보려 한다.

세부 주제는음장,악센트,리듬을개별주제로하고억양과운율을하나로

묶어1)각 주제에 해당하는 주요 연구를 소개하되 개별 연구는 다시 세부

주제를기준으로 묶어서 내용을 기술하고필요한경우세부 주제별 쟁점과

연구사적 의미를 밝히도록 한다.

3.1.음장

음장은 변별적 기능을 하는 음의 길이를 뜻하는 것으로,음장 연구는 크

게 음장 현상의 공시적 기술에 초점을 둔 논의와 음장의 공시적 변별성을

다룬 논의로 나눌 수 있다.이 절에서는 규칙 중심의 음장 연구(단모음화,보

1)억양은 특정 언어 단위를 구성하는 음절의 음높이를 연결한 것이고 운율은 음높

이,길이,쉼 등으로 구성된 언어 형식이라는 점에서 억양과 운율은 개념적으로 다

르지만 실제 사료 논문들에서 내용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므로 주제별 연

구사 서술에서는 둘을 하나로 묶어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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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 장음화)는 제외하고 음장에 관한 기술적,실험적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

보겠다.

먼저 공시적 음장을 기술한 논의로는 南廣祐(1954),南廣祐(1955),차재은

(2005),차재은(2010),차재은(2011)이 있다.

南廣祐(1954)는우리말의한자어,고유어가장단대립을가지고있으며일

부 용언이 활용에서 단음화(:돕고~도우니)된다는 사실을 기술하고 있으며 南

廣祐(1955)는어두장음이비어두에서단음화된다는사실을밝히고있다.이

두 연구는 음장에 관한 최초의 논의라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

차재은(2005),차재은(2010),차재은(2011)은 음장이 유지되던 시기의 장단

대립 양상을 문어와 구어 자료를 통해 실증한 것으로,차재은(2005)에서는

1930년대의음성자료를통해강세구의첫음절이아닌위치에서도음장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하였다.차재은(2010)은 <큰사전>을 분석한 결과 고유

어 단일어는 음장에 의한 최소 대립쌍 수가 동사 53,명사 112쌍에 불과함

을 밝히고 있다.차재은(2011)은 <큰사전>의 고유어 복합어 음장을 X:-Y,

X-Y:,X:-Y:로 유형화하고 합성어 2음절의 음장은 현실 음장을 반영한 것

이라 주장하였다.

한편 음장의 공시적 변별성을 다룬 주요 연구로는 박주경(1985),정명

숙․황국정(2000),김수형(2001),김선철 외(2004)를 들 수 있다.

박주경(1985)는청각판단,스펙트로그래프,설문지를통해음장을조사한

결과,당시의 자라나는 세대(10,20)대는 발화 속도가 빠르며 장단을 의식하

지도 발음하지도 못하는 반면 안정된 세대(30대 이상)는 발화 속도가 늦고

장단을 의식하며 실제 사용에서도 개인별,세대별로 일관성이 있음을 밝힌

논문이다.이논문은세대별로장단의인식과발음에차이가있음을실증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명숙․황국정(2000)은 2음절 한자어의 장단을 실험음성학적으로 고찰

한결과,노년층화자가장단음을더잘구별하며장단의소멸은장단이중

화되는 어휘의 수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주장하였다.김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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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은 현대국어에서 음장은 더 이상 변별력이 없음을 광범위한 질문지

조사를 통해 밝히고 있고 김선철 외(2004)에서도 60대와 20대가 기저 장음

유지 비율에서 차이를 보인다 하였다.이 연구들은 현대 국어의 음장 소멸

과정을 보여준다.

이미이숭녕(1960),이현복(1974)에서젊은이들이음장을잘구별하지못한

다는 관찰을 한 바 있고 박주경(1985),김수형(2001),김선철 외(2004)에서도

현대 국어에서 음장이 소멸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반면 지민제(1993),정명

숙(2002),정명숙․황국정(2004)에서는 음장이 여전히 변별적이라고 보았으

나 이러한 결론은 관찰 대상의 특수성(아나운서 발화,한자음)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현실 발화에서 음장은 거의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음이 어떤 운율 단위,어떤 위치에서 실현되었는지는 앞으로도 더 검

토될필요가있다.장음은어두나강세구의첫위치에서실현된다고알려져

왔으나(남광우 1955,이병근 1986,지민제 1993),20세기 초의 음성 자료를 다룬

차재은(2005)에의하면,강세구첫위치가아니어도‘용비:어천가’와같이비

어두 장음이 나타나기 때문이다.이런 점에서 향후 음장 연구는 음장이 확

실하게 존재했던 20세기 초의 음성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3.2.악센트

악센트는강세,음길이,음높이에의한,주로단어내특정음절의돋들

림을뜻한다.악센트연구는우리말악센트의본질을무엇으로보느냐에따

라 강약 악센트설과 고저 악센트설로 나눌 수 있는데,강약 악센트설에는

李崇寧(1955a,c),이숭녕(1960),이현복(1973),이호영(1987),이상직(1987),유재

원(1988),성철재(1991)가 있으며 고저 악센트설로는 정인섭(1965)가 있다.

먼저강약악센트설을살펴본다.李崇寧(1955a)에서는 중앙어가선강후약

악센트임을주장하였고 李崇寧(1955c)에서는악센트가장모음에나타남을밝

히고있다.이숭녕(1960)에서는앞논의를종합하여서울말은강약악센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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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장모음이 악센트를 가진다는 이론을 세웠는데 이는 모두 청각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이현복(1973)은청취실험을통해서울말의 악센트는 강세와 음절의 길이

가 결합된 복합체로서 악센트의 위치는 모음의 장단과 음절 구조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이숭녕의 강약 악센트설과 장모음 악

센트를 결합한 복합 악센트설이 등장한 것이다.

이호영(1987),이상직(1987),유재원(1988)에서도 한국어의 악센트 위치는

모음의장단과음절의구조에따라자동적으로결정된다고보았다.첫음절

이 무거운 음절이면 그 음절에 악센트가 오고 가벼운 음절이면 다음 음절

에 악센트가 온다는 것이다.단,유재원(1988)에서는 말토막 안에 무거운 음

절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맨 오른쪽에 있는 가벼운 음절에 악센트가

놓인다(예：개구리,개구리 가́)고 하였는데,‘개구리가’의 악센트 실현 영역은

단어보다 큰 어절이며 마지막 음절이 돋들리는 것은 음 높이의 변화에 의

한 것이어서 기존의 복합 악센트설과는 차이점이 있다.이에 대해 이호영

(1990)에서는조사는악센트를받지못하는요소이므로‘개구리가’는적절한

논증 자료가 아니라고 하였다.

성철재(1991)에서는 무의미낱말중 돋들리는부분을 표시하도록하는청

취 실험과 첫 두 음절의 길이,세기,F0를 측정하여 통계적으로 검정한 결

과,낱말의 돋들림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음절 유형과 길이라고 주장하였

다.이 연구에서 주목되는 것은 F0값의 분포가 고정된 양상을 보여준다는

것을 실증한 것으로,2음절 낱말의 F0는 오름형,3음절 낱말은 오르-내림

형,4음절낱말은오르-내리-오름의유형을2)가지며첫음절과둘째음절의

F0차이가길이나세기변수에비해통계적으로유의하다는사실을밝히고

있으나 음향 분석 결과보다는 청취 실험 결과에 더 비중을 두어 낱말 리듬

에서 가장 중요한 운율 변수는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2)Jun(2000)에서 강세구의 기저 억양을 LHa로 기술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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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저악센트설인정인섭(1965)에서는아나운서의발화를소노그래프로분

석한결과서울말의단어악센트를변별적인고저악센트로규정하였다.이

에 대해 이상직(1987)은 우리말은 성조 언어가 아니므로 고저 악센트는 변

별적일 수 없다고 비판하였고 또 유재원(1988)에서는 정인섭(1965)의 실험이

모음에내재된음향적특징을고려하지 않았고 청취 실험을 동반하지않았

다고비판하였다.그러나문장에실현된단어의높낮이와강도를객관적음

향 분석을 통해 관찰하고 이중 일관된 요소는 강도가 아닌 높낮이임을 실

증했다는 점에서 정인섭(1965)는 연구사적 가치가 인정된다.

이상우리말의 악센트 논의는 단어단위의 복합악센트(음장+음절구조)설

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객관적 음성 분석이 결여된 것이 한계이며 고저 악

센트설은 객관성은 확보하였으나 악센트를 변별적 요소로 보는 오류가 있

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말의악센트를연구할때는음장의변별성을고려할필요가있어보

인다.음장은 복합 악센트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숭녕

(1960),이현복(1974)에 의하면 20세기 중반 이후 변별력이 약화되었고 박주

경(1985)에 의하면 80년대의 20대들은 음장을 변별하지 못했다.1990년대

이후 악센트 연구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도 이러한 운율적 변화가 반영

된결과라할것이다.90년대이후의운율연구는억양,운율단위,운율경

계 등의 문제로 자연스럽게 옮겨간다.이런 점에서 단어 단위의 복합 악센

트는 20세기 중반 이전의 언어 자료를 대상으로 더 정치하게 논의될 필요

가 있다.

3.3.리듬

리듬은 특정 운율 단위에 운율 요소의 반복적 패턴이 나타나는 것으로,

반복성과등시성(等時性)을그특징으로한다.리듬연구는우리말을강세박

자 언어로 보느냐,음절 박자로 보느냐에 따라 양분할 수 있는데,강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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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언어로 보는 연구에는 이현복(1974),박진희(1990)이 있고 음절 박자 언어

로 보는 연구에는 정명숙․신지영(2000)이 있다.성철재(1994,1996)은 강세

중심과 음절 중심의 절충설에 가깝다.

이현복(1974)에서는 서울말의 입말리듬단위인 말토막은하나이상의음

절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하나가 반드시 강세를 가져야 하며 장음이거나

폐음절이면 강세 음절이 된다고 보았다.‘'언제라도+'좋으실 때+가'뵙지요’

에서 +가 말토막의 경계이며 '는 강세 표지이다.말토막은 발화 속도와 세

대에따라달라지는데빠른발화일수록말토막이길어지며30대는장단구

별이 없어 2음절에 강세를 부과한 결과 리듬 패턴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박진희(1990)는 한국어 낱말 리듬을 길이를 중심으로 실험 음성학적으로

분석한것으로,음절 구조와 길이,강세 여부와길이,음절수와길이,음절

위치와 길이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음절 수에 따른 길이의 증가 비율이

영어와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한국어를 강세 박자 언어로 보았다.이에

대해 정명숙․신지영(2000)에서는 박진희(1990)에서 실험 결과 강세 음절과

비강세음절의길이차이가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한국어

를 강세 언어로 보았다고 비판하였다.

정명숙․신지영(2000)에서는 강세와 강세 사이의 거리,모라 수의 증가에

따른 어절 길이 증가,음절 수의 증가에 따른 어절 길이 증가 양상을 분석

한 결과,한국어는 강세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지 않으며 강세를 받은 음절

과 그렇지 않은 음절에 사이에 길이 차이가 없으며 모라 수와 어절 길이에

양의 비례 관계가 없고 오히려 음절수와 어절 길이 사이에 비례 관계가 관

찰되므로 음절 박자 언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성철재(1994)에서는 낭독체 발화 실험을 통해 한국어는 강세 박자

언어와 음절 박자 언어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성철재

(1996)은무의미단어실험을통하여한국어는강세기반언어로볼수있으

나 영어와 같은 정도는 아니라고 하였다.

한국어 리듬의 특징을 무엇으로 보느냐는 것은 악센트론과도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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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崇寧(1955a)에서 중앙어가 선강 후약 악센트를 가졌다고 하였고,이현복

(1973),이호영(1987),이상직(1987),유재원(1988),성철재(1991)에서는 우리말의

낱말 악센트를 비변별적인 복합 악센트로 보고 있다.강세 악센트를 가진

낱말이말토막안으로들어가면‘강세음절+비강세음절의연쇄(●•••)’

를가진강세박자언어를만들게된다.따라서강세악센트이론에따르면

우리말은 강세 박자 언어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정명숙․신지영(2000)의음성실험결과는현재우리말이음절박

자 언어임을 보여주고 있다.강세 박자 언어라면 강세와 강세 사이의 거리

가 ‘(●•••)(●•••)(●•••)’와 같은 패턴으로 일정하게 나타나야

하는데 한국어는 ‘강세(를 가졌다고 하는 음절)’사이의 거리가 일정하지

않으며 강세 음절과 비강세 음절 사이에 길이 차이도 없고 오히려 음절수

와 어절 길이 사이에 비례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따라서 현대국어를 강

세 박자 언어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럼 李崇寧(1955a),이현복(1973)의 관찰은 잘못된 것일까?이현복(1973)의

논의가 연구자 개인의 직관에 의존한 한계는 있지만 그 당시 장년층 이전

세대의 리듬 단위는 강세를 중심으로 설명될 수도 있다.실제로 차재은

(2005:114)의 20세기 음성 자료 분석에 따르면,강세구 첫 위치에 오는 ‘(조

선)(:말에는)’의 장음 ‘:말’은 강세구 중간 위치에 오는 ‘(표준말을)’의 단음

‘말’에 비해 파형의 세기가 더 강하고 음 높이도 높게 나타난다.이런 점에

서 음장이 존재했던 20세기 초의 음성 자료에실현된 운율 패턴에 대한 정

밀한 고찰을 통해 당시의 리듬 단위와 특징이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3.4.억양과 운율

억양은 강세구 이상의 단위에 얹히는 음 높이의 변화를 뜻한다.운율은

억양에 쉼 등의 운율 요소가 더해진 음성 형식으로 억양을 포괄하는 개념

이지만개별 논문에서는 억양와 운율을 명확하게구분하지 않은경우가많



운율 연구의 동향과 전망  241

다.따라서이절에서는실험음성학적연구를중심으로억양과운율을함께

묶어서다루되,실험절차와 방법을 가급적자세하게 요약하여제시하였다.

3.4.1. 운율 단위의 설정

운율 단위의 설정은 리듬과 음높이 패턴 중 무엇을 중심에 놓는지에 따

라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데 이호영(1991,1996)은 리듬 중심,Jun(1993,2000)

은 음높이 중심의 운율 단위를 설정하였다.

먼저 이호영(1991,1996)에서는 한국어의 운율 단위로 ‘말토막→말마디

→문장’을 설정하였다.말토막은 ‘하나의 강세 음절 +영 개 이상의 비강

세 음절’로 구성된 정보 단위로서 말토막 억양이 얹히는 억양 단위이고 말

마디는말마디억양이부가되는 정보단위로 끝음절에핵억양이오며문장

은 문장 억양이 부가되는 가장 큰 운율 단위이다.

반면 Jun(2000)에서는 우리말의 운율 단위로 ‘음절→음운단어→강세구

(AP)→억양구(IP)→발화’를 설정하고 강세구의 성조 패턴과 억양구의 음

성적 특징을 정리하였다.강세구(accentualphrase)는 성조+고저고(THLH,14개

유형)의 음높이 패턴과 짧은 쉼을 갖는 LHa로 추상화되는 운율 단위,억양

구(intonationalphrase)는 9개의 경계 성조(H,L,HL,LH,HLH,LHL,HLHL,

LHLH/LHLHL),끝음절 장음화,쉼을 동반하는 운율 단위이다.이 연구는 운

율 전사의 표준적 규약으로 수용되면서 이후의 우리말 운율 연구에 큰 영

향을 미치게 된다.

이호영(1991)의 ‘말토막’과 ‘말마디’는 대체로 Jun(2000)의 ‘강세구’와 ‘억

양구’에대응하는데,강세구와억양구가운율요소의특징에기반한용어인

데 비해 말토막은 리듬 단위를 기술하기 위해 설정된 개념이다.이에 대해

안병섭(2010：67)에서는 “억양을 기준으로 설정된 운율 단위들은 시간적 개

념까지 포함하고 있는 데 비하여 리듬 중심의 운율 단위는 운율의 중요한

요소인 음높이 특성을 음 연쇄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보여주기 어렵다”고

평가하고있다.2000년대이후의운율연구에서는Jun(2000)에서제안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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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구,억양구’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다.

한편,안병섭(2010)은‘운율은운율내적인특성을바탕으로구조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음운 단어를 제외한 ‘음절→강세구→억양구→발화’

만을 운율 단위로 인정하고 있다.Jun(2000),신지영․차재은(2003)에서는 음

운 단어를 운율 단위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으나 안병섭(2010)에서는 음운

단어는형태․통사적기준이있어야정의될수있고강세구경계에서휴지

가실현되는비율이1%미만으로극히낮다는점을근거로음운단어를운

율 위계 구조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음운단어를운율단위에서제외하기전에더생각해야할문제들

이있다.안병섭(2010)에서음운단어를인정하지않는이유는음운단어뒤에

물리적휴지가없다는것이다.그러나강세구나억양구도음소나음절과같

은 추상적 언어 단위이며 음성적 표지가 없더라도 다른 타당한 이유가 있

다면 ‘경계’를 설정할수 있다는점을 고려할 필요가있다.(그럴 수)와 (고)

(성조군)을 설명하기 위해 음운단어보다 더 적절한 개념을 찾을 수 없다면

섣부르게 음운단어를 폐기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최상위 운율 단위인 발화에 대해서도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김태

경 외(2005)에서는 발화에서 중요한 요소는 발화 수반력과 발화 종결을 알

리는운율요소라고보았는데,그구체적특성이무엇인지에대해서는명세

하지 않았다.

안병섭(2007)에서는 화자의 발화 의지가 운율적으로 완료된 의사소통의

자립 단위로 발화를 정의하고 완료성의 표지를 점진하강의 완료로 보았다.

발화 끝은 억양구 경계 성조,장음화,휴지를 동반하되 발화 끝 휴지는 억

양구 경계 휴지보다 길다고 하였다.

김수진 외(2011)에서는 발화 판정 요소와 발화 구성 요소를 구분한 후 발

화 판정 요소는 말차례,종결 억양,휴지이고 발화 구성 요소는 통사적 충

족성,종결 어미,휴지로 설정한 후 실제 구어 자료 판정에 응용하여 발화

를 종결 어미 발화,연결 어미 발화,조각 발화,미완결 발화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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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발화단위에대한연구는발화의개념,종류,운율적특징을중

심으로 활성화될 전망이다.

3.4.2. 강세구의 운율 패턴과 기능

강세구의 억양과 운율에 대해서,이호영(1991)에서는 말토막 억양의 개념

을 설정하였고 Jun(1993,2000)에서는 강세구의 운율적 특징과 억양 목록을

소개하였으며 이호영․손남호(2007)에서도 강세구의 억양 패턴을 제시하였

다.또송민규․이영배(2007)에서는THLH의예외에대한관찰과예외의이

유에 대한 설명도 이루어졌다.

먼저 이호영(1991)에서는 말토막 억양에 오름조(친근한 발화),수평조(사무적

인발화),내림조,오르내림조가있다고하였고곽동기(2000)에서도중간구끝

음절의 오름조는 친근한 태도,발화 미완료 등을 표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윤일승(1992)에서는20대남성3인의낭독체발화를대상으로소노그래프

를 이용하여 말토막 끝 두 음절의 억양을 관찰한 결과 말토막의 끝 음절이

앞 음절에 비해 11%정도의 오름 억양을 보인다는 사실을 밝혔다.이는

Jun(2000)에서 THLH로 구체화된 강세구의 억양 패턴과 같은 것이다.

성철재․김상훈(1996)에서는리듬단위로운율구를제안하고경계신호의

자동 검출을 위해 6가지 자질을 설정한 후 이를 통계적으로 검정한 결과

경계 앞 뒤 음절의 길이와 높이의 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밝히고 있

다.

이숙향(2002)에서는서울방언 화자7명을대상으로3가지발화속도로문

장 읽도록 하여 분석한 결과,강세구의 억양 패턴은 강세구의 음절 수,첫

음절 시작 자음,발화 속도의 영향을 받았고 강세구말 장음화는 관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이 연구는 K-ToBI에 대한 검증의 성격을 가진다.

송민규․이영배(2003)에서는 한국어 강세구 첫 음절의 운율 패턴을 관찰

한 결과,THLH유형에서벗어나평음이강세구 초위치 고조를가지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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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각 분절음 별로 약 10-15%정도라고 하였다.특히 L%나 HL%등 특

정한 억양구 경계성조가 나타나는 강세구에서 평음이 고조로 실현되는 경

우가자주나타났는데,이는분절음의특성보다는억양구경계성조의영향

에의한것이라고보았다.이연구는강세구의억양을정밀하게관찰하였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안병섭(2007)은남녀아나운서각100발화씩200개의낭독체발화를검토

한결과강세구경계에서의휴지실현은0.25%(남)와0.40%(여)에불과한반

면 억양구 경계에서는 96.2%(남),89.3%(여)로 휴지가 실현됨을 밝히고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음운단어를 운율 단위에서 제외하였다.

이호영․손남호(2007)에서는 4음절어(나주에서,파주에서)에 얹히는 억양 패

턴35개를선정한후 서울말 화자30인을피험자로 하여어느패턴이자연

스럽게들리는지판단하게하는청취실험을실시한결과,약자음으로시작

하는 강세구는 L,강자음으로3)시작하는 강세구는 H가 자연스럽지만 L로

시작하는 억양 패턴도 자연스럽게 인지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자연성 실험

과 구별 실험 결과를 토대로 서울말의 강세구 억양 패턴으로 HH,LL,LH,

HL,LHL,HLH,H+LH,LHLH를 추출하였다.이 논문은 음성 실험을 통해

Jun(2000)에서 제시된 강세구 억양 목록을 확인,수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상강세구연구성과들을보면,대체로Jun(2000)에서제시된강세구단

위를실증하면서강세구에대한정밀한논의들이진행되고있다.향후강세

구 연구는 문체(낭독/자유발화)와 성별,화용을 구분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보

인다.문체에 따른 강세구 억양의 특징,핵심적 억양 목록,강세구 경계 성

조의 기능,통사․의미 요소와의 관련을 고려한 정치한 연구들이 모였을

때 강세구에 대한 종합적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3)경음,격음,마찰음(ㅎ,ㅅ)이 여기에 속한다.그 외의 자음은 모두 약자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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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억양구 경계 성조의 기능과 특징

억양구경계성조의목록,기능,특징등을고찰한연구로는이현복(1976),

이숙향(1984),이호영(1991),김선철(1999),이호영(1999),한선희․오미라(1999),

한선희(2000),김태경․장경희(2006),유승미(2007),오재혁(2011a),오재혁(2011b),

조민하(2011),정미현(2013)등이 있다.

이현복(1976)은 단음절어 ‘네,말,가’등의 억양을 기술하면서 서울말에

20가지 억양이 있다고 하였는데,억양의 수가 많은 것은 억양의 문법적 기

능과 태도적 기능을 구분하지 않은 결과이다.

이숙향(1984)는 라디오와 드라마 대담의 억양을 영국식 억양 분석법으로

기술한 결과,문미 억양의 형태는 내림,오름이 있고 이 억양은 통사적,언

표내적,태도 표현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였다.이 연구는 음운론적 중요

성을 가지는 문미 억양의 목록을 확인하고억양의기능을분류하였다는점

에서 의미가 있다.

이호영(1991)에서는말마디끝음절에오는핵억양으로‘낮은수평조,가운

데수평조,높은수평조,낮내림조,높내림조,온오름조,낮오름조,내리오름

조,오르내림조’의 9가지를 설정하였다.

김선철(1999)는억양구(IP)와중간구(ip)를운율단위로삼아단문인서술문,

의문문(판정,설명,확인,수사,반문,선택),명령문,청유문과복문인접속문(대등,

종속),내포문의억양을실험음성학적인방법으로고찰한결과서울말은어

휘적으로 명세되지 않은 H*,L*,H*+L유형의 강세악센트를 가지며 억양

의미를나타내기위해고저악센트와경계음조를이용하는언어라고규정하

였다.

이호영(1999)는서법이다른 10개의 실험문장을5명의 서울말 여성화자

에게 읽힌 후핵억양의 시작점,최고점,최저점의 기본주파수를 측정한결

과,핵억양과문장유형에는 일대일의대응관계가존재하지 않으나 평서문,

명령문은 주로 낮은 수평조,낮내림조,오르내림조를 사용하고 예-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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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과되물음의문에는높내림조와높은수평조가사용되며의문사의문에

는 대부분의 핵억양이 두루 사용됨을 밝혔다.

한선희․오미라(1999)에서는 낭독체와 자유발화 자료의 억양구말 위치의

경계톤을 문장 말과 문장 중간 위치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경계톤 9가지

(HL%LH%L%H%L-%,LHL%.HLH%,H-%LHLH%)를 도출한 연구인데,낭독

체와자연발화,표준말화자와방언화자를섞어놓은점은실험설계상문

제로 지적될 수 있다.

한선희(2000)에서는 자유발화 자료의 억양구말경계성조를 문장말과문

장 중간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요’의 경우 문장 끝에서 하강조와 상

승조 비율이 2:1,문장 중간에서는 하강조와 상승조의 비율이 1.4:1로 나타

난다고 하였다.

김태경․장경희(2006)에서는 드라마 분석 결과,부하 직원과의 대화에서

는 문중 억양구 경계 성조로 하강조를 사용하고 상사-부하간 진술이나 대

답 화행에서도 하강조를 사용하며 발화 속도는 상사와의 대화에서는 빨라

지고 부하와는느려지며 음높이는친구와대화에서 폭이커짐을밝히고있

다.이연구는대화참여자의지위관계에따른운율특성을규명한것으로

억양의 화용적 변이를 다룬 점에서 연구사적 의미가 있다.

유승미(2007)은 라디오 방송 음성 말뭉치를 구축하여 400개 문장에 보이

는 어말어미 ‘-아/어,-지요,-습니다’의 선행 핵억양과4)핵억양을 관찰하

여 ‘오름,오르내림,낮내림,낮오름,낮은수평,내리오름조’를 추출하고 이

중 ‘-아요’형은 친근하고 다정한 느낌의 억양 모형,‘-니다’는 공손한 억양

모형을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오재혁(2011a)는 종결법을 결정하는 운율적 단서에 대한 지각적 연구로

평서형 발화의 끝 음절의 음 높이,길이,세기를 조정한 126개의 자극으로

지각 실험을 수행한 결과 종결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은 음 높이이고

4)‘정말 좋겠네요’중 음절 ‘네’가 선행 핵억양 위치이다.



운율 연구의 동향과 전망  247

음의 세기는 영향이 없음을 밝혔다.

오재혁(2011b)은 국어 종결 억양의 문법적 기능과 음성적 특징에 대해 표

준어화자107명을대상으로대규모지각실험을수행한결과,상승억양은

의문법,하강억양은평서법으로지각되나감탄법은지각비율이매우낮아

평탄 억양의기능으로 설정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하였다.낮은 상승-하강은

기본적으로 평서법(명령법)의 기능을 갖는 억양이나 이 억양에서 평서법과

명령법은 변별적이지 않고 중간 굴곡 지점의 음높이가 높아지면 의문법(감

탄법)으로 지각되는 비율이 높아짐을 밝혔다.또한 높은 상승-하강 억양은

기본적으로 의문법(감탄법)의 기능을 갖지만 높은 상승-하강 억양에서도 의

문법과 감탄법은 변별적이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이 연구는 종결 억양에

대한 지각 실험을 수행한 결과라는 데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

조민하(2011)는자유발화의억양과맥락적사용을분석한결과,비종결어

미의 종결기능은 억양이 결정하고맥락적기능에의해화자의의도가구체

화된다고 주장하였다.경계 성조 목록은 의미 변별에 참여하는 L%,H%,

LH%,HL%,LHL%에 한정되는데,H%는 청자 반응과 관련되고 장음화된

L%는간접적행동요구의기능을하며LHL%은주장,강조,설득과연결된

다고보았다.아울러연결어미의종결기능은담화적사용특성에따른것이

므로 문법화나 종결어미화로 규정될 수 없고 발화 말 경계 성조의 기능으

로 한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정미현(2013)에서는 억양구끝과발화 끝의 운율적차이를알아보기 위해

여성 화자 10인을 대상으로 산출과 지각 실험을 수행하였다.발화의 종결

여부만 달라지고 나머지 통사,의미적 특징이 유지되는 후보충 구문(재미있

게 놀았어요,아무 생각 없이:재미있게 놀았어요.아무 생각 없이.)으로 평서형과 의

문형낭독실험을한결과,평서형억양구경계성조는L%,HL%,LHL%로,

의문형 경계 성조는 H%로 나타났다고 하였다.지각 실험은 남녀 20명을

대상으로 ‘여기가 중요해요,이 책 전체에서’중 ‘요’의 음절 길이와 후행

휴지길이를조작한자극을들려준결과,발화종결과비종결에서공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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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는 경계 성조는 L%,H%,HL%이고 경계 성조를 통제 변인으로

한 지각 실험에서 말음절의 길이는 L%에서는 양의 관계,H%에서는 음의

관계를 보였고 HL%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였다.또 발화로 지

각되기위한휴지길이는L%(600ms)>HL%(400ms)>H%(200ms)의순서라고하

였다.

이상,이호영(1991)에서9개의말마디핵억양을제시했고Jun(1993,2000)에

서는8개의 억양구경계성조목록을제시하였으며한선희․오미라(1999)에

서도9개의억양구경계성조가제시되었으나여전히억양구의형성에영향

을 주는 요인,억양구 경계 성조의 목록,경계 성조의 기능 해석 등과 관련

하여 세부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아 보인다.

특히 억양구 연구는 문체,통사 구조,의미 구조,화용적 변이 등을 고려

할 필요가 있으며 억양과 화행,억양의 화용적 변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는 문체별로 대규모의 음성 말뭉치를 이용할 필요도 있다.이런 점에서 문

장의 종류별로 억양을 고찰한 김선철(1999),종결 억양의 문법적 기능과 음

성적 특징을 고찰한 오재혁(2011a,b),경계 성조의 의미를 화행과 연결하여

해석한조민하(2011),억양구와발화끝의경계성조를다룬정미현(2013),억

양의 화용적 변이를 다룬 김태경․장경희(2006)의 연구가 주목된다.

3.4.4. 통사, 의미 구조와 억양의 관련성

통사 구조와 억양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로는 최혜원(1995),김미란 외

(2000),김미란(2001),박미영․안병섭(2003),유정(2003),남길임(2007)등이 있

으며 특히 성철재․송윤경(1997),송윤경(1998),전은․이숙향(1999)는 조사의

운율적 특징에 주목한 연구이다.

최혜원(1995)에서는 ‘주어+목적어+서술어’구문에서 목적어를 생략했을

경우와 ‘주어+목적어+부사어+서술어’에서 목적어와 부사어를 생략했을

경우 생략 요소 앞뒤 음절의 길이,F0,크기를 측정한 결과,생략 요소 앞

음절의 음높이가 생략 없는 문장에서보다 더 낮고 음 길이는 더 길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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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다.또 대등접속문 S1+S2에서 주어,목적어,서술어를 생략했을 경

우 F0를 측정한 결과 S2의 P1(문장의 첫 말토막중 가장 마지막 음절)값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김미란 외(2000)에서는 의문사 의문문에 보이는 H%와 HL%는 ‘누구,뭘,

언제,어디’에 정보초점이 실현된 결과 경계성조가 낮아지는 H%의 음성적

변이이고 선택의문문에 나타나는 HL%경계 성조는 초점의 차이와 관련되

며 반복의문문의 경계성조는 정보초점이 아닌 강조초점임을 밝히고 있다.

또 김미란(2001)에서는 한국어의 대등적 연결 어미 ‘-고’의 함축 의미는 일

반 함축과 억양에 의해 실현된 것이라고 보았다.

박미영․안병섭(2003)에서는 의문사가 초점으로서 작용하는 운율적 돋들

림을 다양한 환경에서 실험한 결과,부정사와 의문사의 성조형은 모두 LH

이나 부정사의 f0가 30-70Hz인 반면,의문사는 70-100HZ로 차이를 보이

며 의문사 뒤에 보이는 강세구 해지 현상은 의문사와 무관하며 부정사 의

문문에서는 문장 전체의 음높이가 뚜렷하게 나타난 반면 의문사 의문문에

서는 후행 언어 단위의 억양이 뚜렷하지 않아서 초점 받은 의문사 ‘누가’

를 더 돋들리게 한다고 보았다.

유정(2003)에서는 한국어 문장에나타난초점의 운율적 특징을살핀 것으

로,좁은 초점(질문과 대답이 하나씩인 경우)에서는 초점과 강세에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고 길이는 초점이 아닌 경우에 비해 1:1.1의 비율로 늘어났고 초

점전강세구의 길이는초점전강세구가아닌경우에 비해1:1.5의비율로

늘어났으며 75%가 억양구로 실현되었다고 하였다.이 연구에서는 초점에

강세가실현되지 않는대신초점 앞을 끊어읽음으로써초점을두드러지게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남길임(2007)에서는 세종 계획구어말뭉치 5만여 어절을 자료로하여국

어의 억양 단위와 통사 단위와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억양 단위의 통사적

층위는 절 이상이 82.5%이며 절의 수는 하나 또는 두 개를 포함한 경우가

가장 많고 한국어의 억양 단위 경계는 종결어미 또는 연결어미의 일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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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는 경우가 많으며,관형절이나 명사절을 형성하는 전성어미는 억양

단위 경계에 나타나는 일이 드물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다음에 소개하는 연구들은 조사의 운율 패턴에 주목한 것들이다.

성철재․송윤경(1997)에서는 주어 자리 조사의 운율 패턴을 실험한 결과,

조사의 평균 길이는 ‘이/가’보다 ‘은/는’이 긴데,이는 보통 ‘은/는’뒤에 끊

어 읽기 때문이고 ‘이/은/는’은 문장의 음절수가 늘어날수록 F0값이 낮아

지나 ‘가’는 반대로 F0값이 높아진다고 하였다.끊어 읽기는 절,독립어

뒤,부사어,관형어,목적어 뒤에서 빈번하다고 하였다.

송윤경(1998)에서는 주어 자리에 오는 ‘이/가’,‘은/는’,목적격 조사 ‘을/

를’의 운율 패턴을 어절의 위치,앞뒤 문장 성분,끊어 읽기를 중심으로 고

찰한 결과,주제어 ‘은/는>이/가>을/를’의 순서로 운율 경계가 생기는 비율

이 높다고 하였다.

전은․이숙향(1999)에서는 남녀 각 1인,1000개씩의 낭독체 문장을 중심

으로 한국어 조사의 운율적 특성을 관찰한 결과,조사의 길이는 ‘억양구,

강세구말 >억양구,강세구 중간’순서로길고조사에 구억양(LH)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길이가 짧다고 보고하였다.

3.4.5. 점진하강

발화는 호흡이라는 물리적 조건 안에서 실현된다.따라서 발화가 지속되

는동안에 억양곡선의정점과저점의 음높이가점차로낮아지는점진하강

(declination)이 관찰된다.어떤 발화에서든 음높이 곡선에서 저조끼리 연결한

선인 저점 연결선과고조끼리연결한고점연결선의 기울기가완만하게줄

어드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이러한 점진 하강에 대한 연구로는

인지영․성철재(2008),곽숙영․신지영(2009),곽숙영(2010),곽숙영․신지영

(2012),곽숙영(2012)가 있다.

인지영․성철재(2008)는 방송 뉴스를 라디오와 티비로 나누고 남성과 여

성을 독립 변수로 하여각 집단에서관찰되는 꼭대기선과바탕선기울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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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결과라디오가티비보다,남성이여성보다억양곡선기울기가완만

함을 밝혔다.또 바탕선은 전반적 하강을 보여주고 꼭대기선은 주제의 전

환,강조 등 화자의 심리적 양상이 불규칙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보았다.

곽숙영․신지영(2009)은 점진하강에 관한 선행 연구들이 중립 발화와 초

점 발화를 구분하지 않은 점,강세구 경계 성조를 상위선,억양구 경계 성

조를하위선에포함시킨점을비판하며중립발화(나영이가영만이를미워해요)

와 초점 발화(나영이가 미영이를 너무너무 미워해요)로 나눈 실험 문장을 서울,

경기 방언 남녀 피험자 8명이 낭독하게 한 후 ‘저고저고’의 강세구에서 첫

번째성조에서최저음높이를연결하여하위선을삼고,두번째성조에서최

고 음높이를 연결하여 상위선을 삼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곽숙영(2010)은 남녀 10인의 고립 문장 낭독 발화를 분석한 결과,발화의

길이와 상관없이 시작 음 높이와 마지막 음 높이가 일정하여 점진하강의

총량은 불변하며 절 경계에서 발생하는 점진하강의 재조정은 통사적 단위

에의한것임을밝히고,초점에의한억양적돋들림은하나의점진하강선에

부가적으로 얹힌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곽숙영․신지영(2012)는 남녀 30명씩 60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접속문,

내포문,도치문의 낭독 발화를 분석한 결과,대등 접속문은절 경계에서점

진하강재조정이 일어나고종속접속문은 각 절의길이가 음운구 3개이상

일 때 점진하강 재조정이 일어나며 내포문은 절 경계 외에 문장 성분 경계

에서 점진하강재조정이 일어나되어느 경우나 길이가변수가된다고하였

다.또한 점진하강의 발생 영역은 1차적으로 통사적 단위이고 의미적으로

긴밀하지않은단위일수록점진 하강재조정이 잘일어나며 점진하강이발

생하는 영역과 억양구는 직접적 관련이 없음을 밝혔다.

곽숙영(2012)는 곽숙영(2009,2010,2012)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점진하강

재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사이의 위계를 ‘의미적 긴밀성 >길이 >

통사적경계>억양구경계>휴지길이’로정리하였다.이연구는우리말

점진 하강에 대한 종합적 논의라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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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발화 속도와 운율

발화 속도와 운율의 관계를 다룬 연구로는 김경화(1999),박미영(2002),김

선철(2009)가 있다.

김경화(1999)에서는 명사구를 대상으로 말토막 형성을 고찰한 결과,음절

수가 적고 발화속도가빠른경우는하나의말토막을 형성하고의미적으로

연관성이 높거나 문법적으로 친밀한 두 어절도 하나의 말토막을 구성한다

고 하였다.

박미영(2002)에서는 세 가지 발화 속도(빠르다,보통이다,느리다)에 따른 운

율구형성양상을실험한결과,20대화자들의속도별음절길이는빠른발

화는음절당117.6ms,보통발화는168.2ms,느린발화는207.2ms로차이를

보였으며 발화 속도가 빠른 경우는 한 개의 억양구에 포함되는 강세구의

수가 적은 반면 느린 발화에서는 더 많은 강세구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반면김선철(2009)에서는 4개의 실험 문장을선정한 후 성별을 변수로하

여남녀각각30명씩총60명의발화를분석한결과,발화속도와운율구의

생성 빈도 사이에 절대적인 상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상 박미영(2002)의 통제 실험에 의하면 발화 속도는 운율구 형성에 영

향을미치는것으로보인다.발화속도가빠른경우는한개의억양구에포

함되는 강세구의 수가 적은 반면 느린 발화에서는 한 억양구 내 강세구 수

가더많아지는것이다.반면,김선철(2009)의연구결과에의하면발화속도

와운율구의생성사이에는절대적인상관이존재하지않는다.그런데명사

구를 대상으로 말토막 형성을 고찰한 김경화(1999)에 의하면 발화 속도와

통사,의미적 요인 두 가지가 모두 강세구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따라

서이주제에대해서는발화속도,통사구조,의미구조를통제한후,어떤

요인들이 운율구 형성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지 밝혀서 해당 요인의 위계

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문체와 운율의 관계를고찰한 연구로는박지혜(2002)가있다.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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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20대남녀5명씩10명의대화체와낭독체음성자료를분석한결

과,낭독체의 강세구는 1~5음절,대화체의 강세구는 1~8음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낭독체의 강세구는 2,3음절이 70%이나 대화체는 1~8음절까

지다양하다는사실을밝혔다.억양구내첫번째강세구의성조패턴은낭독

체는 LLH만 보인 반면 대화체는 LLH와 LHH가 나타났고 음높이의 폭이

낭독체보다 대화체에서 더 크다고 하였다.대화체의 운율은 낭독체의 운율

보다 인접 강세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데 이는 대화체의 운율이 더 계층

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였다.이 연구는 통제된 실

험을 통해 대화체와 낭독체의 운율적 특성을 정치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에

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4.결론

지금까지 195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운율 연구를 개관하고 연구 동향과

쟁점을 정리한 후 향후 연구 방향을 전망해 보았다.1950․60년대의 운율

연구는단어중심의음장과악센트가주가되었고1970년대에는리듬과억

양에대한관심이태동하였으며1980년대중반이후로는억양과운율에대

한 연구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운율 연구는 단어 단위의 음장,악센트

연구에서 출발하여 강세구,억양구,발화 단위로 확장되어 온 것이다.

2000년이후운율연구는통제실험,음성말뭉치,음성분석기를이용한

연구 방법이 주를 이루면서 운율과 통사,의미,화용 요소의 상호 작용을

규명하려는방향으로진행되고있으며이러한방법론은이후의연구에도지

속될 것으로 전망한다.또 향후 운율 연구는한국어 교육,음성공학,언어병

리학 등 주변 학문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지면의 한계로 인해,본고의 사료 문헌은 내성적 관찰이나 음성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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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운율현상을기술한연구들로한정되었다.운율의기저표시방법이나

운율과 음운 규칙의 관계 등을 다룬 이론적 논의도 중요하나 이 부분을 포

괄하지 못한 것은 본고의 한계점이다.

참고문헌

곽동기(2000),“한국어 중간구 오름조 현상에 대하여”, 말소리와 음성과학 

 

40,한

국음성학회,13-27쪽.

곽숙영(2009),“한국어의 발화 길이 및 절 경계와 초점에 의한 점진하강(declination)

연구”, 말소리와 음성과학 

 

2-3,한국음성학회,11-22쪽.

곽숙영(2012),“한국어발화의점진하강현상에대한연구”,고려대학교박사학위논문.

곽숙영․신지영(2009),“한국어의 점진하강(declination)연구를 위한 음높이 측정 위

치와기준선 고찰”, 말소리와음성과학 

 

1-2,한국음성학회 75-84쪽.

곽숙영․신지영(2012),“문장 유형에 따른 점진하강 실현 양상 연구”, 한국어학 

 

55,한국어학회,64-102쪽.

구희산(1993),“음성합성의 운율처리를 위한 악센트 연구”, 음성,음운,형태론 연

구 ,음성,음운,형태론 연구회,21-34쪽.

김경화(1999),“문법 구조와 리듬 단위 형성에 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뉴스 문장

의 명사구의 말토막 형성 관계에 대하여”, 언어학 

 

25,한국언어학

회,29-53쪽.

김미란 외(2000),“초점과 관련된 의문문 억양 패턴 실험”, 말소리와 음성과학 

 

7-4.한국음성과학회,203-217쪽.

김미란(2000),“한국어 의문문 억양에 나타난 초점과 문미 억양의 관계”,고려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김미란(2001),“한국어 대등적 연결 어미 -고의 함축 의미와 운율”, 음성과학 

 

8-4,한국음성과학회,289-305쪽.

김선주(2000),“한국어 리듬 패턴 변화에 관한 연구－2음절 낱말을 중심으로”, 말

소리와 음성과학 

 

39,한국음성학회,1-14쪽.

김선철․권미영․황연신(2004),“서울말 장단의 연령별 변이”, 말소리 

 

50,대한음

성학회,1-22쪽.

김선철(1995),“국어의 억양음운론적 연구를 위한 시고”, 언어연구 

 

10-12,한국현

대언어학회,1-24쪽.



운율 연구의 동향과 전망  255

김선철(1998),“서울말 억양의 음운론적 기술을 위한 시고”, 한글 

 

239,한글학회,

53-73쪽.

김선철(1999),“국어 억양의 음성학,음운론적 연구－서울말을 중심으로”,서울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김선철(2009),“발화 속도에 따른 운율 단위의 빈도 변이에 대한 시험적 연구”, 언

어학 

 

53,한국언어학회,225-253쪽.

김수진․차재은․오재혁(2011),“발화 요소와 발화 유형”, 한국어 의미학 

 

36,한

국어의미학회,91-118쪽.

김수형(2001), 현대국어의 음장 ,역락.

김태경․김정선․최용석(2005),“구어 주석 코퍼스 구축을 위한 발화 단위 연구”,

 한국언어문화 

 

28,한국언어문화학회,5-25쪽.

김태경․장경희(2006),“대화 참여자의 지위 관계에 따른 운율 특성 연구”, 사회언

어학 

 

13-2,한국사회언어학회,69-89쪽.

南廣祐(1954),“長短音考 (上)”, 國語國文學 

 

12,국어국문학회,225-229쪽.

南廣祐(1955),“長短音考 (下)”, 國語國文學 

 

13,국어국문학회,203-216쪽.

남길임(2007),“국어 억양 단위의 통사적 상관성 연구”, 어문학 

 

96,한국어문학회,

21-50쪽.

박미영(2002),“발화속도에 따른 국어 음운의 변화 연구：운율구 형성과 관련하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미영․안병섭(2003),“한국어 의문사 의문문의 초점 실현에 대한 운율 특징 연

구”, 음성언어자료와 국어 연구 ,월인,215-243쪽.

박주경(1985),“현대 한국어의 장단음에 관한 연구”, 말소리와 음성과학 

 

11-14,

한국음성학회,121-131쪽.

박지혜(2002),“대화체와 낭독체의 운율에 관한 연구”, 말소리와 음성과학 

 

43,한

국음성학회,11-23쪽.

박진희(1990),“한국어 낱말 리듬의 실험 음성학적 연구－길이(duration)를 중심으

로”,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성철재(1991),“표준한국어 악센트의 실험음성학적 연구”,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성철재(1994),“한국어 리듬의 실험음성학적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성철재․김상훈(1996),“경계 신호의 지각적/음향적 분석-운율구 단위 설정과 관련

하여”, 한글 

 

232,한글학회,35-58쪽.

성철재․송윤경(1997),“주어자리조사의운율패턴에관한실험음성학적연구”, 말

소리와 음성과학 

 

33-34,한국음성학회,23-42쪽.

송민규․ 이영배(2003),“한국어 강세구 첫 음절의 운율에 대한 연구”, 음성언어자

료와 국어 연구 ,월인,245-264쪽.

송윤경(1998),“한국어 조사의 운율 패턴에 관한 실험 음성학적 연구 1－주격 조사



256 한말연구 제35호 (2014. 12)

와 목적격 조사를 중심으로”, 언어연구 

 

18,한국현대언어학회,27-

40쪽.

신지영․차재은(2003), 우리말 소리의 체계 ,한국문화사.

안병섭(2007a),“언어 분석 단위로서의 발화 설정 방법론 연구”, 한국학연구 

 

26,

고려대 한국학연구소,233-259쪽.

안병섭(2007b),“휴지의 역할에 대한 반성적 검토”, 우리어문연구 

 

28,우리어문학

회,67-87쪽.

안병섭(2010), 한국어 운율과 음운론 ,월인.

오재혁(2011a),“종결법을 결정하는 운율적 단서에 대한 지각적 연구”, 한국어학 

 

51,한국어학회,117-140쪽.

오재혁(2011b),“국어 종결 억양의 문법적 기능과 음성적 특징에 대한 지각적 연

구”,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유승미(2007),“현대 서울말 평서문에 나타나는 억양 연구”, 언어정보와 사전편찬 

 

17-21합본,연세대학교언어정보연구원,133-145쪽.

유재원(1988),“현대국어의 악센트 규칙에 대한 연구”, 성곡논총 

 

19,성곡학술문

화재단,293-322쪽.

유 정(2003),“한국어문장에나타난초점의운율적특징”,연세대학교석사학위논문.

윤일승(1992),“끊김 앞에서 보이는 서울말의 억양 특징”, 말소리와 음성과학 

 

21-24,한국음성학회,90-110쪽.

이병근(1986),“발화에 있어서의 음장”, 국어학 

 

15,국어학회,11-39쪽.

이상직(1987),“한국어 악센트에 대한 재검토”, 말소리와 음성과학 

 

11-14,한국음

성학회,133-148쪽.

이숙향(1984),“한국어 문미억양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숙향(1998),“한국어운율구조와관련한모음및음절길이”, 말소리와음성과학 

35․36,한국음성학회,43-55쪽.

이숙향(2002),“한국어 운율구조의 기술 체계에 대한 연구：K-ToBI기술 체계를

중심으로”, 언어학 

 

10-2,대한언어학회,1-18쪽.

李崇寧(1955a),“악센트論(1)”, 한글 

 

112,한글학회,3-11쪽.

李崇寧(1955b),“악센트論(2)”, 한글 

 

113,한글학회,22-28쪽.

李崇寧(1955c),“악센트論(3)”, 한글 

 

114,한글학회,30-36쪽.

이숭녕(1960),“현대 서울말의 악센트 고찰”, 국어학논고 ,동양출판사,177-227쪽.

이영근(1989),“한국어 억양의 형태와 기능에 관한 연구”, 말소리와 음성과학 

 

15-18,한국음성학회,37-56쪽.

이영길(1986),“한국어 의문문의 억양 의미”, 한글 

 

191,한글학회,15-38쪽.

이영길(1987),“억양 배형 곡선 모형”, 말소리와 음성과학 

 

11-14,한국음성학회,

73-89쪽.



운율 연구의 동향과 전망  257

이영길(1988),“억양의 구조와 의미에 관한 음성음운론적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이영길(1992),“억양구의 비교 연구-국어와 영어를 중심으로”, 한글 

 

215,한글학

회,29-50쪽.

이영길(1998),“억양 모형의 구조와 의미 연구”, 한글 

 

199,한글학회,3-23쪽.

이현복(1973),“현대 한국어의 accent”, 문리대 학보 

 

19,서울대학교,113-128쪽.

이현복(1974),“서울말의 리듬과 억양”, 어학연구 

 

10-2,서울대 어학연구소,15-25

쪽.

이현복(1976),“한국어 단음절어의 억양연구”, 언어학 

 

1,한국언어학회,167-184쪽.

이현복(1982),“한국어 리듬의 음성학적 연구”, 말소리와 음성과학 

 

4,한국음성학

회,31-48쪽.

이현복(1993),“한국어 리듬에 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 말소리와 음성과학 

 

25,

한국음성학회,52-64쪽.

이호영(1987),“현대 한국어의 악센트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호영(1991),“한국어의 억양 체계”, 언어학 

 

13,한국언어학회,129-151쪽.

이호영(1994),“한국어 문장억 양의 선택 과정”, 한글 

 

225,한글학회,7-33쪽.

이호영(1996), 국어 음성학 ,태학사.

이호영(1999),“국어 핵억양의 음향음성학적 연구”, 말소리와 음성과학 

 

38,한국

음성학회,25-39쪽.

이호영․손남호(2007),“한국어 말토막 억양 패턴의 인지”, 한글 

 

277,한글학회,

5-44쪽.

인지영․성철재(2008),“한국어 방송 뉴스 발화의 억양 기울기 특성 연구”, 말소리

와 음성과학 ,66,한국음성학회,21-39쪽.

임홍빈(1993),“국어 억양의 기본 성격과 특징”, 새국어생활 

 

3-1,국립국어원,

58-90쪽.

張泰鎭(1960),“母音 長短의 對立에 대하여－標準語를 中心으로”, 國語國文學 

 

22,국

어국문학회,75-80쪽.

張泰鎭(1963),“國語의 音長과 mora”, 語文學 

 

9,한국어문학회,112-133쪽.

田光鉉(1992),“音長․抑揚․악센트”, 國語硏究어디까지왔나 ,東亞出版社,118-127쪽.

전선아(2006),“문장 처리에서 억양이 하는 역할”, 인문학 연구 

 

33-1,충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195-211쪽.

전은․이숙향(1999),“한국어조사의 운율적특성－낭독체 문장을 중심으로”, 말소

리와 음성과학 

 

37,한국음성학회,73-85쪽.

정명숙(2002),“방송언어에 나타난 말소리의 사적 변천”, 국어학 

 

39,국어학회,

221-249쪽.

정명숙․신지영(2000),“한국어의 시간 단위에 관하여”, 한국어학 

 

12,한국어학회,



258 한말연구 제35호 (2014. 12)

261-278쪽.

정명숙․황국정(2000),“국어한자어의 장단음에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 어문연

구 

 

42,민족어문학회,285-299쪽.

정미현(2013),“국어 발화 종결의 음성적 단서에 대한 연구”,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정인섭(1965),“우리말 악센트는 고저악센트다”, 중앙대 논문집 

 

10,중앙대학교,

9-50쪽.

조민하(2011),“연결 어미의 종결 기능과 억양의 역할”,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지민제(1993),“소리의 길이”, 새국어생활 

 

3-1,국립국어원,39-57쪽.

차재은(2005),“1930년대의 한국어 음장에 대한 연구－<보통학교 조선어독본>의

음성 자료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43,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105-128쪽.

차재은(2010),“큰사전 고유어 단일어의 음장 분석”, 우리어문연구 

 

37,우리어문

학회,163-189쪽.

차재은(2011),“큰사전고유어복합어의음장”, 한국어학 

 

50,한국어학회,203-229쪽.

최혜원(1995),“문장성분의생략에따른억양곡선의변화”,서울대학교석사학위논문.

한선희(2000),“대화체 억양구말 형태소의 경계성조 연구”, 말소리와 음성과학 

 

5-2,한국음성학회,219-234쪽.

한선희․오미라(1999),“한국어 억양구의 경계톤”, 말소리와 음성과학 

 

7-4,한국

음성학회,109-129쪽.

황손문(2002),“한국어 화제 구문의 운율적 고찰”, 말소리와 음성과학 

 

9-2,한국

음성학회,59-68쪽.

JunSun-Ah(1993),ThePhoneticsandPhonologyofKoreanProsody,Doctoraldissertation,

TheOhioStateUniversity.

Jun Sun-Ah(2000),K-ToBIlabelingconventions:versions3.1,UCLA Working Papersin

Phonetics99.



운율 연구의 동향과 전망  259

<ABSTRACT>

AchievementsandTasksoftheStudies

onKoreanProsody
－FocusingontheStandardKoreanProsodySince1950's－

Cha Jae-eun

TheaimofthisstudyistopresentthedirectionoftheresearchonKorean

prosody.TheoverviewofresearchontheKoreanprosodyoverthepast60

yearswerereviewedinthisstudy.Analysisshowsthattheresearchesfrom

1950sand1960swerefocusedonvowellength,accent,andrhythminwords.

Thestudiesinnewarea,whichareaboutintonation,andprosodyinsentences

startedat1980s.Therehasbeenanexplosivegrowthintermsofbothquantity

andqualityoftheresearchonthisareasince1990s.Itriedtosuggestsome

directionsforfurtherstudiesinKoreanprosody;researchesabout1)controlled

experimentalmethod,2)basedonalargecorpus,3)interactionwithsyntax,

semantics,andpragmatics,4)interactionwithKoreaneducationallinguistics,

speechpathology.

▪주제어：운율,음장,악센트,리듬,억양

prosody,vowellength,accent,rhythm,intonation

차 재 은

소 속：경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jecha3@hanmail.net

논문 접수：2014.10.15.

논문 심사：2014.10.25.-11.15.

게재 결정：2014.11.20.





한말연구 제35호(2014.12),한말연구학회

평창방언 체언의 성조 연구

최 영 미

<차 례>

1.머리말

2.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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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성조의 전이적 특징

5.맺음말

1.머리말

이 연구는 평창방언의 성조체계와 성조형을 기술하고,정선방언의 그것

과 비교하여 평창방언 체언류 성조의 전이적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다.

평창지역은지리적으로영서지역에속하지만문화적으로영동지역에속

하고 있다.강원도 남부에 있는 군으로,동쪽으로 정선군,북동쪽으로 강릉

시,북쪽으로홍천군,서쪽으로횡성군,남쪽으로영월군에접해있다.뿐만

아니라 평창 지역의 생활 문화는 영동 방언 특히 강릉 지역 문화권에 속하

여,언어와 지역 문화가 영동방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평창방언은 음장방언과 성조방언의 전이 지역으로써 언어적 가치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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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율을 기준으로 한 강원방언의 방언 구획은 음장 지역,성조 지역,준

성조 지역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다.즉,성조 지역은 강릉,삼척,영월

이고,준성조지역은 평창,정선,고성,양양이며,음장지역은 그외 영서 지

역이다(방언연구회2001：1~2).그러나준성조지역으로분류된정선방언은삼

척방언,강릉방언과함께성조언어로파악되고있다.이처럼성조언어적성

격을 가진 정선방언을 준성조방언으로 분류한 것은 체계적인 운율의 기술

없이 강원방언의 방언구획을시도한것에서발생되는 문제임을알 수있다

(최영미 2009：35-42).더욱이 준성조지역으로 분류되는 강원 내륙 지역 중에

평창 지역은 음장방언과 가장 근접한 지역이므로 언어현실도 음장방언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준성조방언의 특징을 살필 수

있는가장최적의방언지역이아닌가한다.운율유형의변화에대한관점

에서 보면 성조언어가 음장언어로 변화하는 단서를 찾을 수 있는 지역 방

언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는 배가 된다.

강원방언은 동남방언보다 비성조언어의 특성을 갖는 사실을 선행연구에

서 확인할 수있다.김차균(2006：40)은 강릉방언과 삼척방언에서 거성의 평

2형화1)를 언급했다.즉,강릉방언과 삼척방언에서 거성형은 2음절 이상에

서 실현되지 않고,평2형에 합류가 일어나고 있다는사실을 처음 설명했다.

강릉방언과삼척방언뿐만아니라정선방언에서도2음절이상에서거성형은

평2형에합류가일어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최영미2009：127-128).이

에 따라 강릉방언과 정선방언에서 거성형은 단음절에서만 인정이 가능하

다.즉,거성형이 단독으로 실현되었을 때,상성형의 음조형([M̆])으로 실현

된다.또한 강릉방언과 정선방언의 평복형의 자유변동을 겪기 때문에 평복

형은 임의적으로 변이음조형을 가진다.이에 따라,하위 평복형(평2형 평3형,

평4형…)들은변별적으로구별이되지않음을알수있다.이러한앞선연구

1)거성의 평2형화 규칙은 강릉방언,삼척방언,정선방언에서 나타나는 성조규칙이다.

규칙으로 표시하여 보이면,/·⶗2/→ /⶗
2
·⶗0/(2음절 이상의 거성형은 평2형으로 합

류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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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강원방언의 성조체계 및 성조형의 변화가 거성형의 평2형화,평복형

의 자유변동 등과 같은 성조규칙으로 말미암아 비성조방언으로 변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평창방언 성조체계와 성조형을 파악하고,정선방언의

그것과비교하여거성형의평2형화와평복형의자유변동등과같은성조규

칙의 적용 여부와 정도성을파악하여평창방언 체언 성조의 전이적 특징을

설명하고자 한다.

2.연구방법

2.1.조사 지역 및 제보자

이연구의조사지점은평창군진부면마평2리이다.1906년10월에대화

면,봉평면과함께진부면은행정구역상강릉으로부터이관되었고,주민들

의 생활권도 강릉과 인접하여 춘천,원주 등과 같은 영서 생활권이 아니라

강릉과 인접해 있으므로 영동 생활권을 갖는다.즉,태백산맥 서쪽에 위치

하고 있으나 생활권은 영동 지역에 속한다.따라서 진부면은 강릉 방언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예측된다.그러나 조사지점은 강릉과 직접적으

로 인접한 마을은 아니다.즉,유천리나 도암면은 1989년에 강릉이나 정선

으로부터 진부면으로 편입된 곳인데,진부면 마평리는 강릉 사이에 대관령

면을 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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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조사지점

제보자는3가지조건을만족하는사람으로선정했다.첫째,평창군에서3

대 이상 거주해야 한다.둘째,나이는 60대 이상이어야 한다.셋째,학력은

국졸이하여야한다.이연구의제보자는제시한3가지조건을만족한분들

이다.평창방언의 소중한 자료를 알려 주신 제보자는 다음과 같다.

(1)제보자

ㄱ.주 :조○○ 70평창군 진부면 마평2리 59-2국졸 (마평리 출생)

ㄴ.부 :권○○ 61평창군 진부면 마평2리 59-2국졸 (막동리 출생)

2.2.조사 항목 및 조사 방법

조사 항목은 총 600여 개의 어휘 항목을 선정하였다.이 중에 명사 항목

이250여개와용언이350여개가포함했다.이연구는명사항목만을연구

대상으로 한다.각 어휘 항목은 아래 (2)와 같이 곡용과 활용하면서 구성하

는 패러다임을 구분하여 성조형을 조사할 것이다.뿐만 아니라 모든 조사

항목은 문장을 단위로 조사를 했다.문장 단위로 조사를 한 이유는 억양에

대한 후속 연구를 꾀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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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ㄱ.명사 ㄴ.용언

목·이 /HM/[HM] 먹·지 /HM/[HM]

목·을 /HM/[HM] 먹·고 /HM/[HM]

목·도 /HM/[HM] 먹·나 /HM/[HM]

목·뚜 /HM/[HM] 먹·으·먼 /HM²/[HMM]

목·에 /HM/[MH] 먹·어·서 /HM²/[HMM]

목부·터 /H²M/[MHM] 먹거·든 /H²M/[MHM]

목버·텀 /H²M/[MHM] 먹더·라 /H²M/[MHM]

목까·지 /H²M/[MHM] 먹·도·록 /HM²/[HMM]

조사 방법은 제보자의 집에서 직접 면담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과정에서

녹음과 기록을 병행하고,조사가 끝난 후 녹음된 자료를 반복 재생하면서

전사의 정확성을 꾀했다.녹음은 TASCAM DR-680DAT와 ShureKSM

44A/SL마이크를 사용했다.현지답사는 5회 실시했다.

(3)조사일정：

1차：2013.12.6.~2013.6.8.(3일간)：제보자 선정 및 체언 조사 1

2차：2013.12.18~2013.12.20(3일간)：체언 조사 2

3차：2013.12.23~2013.12.25(3일간)：용언 조사 1

4차：2014.1.10~2014.1.13(3일간)：용언 조사 2

5차：2014.2.10~2014.2.10(3일간)：용언 조사 3

2.3.성조 기술 방법

이 연구는 방점법 이론을 토대로 성조를 기술한다.방점법은 체계 안에

서대립과 분포에 중점을 두고기저층위와표면층위로구분하여성조를기

술한다.또한방점법은 김차균(1977)에서 체계화된이후김차균(1991,1998)에

서 다듬어지고 확정되어,정원수(1994),이호영(1996),이문규(1997),박숙희

(2005),김세진(2006),최영미(2009)등에서 검증된 성조 기술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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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평창방언 자료를 대상으로 성조 기술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대립과중화를바탕으로성조소를찾아성조체계를수립해야한다.

성조소는각음절에얹힌높낮이자질로서,높낮이가단어의의미를분화하

는 변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단위이다.국어의 성조체계는 둘 또는 세 개

의성조소로구성되어있다.15세기중세국어의성조체계와삼척방언,정선

방언,평창방언의 성조소의 대응관계를 제시하면 (4)와 같다.

(4)성조소의 대응관계

성조 분류 중세국어 삼척방언 정선방언 평창방언

평성 가장 낮은 음조 /L/□ 고 /H/□ 고 /H/□ 고 /H/□

측

성

거성 가장 높은 음조 /H/·□ 저 /M/·□ 저 /M/·□ 저 /M/·□

상성 높아 가는 음조 /R/:□ 고:/Ḧ/:□ 저:/̆M/:□ 저:/̆M/:□

둘째,성조형은 형태소,단어,어절의 각 음절에 부여된 성조소의 연결형

이며,형태소,단어,어절에얹히는높낮이가락을지칭한다.성조방언에서

모든성조소가결합할수있는경우의수는무한하지만,성조방언에존재하

는성조규칙이나음조규칙에따라성조형은한정되고제한되어,형태소,단

어,어절의 성조형은 유형의 분류가 가능하다.

셋째,성조를 음운 층위의 기저층위와 음성 층위인 음조 층위로 분리하

여 기술한다.기저성조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조로 실현되는 성조의 음

운과정은 방점형 → /성조형/→ [음조형]의 3단계를 거친다.‘집,·몸,:일’

이 토씨 ‘·이’와 결합하여 어절을 이룰 때,음운과정을 보이면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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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성조의 음운과정

              어휘

층위      단계
집·이(家) ·몸·이(身) :일·이(事)

기

저

층

위

기저방점표상 □ +·□ ·□ +·□ :□ +·□

←성조규칙 당연규칙2)

중화규칙

중화규칙
·□²(중간형)

거성의

평2형화규칙

최종방점표상 □·□ □² :□²

성조형 /HM/ /H²/ /̆M²/

표

면

층

위

←음조실현규칙
평1형

음조실현규칙

평2형

음조실현규칙

상성형

음조실현규칙

음조형 [HM] [MH] [̆MH]

(5)에서 기저방점표상은 형태소,단어가 가지는 고유 성조소의 연결형이

고,최종방점표상은기저방점표상에성조규칙이적용되어도출되는것이며,

/성조형/은 최종방점표상을 (4)에 제시한 성조소로 바꾼 성조소의 연속체이

다.또한,[음조형]은 /성조형/에음조실현규칙이 적용된 표면층위의 음조의

연속체이다.

성조의 음운과정에서 성조규칙과 음조실현규칙이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성조규칙은 기저방점표상이 최종방점표상으로 도출되는 과정에서 적

용되고,음조실현규칙은 /성조형/이 [음조형]으로 도출되는 과정에서 적용

된다.평창방언의 성조규칙 및 음조규칙을 제시하면 아래 (6)과 같다.

(6)평창방언의 성조규칙 및 음조실현규칙

가.성조규칙

① 중화규칙(김차균 2006ㄴ:34)

ㄱ.≪□ ─≫의 환경에서 □(평성)이외의 모든 성조는 ·□(측성)으

로 바뀐다.

2)당연규칙은(defaultrule)은 기저방점표상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최종방점표상으로

도출될 대 적용되는 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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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 }─≫의 환경에서 모든 성조는 ·□(측성)

으로 바뀐다.

② 조사 {·에}앞에서 거성의 평성화

조사 {·에}앞에서 거성이 평성화하는 성조규칙은 중세 문헌성조에

서 보이는 규칙으로,거성형 명사가 조사 {·에}앞에서 평성으로 변

동하는 규칙이다.규칙은 ‘·□]명사→□/___{·에X}’이다.

③ 거성의 평2형화(김차균 2006ㄴ:40).

거성형의 평2형화규칙은평창방언에서 2음절이상의 거성형이 평2형

과 합류하는 성조규칙이다.단,이 규칙은 공시규칙인 동시에 통시규

칙이기도 하다.

④ 평복형의 자유변동

평복형(□₂·□n)의 자유변동 규칙은 n음절(단 n≧2)로 이루어진 평복

형의 각 하위 방점형들이 서로 자유롭게 변동하는 것이다.

⑤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상성의 평성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상성이 평성화 하는 성조규칙은 중

세 문헌 성조에서도 보이는 규칙으로,상성형 용언이 모음으로 시작

하는 어미 {-·아X}앞에서 평성으로 변동하는 규칙이다.

나.음조실현규칙

① 단음절

ㄱ.평성 /H/ → [H ̚̚]/#______#

ㄴ.거성 /M/→ [̆M]/#______#

ㄷ.상성 /̆M/→ [̆M]/#______#

② 다음절

ㄱ.평일형 /HM₁/ → [HM1],[HН1]/#______#

ㄴ.평복형 /H₂M
n
/→ [Mн₀HM

n
]3)/#______#

ㄷ.상성형 /̆M₂/ → [̆M н₀HMn]/#______#

3)평복형의 음조형 [Mн₀HMn]에서 [H₀]는 평창방언과 강릉방언에서는 [M]과 [H]의

2/3정도 높이에서 오름조로 실현된다.하지만 대구방언이나 경북 내륙 방언에서

는 [H₀]는 [M]에 가까운 높이에서 시작하여 오름조로 실현되지만 끝음절의 높이

는 [H]에 못 미친다.또한 경남방언에서 [H₀]는 [M]과 [H]의 중간 정도에서 시작

해서 끝음절의 높이가 거의 [H]까지 높아지되 [H]보다 높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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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억양의 지배

평창방언에서 평측형 중 평1형의 마지막 음절은 더 장음화해서 실현하

되,의문문은 ‘̄’로,단정이나 서술형은 ‘̚’로 나타난다.드물게 끝에서

둘째음절까지 낮아질 수 있다.

평창방언은 어절의 음조형이 실현될 때,억양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확

인된다.(6다)의 기술을 보면,평성형 평1형의 음조형 실현을 보면 아래와

같다.

(7)ㄱ.[[문·만]AP[닫·나]AP]IP

ㄴ.[[문·이·나]AP[닫·아·라]AP]IP

ㄷ.[[/HM/[HH ]̄AP[/HM/[HH ]̄AP]IP

ㄹ.[[/HM²/[HM²̚]AP[/HM²/[HM²̚]AP]IP

(7)은 억양이 어절의 성조를 지배하는 예이다.(7ㄱ-ㄴ)은 하나의 IP가

두 개의 AP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7ㄷ-ㄹ)은 (7ㄱ-ㄴ)의 어

절의 높낮이를 명시한 것이다.(7ㄱ)은 의문문이다.억양(IP)의 지배를 받는

두 악센트구(AP)‘문·만/HM/,닫·나/HM/’의 음조형은 모두 [HH]̄로 실현되

고 있다.즉,억양이 악센트구를 지배하여 마지막 음절을 장음화시키고,마

지막 음절을 [M]이 아니라 [H]로 실현되게 한다.반면에 (7ㄴ)은 명령문이

다.억양(IP)의지배를받는악센트구(AP)‘문·이·나/HM²/,닫·아·라/HM²/’의

음조형은둘다[HM²̚]로실현되고있다.억양(IP)이악센트구(AP)를지배하

지만 마지막 음절은장음화하지 않고마지막 음절의 높이도 변동되지않는

다.4)이러한 억양이 어절의 음조형을 지배하는 것은 ‘̚’와 ‘̄’로 표시한다.

전자는 어절의 마지막 음절의 음조를 [M]으로 실현하고,후자는 어절의 마

4)문장의 억양이 어절의 음조형을 지배하는 것은 성조언어가 비성조방언으로 가는

근거가 될 수 있다.이러한 억양의 지배는 강원도 방언의 특성의 편린을 보여준다.

강원도 방언의 문장 억양을 보면,문장 처음부터 끝까지 차차로 올라가는 경향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이 문제는 지면을 달리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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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막 음절의 음조를 [H]로 실현되는 것을 나타낸다.

넷째,방점형,성조형,음조형을 표시할 때는 음절수대로 모두 나열하지

않고생성음운론의표기규칙에따라로마자대문자와소문자,아라비아숫

자를 이용하여 간략하게 표기한다.평창방언의 5음절 평성형,거성형,상성

형을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7)평창방언 5음절 성조 실현

구분 방점형 /성조형/ [음조형]

평

측

형

평1형 ·□·□⁴ /HM⁴/ [HM
4
]~[HHHHH]

평2형 ·□²·□³

/H₂Mn /

[MHM
3
]~

[MнHM2]~

[Mн
2
HM]~

[Mн
3
H]

평3형 ·□³·□²

평4형 ·□⁴·□

평5형 ·□⁵

측

성

형

거성형 (·□⁵→)□₂·□ⁿ /H₂Mn / [MHM3]

상성형 :□⁵ /̆M⁵/ [M̆H⁴]

음거성형 ·□ ⁵ /H⁴/ [H⁴]

음상성형 :□ ⁵ / ⁵/ [ H⁴]

3.체언의 성조 실현

3.1.조사의 성조형

체언의 성조형을 살필 때,조사의 기저방점표상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조사는 체언에 붙어 하나의 어절을 이루므로,조사의 기저방점표

상을파악해야성조의음운과정을설명할수있기때문이다.하지만조사의

기저방점표상은거성형이나상성형의체언과결합할때중화규칙이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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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때문에조사의기저방점표상을올바르게파악할수없다.따라서조사의

기저방점표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1음절 평성형 명사와 결합할 때 그 조

사의 기저방점표상으로 파악한다(최영미 2009：110).

평창방언의 조사의 기저성조를 설정하기 위해 평성형 명사인 ‘문’과 조

사가 결합하여 어절을 이룰 때,성조형의 실현을 제시하도록 한다.

(8)1음절 평성형 명사 ‘문’+조사

평창방언 정선방언

/문/(門) /H/[H ̚̚̚] /문/(門) /H/[H ̚̚̚]

ㄱ.문·과 /HM/[HM ]̚ 문·과 /HM/[HM]

문·이·나 /HM²/[HM²̚] 문·이·나 /HM²/[HM²]

문·에·서 /HM²/[HM²̚] 문·에·서 /HM²/[HM²]

ㄴ.문·도 /HM/[HH ]̄ 문·도 /HM/[HM]

문·만 /HM/[HH ]̄ 문·만 /HM/[HM]

문·에 /HM/[HH ]̄ 문·에 /HM/[HM]

문·을 /HM/[HH ]̄ 문·을 /HM/[HM]

문·은 /HM/[HH ]̄ 문·은 /HM/[HM]

문·의[문·에]/HM/[HH ]̄ 문·의[문·에] /HM/[HM]

문·에 /HM/[HH ]̄ 문·에 /HM/[HM]

문·이·면 /HM²/[HMH ]̄ 문·이·면 /HM²/[HM²]

문·만·도 /HM²/[HMH ]̄ 문·만·도 /HM²/[HM²]

ㄷ.문으·로 /H³/[MнH ]̄ 문·으·로 /HM²/[HM²]

문같·이 /H³/[MнH ]̄ 문같·이 /H²M/[MHM]

문마·다 /H³/[MнH ]̄ 문마·다 /H²M/[MHM]

문마·둥 /H³/[MнH ]̄ 문마·둥 /H²M/[MHM]

문부·터 /H³/[MнH ]̄ 문부·터 /H²M/[MHM]

문버·터 /H³/[MнH ]̄ 문버·터 /H²M/[MHM]

문처·럼 /H³/[MнH ]̄ 문처·럼 /H²M/[MHM]

문까·지 /H³/[MнH ]̄ 문까·지 /H²M/[MHM]

문조·차 /H³/[MнH ]̄ 문조·차 /H²M/[MHM]

문하·고 /H³/[MнH ]̄ 문하·고 /H²M/[M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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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한·테 /H³/[MнH ]̄ 문한·테 /H²M/[MHM]

(8)은 평창방언과 정선방언에서 조사의 성조형과 음조형을 비교하여 제

시한 것이다.평창방언은 억양이 어절의 음조형을 지배한다.즉,어절의 마

지막음절에억양이얹혀서,해당어절에뒤따르는문장구성성분이있음을

알려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억양은 평1형 어절의 마지막 음절을 장음

화하고그음절의음조를[M]이아닌[H]로실현되게한다.(8ㄱ-ㄴ)은어

절의성조형이평1형이고,(8ㄷ)은어절의성조형이평복형(평2형)이다.(8ㄱ)

의음조형은억양의지배를받지않아어절의마지막음절의[M]으로실현

된것이고,(8ㄴ-ㄷ)의음조형이억양의지배를받아서어절의마지막음절

의 음조가 [H]로 실현된다.그렇지만 정선방언에서 조사의 음조형은 이러

한 억양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이처럼 억양이 어절의 음조형을 지배하는

현상은 성조언어가 비성조언어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볼

수 있다.

(8)을 토대로 평창방언 조사의 기저방점표상를 제시하면 (9)와 같다.

(9)ㄱ.·□ ·과,·도,·만,·에,·을,·은,·의,·에,

ㄴ.·□·□ ·이·나,·에·서,·이·면~·이·믄,·만·도~·만·두

ㄷ.□·□ 으·로,같·이~겉·이,마·다~마·둥,부·터~버·터,처·럼,

까·지,조·차,하·고,한·테

3.2.체언의 성조형

3.2.1. 거성형

거성형은 첫째음절이 거성으로 시작되고,뒤따르는 음절의 성조는 측성

으로 중화되는 어절의 성조형을 말한다.평창방언의 거성형은 1음절에서만

실현된다.2음절 이상에서 거성형은 평2형으로 합류한다.평창방언의 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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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명사의 성조실현을 보이면 (10)과 같다.

(10)평창방언 정선방언

ㄱ.·귀(耳)/M/[̆M] ·귀(耳)/M/[̆M]

ㄴ.(·귀·가→)귀가 /H²/[MH] (·귀·가→)귀가 /H²/[MH]

(·귀·를→)귀를 /H²/[MH] (·귀·를→)귀를 /H²/[MH]

(·귀·도→)귀도 /H²/[MH] (·귀·도→)귀도 /H²/[MH]

ㄷ.귀·에 /HM/[HM] 귀·에 /HM/[HM]

ㄹ.(·귀·부·터→)귀부터 /H³/[MнH] (·귀·부·터→)귀부·터 /H²M/[MHM]

(·귀·버·터→)귀버터 /H³/[MнH] (·귀·버·터→)귀버·터 /H²M/[MHM]

(·귀·까·지→)귀까지 /H³/[MнH] (·귀·까·지→)귀까·지 /H²M/[MHM]

(10)을 보면,거성형 명사 ‘·귀’에 조사가 결합하여 하나의 어절을 이룰

때,성조의 실현을 보인 것이다.(10ㄱ)은 명사 ‘·귀’가 단독으로 실현된 것

으로,성조형과음조형이/M/[̆M]으로실현된다.여기서음조형을보면상성

형의 음조형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다.(10ㄴ)과 (10ㄹ)은 조사가 결합하여

하나의 어절이 2음절 이상으로 실현된 예다.즉,(10ㄴ)은 거성의 평2형화

규칙이 적용되어 평2형으로 실현되고,(10ㄹ)은 거성의 평2형화 규칙과 평

복형의 자유변동 규칙이 적용되어 평복형(평3형)으로 실현된 예이다.(10ㄷ)

은 명사 ‘·귀’가 조사 ‘-·에’와 결합하여 하나의 어절을 이룰 때 평1형으로

실현되고있다.이와같이1음절단독어절로실현될때는거성형은상성인

음조형 [̆M]와 같이 실현되어 측성의 성격이 나타나고,조사 ‘-·에’와 결합

하여하나의어절이될때,거성이평성화하는현상에서평창방언의거성형

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한편,평창방언에서 거성형 명사와 조사 ‘-·에’가 어절을 이룰 때,거성

이 평성으로 변동하는 규칙은 수의적이다.즉,거성이 평성으로 바뀌어서

어절의 성조형이 평1형으로 실현되는 것과 거성이 평성으로 바뀌지 않고

평복형(평2형)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구분이 된다.이처럼 거성의 평성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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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이 적용에 있어서 수의성은 다른 성조방언에서도 찾을 수 있다.거성의

평성화의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11)ㄱ.이·에 /HM/[HM ]̚

ㄴ.담·에 /HM/[HH~̄ MM ]̄

ㄷ.(·물·에→)물에 /H²/[MH ]̚

(11ㄱ)과 (11ㄴ)은 거성형 명사 ‘·이(齒),·담(墻)’과 조사 ‘·에’가 결합하여

어절의 성조가 평1형으로 실현되어 거성의 평성화 규칙이 적용된 예이다.

반면에 (11ㄷ)은 거성형 명사 ‘·물’과 조사 ‘·에’가 결합하여 어절의 성조가

평2형으로 실현되고,거성의 평성화 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거성의 평2형화

규칙이 적용된 예이다.여기서 참고할 점은 (11ㄱ)과 (11ㄴ)은 방점형과 성

조형은갖으나음조형이 다르다는사실이다.(11ㄱ)의음조형[HM]은고조

에서 저조로 많이 떨어지는음성적으로떨어지는 평1형이다.그러나 (11ㄴ)

의 음조형 [HH ～̄MM ]̄은 첫째음절이 고조이고,둘째음절이 고조이나 첫

째음절보다조금낮게실현된음조형으로,어절에문장의초점이놓이게될

때,어절의음조형이[HH]로실현되고그렇지않을때는[MM]으로실현되

는 음조형이다.

(11ㄱ-ㄴ)과같이거성의평성화규칙이적용되는예와(11ㄷ)과같이거

성의 평성화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를 제시하면 (12)와 같다.

(12)조사 {·에}앞에서 거성의 평성화

ㄱ.[HM ]̚:·귀,·금,·이,·땅,·비,·빗~·빚,·벳

ㄴ.[HH ～̄MM ]̄:·쌀,·알,·엿,·옷,·일,·입,·잔,·점,·칼,·맛,·발

(足),·쇠

ㄷ.[MH ]̚:·날,·물,·불,·뿔,·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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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상성형

상성형은 첫째음절의 상성으로 시작되고,뒤따르는 음절의 성조가 중화

되어측성으로되는어절의성조형을말한다.상성형의성조실현을제시하

면 아래와 같다.

(13)상성형의 성조 실현

평창방언 정선방언

ㄱ.:손(孫)M̆

:손·이 /M̆²/[M̆H]̄ :손·이 /M̆²/[M̆H]

:손·을 /M̆²/[M̆H]̄ :손·을 /M̆²/[M̆H]

:손·도 /M̆²/[M̆H]̄ :손·도 /M̆²/[M̆H]

:손·에 /M̆²/[M̆H]̄ :손·에 /M̆²/[M̆H]

:손·부·터 /M̆³/[M̆нH]̄ :손·부·터 /M̆³/[M̆HM]

:손·버·터 /M̆³/[M̆нH]̄ :손·버·터 /M̆³/[M̆HM]

:손·까·지 /M̆³/[M̆нH]̄ :손·까·지 /M̆³/[M̆HM]

ㄴ.:까·치M̆²

:까·치·가 /M̆³/[M̆нH]̄ :까·치·가 /M̆³/[M̆HM]

:까·치·를 /M̆³/[M̆нH]̄ :까·치·를 /M̆³/[M̆HM]

:까·치·도 /M̆³/[M̆нH]̄ :까·치·도 /M̆³/[M̆HM]

:까·치·두 /M̆³/[M̆нH]̄ :까·치·두 /M̆³/[M̆HM]

:까·치·에 /M̆³/[M̆нH]̄ :까·치·에 /M̆³/[M̆HM]

:까·치·부·터 /M̆⁴/[M̆нH]̄ :까·치·부·터 /M̆⁴/[M̆нHM]

:까·치·버·터 /M̆⁴/[M̆нH]̄ :까·치·버·터 /M̆⁴/[M̆нHM]

:까·치·까·지 /M̆⁴/[M̆нH]̄ :까·치·까·지 /M̆⁴/[M̆нHM]

ㄷ.:그·마·리M̆³

:그·마·리·가 /M̆⁴/[M̆нHH]̄ :그·마·리·가 /M̆⁴/[M̆нHM]

:그·마·리·를 /M̆⁴/[M̆нHH]̄ :그·마·리·를 /M̆⁴/[M̆нHM]

:그·마·리·도 /M̆⁴/[M̆нHH]̄ :그·마·리·도 /M̆⁴/[M̆нHM]

:그·마·리·에 /M̆⁴/[M̆нHH]̄ :그·마·리·에 /M̆⁴/[M̆нHM]

:그·마·리·부·터 /M̆⁴/[M̆н²HM ]̚ :그·마·리·부·터 /M̆⁴/[M̆н²HM]

:그·마·리·버·터 /M̆⁴/[[M̆н²HM ]̚ :그·마·리·버·터 /M̆⁴/[M̆н²HM]

:그·마·리·까·지 /M̆⁴/[M̆н²HM ]̚ :그·마·리·까·지 /M̆⁴/[M̆н²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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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은명사‘:손,:까·치,:그·마·리’와조사가결합하여하나의어절을이

룰 때,어절의 성조형인 상성형으로 실현되고 있다.(13ㄱ)은 1음절 명사,

(13ㄴ)은 2음절 명사,(13ㄷ)은 3음절 명사의 예를 보인 것이다.다만 음조

형에서[н]는[M̆]보다는 높고,뒤따르는 [H]보다 낮은 음조로 실현되는음

조이다.

평창방언에서상성형은임의적으로변이음조형을갖는다.(13ㄷ)에제시

한 ‘:그·마·리·가,/M̆⁴/’를 가지고 상성형의 변이음조형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14)ㄱ.[M̆HMM]

ㄴ.[M̆нHM]

ㄷ.[M̆н²H]

(14)는 상성형 ‘:그·마·리·가,/M̆⁴/’의 음조형으로 실현될 수 있는 음조를

정리한 것이다.그러나 평창방언 화자들의 선호도에 따라 (14ㄱ),(14ㄴ),

(14ㄷ)이 결정된다.삼척방언에서는 (14ㄱ)의 음조형이 우세하게 실현되고,

정선방언에서는 (14ㄴ)의 음조형이 우세하게 쓰인다.평창방언에서는 (14

ㄷ)의 음조형이 우세하게 실현되고,(14ㄴ)은 드물게 실현되며,(14ㄱ)은 아

주 드물게 사용되고 있다.

(13)과 같이 상성형의 성조 실현을 보이는 어휘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5)ㄱ.1음절：:골(谷),:말(言),:곰(熊),:공,:짐,:담(膽),:돈,:눈(雪),:손

(孫)

ㄴ.2음절：:까·치,:임·금,:대·추,:거·짓,:쒜·미,:개·미.:매·미,:배·

차,:아·래,:안·개

ㄷ.3음절：:깎·재·,:굼·베·,:지·레·,:호·래·

한편,평창방언에서는음상성형이실현된다.두개의평성모음이축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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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음상성이 생성되는데 그 예를 보면 아래와 같다.

(16)ㄱ.마음(心)H² ㄴ.맘(心)M̌

마음이 /H³/[MнH] :·이 /²/[H]

마음을 /H³/[MнH] :·을 /²/[H]

마음도 /H³/[MнH] :·도 /²/[H]

마음에 /H³/[MнH] :·에 /²/[H]

마음부·터 /H³M/[Mн²H] :·부·터 /³/[ нH]

마음버·터 /H³M/[Mн²H] :·버·터 /³/[ нH]

마음까·지 /H³M/[Mн²H] :·까·지 /³/[ нH]

(16ㄱ)의 평측형 중에 평2형인 ‘마음’은 첫째음절과 둘째음절이 평성이

다.(16ㄱ)의 ‘마음’에 얹힌 두 개의 평성이 (16ㄴ)처럼 축약되어 ‘:’이 되

는것이다.‘:’의 성조형과음조형은/²/[H]으로실현된다.평창방언의

상성형은 /M̆/과 //이 있는데,이들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즉,/M̆/은

중조의 음역에서 상승을 하는 음조로써 으뜸 상성형이라 할 수 있다.그러

나 //은 두 개의 평성이 축약되어 중조의 음역에서 길게 1.4ms정도로 실

현되는 음조형이다.전자는 상성형이라 지칭하고 후자는 음상성이라 지칭

한다.이 음상성형은 강릉방언,삼척방언,대구방언 등과 같은 동해안 성조

방언에 나타나나,정선방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3.2.3. 평측형

평측형은어절의첫째음절의성조가평성(□)이고,뒤따르는음절의성조

가 거성[·□]인 성조형이다.이때,어절의 첫째음절 이후 평성의 개수에 따

라평측형은하위성조형을갖는다.즉,□·□,□·□·□,□·□·□·□ 등은

평1형이고,□□·□,□□·□·□ 등은 평2형이고,·□□□·□,□□□·□·□

등은 평3형이다.평창방언에서 평측형의 성조 실현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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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평측형의 성조 실현

평창방언 정선방언

ㄱ.닭[닥]H

닭·이 /HM/[HM ]̚ 닭·이 /HM/[HM]

닭·을 /HM/[HM ]̚ 닭·을 /HM/[HM]

닭·도 /HM/[HM ]̚ 닭·도 /HM/[HM]

닭·에 /HM/[HH ]̄ 닭·에 /HM/[HM]

닭부터 /H³/[MнH ]̄ 닭부·터 /H²M/[MHM]

닭버터 /H³/[MнH ]̄ 닭버·터 /H²M/[MHM]

닭까지 /H³/[MнH ]̄ 닭까·지 /H²M/[MHM]

ㄴ.북(鼓)H

북이 /H²/[MH ]̄ 북이 /H²/[MH]

북을 /H²/[MH ]̄ 북을 /H²/[MH]

북도 /H²/[MH ]̄ 북도 /H²/[MH]

북부터 /H³/[MнH ]̄ 북부·터 /H²M/[MHM]

북버터 /H³/[MнH ]̄ 북버·터 /H²M/[MHM]

북까지 /H³/[MнH ]̄ 북까·지 /H²M/[MHM]

ㄷ.감재H²

감재가 /H³/[MнH ]̄ 감재·가 /H²M/[MHM]

감재를 /H³/[MнH ]̄ 감재·를 /H²M/[MHM]

감재도 /H³/[MнH ]̄ 감재·도 /H²M/[MHM]

감재에 /H³/[MнH ]̄ 감재·에 /H²M/[MHM]

감재부·터 /H³M/[MнHM ]̚ 감재부·터 /H³M/[MнHM]

감재버·터 /H³M/[MнHM ]̚ 감재버·터 /H³M/[MнHM]

감재까·지 /H³M/[MнHM ]̚ 감재까·지 /H³M/[MнHM]

ㄹ.할머H³

할머가 /H⁴/[Mн²H ]̄ 할머·가 /H³M/[MнHM]

할머를 /H⁴/[Mн²H ]̄ 할머·를 /H³M/[MнHM]

할머도 /H⁴/[Mн²H ]̄ 할머·도 /H³M/[MнHM]

할머에 /H⁴/[Mн²H ]̄ 할머·에 /H³M/[MнHM]

할머부·터 /H⁴M/[Mн²HM ]̚ 할머부·터 /H⁴M/[Mн²HM]

할머버터 /H⁵/[Mн³H ]̄ 할머버·터 /H⁴M/[Mн²HM]

할머까·지 /H⁴M/[Mн²HM ]̚ 할머까·지 /H⁴M/[Mн²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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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은평측형명사와조사가결합하여하나의어절을이룬것으로,어절

의 성조형이 평측형이다.(17ㄱ)의1음절 ‘닭’은 평1형의 예이고,(17ㄴ,ㄷ,

ㄹ)은평복형의예이다.즉,2음절‘북,감재,할마’등은평2형,평3형,평

4형등으로지칭할수도 있지만,어절의 첫째음절로부터평성(□)의개수가

2개 이상이면 평복형이라고 지칭한다.

평창방언에서 평측형은 평1형과 평복형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17ㄱ)에

제시한 평1형은 1음절 명사뿐만 아니라 2음절 명사,3음절 명사에도 평1형

은 존재한다.그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18)머·리(頭)HM 메·누·리HM²

ㄱ.머·리·가 /HM²/[HM²̚] 메·누·리·가 /HM³/[HM³̚]

머·리·를 /HM²/[HM²̚] 메·누·리·를 /HM³/[HM³̚]

머·리·도 /HM²/[HM²̚] 메·누·리·도 /HM³/[HM³̚]

ㄴ.머·리·에 /HM²/[HMH ]̄ 메·누·리·에 /HM³/[HMMH ]̄

머·리·부·터 /HM³/[HMMH ]̄ 메·누·리·부·터 /HM⁴/[HMMMH ]̄

머·리·까·지 /HM³/HMMH ]̄ 메·누·리·까·지 /HM⁴/[HMMMH ]̄

(18)은 평1형 명사 ‘머·리,메·누·리’에 조사가 결합하여 하나의 어절로,

어절의성조형은모두평1형이다.(18ㄱ)은억양의 영향을받지않고평1형

음조형인 [HM²]또는 [HM³]으로 실현된 것이다.반면에 (18ㄴ)은 억양의

영향을받아어절의마지막음절이[H]로상승하여실현된예이다.이로인

해 (18ㄴ)의 음조형은 [HMH ]̄과 [HMMH ]̄으로 실현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음조형은 정선방언을 비롯한 국어 성조방언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

이다.또한 억양이 어절의 성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강원방언의 특이한

억양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즉,강원방언의 억양은 문장 첫 어절에서부터

문장이끝날때까지차차로억양이상승을것을흔히발견할수있다.억양

이 차차로 상승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절의 끝음절의 음조가 상승하는 원

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280 한말연구 제35호 (2014. 12)

또한,평창방언에서평복형은 임의적인변이음조형을갖는다.즉,평복형

의성조형이음조형으로도출될때,평복형의자유변동규칙이적용되어평

측형의 음조형은 변이음조형을 갖는다.평복형의 변이음조형이 실현되는

예를 보면 아래와 같다.

(19)평복형 ‘할머’의 음조 실현

ㄱ.할머 /H³/:[MнH ]̄(우세)～[[MHM ]̚(드묾)

ㄴ.할머가 /H⁴/:[Mн²H ]̄(우세)～[MнHM ]̚(드묾)～[*MHM²̄]

(19)를 보면,(19ㄱ)은 평3형으로 두 개의 음조형이 있으며,(19ㄴ)은 평4

형으로 3개의 음조형이 있다.즉,평창방언 토박이들이 선호하는 음조형인

/H⁴/[Mн²H]과 드물게 나타나는 [MнHM]과 실현된 음조형을 발견하지 못

한[
*
MHM²]등이다.(19)처럼평창방언에서는어절의첫째음절에서마지막

음절로 차차로 상승하는 음조형이 우세형으로 토박이 화자들이 선호하는

음조형임을 알 수 있다.

(17)과 같이 평창방언에서 평측형으로 실현되는 어휘를 평1형과 평복형

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20)

ㄱ.평1형：국,병,북,빚,숱,거·울,거·이(鵝),구·슬,그·릇,지·름,지·

침,굴·밤,누·에,다·섯,더·이(暑),머·리,모·래,이·실(露),

이·불,하·눌,나·그·네,메·누·리

ㄴ.평복형：가매,가루~갉,가지,감재,거름~거럼,고롬,고치,구름,

그물,기슭,나물,다래,다리(脚),매두(節),마롱,마을,바람,

무꾸,배꼽,번개

한편,평창방언에서는 음거성이 실현된다.음거성은 기원적으로 거성형

이었던것이 두음절이축약되면서보상 작용으로장음화한 성조형을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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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거성이 실현되는 예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21)·

·추·우·가 → · 가 /H/[H]

·추·우·를 → · 를 /H/[H]

·추·우·도 → · 도 /H/[H]

·추·우·에 → · 에 /H/[H]

·추·우·부·터 → · 부터 /HH/[HH]

·추·우·버·터 → · 버터 /HH/[HH]

·추·우·까·지 → · 까지 /HH/[HH]

(21)을보면,거성형 ‘·추·우’가 ‘·’로 축약되고,조사 ‘·가’와 하나의 어

절을이룰때,성조형과음조형이/H/[H]으로실현된다.[]는고조의높

이에서 수평조로 이루어지되,어절을 구성하는 음절의 높이가 동일하게 실

현되는 음조로써,1mora의 길이를 가진다.이처럼 기원적으로 거성형이었

던것이두음절이축약되면서보상작용으로장음화한성조형//[]을음거

성이라 지칭한다.이 음거성은 정선방언에서는 실현되지 않지만 강릉,삼척,

울진 등 동해안 성조방언의 특징이다.

4.성조의 전이적 특징

3장에서 평창방언에서 실현되는 성조형을 정선방언과 비교하여 살펴보

았다.이 장에서는 체언류 성조형 실현에서 평창방언이 비성조방언으로의

전이 과정에서 보이는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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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거성의 평2형화

평창방언과 정선방언에서 1음절 거성형(·□)은 /M/[M̆]으로 성조형과 음

조형이 실현된다.즉,1음절 거성형의 음조형은 상성형의 음조형과 같은데,

이는 거성이 상성과 같이 측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평창방언과 정선방언에서 거성형은 1음절에서만 존재한다.즉 2음절 이

상에서 거성형은 평측형 중 평복형(평2형)과 합류를 해서 평복형과 변별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이것은 기저방점층위에서 방점형이 성조형으로 도출

될 때,거성의 평2형화규칙이 적용되어 평복형으로 변동되기 때문이다.거

성형 명사 ‘질(道)’의 성조실현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22)평창방언 정선방언

ㄱ.·질(道)/M/[̆M] ·질(道)/M/[̆M]

ㄴ.(·질·이→)질이 /H²/[MH ]̄ (·질·이→)질이 /H²/[MH]

(·질·을→)질을 /H²/[MH ]̄ (·질·을→)질을 /H²/[MH]

(·질·도→)질도 /H²/[MH ]̄ (·질·도→)질도 /H²/[MH]

ㄷ.(·질·부·터→)질부터 /H³/[MнH ]̄ (·질·부·터→)질부·터 /H²M/[MHM]

(·질·버·터→)질버터 /H³/[MнH ]̄ (·질·버·터→)질버·터 /H²M/[MHM]

(·질·까·지→)질까지 /H³/[MнH ]̄ (·질·까·지→)질까·지 /H²M/[MHM]

(22)을 보면,거성형 명사 ‘·질’에 조사가 결합하여 하나의 어절을 이룰

때,성조의 실현을 보인 것이다.(22ㄱ)은 명사 ‘·질’이 단독으로 실현된 것

으로,성조형과음조형이/M/[̆M]으로실현된다.여기서음조형을보면상성

형의음조형과같은것을알수있다.(22ㄴ)과(22ㄷ)은어절이2음절이상

으로 실현된 예다.즉,(22ㄴ)은 거성의 평2형화 규칙이 적용되어 평2형으

로 실현되고,(22ㄷ)은 거성의 평2형화 규칙과 평복형의 자유변동 규칙이

적용되어평복형(평3형)으로 실현된 예이다.여기서 2음절이상에서 거성형

은평2형화하여평복형으로실현되고있음을알수있다.이와같은현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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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방언과 정선방언 두 방언 모두에서 발견되고 있다.

4.2.조사 ‘·에’앞에서 거성의 평성화

또한거성인명사와조사‘·에’가결합할때,거성(·□)은평성(□)으로변

한다.이러한 규칙은 중세국어 문헌 성조에서도 적용되는 규칙이다.다만,

중세국어에서는예외가현대성조방언에서는예외가점차늘어가는실정이다.

평창방언과정선방언에서거성인명사와조사‘·에’가결합할때,거성(·□)은

평성(□)으로 변하는 예를 유형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3) 평창방언 정선방언

ㄱ.A유형 이·에 /HM/[HM ]̚ 이·에 /HM/[HM]

ㄴ.B유형 담·에 /HM/[HH~̄MM ]̄ 담·에 /HM/[HM]

ㄷ.C유형 (·불·에→)불에 /H²/[MH ]̄ 불·에 /H²/[MH]

(23)에서 세 가지 유형이 제시되어 있는데,(23ㄱ-ㄴ)은 거성의 평성화

규칙이 적용된 유형으로,음조형의 차이를 갖는다.즉,(23ㄱ)은 고조[H]

(13Qt)와 저조[M](4Qt)로 실현되어 기본주파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

는 평1형이다.반면에 (23ㄴ)은 고조[H](13Qt)와 저조[M](10Qt)로 실현되어

기본주파수가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평1형이다.즉,(23ㄴ)의 음조형을

[HH~̄MM ]̄으로표시한것은문장의초점이놓일때,조바꿈을하여성조

가낮게실현되면[MM]이실현되고,성조가높게실현되면[HH]로실현되

는 특징을 갖는다.(23ㄷ)은 거성의 평성화 규칙이 적용되지 않아 평2형으

로 실현된 예이다.

거성 명사와 조사 ‘·에’가결합할 때,거성의 평성화 규칙이 적용되는 정

도성을비교해보자.현대성조방언에서거성의평성화규칙의예외가늘어

가는 경향이다.평창방언과 정선방언에서 거성의 평성화가 실현되는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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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4)

A유형 B유형 C유형 합계

평창방언 7 53 7 67

정선방언 67 발견 못함 13 67

(24)의 표에서 (23ㄱ)의 A유형은 정선방언에서 우세하나 (23ㄴ)의 B유형

은 평창방언에서 우세하다.반면에 (23ㄷ)의 C유형은 두 방언 모두에 드문

편이나 정선방언이 절대적으로 많이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즉,평창방언에서 B유형이 상대적으로 많이

실현되는 사실은 그만큼 거성인 명사와 조사 ‘·에’가 결합할 때.거성이 평

성으로 변하는 성격을 잃어가는 특징을 가진다.

4.3.평복형의 자유변동 규칙과 음조형의 선호도

평창방언과 정선방언에서 평측형은 평1형과 평복형 두 가지가 존재한다.

평1형은 어절의 첫째음절의 성조가 평성(□)이고,둘째음절에 거성(·□)이

며,이후 음절의 성조는 측성으로 중화되는 성조형을 말한다.평복형은 어

절의첫째음절로부터평성(□)이둘이상이고뒤따르는음절의성조가거성

(·□)이며,이후음절의성조는측성으로중화되는성조형을지칭한다.이처

럼 평측형 실현에 평창방언과 정선방언은 공통점을 지닌다.

평복형은 임의적으로 변이음조형이 실현된다.이때,변이음조형은 토박

이화자들의선호도에따라선택된다.평복형의자유변동규칙이적용된후

변이음조형의 실현된다.평복형 3음절과 4음절의 가능한 음조형은 모두 제

시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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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ㄱ.3음절 [MHM],[MнН]

ㄴ.4음절 [MHMM],[MнНM],[MннН]

ㄷ.5음절 [MHMMM],[MнHMM],[MннHM],[MнннH]

ㄹ.6음절 [MHMMMM],[MнHMMM],[MннHMM],[MнннHM],[MннннH]

(25)에 제시한 가능한 모든 음조가 실현되기도 하지만 토박이 화자의 선

호도에 따라서 변이음조형의 실현 정도성이 결정된다.평창방언과 정선방

언에서 평복형 명사 ‘피마주’와 ‘할아버’의 변이음조형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5)

(26)평창방언 정선방언

ㄱ.피마주6)H³ 핀매·주H²M

피마주가 /H⁴/[Mн²H ]̄ 핀매·주·가 /H²M²/[MHM²]

피마주를 /H⁴/[[Mн²H ]̄ 핀매·주·를 /H²M²/[MHM²]

피마주도 /H⁴/[Mн²H ]̄ 핀매·주·도 /H²M²/[MHM²]

피마주두 /H⁴/[Mн²H ]̄ 핀매·주·두 /H²M²/[MHM²]

피마주에 /H⁴/[Mн²H ]̄ 핀매·주·에 /H²M²/[MHM²]

피마주부터 /H⁴M/[Mн³H ]̄ 핀매·주·부·터 /H²M³/[MHM³]

피마주버터 /H⁴M/[Mн³H ]̄ 핀매·주·버·텀 /H²M³/[MHM³]

피마주까지 /H⁴M/[Mн³H ]̄ 핀매·주·까·지 /H²M³/[MHM³]

핀매·주·꺼·짐 /H²M³/[MHM³]

ㄴ.할아버H⁴ 할아버·H³M

할아버·가 /H⁴M/[Mн²H ]̄ 할아버··가 /H³M²/[MнHM²]

할아버·를 /H⁴M/[Mн²H ]̄ 할아버··를 /H³M²/[MнHM²]

할아버·도 /H⁴M/[Mн²H ]̄ 할아버··도 /H³M²/[MнHM²]

할아버·두 /H⁴M/[Mн²H ]̄ 할아버··두 /H³M²/[MнHM²]

할아버·께 /H⁴M/[Mн²H ]̄ 할아버··에 /H³M²/[MнHM²]

5)자료를 제시함에 있어,①은 주 제보자의 자료이며,②는 부 제보자의 자료이다.

이후도 같은 방식으로 제시한다.

6)피마주는 피마자의 방언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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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할아버부·터 /H⁵M/[Mн³HM ]̚할아버··부·터 /H³M³/[MнHM³]

①할아버버·터 /H⁵M/[Mн³HM ]̚할아버··버·텀 /H³M³/[MнHM³]

①할아버까·지 /H⁵M/[Mн³HM ]̚할아버··까·지 /H³M³/[MнHM³]

②할아버부·터 /H⁵M/[Mн⁴H ]̄ 할아버··부·터 /H³M³/[MнHM³]

②할아버버·터 /H⁵M/[Mн⁴H ]̄ 할아버··버·텀 /H³M³/[MнHM³]

②할아버까·지 /H⁵M/[Mн⁴H ]̄ 할아버··까·지 /H³M³/[MнHM³]

할아버··꺼·짐 /H³M³/[MнHM³]

(26ㄱ)은 평복형 명사‘피마주’의성조형과 음조형을 보인 것이고,(26ㄴ)

은 평복형 명사 ‘할아버’의 성조형과 음조형을 보인 것이다.(26ㄱ)을 보

면,명사 ‘피마주 또는 핀매·주’와 조사가 결합하여 4음절과 5음절 어절을

이루는데,(25)의 4음절과 5음절의 변이음조형 중에 평창방언은 /H⁴/[Mн²H],

/H⁴M/[Mн³H]등이 실현되고,정선방언은 /H²M²/[MHM²],/H²M³/[MHM³]

등이실현되고있다.즉,평창방언의평복형은어절의첫째음절에서끝음절

까지 차차로 상승하는 변이음조형이 실현되고 있으나,정선방언은 둘째음

절에 가장 높게 실현되는 변이음조형이 실현되고 있다.

그러나평창방언이차차로올라가는변이음조형이토박이화자들이선호

한다는것은사실이지만,언제나어절의끝음절이가장높은변이음조만실

현되는 것은 아니다.(26ㄴ)을 보면 평복형 명사 ‘할아버’의 음조형을 보

면,조사 ‘-부·터,-까·지’가 결합할 때,평창방언의 토박이 화자들도 어절

의 넷째음절이 가장 높은 변이음조형을 사용하고 있다.그렇지만 평창방언

의 토박이 화자인 부제보자는 80%이상 평측형의 음조를 첫째음절에서 끝

음절까지 차차로 상승하는 변이음조형을 사용하여 발화했다.

4.4.평1형과 평복형의 대응관계

평창방언과정선방언에서평측형중에평1형을대응관계를보면,평창방언

이 정선방언보다 더 전이적 특징이 강한 사실을 알 수 있다.아래의 평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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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숱’과 ‘옆’이 조사와 결합하여 하나의 어절을 이룰 때 성조형을 보자.

(27)평창방언 정선방언

ㄱ.숱H 숱H

숱·이[수치]/HM/[HM ]̚ 숱·이[수치]/HM/[HM]

숱·을[수툴]/HM/[HM ]̚ 숱·을[수툴]/HM/[HM]

숱·도 /HM/[HM ]̚ 숱·도 /HM/[HM]

숱·에[수테]/HM/[HM ～̚HH ]̄숱·에[수테]/HM/[HM]

숱부터 /H³/[MнH ]̄ 숱부·터 /H²M/[MHM]

숱버터 /H³/[MнH ]̄ 숱부·텀 /H²M/[MHM]

숱까지 /H³/[MнH ]̄ 숱까·지 /H²M/[MHM]

ㄴ.옆H 옆H

①옆·이 /HM/[HM ]̚ 옆·이 /HM/[HM]

①옆·을 /HM/[HM ]̚ 옆·을 /HM/[HM]

①옆·도 /HM/[HM ]̚ 옆·도 /HM/[HM]

②옆이 /H²/[MH ]̄ 옆·이 /HM/[HM]

②옆을 /H²/[MH ]̄ 옆·을 /HM/[HM]

②옆도 /H²/[MH ]̄ 옆·도 /HM/[HM]

옆·에 /HM/[HH ]̄ 옆·에 /HM/[HM]

옆부터 /H³/[MнH ]̄ 옆부·터 /H²M/[MHM]

옆버터 /H³/[MнH ]̄ 옆버·텀 /H²M/[MHM]

옆까지 /H³/[MнH ]̄ 옆까·지 /H²M/[MHM]

옆꺼·짐 /H²M/[MHM]

(27ㄱ)은 ‘숱’의 성조형과 음조형을 보인 것이고,(27ㄴ)은 ‘옆’의 성조형

과 음조형을 보인 것이다.(27ㄱ)의 ‘숱’은 평창방언과 정선방언에서 모두

평1형으로성조가 실현되고있다.그렇지만,(27ㄴ)의‘옆’은평창방언의주

제보자는 평1형으로 발화하고 있지만 부제보자는 평복형으로 발화하고 있

다.반면에정선방언에서는평1형으로만실현되고있는것이다.평창방언에

서 토박이 화자에 따라 동일한 어휘의 성조가 평1형과 평복형 두 가지로

실현된다는 사실은 그만큼 평창방언이 정선방언보다 전이적 특징을 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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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고 하겠다.평창방언에서 (27ㄴ)과 같은 평1형의 성조 실현은 무

시할 수 없을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즉,평1형 조사 항목은 총 142개인데,

평1형으로만 실현되는 단어가 38개이고,평1형과 평복형으로 둘 다 실현되

는단어는56개이며,평복형으로실현되는단어는48개이다.이러한사실은

평창방언에서성조체계내에서평1형의지위가점점약화되고있다는사실

을 암시하며,이러한 사실은 정선방언보다 평창방언이 비성조방언으로 더

진행된 운율형태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4.5.음상성과 음거성의 실현

평창방언과 정선방언에서 두 평성이 축약될 때,축약에 대한 보상 작용

으로생성되는성조형과음조형이다르다.즉,평창방언에서는음상성과음

거성이 실현되지만 정선방언에서는 음상성과 음거성이 실현되지 않는다.

이를 보여줄 예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28)평창방언 정선방언

ㄱ.:(心) :맘(心)M̌

:·이 /²/[H] :맘·이 /M̆²/[M̆H]

:·을 /²/[H] :맘·을 /M̆²/[M̆H]

:·도 /²/[H] :맘·도 /M̆²/[M̆H]

:·두 /²/[H] :맘·두 /M̆²/[M̆H]

:·에 /²/[H] :맘·에 /M̆²/[M̆H]

:·부·터 /³/[ нH] :맘·부·터 /M̆³/[M̆HM]

:·버·터 /³/[ нH] :맘·버·텀 /M̆³/[M̆HM]

:·까·지 /³/[ нH] :맘·까·지 /M̆³/[M̆HM]

:맘·꺼·짐 /M̆³/[M̆HM]

ㄴ.· (冬)H̄ :추(冬)M̆

·추·우·가 → · 가 /H/[H] :추·가 /M̆²/[MH]

·추·우·를 → · 를 /H/[H] :추·를 /M̆²/[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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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우·도 → · 도 /H/[H] :추·도 /M̆²/[MH]

·추·우·에 → · 에 /H/[H] :추·에 /M̆²/[MH]

·추·우·부·터→ · 부터 /HH/[HH] :추·부·터 /M̆³/[MHM]

·추·우·버·터→ · 버터 /HH/[HH] :추·버·터 /M̆³/[MHM]

·추·우·까·지→ · 까지 /HH/[HH] :추·까·지 /M̆³/[MHM]

:추·꺼·짐 /M̆³/[MHM]

(28ㄱ)은 평복형 ‘마음’이 축약되어 ‘:’이 될 때,음상성이 실현되는 것

을보여주고,(28ㄴ)은기원적으로거성이었던‘·추·우’가축약과정‘·추·우

→ ·’을거치면서그보상작용에의한음거성의실현을보여준다.(28)에

서 보는 바와 같이,평창방언은 두 개의 평성이 축약 과정을 거쳐 그 보상

작용으로서음상성과음거성이실현되지만정선방언에서는축약과정을겪

지만 모두 상성형으로 실현되고 있다.

4.6.억양의 지배를 받는 변이음조형 실현

평창방언은 정선방언과 달리 억양이 어절의 음조형을 지배하는 경향을

가지고있다.즉,어절의마지막음절은음조가측성인[M]으로실현되어야

하지만,억양의지배를받게되면어절의마지막음절은음조가[H]로실현

되어어절마지막음절의음조가상승하는현상이있다.그예를보면아래

와 같다.

(29)평창방언 정선방언

ㄱ.문·과 /HM/[HM ]̚ 문·과 /HM/[HM]

문·이·나 /HM²/[HM²̚] 문·이·나 /HM²/[HM²]

ㄴ.문·이·면 /HM²/[HMH ]̄ 문·이·면 /HM²/[HM²]

문·만·도 /HM²/[HMH ]̄ 문·만·도 /HM²/[HM²]

(29ㄱ)은 평성형 명사 ‘문’과 조사 ‘·과,·이·나’가 결합한 어절로,어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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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조형이 평1형으로 실현된다.억양의 지배를 받으나 어절의 성조형이 음

조형으로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반면에 (29ㄴ)은 평성형 명사 ‘문’과 조사

‘·이·면,·만·도’가결합한어절로,어절의성조형이평1형으로실현된다.억

양을지배를받아서어절의음조형은[HM²]로실현되어야하지만(29ㄴ)의

음조형이 [HMH]로 실현되고 있다.

국어의 성조방언에서 이러한 음조형 실현은 자못 특이하다.즉,한 어절

안에서 하강을 한 음조가 다시 상승하는 음조는 실현되지 않는 것이 일반

적이기때문이다.이러한사실은전술했듯,강원방언의억양에문장의시작

부터 끝까지 차차로 상승하는 억양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된다.7)이처

럼 억양이 어절의 음조형을 지배한다는 사실도 평창방언의 전이적 특징으

로 판단할 수 있다.

5.맺음말

이상에서 평창방언 체언의 성조 실현을 살펴 성조체계와 성조형을 기술

하고,정선방언의 그것과 비교하여 평창방언 성조의 전이적 특징을 살펴보

았다.그 결과,평창방언은 성조체계와 성조형 실현 측면에서 성조방언이

가지는 운율 특성을 가진다.하지만,성조방언이 비성조방언으로 이행하는

정도성 측면에서 보면,평창방언은 정선방언보다 더 비성조방언의 특징을

가지고있다.즉평창방언과정선방언의비교한결과에따르면,평창방언은

7)성조방언의 운율 구조의 위계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왜냐하면 억양이

하위 운율 단위를 지배하는 양상이 성조방언의 그것과 음장방언의 그것이 다를 것

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특히 강원방언에서 문장 처음부터 끝까지 차차로 올라가

는 억양은 하위의 운율 단위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했으나 문장 유형에 따

라 억양이 하위 운율 단위에 영향을 주는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는 확인하지 못했

다.이는 추후 과제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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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방언보다 좀 더 성조방언의 운율적 특징을 잃어버린 상태의 성조방언

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연구 결과는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면 아래

와 같다.

먼저,평창방언은성조방언의운율적특징을갖는다.이러한판단의근거

는 아래와 같다.

첫째,평창방언은 정선방언과 유사한 성조체계를 가지고 있다.평창방언

의 성조소는 3개,평성(□ /H/[H]),거성(·□ /M/[M̆]),상성(:□ /M̆/

[M̆])으로 구성되어 있고,성조형은 거성형,상성형,평측형으로 구

성되어 있다.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30)평창방언 체언류의 성조형

구분 방점형 성조형 음조형

평

측

형

평1형

국 /H/ [H ]̚

머·리 /HM/ [HM]~[HH]

메·누·리 /HM²/ [HM²]~[HMH]

평복형

감재 /H²/ [MH]

놀개· /H²M/ [MнH]

미꾸라·지 /H³M/ [Mн²H]

거성형 ·질(道) /M/ [M̆]

상성형

:눈 /M̆/ [M̆]

:쒜·미 /M̆²/ [M̆H]

:굼·베· /M̆³/ [M̆нH]

음거성형 · // []

음상성형 : // [ ]

둘째,평창방언에서 거성형은 성조체계 안에서 측성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즉,평창방언에서 거성형은 1음절에서만 존재한다.그 근거

로는 1음절 거성(·□)이 단독으로 실현될 때,음조형[M̆]로 실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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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사{·에}앞에서거성이평성으로변동하는규칙도유지되고

있다.

셋째,평창방언은음거성과음상성이실현되고있는점이다.음거성과음

상성은 동해안 성조방언에 나타나는 특수한 성조형이다.

다음으로,평창방언이 정선방언보다 비성조방언으로 이행이 더 진행된

성조방언의 운율적 특징을 가진다.그 근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평창방언과 정선방언에서 거성의 평2형화 규칙이 있다.

둘째,평창방언과 정선방언에서 평복형의 자유변동 규칙이 있다.

셋째,평창방언에서 평측형은 평1형와 평복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평1

형이 점차 평복형과 변별력을 잃어가고 있다.

넷째,평창방언에서는 음조형이 억양의 지배를 받는 경향이 있다.즉,평

1형어절의마지막음절이[M]으로실현되어야하나[H]로실현되

는 경우가 있다.평1형의 성조형 /HM1/은 [HM1]과 [HH1]이 임의

변동한다.다만,[HM1]이드물고[HH1]이매우우세하게실현된다.

위에제시한근거중첫째와둘째사실은평창방언과정선방언에서공존하

는 운율적 특징이지만,셋째와 넷째는 평창방언에만 있는 운율적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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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onToneofaSubstantiveWordin

PyeongchangDialect

Choi Young-mi

Thisresearchhastwoaims.Theoneistodescribetonalsystem in

Pyeongchangdialect.Anotheraimistoelucidatethetransitionalfeaturesof

changesintonologicalsystemsbasedonComparingPyeongchangdialectand

Jeongseondialect.

Inconclusion,Pyeongchangdialectisatonelanguageandtonalsystemin

PyeongchangdialectismoreunstablethanthatinJeongseondialect.Thereis

somegroundforthisargument.

First,theseareinterpretedtobethetonelanguagesinPyeongchangdialect.

Thebaseofjudgmentisasfollows.

a.Thetonalsystemsconsistofthreetoneme(plaintone,departtone,rising

tone)andhavethreetonemicpatterns.

b.Thedepartingtonalpatternisonlyinawordwithonesyllable.

c.Therearepeculiartonemicpatternsintonalsystems.wecallyindeparting

toneandyinrisingtone.TheyoccurintonelanguagesofEasternCoast

Korea.

Second,thetonalsysteminPyeongchangdialectismoreunstablethan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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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Jeongseondialect.Thereissomegroundforthisargument.

a.TherearetwotonalrulesbothPyeongchangdialectandJeongseondialect.

Oneistheplain-2patternconversionruleofdepartingtone.Anotheris

thefreelychangeruleofthepyeongbokpattern.Whentoneisderive

fromthedeepstructuretothesurfacestructurebothruleshasapplication.

b.Sometimes the plain-1 pattern and the pyeongbok pattern is

indistinguishableinPyeongchangdialect.Buttheystrictlydistinguishin

Jeongseondialect.

c.ThepitchpatternisgovernedbyintonationinPyeongchangdialect.But

itisnotinJeongseondialect.

▪주제어：성조,성조체계,성조변화,성조형,성조언어.평창방언,정선방언

tone,tonologicalsystem,tonechange,tonalpattern,tone

languages,Pyeongchangdialect,JeongseonDia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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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국어 매김마디의 통어론적 연구*

8)허 원 욱

<차 례>

1.머리말

2.문법정보의 제약

3.빠져나간 매김마디

4.완전한 매김마디

5.‘-’줄임

6.매김마디+‘것’구조

7.맺음말

1.머리말

이 논문은 18세기 국어 매김마디의 통어적 구조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매김마디 풀이말과 머리말(매김마디의 꾸밈을 받는 이름씨)과의 통어적 제약

관계를 살피고,매김마디의 속구조를 통하여 매김마디의 통어적 특성을 살

피는 것이 이 논문의 연구방법이다.

대상법 ‘-오/우-’는 15세기 중기에 이미 과도기였고,16세기 중․말기에

이르러서는 현저히 허물어지기 시작했으며,17세기부터는 거의 그 자취를

*이 논문은 건국대학교 학술진흥(KU)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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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추고 만다.또한 15,16세기에는 객체높임법과 대상법이 상호 특이한 통

어적 제약관계를 가졌는데,17세기부터는 대상법과 객체높임법이 거의 모

두 허물어짐에 따라 그러한 통어적 제약관계도 의미를 잃어버린다.

18세기는 중세국어가 현대국어로 바뀌어가는 과도기이다.따라서 이 논

문의 연구목적은 현대국어와 한층 가까워지는 18세기 매김마디의 모습을

살피는 것이다.

2.문법정보의 제약

‘-은’이 붙는 매김마디를 ‘ㄴ매김마디’,‘-을’이 붙는 매김마디를 ‘ㄹ매

김마디’라 하겠다.

2.1.ㄴ매김마디

2.1.1. 때매김법

매김법씨끝 ‘-은’은 확정의 때매김을 나타내는 안맺음씨끝 ‘-으니-’의

변형인데,다른 때매김법과 겹쳐지면 그 때매김의 뜻이 없어진다.

18세기 ‘ㄴ매김마디’의 풀이말에 나타날 수 있는 때매김법은 확정법,현

실법,회상법,완결법,완결현실법,완결회상법이다.1)

(1ㄱ)은 확정법,(1ㄴ)은 현실법,(1ㄷ)은 회상법,(1ㄹ)은 완결법,(1ㅁ)은

완결·현실법,(1ㅂ)은 완결‧회상법이 실린 예이다.

1)18세기는 확정법이 완결법에 흡수되어가는 시기이나,여기 매김마디의 기술에서는

‘-은’과 ‘-앗’을 따로 기술하기 위해 확정법과 완결법을 따로 설정한다.허웅

(1983),45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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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ㄱ.물 []갑 당케 고 (경신 6)

마을 가온셔 희롱다가 일허 [간]바 아지 못고 (경신 34)

저희 [간악]졍상을 다 게 알믈 려 (윤음 2:3)

ㄴ.맏당히 [니시]양이로소이다 (개수 1:5)

내게   삼 뉵십 일이 다 [됴셥]날이로 (경세 35)

사을 낫게 [넉이]념과 [지]일을 각고 (경신 36)

ㄷ. 구궐의셔 [반샤던]복으로  셰슈에 명야 (경세 39)

샤을 [멀니던]사 소냐 (경신 36)

샹간의 츈방에셔 [던]슈작이 내 명의록 가온대 올나 (윤

음 2:3)

ㄹ.나의 됴뎡의[셧]쟤뉘 감히다시 머리 일로번거 히

들니리오 (가체 3)

므릇 아동 신 [되엿]쟤 뉘 감히 오날 기이며 (가체 8)

ㅁ.져 뒤 [셧]쟈근 아 (팔세 3)

얼골이 [사랏] 고 (오륜 2:58)

ㅂ.신의 [녕엿던]군니 경져와 호방이 몬져 고매 (무목 10:38)

그 안으니란 리고 그 [잇그럿던]이를 아나 뫼로 니 (어

내 3:43)

(2ㄱ)은 18세기 ‘御製內訓諺解’에 미정법이 실린 유일한 예이다.그러나

(2ㄱ)은 (2ㄴ)인 15세기 원간‘內訓’을 그대로옮겼을 가능성이 크다.2)따라

서 18세기 ‘ㄴ매김마디’에는 미정법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2)ㄱ.可히 치디 [못린]後에 怒고 만일 可히 怒 [못린]後

에 틸니 (어내 3:4)

ㄴ.아직 쵸 치디 [몯린]後에 怒고 怒 [몯린]

後에 튤디니 (내훈 3:4)

2)허웅(1987),148-14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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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주․객체높임법

(3ㄱ)은 주체높임,(3ㄴ)은 객체높임이 실린 예이다.18세기는 객체높임이

거의허물어진시기이므로,매김마디에실리는객체높임의예는매우드물다.

(3)ㄱ.우리 셩죄 의 대비뎐을 [뫼신] 일이라 (경세 2)

[계슐시]덕을 뉘 공경야 우러지 아니리잇가 (가체 6)

ㄴ.셩인의 을 히옵고 거륵 공녈을 [닛]일단이라 노라

(가체 2)

 옥음을 다시 [듯] 디라 (경세 1)

2.1.3. 주체․대상법

(4ㄱ)은 주체법,(4ㄴ)은 대상법이 실현된 예이다.18세기에는 대상법의

‘-오/우-’가거의다허물어져그흔적을찾기어렵다.단지‘니-’에‘-오-’

가 연결된 ‘닐온’만 보인다.3)

(4)ㄱ.[긔이]향내 집의 더라 (선조 2)

[順]道 婦ㅣ 되 큰 禮니 (여사 9)

속으로 깃거  [驕慢]이 절로 나니 (첩해 1:3)

ㄴ.그 고등이 이 니 이 [닐온] 말이 일을 패며 (경세 21)

이 나의 [닐온]바 셩이 업면 모미 아니라 (경세 27)

2.2.ㄹ매김마디

2.2.1. 때매김법

18세기 ‘ㄹ매김마디’의 풀이말에 나타날 수 있는 때매김법은 미정법과

3)17세기에도 ‘닐온’만 나타났다.

가온 허니 [닐온]블급이니 (마경초집언해 상:21)

므릇 主婦 [닐온]主人의 妻ㅣ라 (가례언해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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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결‧미정법이다.(5ㄱ)은 미정법,(5ㄴ)은 완결․미정법이 실린 예이다.

(5)ㄱ.그 금 법과 [신]법은 묘당의 맛져 목을 졍야 

들니게 라 (가체 2)

[]일 업서 강잉여 (첩해 2:7)

임의 담셕의 [거둘]거시 업고 (윤음 1:2)

ㄴ.[져머실]예 어버이 셤기 일을 각면 (경세 27)

⇦ 져머이실(졈+어+이시+ㄹ)>져메실>져머실

뎌의 이 뎡티 [못여실] (무목 10:10)

⇦ 못여이실(못+여+이시+ㄹ)>못예실>못여실

고셩의 [딕여실]제 (무목 10:14)

2.2.2. 주․객체높임법

(6ㄱ)은주체높임,(6ㄴ)은객체높임이실현된예이다.18세기는객체높임

이 거의 허물어진 시기이므로,그 예가 매우 드물다.

(6)ㄱ.죠뎡의 [봉쟉실]들 아시니잇가 (무목 10:28)

몽의 [통령실]분 아닐네라 (경신 54)

ㄴ.쟝 쟝대 일이  예 칠로 [깁올] 야 졍녜 펴고

일을 편히 야 (경세 32)

2.2.3. 주체․대상법

(7ㄱ)은 주체법,(7ㄴ)은 대상법이 실현된 예인데,대상법 ‘-오-’가 연결

된 예는 극히 드물다.

(7)ㄱ.이틀 사흘 길흐로셔 [구경]사 모다셔 (개수 5:34)

뉘 감히 두번 막아 [뎍]쟤 이시리오 (무목 12:20)

ㄴ.境이 智예 順야 밧긔 [得홀]고디 업고 (선종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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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빠져나간 매김마디

3.1.임자말 빠짐

매김마디의 꾸밈을 받는 머리말이 매김말에 대한 의미상의 임자말인 경

우이다.

(8)텬하의 [만젼]법이 업고 (가체 1)

⇦ 법이 만젼-

여러 수십 년의 셩은 [휼신]은을 닙오며 (가체 1)

비로소 매 터럭을 []의용이 믄득 머리 듕히 너겨 (가체 2)

동으로 의능을 라니 [러지]비발이 비비디라 (경세 3)

3.2.부림말 빠짐

매김마디의 꾸밈을 받는 머리말이 매김말에 대한 의미상의 부림말인 경

우이다.

(9)ㄱ.[]일을 슐미 업시 갓 위만며 갓 슈만니 (경세 28)

⇦ 일을 -

[구은]올히 [구은]고기 [구은]羊의 고기니 (박통 1:4)

[믄]올히와 물고기 진에 너허 (박통 1:5)

네 [니]말이 올커니와 (몽어 1:6)

弟의게 [求]바로 兄을 셤기기 能티 몯며 (중용 13)

ㄴ.境이 智예 順야 밧긔 [得홀]고디 업고 (선종 112)

⇦ 고 得-

ㄷ.이 [닐온] 말이 일을 패며 (경세 20)

⇦  마 니-

이 나의 [닐온]바 셩이 업면 모미 아니라 (경세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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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맛당이…말리니 엇지 [닐온]뎨일 일인고 (경신 10)

용예 쳥여 뭇오되 엇지 [닐온]복비니잇고 (경신 51)

戰면 이 [닐온]棄호미니라 (논어 55)

天이 命샨 거 [닐온]性이오 性을 率 거 [닐온]道ㅣ오 道

 修 거 [닐온]敎ㅣ니라 (중용 1)

17세기부터대상법이허물어지기시작하므로,18세기부림말이빠져나간

매김마디의풀이말에 ‘-오/우-’가연결되는예는매우 드물다.필자는대상

법이실현되는매김마디풀이말을‘-’(9ㄴ)와‘니-’(9ㄷ)밖에찾지못했

다.

(9ㄴ)은‘-’에‘-오-’가연결된예인데,한예만보인다.4)(9ㄷ)처럼‘니

-’에 ‘-오-’가 연결된 꼴 ‘닐온’은 그 예가 매우 많다.17세기와 마찬가

지로 18세기에도 이를 하나의 굳어진 꼴로 풀이하겠다.5)

3.3.위치말 빠짐

15세기부터17세기까지위치말이 빠져나간매김마디의풀이말에는‘-오/

우-’가 불규칙하게 연결되는데,이는 18세기에도 마찬가지이다.

(10ㄱ)은‘-오/우-’가연결되지않은예문이고(10ㄴ)은‘-오/우-’가연결

된 예문이다.

(10)ㄱ.부 [가]길 쟈근 세 아들이 막아 셔셔 (소아 1)

⇦ 길헤 가-

두로혀 [패] 도라오고 (경세 15)

4)17세기에도 다음의 예 하나밖에 찾지 못했다.

수 조차 나락 므르락 호 각각 [제 홀]일 보아 라 (연병지남 25)

5)17세기에 … ‘니-’에 ‘-오-’가 연결된 꼴인 ‘닐온’은 그 예가 매우 많다.이는 ‘닐

오-’를 하나의 굳어진 기본꼴로 인식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이렇게 가정하지

않으면 ‘닐온’의 예만 많은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허원욱(2004),37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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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탕의 [셩]예 비록 삼십 구뷔 이시나 (경세 30)

⇦ 예 셩-

악공의 회셔 [머믈]적 (무목 10:89)

지게예 [들]제 문쎄 밧드시 며 (어내 1:5)

ㄴ.다만 더브러 [언논]이에 쥬무  아니라 (명의 2:26)

3.4.방편말 빠짐

15세기부터18세기까지방편말이 빠져나간매김마디의풀이말에는‘-오/

우-’의 연결이 불규칙하다.

(11ㄱ)은‘-오/우-’가연결되지않은예문이고(11ㄴ)은‘-오/우-’가연결

된 예문이다.

(11)ㄱ.쇼녈의 태 [경계]말과 강졀의 뎨 [훈계]말이 가히

졀실타 (경세 23)

⇦ 말로 경계-,말로 훈계-

그 [답]말노 인야 치미 업디 아니니 (경세 4)

이 사을 [해]계교 두리오 (명의 2:3)

ㄴ.네 엇지 구십 다 된 네 조부의 슈고 [홀]도리 각지 아니

뇨 (명의 33)

⇦ 도리로 슈고 난호-

女憲은 겨집 [경계혼]글이라 (어내 2:9)

3.5.견줌말 빠짐

18세기 매김마디 중 견줌말이 빠진 예는 찾지 못했다.이는 17세기에도

마찬가지였다.

15,16세기에도 견줌말이 빠져나간 매김마디의 예는 매우 드물었다.

(12ㄱ)은 15세기 예문인데,‘-오-’가 연결되어 있다.(12ㄴ)은 16세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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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데,‘:놀-’이 원래 상성이므로 ‘-오/우-’의 존재를 확인할 수는 없다.

(12)ㄱ.利 第二天이니  잇노니 오직 天人이오 率은 곧 第四天이니

 잇노니 菩薩이시니 (법화경언해 7:177)

⇦ 利 天人(=이)과  잇-/率은 菩薩(=이)과  잇-

ㄴ.사괴여 :놀 사 (여씨향약언해 4)

⇦ 사람과 사괴여 놀-

4.완전한 매김마디

매김마디는 대부분의 경우 속구조의 월성분이 빠져나가 만들어지는데,

‘완전한 매김마디’는 빠져나간 월성분이 없는 경우이다.

15세기부터18세기까지완전한매김마디의풀이말에는‘-오/우-’의연결

이 불규칙하다.

(13ㄱ)은‘-오/우-’가연결되지않은예문이고(13ㄴ)은‘-오/우-’가연결

된 예문이다.

(13)ㄱ.맏당히 [니시]양이로소이다 (개수 1:5)

녜 [필]후의 뎐의 안자 블너 이여 회포 긔록더니 (경

세 1)

글 화 []후에 집의 도라와 밥먹고 (몽어 1:3)

 仁義 [이실]이니이다 (맹자 1:1)

ㄴ.나 쇼의 감히 [모화올] 아니오 (가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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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줄임

현대 국어에 다음과 같은 구조가 있다.

그는 이상하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 이상하다(고 하)는 듯

서술법 ‘-다’와 매김법 ‘-는’이 한데 달라붙은 꼴이다.현대 국어에서는

이를 하나의 매김법씨끝 ‘-다는’으로 기술하는 수밖에 없는데,이는 원래

인용토씨‘-고’와인용마디를이끄는‘하-’가더불어생략되면서생긴구조

이다.‘-고 하-’가 생략된 이러한 매김마디 구조는 현대 국어에서는 매우

생산적이다.6)

현대 국어에서는 다음의 ‘-단’도 하나의 매김법씨끝으로 기술하는 수밖

에 없다.

그는 이상하단 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나위의월은단순히‘-고하-’의생략으로볼수는없다.이에는다

음과 같은 통시적 설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구조는 17세기부터 나타난다.

(14)奔은 [납 아니코 제 가단]마리라 (여훈언해 하:12)

⇦ 가다 ()ㄴ 마리라 ⇦ 가다  마리라

이시기에는아직인용토씨‘-고’가없기때문에,인용마디를이끄는‘

-’와 현실법 ‘--’가 생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곧 이 ‘--’의 생략

6)허 웅(1995),1009-1015쪽,1033-103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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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대국어의 매김법씨끝 ‘-단’을 생성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18세기에도 많이 나타난다.

(15) 자히 [디나단]말을 듯고 (경세 10)

⇦ 디나다  말

칠셩 [죠회단]말 며 (경신 9)

두 사이 벗고 [셧단]말은 (무목 10:72)

쇼론이 노론을 죽이고져 [단]말을 드럿이다 (명의 2:2)

6.매김마디+‘것’구조

현대국어에서 매김마디에 연결되는 매인이름씨 ‘것’은 다음의 세 가지

용법을 가지고 있다.

연필은 쓰는 것이다

나는 네가 술을 마시는 것을 싫어한다

비가 올 것이다 /그것은 사실인 것이다

첫째 예문의 ‘것’은 어떤 이름씨(연필)를 대신 받고 있다.이는 ‘것’의 전

형적인 용법으로,15·16세기의 ‘것’은 이 용법으로만 쓰였다.

둘째 예문의 ‘것’은 어떤 이름씨를 대신 받고 있지 않다.이 월은 ‘나는

네가 술을 마심을 싫어한다’로 대치할 수 있으므로,매김마디와 ‘것’이 더

불어 이름마디로 기능하는 것으로 분석한다.이러한 구조는 17세기부터 나

타나기 시작하며,15·16세기에는 ‘-ㅁ 이름마디’로만 실현된다.(이 구조는

‘6.1.이름마디로 기능하는 매김마디+것’에서 다룰 것이다.)

이 구조를 가지그림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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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임자조각 풀이조각

부림말 풀이말

          이름마디 부림토

매김마디 매인이름씨

월 매김법

나는 네가 술을 마시- -는 것 -을 싫어한다

셋째 예문은 ‘비가 오겠다(오리라)’,‘사실이다’와 같은 의미이므로,이러

한매김마디를‘형식적매김마디’라할것이다.(이구조는‘6.2.형식적매김

마디’에서 다룰 것이다.)이러한 구조도 17세기부터 나타난다.

이구조를가지그림으로보이면다음과같다.(이러한구조는‘올것이다’,

‘사실인 것이다’를 다시 분석하지 아니함으로써 ‘형식적 매김마디’임을 나

타낸다.)

월 월

임자 풀이 임자 풀이

비가 올 것이다 그것은 사실인 것이다

6.1.이름마디로 기능하는 ‘매김마디+것’

매김마디가 ‘것’과 더불어 이름마디로 기능하는 경우이다.7)

7)다음은 17세기 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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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뎌 조 [놀리 것]보쟈 (박통 1:6)

⇦ 뎌 조 놀리 보쟈

내 닙으려 [ 거시]아니라 다 곳에 가져가 옴겨 라 져기 利

錢 어드려 니 (노걸 하:25-26)

⇦ 내 닙으려 미 아니라

이 뵈 이제 번드시 時價ㅣ 이시니 내 사가 이녁이 닙으려 [ 거

시]아니라 가져가 라 져기 利錢을 어드려 [ 거시]니 (노걸

하:56)

⇦ 닙으려 미 아니라,어드려 미니

몸소 흙을 지고  사의 [돕 거]밧디 아니더라 (오륜효

27)

⇦  사의 도움 밧디 아니더라

의 어그릇고 [사 거](오륜열 1)

⇦ 의 어그릇고 살

내 죽기 [저 거시]아니라 (북송 13)

⇦ 죽기 저미 아니라

블의로 [가 거시]죽음만 디 못도다 (빙빙 4:131)

⇦ 불의로 가미

6.2.형식적 매김마디

현대 국어에 다음과 같은 월이 있다.

비가 올 것이다 /그는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위 월은 매김마디가 ‘것’을 꾸미는 의미구조가 아니다.8)이러한 구조는

夫孝子ㅣ 어버의 肌體를 愛 故로 斂야 [葬 거시니] 주검 殘毁욤도

律문에 이셔 오히려 嚴거든 며 子孫이 悖謬호미 이러 것가 (가례언해

7:17)⇦ 葬미니

그리나 實로   [잇 거시]아니오 (가례언해 7:30)

⇦ 이시미 아니오

8)이러한 월을 15세기 말투로 되돌리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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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법 ‘-으리-,-겠-’대신 ‘-을 것이-’의 구조를 취한 것이다.곧,‘-을

것이-’는 녹아붙은 하나의 풀이말로 보아야 하는데,이를 ‘형식적 매김마

디’라 하겠다.

이러한 구조는 15,16세기에는 보이지 않다가,17세기에 들어와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9)

(17)감히 다시 의논이 니지 못 거시오 (가체 2)

⇦ 못리오

뉘우처 각여도 밋지 못 거시니 (첩해 1:16)

유악지듕(帷幄之中)의  의논 거시오 (무목 10:21)

죄을 면티 못 거시니 (무목 10:25)

돈 四十 五六 댜오를 모들 시니 (박통 1:1)

이졔  단졍코 무 거시오 (진주 8:4)

또한 현대국어에는 다음과 같은 월이 있다.

그것은 사실인 것이다.

위 월도 매김마디가 ‘것’을 꾸미는 의미구조가 아니다.‘그것은 사실이

다.’와 같은 의미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이것도 ‘형식적 매김마디’이다.

이 구조도 17세기부터 나타난다.10)

비 오리라 /지로 도라가리라

9)다음은 17세기 예문이다.

졈졈 슌박 녜 풍쇽에 도라갈 거시니 (경민편언해 중:37)

⇦ 도라가리니

 盞을 시며 盞을 스 거시니 (가례언해 5:27)

그러면 모뢰 早天브터 시작 시니 (첩해신어 초 3:29)

10)사이 그 姓名을 알 者ㅣ 거의 能히 爲야 더프리 이실가 혜아린 거시라 (가례언

해 7:28)⇦ 혜아리니라

아뎌게 간 유무에 다 긔별 거시라 (진주하씨묘출도간찰)⇦ 긔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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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네 父母ㅣ 너로 여 가 호라  것가 올니 우리 父母ㅣ 날로

여 가 호라  거시라 (노걸 상:5)⇦ 호라 니라

샹해 닐오 식을 티 아녀 션셰 유을 닛디 못노라 던 거

시니 (빙빙 3:111)⇦ 더라

그 부친이 일 우리 흘 딕희엿던 거시니 (후수 1:75)

⇦ 딕희엿더라

7.맺음말

이 논문의 초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ㄴ매김마디’의 풀이말에 나타날 수 있는 문법정보는 매김법,때매김

법(확정법,현실법,회상법,완결법,완결현실법,완결회상법),주․객체높임법,주

체․대상법이다.‘ㄹ매김마디’의 풀이말에 나타날 수 있는 문법정보는 매

김법,때매김법(미정법,완결 미정법),주․객체높임법,주체․대상법이다.

② 18세기는 객체높임이 거의 허물어진 시기이므로,매김마디에 실리는

객체높임의 예는 매우 드물다.

③ 18세기에 대상법 ‘-오/우-’는 거의 다 허물어져 그 흔적을 찾기 어렵

다.‘ㄴ매김마디’에는 ‘니-’에 ‘-오-’가 붙은 ‘닐온’만 보이고,‘ㄹ매김마

디’에는 ‘-’에 ‘-오-’가 연결된 ‘홀’만 보인다.

④ 15,16세기에도 견줌말이 빠져나간 매김마디의 예는 매우 드물었는

데,17세기와 마찬가지로 18세기에도 아예 보이지 않는다.

⑤ 인용마디를 이끄는 ‘-’와 현실법 ‘--’가 줄어들면서,서술법 ‘-

다’와매김법‘-ㄴ’이달라붙는구조가있다.이러한구조는17세기부터나

타나는데,현대국어 매김법씨끝 ‘-단’을 생성하였다.

⑥ 매김마디가‘것’과더불어이름마디로기능하는경우가있는데,이구

조도 17세기부터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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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녹아붙은 풀이말 ‘-을 것-’,‘-은 것-’구조를 ‘형식적 매김마디’라

하는데,이러한 구조도 17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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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한 18세기 문헌

문헌이름 펴낸 연대 줄임

女四書諺解 1736 여사

御製內訓諺解 1737 어내

蒙語老乞大 1741 몽어

禪宗永嘉集諺解 1745 선종

改修捷解新語 1748 개수

論語栗谷諺解

1749

논어

孟子栗谷先生諺解 맹자

中庸栗谷先生諺解 중용

武穆王貞忠錄 1760 무목

警世問答續錄諺解 1763 경세

朴通事新釋諺解 1765 박통

明義錄諺解 1777 명의

綸音 1782-1795 윤음

加髢申禁事目 1788 가체

捷解蒙語 1790 첩해

家禮釋義 1792 가례

重刊老乞大諺解 1795 노걸

敬信錄諺釋 佛嚴寺版 1796 경신

五倫行實圖 1797 오륜

北宋演義

18세기

북송

聘聘傳 빙빙

珍珠塔 진주

型世言 형세

後水滸傳 후수

先朝行狀 선조

小兒論 소아

八歲兒 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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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yntacticStudyofAdnominalClausesin18th

CenturyKorean

Huh Won-wook

Thepurposeofthisstudyistofindthesyntacticrulesinadnominalclauses

in18thcentury'sKorean.Thispapercanbesummarizedasfollows：

Thegrammaticalinformationsin‘-n’adnominalclausesaretense(present,

recollection,perfect,decision,perfect-present,perfect-recollection),honorific

(subject‘-ɨsi-’/object‘-sʌp-’),slippedobjectsign‘-o/u-’.Theotherside,

‘-l’adnominalclauseshavetense(undecided,perfect-undecided),honorific

(subject‘-ɨsi-’/object‘-sʌp-’),slippedobjectsign‘-o/u-’.

In18thcentury,objecthonorificandslippedobjectsign‘-o/u-’were

brokendown.Thereforetheywererareinadnominalclauses.

Formaladnominalclauses(‘-ɨlkəs,-ɨnkəs’structure) and‘adnominal

clause+kəs=nominalclause’structurewerecomeoutfrom17thcenturyfor

thefirsttime,and‘-hʌ nʌ-’omittedadnominalstructureswerecomeout

from17thcenturytoo.

▪주제어：매김마디,때매김,이름마디,형식적 매김마디.

adnominalclause,tense,nominalclause,formaladnominal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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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완식(1927) 백과신사전 의 전문 용어에 대하여*

11)허 재 영

<차 례>

1.서론

2.사전 편찬사에서 본  백과신사전 

3. 백과신사전 의 전문 용어

4.결론

1.서론

이연구는송완식(1927)의  백과신사전 의표제어가운데전문용어수록

실태를 분석하고,사전 편찬사의 관점에서 전문 용어 처리 방법의 변화 과

정을 기술하는 데 목표를 둔다.

이 사전은 1927년 9월 15일 경성의 동양 대학당에서 초판이 발행되었으

며,1938년에는 영창서관에서  신수선한(新修鮮漢)백과대사전(百科大辭典) 이

라는제목으로개정판이나왔다.편자인송완식은구체적인행적을찾기어

려우나 1920년대 저술 출판업에 종사했던 사람으로 판단된다.그것은 1920

년대 이 사전을 출판한 동양대학당에서 그가 저술한 것으로 보이는 몇 권

*이 논문은 2014년도 단국대학교 대학 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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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책이 발견되기 때문인데,대표적인 것으로  문답상해(問答詳解)법률보감

(法律寶鑑) (1928,동양대학당,저작 겸 발행자 송완식)과  옥산사유안(玉山祠儒案) 

(1927,동양대학당,저작 겸 발행자 송완식)이 있다.특히  문답상해 법률보감 은

일제 강점기 법령 및 용어를 상세히 풀이하고 각종 서식을 제시한 것으로,

1915년 신문사에서 편집부에서 발행한  최신 실용 조선백과사전 ,1917년

신문사 발행  간명 법률 경제 숙어 사해 등과 같은 성격을 지닌 책으로

볼 수 있다.또한 박형익(2004：118)에서는 송완식이 1935년  일선대자전(日

鮮大字典) 을 편집했다는 사실을 기록한 바 있는데,이를 고려하면 그는 일

제강점기 용어사전편찬에많은 관심을가졌던저술가이자 출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송완식(1927)의  백과신사전 은 ‘백과사전’이라는 명칭으로 출판된 책으

로는 신문사 편집부(1915)이후 두 번째의 사전이라고 볼 수 있다.이처럼

백과사전이라는명칭의 사전이 출현하게된배경에는 근대 계몽기 이후신

학문의 도입이나 일제 강점기의 각종 법령의 증대에 따라 새로운 용어가

급증했기 때문이다.특히  백과신사전 은 이보다 앞선 자전류나 전문 분야

의 용어 해설집과는 달리 여러 학문을 종합하여 대상 용어를 선정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백과사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그러나 이 사전에 대한 본

격적인 연구 성과는 발견할 수 없는데,자전이나 신어 및 국어사전의 역사

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박형익(2004)에서도 이 사전에 대한 언급은 찾기 어

렵다.다만 박형익(2004：144-153)에서는  최신 실용 조선백과사전 의 표제

항 선정,용례,어원 정보,뜻풀이 정보의 특징을 기술한 바 있는데,이는

송완식(1927)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또한 김민수

(1977),이병근(2000)등에서 규명한  말모이 (주시경이 중심이 되어 조선 광문회

에서1915년 완성했을것으로추정되는 사전.이사전은‘알기’와‘어법용어’,‘전문용

어’,‘ㄱ~걀죽’까지의 본문만 고본으로 전해지며,고본 원고는 1927년 이후 계명구락부

로넘어갔으나 출판되지는 못했음)의전문용어 분류 등도 적지 않은 영향을미

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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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전에는 총 10,402개의 용어가 등재되어 있으며,그 가운데 3,123개

의 용어는 그 용어가 사용되는 분야를 표시하였다.이처럼 비교적 많은 수

의 용어를 표제항으로 삼고,전문 분야를 표시한 점은 우리나라 사전 편찬

의 역사를 고려할 때 의미 있는 일로 평가할 수 있다.특히  말모이 가 완

전하게 전해지지 않는 시점에서 송완식(1926)의 표제어 분석과 전문 용어

처리 방식 및 내용을 검토하는 일은 사전에서의 전문 용어에 대한 태도 변

화를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2.사전 편찬사에서 본  백과신사전 

2.1.송완식(1926)의  백과신사전 의 서지 사항

이 사전은 범례(凡例)1쪽,약어표(略語表)1쪽,색인(索引)4쪽,본문 490쪽,

‘제발명(諸發明)ㆍ발견(發見)일람표 2쪽,각국 화폐 비교표 1쪽,각국 도량형

비교표2쪽,표조대수연간 연백(表照對數年間年百：연표)2쪽,발음색인12쪽,

판권1쪽으로구성되었으며,가로12.5cm,세로18.5cm의딱딱한표지로간

행되었다.저작 겸 발행자는 송완식(宋完植),인쇄자는 심우택(沈禹澤),발행소

는 경성부 종로에 소재했던 동양대학당(東洋大學堂),인쇄소는 대동 인쇄 주

식회사(大東印刷株式會社)이다.

이 사전을 편찬한 목적은 용어 정리를 통해 신지식을 보급하는 데 있었

다.이사전이편찬된직후  매일신보 에는이사전에대한전면광고가몇

차례 실렸는데,그 가운데 일부를 살펴보자.

(1)新文化의 明星－百科新事典 出來 △조선에 처음되는 사전 내용도 자

못 충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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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젼(辭典)이 일국 문화에 대한 관게 잇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업는

것이다.더욱이 존경이 심한 이십세긔 현대에서 남과 갓치 살아나아

가려면 일상의 신지식(日常新智識)을 올게 밝히지 안으면 안 될 것이요 일

상의 신지식을 밝히랴면 사젼이 아니고는 구할 곳이 업슬 것이다.그런대

우리 죠선에는 반만년의 력사는찬연히 사라 잇스되 이지 사젼이란 것

이 업서 암흑쳔지에서 모르는 것을 아라보랴고 헤매는 대즁이 막대 일흔

장님갓치 애를 썻스나 그네에게 집이 쥬는 자가 업섯다.만근 삼년 이래

로 신문화가 수입되여 만반 학의 슐어와 슉어,련어 류어,외국어 등은

나날이 늘어 반도강산을 휩쓸되 이것 역시 사젼이란 것이 업기 문에 대

즁은 그것을 무슨 의미도 모르고 그대로 설사를 하고 지내왓다.그리하야

나날이 신문화의 소화 불량자만 늘어 갓섯다.이것을 기막히게 각한 송

완식(宋完植)씨는 오년의 긴 세월을 누누 고심 편찬하야 이졔 비로소 과

사젼(百科辭典)이란 것을 완성하야 노앗다.이것이야말로 어둔 밤에 밝은

등이요 장님의 집이며 소화 불량자의 건위산이다.(중략)그 사젼의 내용

은 현대 우리 죠선 사람의 가장 필요한 온갖 과학(科學)을 토대 삼어 가지

고 졍치,경제,법률,제도,지리,력사,군사,교육,쳘학,종교,천문,물리,

화학,식물,동물,광물,륜리,론리,리,위생,심리,수학 등의 슐어와 숙

어,현대어,류어,외국어 등을 가나다 음 순으로 가장 간단 명료하게 해

셕하야 목동초부라도 한 번 보면 능히 알게 되엿스며  외국어는 낫낫치

원어(原語)를 대죠하얏는대 세계 만국말 어느 것 안 든 것이 업스며 톄재는

사륙판 양장 금눈자 박은 것인대 죠희가 상등이요 인쇄도 자못 선명하더

라.(하략)1)

이 광고문에 나타나듯이,이 시기 사전은 신지식이나 제도에 따라 생성

된 신개념어의 급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박형익(2004：141-144)에서

소개한 신어 정리 자료 및 신어 사전은 이러한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것들

이다.2)송완식(1927)의  백과신사전 도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만들어진

것으로,이는 ‘범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1) 매일신보 

 

1927.10.16.

2)근대 계몽기 각종 신어 자료에 대해서는 이응호(1975)를 비롯하여,박형익(2004),김

태훈ㆍ박상진(2011),허재영(2013)등에서 연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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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凡例

一.本書는 所謂 新學文上에나타나는 科學 述語ㆍ新語ㆍ熟語ㆍ外國語를 蒐

輯하고 그것에 平易한 解釋을 加하야 初學者의 便宜를 補코자 함.

一.語의 排列은 가나다 音 順으로 하고 便宜上 外國語는 모다 章首에 置

하다.

一.語數는 可及的 多蒐하고 解釋은 詳細를 爲主하얏슴으로 辭典의 洋式으

로는 或 缺點이 잇슬지언정 解釋은 遺憾이 업도록 힘쓰다.

一.外國語와 外國語의 譯語는 原語ㆍ原音을 對照키 爲하야 一一히 原語를

對照하다.

一.外國語는 索引에 便利키 爲하야 流行音으로 만히 排列하다.

‘범례’에는 이 사전에서 선정한 대상어의 범위,용어 배열 방식,뜻풀이

원칙,원어 대조 방법,유행음 색인 배열 원칙 등을 설명하였다.이 가운데

용어 배열 원칙이나 유행음 색인 배열 원칙은 어문 규범이 통일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필요했던 기준이었으며,백과사전의 특성상 중시했던

것은 용어 선정의 대상과 범위였다.이 사전에 수록한 10,402개의 용어 가

운데전문분야가표시된것은3,123개이지만,분야표시를하지않은용어

가운데 전문 분야에서 사용했던 것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전문 용어가

수록되어 있는 셈이다.

2.2.백과신사전의 어휘 현상

이 사전은 ‘범례’에서 밝힌 것처럼 ‘가나다’순의 배열을 취하였다.그러

나 규범이 통일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현행 맞춤법의 배열순서와는

다르다.‘색인’에 제시한 배열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배열순서

.가,거,겨,고,과,구,궈,규,그,기

.나,너,노,뇨,뉴,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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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더,뎌,도,됴,두,드,디

.라,랴,러,려,로,료,루,류,르,리

.마,머,며,모,묘,무,므,미

.바,버,벼,보,부,브,비

.사,샤,서,셔,소,솨,쇼,수,슈,스,시

.아,야,어,여,오,와,요,우,워,유,으,이

.자,쟈,져,조,좌,죠,주,쥬,즈,지

.차,챠,쳐,초,쵸,츄,츠,치

.카,코,콰,쿠,크,키

.타,터,텨,토,투,트

.파,퍼,펴,포,표,푸,프,피

.하,햐 허,혀,호,화,효,후,휴,흐,히

이에 따르면 가나다 배열순서는 현행 맞춤법과 다르지 않다.그러나 한

자어의경우 한자를표제항으로 하였기 때문에 실제 배열과정에서는현행

맞춤법과 다른 점이 많다.3)다음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4)현행 사전의 자모 배열과의 차이

ㄱ.한자음 읽기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

예).姦通罪-乾燥-(중략)-干滿의 순서로 배열한 것：乾은 지석영의

<자전석요>,<신자전>에서 ‘건’으로 표기했지만 ‘간(마를 간)’

을 음으로 취하는 경우도 있다.이러한 차이는 ‘乾’을 일본식 한

자음 ‘かん’으로 읽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胛骨-皆動 -客體 -强姦의 순서로 배열한 것：이 경우도 ‘强’

을 ‘きょう’로 읽은 까닭으로 보인다.

ㄴ.구개음화를 반영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뎌,뎍,뎐,뎜,뎨,뎡,

디’부에 배열한 한자어는 구개음화된 음을 인정하지 않음.예)‘뎌’

부：低級,低率,低壓,抵當,抵當權

ㄷ.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두음에 오는 한자음 ‘라,랴,러,

3)이러한 차이는 신문사 편집부(1917)의  간명 법률 경제 숙어 사해(簡明法律經濟熟語辭

解) 에도 나타난다.이에 대해서는 허재영(2013)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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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로,료,루,류,르,리’를 모두 인정함.예를 들어 ‘羅針盤,羅針子

午線,裸麥 …’등은 ‘라’부에 배열함.

ㄹ.단모음화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샤,셔,쇼,슈/쟈,져,죠,쥬/챠,

쳐,쵸,츄’를 모두 인정함.

ㅁ.한자를 기준으로 한 경우：固定－固定資本－固有－固有權－固有名詞,

또는 拷問－苦力－苦土－苦痛－苦學－苦學生－顧問 등과 같이 같은

한자로 구성된 용어를 먼저 배열함.이에 따라 동음이의어도 같은

한자로 된 용어를 배열한 뒤 다른 한자로 이루어진 동음이의어를

그 다음에 배열함.

이러한차이는이사전이편찬된시기와규범이만들어진시기의언어적

인 차이를 반영한 것이라기보다 규범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의 혼란상을

반영한것으로볼수있다.특히한자어의경우현대한자음과다른것들이

매우 많은데,그 이유는 이 시기 한자음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으로

보인다.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5)한자음의 차이

ㄱ.‘갸’부：醵金(갹금 → 거금：醵은 ‘추렴할 거,술잔치 갹’으로 읽힘)

ㄴ.‘고’부：腔腸,腔腸動物(공장,공장동물 → 강장,강장동물)

ㄷ.‘기’부：喫驚(긱경 → 끽경),喫水(긱수 → 끽수),喫雷(긱뢰 → 끽뢰)

ㄹ.‘나’부：涅槃(날반 → 열반)

ㅁ.‘다’부：搭乘(답승 → 탑승)

ㅂ.‘므’부：黙契,黙示,黙許(믁계,믁시,믁허 → 묵계,묵시,묵허)

ㅅ.‘배’부：舶來,舶來品(백래,백래품 → 박래,박래품)

(5)에 나타나는 한자음은 표준음이 정해지지 않았던 이 시기의 한자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醵’의 경우 최남선(1915)에서는 ‘술도로기 거,술

추렴 거’로 읽고 ‘갹’과 뜻이 같다고 풀이한 데 비해,4)조선총독부(1920)에

서는 ‘醵金’을 ‘갹금’으로 등재하였다.5)이 시기 한자음이 표준화되는 과정

4)최남선(1915), 신자전(新字典) ,조선광문회,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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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대해서는선행연구성과를찾기어려워6)뚜렷한증거를제시하기는어

려우나 송완식(1927)은 대체로 최남선(1915)의 한자음을 준거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왜냐하면(5)에등장하는다른한자들은대부분최남선(1915)의음과

같기 때문이다.7)

이 사전에서 구체적인 용어 선정은 ‘범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술어,신

어,숙어,외국어’를 망라하였다.그렇기 때문에 국어사전에서 어휘 단위를

고려하여 등재어를 선정하는 것과는 달리 ‘구’나 ‘숙어’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예를 들어 ‘落下의 定律,力의 能率,物質의 保存,生의 哲學’등과 같

은 용어는 학술어로 쓰이는 숙어들이다.또한 ‘口頭 契約,口頭 辯論,國民

敎育’등과같은용어는둘이상의단어가합쳐져전문용어로쓰이는어휘

들이다.8)그뿐만 아니라 시대상을 반영하는 ‘國內 公安,國際 公安,局待,局

待費,前納 電報’와 같은 용어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9)시대와 개념의 변

화에따라뜻풀이가달라지거나대표어휘가달라지는것들도비교적많다.

또한 오늘날의 사전에 비해 한자어나 외국어,외국어의 번역어가 많은

5)조선총독부(1920), 조선어사전 ,국서간행회.일본.이 사전에서는 한자로 이루어

진 등재어도 괄호 안에 한글 음을 표기하였다.

6)박형익(2004：116-135,615-640)에서는 이 시기 발행된 자전류를 비교적 자세히 소

개하고 있다.이에 따르면 근대 계몽기로부터 1920년대까지 발행된 대표적인 자전

으로는 정익로(1908)의  국한문신옥편 ,지석영(1909)의  자전석요 ,최남선(1915)의

 신자전 

 

등이 있다.그런데 이들 자전의 한자음을 비교하여 표준음을 정하는 과

정에 대한 선행 연구 성과는 찾기 어렵다.근대 이후 한자음 표준화 과정은 별도

의 연구 과제라고 볼 수 있다.

7)‘腔’은 최남선(1915)에서 ‘창자 강,대 강,말허구리 강,노래곡됴 강’으로 표기하

여 ‘강’을 대표음으로 하였는데,조선총독부(1920)에는 나타나지 않는다.‘涅’은 최

남선(1915)에서 ‘앙금흙 녈,개흙 녈’로 읽었으나 속음(俗音)으로 ‘날’이 있음을 밝히

고 있다.조선총독부(1920)에서도 ‘날’로 읽었다.최남선(1921)에서는 ‘喫’을 ‘먹을

긱,마실 긱’으로 읽었으며,‘搭’은 ‘부칠 답,걸 답,칠 탑,모 탑’,‘默’을 ‘잠잠

믁,침잠할 믁’,‘舶’을 ‘당두리 백/’으로 읽었다.조선총독부(1920)에는 이 네 한자

가 등장하지 않는다.이를 고려할 때 송완식(1927)에서는 최남선(1915)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8)이러한 어휘들은 국립 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에서도 전문 용어로 처리한 어

휘들이다.

9)이러한 용어는 오늘날의 사전에는 등재하지 않으므로, 표준국어대사전 에서도 찾

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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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이 사전에 등재된 용어의 어종별 분포10)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6)어종별 분포

  구분 개수  비율(%)

한자어 10,041 96.53

영어 또는 영어+한자어 316 3.03

기타(독일,서반아,서장어 포함,범어,숫자,

이탈리아 어,인도어)
14 0.13

순수 일본어 7 0.07

네덜란드 7 0.07

프랑스 어 7 0.07

차자 6 0.06

포르투갈 5 0.04

계 10,402 100.00

(6)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전의 신지식과 신개념 또는 신제도 등

과 관련한 용어의 상당 부분이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다.이는

편찬자의성향과도관련이있겠지만,실제로신지식유통과정에서한자사

용비중이높았음을의미한다.특히오늘날과는달리영어를비롯한외국어

의 비중이 현격하게 떨어지고,‘鹽酸加里(염산칼륨,kalium-독),亞硫酸瓦斯(아류

산와사：亞黃酸gas),珈排(coffee),毒瓦斯彈(독가스탄,毒gas彈),排水噸數(배수톤수,排

水ton數)’와 같이 외국어를 차자한 한자어(‘범례’의 외국어 번역어)도 많이 쓰였

다.특히다음용어들은한자어를표제항으로삼았고로마자원어를대조하

였는데,이는 외국어를 한자어로 번역하여 사용했음을 의미한다.

(7)로마자로 대조한 용어

他愛主義(Altruism),利他主義(Altruism),精靈說(Animism),靈魂設(Animism),

10)어종별 분포는 송완식(1927)의 뜻풀이에서 밝힌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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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覺(Apperceptio),弧燈(Arc lamp),藝術(Art),藝術을 위하야의 藝術(Artfor

art),人爲淘汰(Artificialselection),人爲分類(Artificialsysten),地瀝靑(Asphalt),

原子(Atom),原子說(Atomism),證權(Authority),自己暗示(Autoauggestion)

(7)의유형에해당하는용어는모두229개이다.이들용어와(6)에분포하

는 362개의 외국어를 합치면 591개의 용어가 외국어 계열의 용어들인데,

이는 전체 용어의 5.68%에 해당한다.이 점에서 일제 강점기의 지식 유통

은 신지식이나 신개념,신제도와 관련된 대부분의 용어가 한자어를 중심으

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3. 백과신사전 의 전문 용어

3.1.전문 용어의 개념과 특징

전문 용어는 특정한 전문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말한다.이 용어가

국어사전에 등재된 것은 신기철ㆍ신용철(1958)의  표준국어대사전 (을유문화

사)으로 보이는데,이 사전에서는 ‘전문 용어=학술어’로 풀이하고 있다.흥

미로운 것은 한글학회(1957)의  우리말큰사전 (을유문화사)이나 문세영(1938)

의  조선어사전 (박문서관)에서는‘전문용어’라는어휘는등재하지않고,이

와 비슷한 개념인 ‘전문어’를 등재하였다.특히 문세영(1938)에서는 ‘전문어

=술어’라고 풀이하였는데,이때의 ‘술어’는 ‘학술어’의 준말로 볼 수 있

다.11)

11)그 이후 한글학회(1992)의  우리말 큰사전 (어문각)에서는 ‘전문 용어’를 등재하였

다.그러나 국립 국어 연구원(1999)의  표준국어대사전 (두산)에서는 ‘전문 용어’

를 등재하지 않았으며,국립 국어원 누리집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전문 용

어’는 검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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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국어사전에서는‘전문용어,전문어,학술어,술어’라는용어를구

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들 용어가

모두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이는  표준국어대사전 의 어휘 풀

이를 참고할 때 좀 더 명료해진다.

(8)전문 용어와 관련된 용어

ㄱ.전문 용어： 언어 

 

특정한 전문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슬

개골은 의학 전문 용어이다.

ㄴ.전문-어(專門語)：｢명사｣학술이나 기타 전문 분야에서 특별한 의미

로 쓰는 말.≒전용어｢2｣.｢참고 어휘｣학술어(學術語).

ㄷ.전용어：｢명사｣｢1｣일정한 계층이나 부문에서만 쓰는 말.¶개인

전용어/자기들의 전용어같이 쓰는 하나님이란 말을,영술이 예수교

에 끌어다 붙이는 것이 더욱 해괴하고….≪김동리,을화≫ ｢2｣=전

문어.

ㄹ.학술어：｢명사｣학술 분야에 한정된 뜻으로 쓰는 전문 용어.≒갈말

01ㆍ술어02(術語).｢참고 어휘｣전문어(專門語).

(8)의 풀이를 참고할 때,‘전문어’와 ‘학술어’는 동의 개념으로 처리되었

으며,‘전문어’는‘학술어’이외에‘전용어｢1｣’의뜻도포함하고있다.이점

에서전문용어를다루는대부분의학자들은 ‘전문용어=학술어’로사용

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이는 2007년도 학술단체총연합회

제2회 통합 학술 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의 제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

다.12)이때 발표된 논문 가운데 대부분은 ‘학술 전문 용어’라는 제목을 사

12)이 대회는 2007년 6월 18일부터 20일 사이에 제주 컨벤션 센터 ICC에서 ‘학술 전

문 용어 정비 및 표준화’라는 제목 아래 공청회 형식으로 열렸다.모두 4개의 분

야로 구성된 대회에서 제1부는 ‘학술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사업 경과 보고’

(김하수),‘학술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사업 일정 보고’(박재찬),‘2007년도 학술

전문용어 중간 결과물의 현황 및 문제점’(이현주),‘전문용어 자원 처리 및 오류

유형’(김정훈),제2부는 ‘전문 용어와 고유 명사 처리 문제’(박용찬),‘1차 사업 중

복 용어 처리 방법론 및 결과’(이동녕),‘전기 분야 학술 전문 용어 정비 및 표준

화’(김정훈),제3부와 제4부는 33개 학술 단체의 ‘학술 전문 용어 정비 및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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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는데,대회의 공식 명칭에서 ‘학술 전문 용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역사적으로 ‘전문 용어’를 ‘학술 전문 용어’또는

‘(학)술어’와같은개념으로사용하는경향을반영한것으로도보인다.이러

한경향은김광수(2004)에서도찾아볼수있는데,그는“전문용어는특정된

집단에서정밀하게 규정된과학적인개념과학술적인 내용을담고 있는특

수한 어휘”13)라고 규정하였다.이처럼 상당수의 선행 연구에서 ‘전문 용어

=학술어’로인식하는경향이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이러한이해가적

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왜냐하면 ‘학술’이라는 표현은 특

정 분야의 직업이나 업무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학기술원ㆍ전문용어언어공학센터연구(1998)의 보고

서인  전문 용어 표준화를위한 기반 조성 (문화관광부)이나 2006년 국립 국

어원을 중심으로 조직된 ‘전문 용어 표준화 협의체’등에서는 ‘전문 용어’

앞에‘학술’이란표현을사용하지않았다.그렇다면 ‘전문용어’와‘학술전

문 용어’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일반적으로 ‘학술’은

‘학문과기술’을의미하거나‘학문연구의방법이나이론’을지칭한다.이를

고려할 때 ‘전문 분야’가 ‘학문이나 기술’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두 용어

는 같은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그러나 일반적으로 특정 직업이나 직종

을 나타낼 경우 학술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전문

용어’는 ‘학술 전문 용어’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특히

특정 직종에만 존재하는 제도나 행동 양식,기구의 부속품 등을 나타내는

용어는전문용어로볼경우자연스럽지만‘학술전문용어’라고부를경우

적절하지않는것들이존재할수있다.이점에서‘전문용어’는줄여서‘전

문어’로 사용할 수 있지만,‘학술어’나 ‘술어’보다는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14)

를 제목으로 하였다.

13)김광수(2004), 남북한 전문 용어 비교 연구 ,역락,12-13.

14)이밖에도 ‘전문 용어’와 ‘학술 은어’를 구분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이는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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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용어가 전문 분야에서 사용하는 특수한 용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때,특정용어가전문용어인가아닌가를판단하는일은더어려운문제

를 갖는다.류범모 외(2006)에서는 구성 정보와 문맥 정보를 이용하여 전문

용어여부를측정하는방식을제시하고있지만,이러한계산방식을따른다

고 하더라도 전문 용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이

점에서 전문 용어를 변별하는 일차적인 기준은 ‘일상어(또는 일반어)’와의

구별에서 찾아야 한다.이에 대해 최석두(2000)에서는 일본인 학자 시바다

타케시[柴田武](1989)의 이론을 소개하면서,전문 용어가 갖는 특징을 열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15)이 기준은 ‘통용 범위’(좁음),‘어휘 습득 과정’(일상어

이후에 습득),‘성립 시기’(짧은 역사),‘개념의 변화 가능성’(개념 변화 가능),‘원

어와 대역어의 관계’(원어와 대역어가 존재),‘인위적 조작 가능성’(조작 가능),

‘단의성(單義性)’,‘문체상의 특징’(문장체,문자 언어),‘언어 기반’(표준어를 기반

으로 함),‘어휘의 성질’(대부분 명사로 존재),‘사전 등재 여부’(일반 사전에 등재

되지 않음)등이다.

3.2. 백과신사전 의 전문 용어 분야

사전 편찬사를 고려할 때 송완식(1927)은 학술 분야의 전문 용어를 체계

화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가치를 갖는다.전문 용어 분류는 이 사전 이전

에편찬된  말모이 고본(稿本)16)에도등장하기는하지만,아쉽게도그전모

용어’를 뜻하는 영어 단어 가운데 ‘technicalterm’과 ‘jargon’을 구분하고자 하는 입

장이다.전자는 학문이나 직업상의 전문 분야를 고려한 접근 방식을 말하며,후자

는 ‘특수 집단의 변말,또는 직업상의 은어’를 가리키는 개념이다.일반적으로 용

어학의 관점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는 전자를 가리킨다.

15)최석두(2000),專門用語學의 內容과 課題, 지식처리연구 

 

1-1,문헌정보처리연구회,

61-75.

16) 말모이 의 편찬 과정 및 내용에 대해서는 김민수(1977：310-355),이병근(2000：

27-36)을 참고할 수 있다.두 논문에서는 이 사전이 1910년 조선 광문회에서 착수

하여 1915년 경 초고가 완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사전 편찬의 핵심 인물이

었던 주시경의 서거 및 김두봉의 망명 등으로 인해 고본이 흩어졌다가 계명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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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하기 어려우며,조선총독부(1920)의  조선어사전 이나,학습용 사전

을 표방한 심의린(1926)의  보통학교 조선어사전 에는 전문 용어 분류 기준

이 적용되지 않았다.

현재전하는  말모이 고본은‘알기’,‘본문’,‘찾기’,‘자획찾기’의네부

분으로구성되어 있다.‘알기’는 사전 편찬의 기본 방침을 정한 6개 항으로

구성되었으며,이어서‘어법용어’와‘전문용어’의약호(略號)를제시하였다.

이때 사용한 용어는 다음과 같다.

(9) 말모이 의 전문 용어 약호

【倧】(大倧敎)【敎】(敎育學)【動】(動物學)

【佛】(佛敎) 【經】(經濟學)【植】(植物學)

【耶】(耶蘇敎)【法】(法學) 【鑛】(鑛物學)

【哲】(哲學) 【數】(數學) 【物】(物理學)

【心】(心理學)【天】(天文學)【化】(化學)

【倫】(倫理學)【地】(地質學)

【論】(論理學)【生】(生理學)

남아 있는  말모이 고본의 어휘는 ‘ㄱ~걀죽’까지로 이 가운데 전문 용

어 표시가 들어 있는 어휘는 30개로,각 분야별 어휘는 다음과 같다.

(10) 말모이 

 

전문 용어

ㄱ.동물：갑각(甲殼),갑각류(甲殼類),갑츙개(甲蟲類),개각(介殼)(4개)

ㄴ.법학：가독(家督),가독샹쇽(家督相續),가장(假埋葬),가쳐분(假處分),

가츌옥(假出獄),가집(假執行),감뎡(鑑定),가침입죄(家宅侵入罪),

가수색(家宅搜索),가자분산(家資分散)(10개)

부로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이러한 근거는  매일신보 

 

1927년 6월 9일자 ‘문

화사상 획기적 사업－조선어 사전을 편찬’이라는 기사에서,‘조선 광문회에서 10

년 전 사전 편찬 작업을 행하였는데(최남선,권덕규,이규영,김두봉)1919년 중단

되었던 것을 1927년 계명구락부에서 최남선,변영로,양건식,임규 등이 다시 편

찬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고본을 정리한 원고는 이병

근(2000)의 부록으로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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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생물학：가동관졀(可動關節)(1개)

ㄹ.수학：각(角),각도(角壔),가분수(假分數),각츄(角錐),각도(角度)(5개)

ㅁ.식물학：각두과(殼斗科),가관(假管),각두(殼斗)(3개)

ㅂ.이학：가속도(加速度),가분셩(可分性)(2개)

ㅅ.화학：가수분(加水分解),가셩물(加性物),가셩가리(苛性加里),가역반

응(可逆反應),가셩조달(苛性曹達)(5개)

출판되지못한고본일부의원고여서전문용어에대한  말모이 의기술

방식과 내용을 이해하기는 어렵다.남아 있는 원고를 고려할 때, 말모이 

의 전문 용어는 그 용어가 쓰이는 한 분야만을 선택하여 기술하였으며,30

개의 용어 가운데 법학,수학,화학 용어가 비교적 많다.

이에 비해 송완식(1927)은 3,123개의 용어에 전문 분야가 표시되어 있으

며,일부 용어는 두 분야 이상의 복수로 표시되어 있어,전문 용어에 대한

편찬자의 태도와 분야별 용어 분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17)송완식

(1927)의 전문 용어 약어(略語)는 다음과 같다.

(11)송완식(1927)의 전문 용어 약어표

【哲】哲學,【心】心理學,【論】論理學,【敎】敎育學,【法】法律學,【經】經濟學,

【動】動物學,【植】植物學,【生】生物學,【鑛】鑛物學,【理】物理學,【化】化學,

【數】數學,【天】天文學,【地】地質學,【倫】倫理學

(11)의전문용어가  말모이 와다른점은‘대종교,불교,야소교’와관련

된종교분야를별도로설정하지않고,‘법학’대신‘법률학’,‘생리학’대신

‘생물학’이라는 용어를 쓴 점이다. 말모이 의 분류 체계가 19종이었음에

비해송완식(1927)은16종이므로,용어의차이만있을뿐두사전의전문용

어 분류 체계는 같다고 볼 수 있다.

17)송완식(1927)에 나타난 전문 용어는 3.123개로 ‘일상어로 전문 분야에 쓰이는

것’(69개),‘한 분야의 전문 용어로 쓰이는 것’(3,029개),‘두 분야 이상의 전문 용어

로 쓰이는 것’(25개)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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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 7 +植 1

+論 1 +心 1

+動 1 +倫 2

+倫 1 +地 1

+理 3 +地,理 1

+法 42 +天 1

송완식(1927)의 전문 용어 설명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하

나는 특정 분야에서만 쓰이는 용어로,해당 용어 다음에 전문 분야를 표시

하는 경우이며,다른 하나는 일상어가 전문 용어로 쓰일 경우이다.다음을

살펴보자.

(12)전문 용어 풀이 방식

ㄱ.전문 용어로만 쓰일 경우

슈 部：收監狀【法】檢事가 收監을 命令하는 文書

收穫遞減(Diminishingreturn)【經】土地의 生産力 卽 其收益은 或

程度지는 其土地에 投入한 資本 及 努力을 增加하는 대로 增加

하되 其程度를 過하면 資本 及 努力을 增加할 적마다 其比例가

漸次 減少함.(예시 생략)

ㄴ.일상어가 전문 용어로도 쓰일 경우

셔 部：閃光 번적어리는 빗.銅鑛 갓흔 것의 갈나진 금에 他 物이 入하

야 一種 異樣의 光을 放함.【天】恒性이 반작반작하는 光輝.

소 部：訴願 裁判을 請願함.【法】行政官廳의 不當 處分으로 因하야 法

律上의 利益 及 權利를 侵害當한 者가 其處分의 取消 又는 變更을

其上級官廳에 請願함.

(12)의전문용어처리방시에서두번째유형은사전의뜻풀이과정에서

다의어처리가 가능한유형이다.이러한유형에해당하는용어는69개인데,

각 분야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13)일상어와 전문 용어로 모두 쓰이는 용어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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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數 5 +哲 1

+植 1 +哲,文法 1

계 69개

(13)에서 흥미로운 점은 일상어와 전문 용어로 쓰이는 용어 가운데 대부

분은 법률 용어라는 점이다.예를 들어 ‘決定,契約,戒嚴,故障,雇傭,共有,

供託,交戰,敎唆,絞首,拘留,拘引,禁錮,禁令,禁獄,給付,忌避,寄託,期限,

棄却’등과같은용어는일상어로쓰일때와법률분야에서쓰일때의미차

를 갖는다.이 점은 법률 분야의 의사소통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

단수로 표시한 전문 용어의 분포에서도 다른 분야에 비해 법률 분야의

용어가 많다.단수로 표시한 전문 용어는 총 3,029개로 각 분야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4)단수로 표시한 전문 용어의 분포

분야 개수 비율(%) 분야 개수 비율(%)

法 800 26.40. 鑛 106 3.50

數 399 13.17 經 69 2.28

理 311 10.28 哲 64 2.11

化 308 10.17 生 60 1.99

地 248 8.19 心 54 1.78

植 199 6.57 文法 44 1.45

天 159 5.25 論 31 1.02

動 144 4.75 倫 23 0.76

鑛 106 3.50 敎 10 0.33

　계 　 3,029개 100

18)이 자료에서 ‘+’는 일상어에 전문 분야의 의미가 추가되었다는 의미에서 표시한

기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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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에는 약어표에 존재하지 않는 ‘문법’이 추가되었다.약어표와 실제

설명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문법 용어가 44개나

된다는점에서언어관련전문용어로규정할수있다.이들용어를분야별

로 볼 때,‘법률(26.40%)>수학(13.17%)>물리학(10.28%)’의 순서를 보인다.흥

미로운 점은 ‘법률’을 제외한 다른 용어들은 대부분 자연과학 계통의 용어

가 많다.인문학이나 사회학 분야의 용어인 ‘경제(2.28%)>철학(2.11%)>심리

학(1.78%)>논리학(1.02%)>윤리학(0.76%)>교육학(0.33%)’의 용어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편이다.이처럼 분야별 용어의 편차를 보이는 것은 편자의 학

문용어에대한관심의차이에서비롯된것일수도있지만,상당수는이시

기학문과지식유통의경향을보여주는것으로해석할수도있다.달리말

해일제강점기법률및자연과학계통의용어가다른분야에비해급증했

거나혼란스러웠을가능성이높은셈이다.이와함께두분야이상중복표

시된25개의용어가존재하는데이러한용어는대체로유사한분야의용어

로설명하였다.예를들어‘논리학과윤리학’,‘물리학’과‘수학’,‘물리학’과

‘화학’처럼 유사한 학문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라는 뜻이다.

송완식(1927)의 전문 용어 분포는 근대 계몽기 이후 일제 강점기까지의

지식 유통 과정에서 ‘법률’과 ‘과학 사상’의 영향력을 짐작하게 한다.이처

럼 특정 분야의 용어가 급증하는 현상은 일제 강점기라는 특수한 시대 상

황의 언어 권력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병혁

(1988)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식민주의 언어 동화 단계에서 가장 먼저 세력

을 얻는 언어는 ‘행정’이나 ‘법률’관련 언어였다. 백과신사전 에서 법률

용어가 다른 분야의 용어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식민 시대의 법

률ㆍ행정 용어의 급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셈이다.



송완식(1927)  백과신사전 의 전문 용어에 대하여  335

4.결론

이논문은송완식(1927)의  백과신사전 에나타난전문용어의특징을규

명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이 사전 이전에 백과사전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

던 사전으로 신문사 편집부(1915)의  최신 실용 조선백과사전 이 있기는했

지만,그 사전은 각종 서식을 중심으로 한 자료집이어서 용어를 중심으로

한 백과사전은 송완식(1927)이 처음 발행된 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전이 출간되기 이전 우리나라에서도 몇 종의 사전이 더 나왔다.예

를들어주시경이중심이된것으로알려진조선광문회(1915초고완성추측)

의  말모이 ,조선 총독부(1920)의  조선어사전 ,심의린(1926)의  보통학교

조선어 사전 ,그밖에 신문사 편집부(1917)의  간명 법률 경제 숙어 사해 

등이 있었으나, 말모이 는 완간되지 못했고,조선 총독부(1920)도 전문 용

어를 체계적으로 수록하지는 않았다.심의린(1926)은 보통학교용 사전이었

으며,신문사 편집부(1917)은 법률ㆍ경제 분야의 용어만을 다룬 것이다.이

점에서 송완식(1927)은 본격적인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전 편찬의 목적은 용어 정리를 통해 신지식을 보급하는 데 있었다.

국어의 규범이 통일되기 이전에 편찬한 사전이기 때문에,이 사전의 어휘

배열은 현대 사전과 많은 차이가 있으며,한자음을 읽는 방식도 지금과 다

른 점이 많다.특히 어종별로 볼 때 한자로 이루어진 용어가 96.53%에 이

를 정도로 근대 이후 일제 강점기까지의 지식 유통 상황에서 한자가 차지

하는 비중이 높음을 보여준다.

이 사전에 등재된용어는 모두 1,402개로 그 가운데 전문 용어로 분류된

것은 3,123개이다.전문 용어의 분류 기준은  말모이 와 비슷하나 ‘종교’

분야를 두지 않은 점은 다르다.전문 용어 가운데는 일상어가 전문 용어로

쓰이는 용어 69개,단일 분야로 분류된 용어 3,029개,분야가 중복된 용어

25개가있으며,분야별로볼때법률용어와자연과학분야의용어가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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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를 차지한다.

이처럼일상어의전문용어화과정은어휘론적차원에서다의어형성과

정을이해하는데좋은자료가되며,분야별분포결과는근대계몽기이후

일제 강점기의 지식 유통 현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이러한

경향은 송완식(1927)을 전후로 발행된 사전을 전수 조사하여 데이터를 구축

하고 분석할 경우 좀 더 뚜렷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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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TechnicalTermsinSONGWANSIK(1927)'s

BAEKGWASINSAJEON

Heo Jae-young

ThisstudyaimstoanalyzetheBAEKGWASINSAJEON(百科新辭典,new

encyclopedia)writtenbySongWansik(송완식).Thisdictionarywaspublished

in1927.Thisbookwasthefirstfull-scaleencyclopediainKorea.Priortothat,

somedictionarieswerepublished.Forexample,theMALMOI(말모이,which

meansagatheringthetermsinthe,Koreanlanguage),andcompliedby

JOSEONGWANMUNHOI(朝鮮光文會,thepublisher)andtheJOSEONEOSAJEON(the

Koreandictionary)publishedbytheJapaneseGeneralGovernment.Butthe

MALMOIwasanunpublishedmanuscriptandtheJOSEONEOSAJEONwas

notfocusedontechnicalterms.

Song’sdictionarycontained10,402termsrelatingtomodernscience,

knowledgeandsystems.Theremaining,3123termswereexpressedastechnical

terms.IanalyzedthesetermsintoSong’scriteria.Hemadecriteriabasedon

ascientificclassificationsystem.ThesestandardsstartedtheMOLMOIin

Korea.

Ifoundmanytechnicaltermsdistributedinlawandnaturalscience.These

resultsmeantthatlawandnaturalscienceinformationwereneededatthat

time.Thisphenomenawerecharacteristicincolonialtimes.



340 한말연구 제35호 (2014. 12)

▪주제어：송완식,백과사전,전문 용어,분류 체계,근대 학문

Song Wansik,encyclopedia,technicalterm,classification

system,modernscience

허 재 영

소 속：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전자우편：hjy435@hanmail.net

논문 접수：2014.10.20.

논문 심사：2014.10.25.-11.15.

게재 결정：2014.11.20.



한말연구 제35호(2014. 12), 한말연구학회

학문 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술어휘선정을위한말뭉치자료구축방안연구*

19)황성은**․심혜령***

<차 례>

1.서론

2.이론적 배경

3.학술어휘 선정을 위한 말뭉치 자료 구축 방안

4.결론

1.서론

1.1.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일고 있다.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변화되면서 외국노동력,국제결혼으로 인한 결혼이민자의

증가및외국국적동포유입,유학생증가등으로국내체류외국인수는지

속적으로 늘게 되었고,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현실

*이 논문은 2014년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추계 학술 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

정․보완하였음.

**제1저자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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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한국어 학습의 목적이 그만큼 다양화되었음을 의미하며,그들의 한국어

학습의목적이무엇인가에대한 고민이 전제된 한국어교육의내용 정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1)

한국어 교육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습자군은 유학생으로,국내

에 유입된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2013년 기준 85,923명에 이르는데 그 중

학위 과정 유학생이 56,715명에 달하고 있다.2)이렇게 한국어 수요자의 많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학 수학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해 그들이 처

한학문적 상황에서의언어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연구들이 다양해

지고있다.대학수학목적학습자를위한전문어및학문학습용기본어휘

선정 등에 관한 연구나 학문적 읽기 및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대학

수학을위한교육자료개발및연구등이다각도로이루어지고있다.이러

한 연구 및 교육 자료 개발의 공통적인 목적은 그들의 한국어 능력을 향상

시켜 대학 수학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극복하게 함과 동시에 학문

적 성과를 이룩하게 하는 데 있다.

이렇게공통적으로추구하고있는목적을성공적으로달성하기위해서는

언어 교육의 경제성 및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언어 교육을 위

한 다양한 방안 중 이러한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 바로 어휘 교육이라

할수있다.어휘를배우지않고는언어를배울수없다3)고할정도로언어

학습에서어휘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있으며 특히학습단계가올라갈수록

어휘학습의비중은훨씬커지기때문이다.심혜령․황성은(2012)은학위과

정 유학생들이 호소하는 어려움 중 어휘 학습에 관한 어려움은 대학 수학

1)심혜령(2010)은 한국어 학습자의 개별 목적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언급하

며,한국어 학습의 궁극적 목적을 직시한 어휘 선정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출처：<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국내

외국인 유학생

대학(학위+연수)63,952 75,850 83,842 89,537 86,878 85,923

학위 40,585 50,591 60,000 63,653 60,589 56,715

3)Rivers(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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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직접적인 영향을미치는중요한부분임을 언급하며전공 및교양서적에

등장하는 다양한 층위의 어휘들이 성공적인 학업 수행을 방해한다고 지적

하였다.따라서 대학 수학 전 이러한 어려움과 부담이 줄어든다면 수업의

이해도 및 보고서 작성 등의 과제 수행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어휘 교육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교육을 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부딪치게되는것이‘어떤어휘를가르쳐야하는가?’이다.즉,모든언어교

육에서는어떠한 어휘를 선정하여교육할것인가하는문제에당면하게되

는데,대학수학목적학습자를위한어휘교육에서도어휘선정에관한문

제는시급하고도중요한부분이라할수있다.물론그간특정전공내지는

특정 계열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어휘 및 전문어를 선정한 연구들이 있어

왔고,교육 자료 개발 시 나름의 방식으로 선정한 어휘들이 사용되었을 것

이다.그러나범계열또는범전공에서공통적으로사용하는어휘또는학문

계열 별 학술어휘라는 개념을 가지고 체계적인 기준 및 자료에 근거하여

어휘를 선정한 연구는 여전히 미흡하다.대학 수학 목적 학습자가 전공 관

련 수업만 이수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양 과목을 이수해야 하고,본격

적인 전공 어휘보다는 그를 위한 전 단계 어휘를 선험 지식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범계열 내지 범전공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

는,전문어가아닌학문수학을위해요구되는어휘가대학수학목적한국

어 학습자를 위해 선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특정 목적을 위해 어휘를 선정하고자 결정했다면 본격적인 선정

작업에앞서 선행되어야 할부분이어휘를선정할자료를구축하는 작업이

다.특정목적을위해어휘를선정할때어떤자료에근거하여선정작업을

진행할것인가는상당히중요한부분이다.어휘선정은선정기준에의해서

도달라질수있지만구축된자료에의해서도달라질수있기때문이다.어

떠한 기준과 선정 작업에 의해 선택된 자료를 사용했느냐 하는 문제는 선

정된 어휘의 교육적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사항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문 수학을 위한 어휘,이른바 학술어휘를 선정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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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단계로서학술어휘 선정에 필요한 말뭉치 자료를구축하기위한방안

을 마련하고자 한다.

1.2.선행연구 검토

특정한 목적을 갖고 이루어지는 어휘 선정 연구는 다양한 목적을 가진

학습자를 위해 연구되어 왔다.그동안 이루어진 연구들을 살펴보면 보편성

에입각한 일반목적한국어학습자를 위한교육용기본어휘 선정에서부터

특수성에 기반한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나 결혼이주여성,중도입국 청소

년 등을 대상으로 한 어휘 선정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

다.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은 대학 수학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어휘 선

정 연구 역시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먼저 국외 연

구로는Nation(1990,2001)과Coxhead(2000)가대표적이다.Nation(1990,2001)은

학술 텍스트에 등장하는 어휘를 살펴 빈도 및 전문성의 정도에 따라 학술

어휘와전문어휘의차이를밝히고자하였다.Coxhead(2000)는학문분야를기

술,과학,법,상업으로나누고각 분야마다7개과목을선정,총28개과목

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말뭉치를 자료로 하여 570단어족의 AWL(Academic

WordList)를 작성하였다.Nation(2001)은 영어 기본 어휘 2,000여 개와

Coxhead(2000)에서 선정한 570단어족을 이해하게 되면 학술 텍스트의 90%

정도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국내연구로는신명선(2004),4)노구치타카히로(2004),김낭예(2005),강지현

(2007),유해준(2007),김선숙(2008),김은영(2008),김유미․강현화(2008),이상

민(2009),황성은(2011),심혜령․황성은(2012)등이 있는데,신명선(2004)과 김

4)신명선(2004)은 국어교육을 위한 사고도구어를 선정할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

으나 그의 연구 방법 및 성과는 한국어교육에서도 의미하는 바가 크기에 함께 살

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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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영(2008)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들은 유학생이 많이 진학하는 계열 내지는

전공에국한되어연구가진행되었다는한계가있다.신명선(2004)은‘한국십

진분류법’을 참고하여 인문,사회,자연,공학,예술 분야에 걸쳐 실제 학술

적텍스트인소논문및단행본을기반으로말뭉치를구축한연구로,구축한

말뭉치를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AcademicWordList(AWL)를 선정한 후

이에 대한 교육 실태와 선정된 사고도구어를 이용한 어휘 교육 방법론을

제시하였다.또한 김은영(2008)은 ‘한국십진분류법’과 신명선(2004)의 학문

분류를 재정리하고 각 분야별 초록을 모아 말뭉치를 구축한 다음 그를 바

탕으로 학술어의 각 학문 분야별 분포 양상을 비교‧분석하여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815개의 학술어 목록을 작성하였다.5)

한국어교육 기관의 상황을 감안할 때,대학 수학 목적 한국어 반을 운영

한다손치더라도 각계열이나전공을분리하여 교육이이루어지기 힘든것

이사실이다.그러므로선정목적에보다부합하는유의미한자료를기반으

로말뭉치가 구축된상태에서어휘가선정되어야실효성있는한국어교육

자료가 될 것이다.

따라서어휘선정을위한준비단계에서체계적이고분명한기준마련이

요구되며,이러한 기준 하에 말뭉치를 구축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선정

5)노구치 타카히로(2004)는 학회지에 나온 어휘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전공자를 위

한 전문어휘를 선정하였다.김낭예(2005)는 인문계열 학문 목적 한국어 어휘 교육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인문학 분야 학회지를 수집하여 절충식 방법으로 어휘를

선정하였다.강지현(2007)은 상경계열의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상경계열

학문용 기본어휘를 선정하였다.유해준(2007)은 인문․사회 영역에서 어휘를 추출

하여 분석하였다.김선숙(2008)은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학술도구어 추출

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김유미․강현화(2008)는 학술 전문어휘의 개념을

규정하고,한국어․문학,경영학,컴퓨터학과를 대상으로 전공별 어휘 목록을 선정

하였다.이상민(2009)은 국내 대학 기관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경영학 기본어휘를 선정하고 그 어휘 목록의 특성을 분석하

여 경영학 기본어휘 교수 방안을 모색해 보는 데에 목적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

다.황성은(2011)은 신명선(2004)과 김은영(2008),이상민(2009)에서 선정한 어휘들을

종합하여 A등급의 한국어 교육용 기본어휘와 유의관계를 갖는 해당 목록의 학술

어휘들을 정리한 후 학술어휘 목록들의 공기관계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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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 어휘들이 교육적 가치를 얻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실질적으로

학습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유의미한 결과들이 도출될 것이라 사료된다.

2.이론적 배경

2.1.학술어휘의 개념

하나의 문장을 익히거나 하나의 문단을 읽거나 또는 한 편의 글을 이해

한다는 것은 수많은 어휘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즉,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어휘들의 의미 및 그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알아야 비로

소 텍스트 이해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한국어를 교수․

학습함에 있어 어휘 교육 및 학습은 언어 학습의 기초이자 다음 단계로 올

라가게 하는 디딤돌이라고 할 수 있다.

어휘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범주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한 어휘

가 속한 범주를 아는 것은 어휘 및 어휘 교육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다.이러한 범주는 교육 및 학습 목적에 따라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어 개

별 어휘의 의미나 정보에 대한 교육에 앞서 그 어휘들을 범주화함으로써

교육할 어휘에 교육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즉,개별 어휘를 놓

고 이것이 교육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무턱대고 논하기보다는 판단의

근거인교육의목적에맞게그것들을범주화한 상태에서논하는것이바람

직하다고 본다.

앞서언급했듯이한국어를학습하는목적에따라교육및학습할어휘들

은달라지는법이다.따라서이에맞는어휘들이선정되고그것들을효과적

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은 대학 수학 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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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및 학교생활을 영위하며 학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그들에게는 기

본적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 능력 즉,BICS(Basicinterpersonalcommunication

skill)와 인지 및 학문적 언어 능력인 CALP(Cognitiveacademiclanguageproficiency)

가 요구된다.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들이 대학 수학 전 학습하는 한국어 교

육은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지 및 학문

적 언어 능력을 갖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이를 보완하여 대학 수학 전 인

지및학문과관련된언어능력을어느정도갖출수있다면그들이목적한

바를이루는데도움이될것이분명하다.이러한능력은그들이자주접하

게 되는 전공 서적 및 학술적 텍스트에 등장하는 어휘를 익히는 것으로 보

다 손쉽게 갖출 수 있다.

그렇다면먼저전공서적및학술적텍스트에어떠한어휘들이등장하는

지를 알아야 하는데,이들 어휘가 바로 학술어휘이다.

넓은의미에서학술어휘란학문을위해익혀야하는모든어휘를의미한

다고 할 수 있다.이때의 학문이란 어떤 한 분야의 특정 전공을 말하며 그

특정전공을수학하기위해요구되는모든어휘가학술어휘인것이다.여기

에는일상생활에서자주사용하는기본어휘범주에속한어휘도있고,어느

하나의 전공에만 등장하는 학술어휘인 전문 학술어휘와 해당 전공에 등장

하면서 다른 전공에도 등장하는 학술어휘인 범용 학술어휘6)도 있다.

전공서적및학술적텍스트에등장했다는이유로이들을모두학술어휘

범주에 넣어 교육하기에는 교육 효과를 위한 어휘 범주화의 목적에 맞지

않는 면이 있다.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에게 과연 광의

의학술어휘범주에속하는어휘들이대안적학습효과를얻게해줄수있

을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따라서 학술어휘의 개념을 광의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 범주를 좁혀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 학술어휘를 한정하기 위해 여러 연구자들이 그것을 정의해 왔는

6)이 ‘범용 학술어휘’란 본 연구의 논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본고에서 마련하여 사

용하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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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그 중 Nation(1990)은 학술적 텍스트에 나타나는 어휘들을 빈도와 속성

에 따라 ‘기초어휘,학술 도구어,전문어,저빈도어’로 분류하였다.‘기초어

휘’는고빈도어로학술적텍스트안에서80%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이는

학습자들이 가장 먼저 학습하기 시작하는 어휘로 학문 목적 뿐 아니라 일

반목적학습자들에게도 기초적인의사소통을 위해 교육대상이되는어휘

이다.‘학술 도구어’는 학술적텍스트에서자주등장할 뿐만 아니라 고등교

육을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하는 어휘로 본고에서 말하는 범용 학술어휘라

할 수 있다.‘전문어’는 전문적 텍스트에 자주 등장하는 어휘로 본고에서

말하는전문학술어휘에해당하며,‘저빈도어’는전문분야에서만사용되는

어휘로 자주 등장하지 않는 어휘를 말한다.이때 기존 연구에서의 학술 도

구어와 본고에서 제시하는 학술어휘는 다음과 같은 개념적 차이를 갖는다.

본고의범용 학술어휘는 학술도구어라는용어 자체가갖는 도구적인성격

으로서의 어휘가 아니라 전문어의 반대축을 이루는 어휘들로서 학술적 행

위를할때두루쓰이는어휘를말한다.이는학술적행위를하는사람이라

면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 해도 누구나 공히 이해하는 범주의 어휘들이다.

예를 들면 국어학을 하는 사람이 범용 학술어휘를 알면 경영학 논문을 읽

을 때 일부 전문 용어 즉 전문적 개념어만 생소할 뿐 그 안에 쓰이는 용어

들은이해할수있다.학술도구어가단순히학술단계를위한지지대와같

다면 범용 학술어휘는 학술 행위를 할 정도의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

구나 익히 두루 알고 있어야 하는 어휘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하고 나면 한국어교육에서 다루어져야 할 가치가 있는 어휘

범주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먼저 기초어휘에 속한 어휘들

은 이미 한국어 학습 초기에 교육이 이루어졌기에 대학 수학 전 한국어 학

습자들에게 별도로교육할 필요성이적다.또한‘전문어’는모국어 화자 역

시 이러한 어휘를 알고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전문어를 학

습할 수 있는 언어 능력 및 인지 능력만을 갖추고 진학한다는 점을 감안하

면,교사가이들개별어휘를직접교수할것이아니라학습자들이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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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를 학습할수 있게 전략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충분하다.‘저빈도어’는

출현 빈도가 낮으므로 우선 교육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

즉,정해진 시간 안에 학습자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한 최선책으로

서의어휘교육이라는측면에서보자면,대학수학목적학습자에게는일상

적의사소통을위한기초어휘나전략적도움이필요한전문어,우선교육의

대상에서제외되어야하는저빈도어보다는학술어휘에대한교육이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어휘의개방성으로인해학술어휘는전문어휘와명확하게구분되

지 않는다.Nation(2001)에서 전문어휘를 ‘전문성’의 정도에 따라 범주1에서

범주4로 분류하여 학술어휘와 전문어휘에 대해 그 경계를 나누어 보려 하

였으나 여전히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고 있다.그가 말한 범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범주1:특별한 학문 분야(field)외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음.

범주2:특별한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그 외 분야에서도 나타나는데,양

쪽에서 사용되는 단어의 의미가 다름.

범주3:특별한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그 외의 분야에서도 나타남.반드

시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어떤 학문 분야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며 그 의미는 일상 언어 사용의 예를 통해 추론할 수 있음.

범주4:학문 분야에서 잘 나타나기는 함.섬세한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의 특수성은 거의 없음.

Nation(2001)은 그 단어가 특별한 영역에 얼마나 의존하느냐에 따라 위와

같이 구분하였는데,범주1과 2를 전문어휘로 구분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나,범주3과 4를 전문어휘로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 김유미․강현화

(2008)에서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Nation(2001)의 연구는 전문어휘를 논함에 특별한 영역에 대한 의

존성이그구분기준이될수있음을보였다는데에큰의의가있으며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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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 학술어휘와 전문어휘를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 근거를

제공한다.

본고는특정학문분야에대한의존도가높은전문학술어휘를전문어휘

로,여러 학문에 두루 나타나는 범용 학술어휘를 학술어휘로 보고 이들을

구분하고자 한다.다음의 예를 통해 학술어휘의 개념을 보다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독립어는 문장 중의 어느 성분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독립된 성분

이다.7)

여기에서‘독립어’나‘문장’은언어학의핵심개념중의하나로전문어휘

이다.그러나 ‘성분’의 경우 일반적 의미와 특정 영역에서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다.그러나 일반 의미로 특정 영역에서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어

학문에 대한 의존도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본고에서는 이러한

어휘를학술어휘의범주안에넣고자 한다.‘관련’은일반적 의미만을가지

고 있는 기본어휘라 할 수 있다.8)이러한 대분류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는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 구축된 말

뭉치가 필요하다.

2.2.말뭉치의 어휘 선정 자료로서의 의의

교육에있어그첫시작은대상을선정하는일이라할수있다.학술어휘

도 이와 마찬가지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학술어휘 선정 작업이

7)표준국어문법론(2014：288)

8)‘관련’을 기본어휘로 보고자 하나 추후에 어휘 분류 검토 과정에서 구어 말뭉치보

다 학술적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말뭉치에서 자주 등장한다면 이러한 비슷한 경우

를 지닌 어휘들과 함께 전문가 평정을 거쳐 학술어휘 범주에 포함할지 여부를 재

판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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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말뭉치 자료이다.말

뭉치는 조건만 만족할 수 있으면 작게는 시집 한 권이나 소설 한 편으로부

터 1억 어절 이상의 말 또는 글로 표현된 각종 자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크기의 자료의 집합이 모두 해당되며,그 내용도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양

하게구성될수있다.그러므로말뭉치라는용어는연구의목적이나성격에

따라 다양한 대상을 지시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자료를대량으로모았다고해서모두가말뭉치가되는것은아니다.

말뭉치가되어교육자료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위해서는 다음의 몇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9)

․텍스트 수집이나 입력 과정에서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언어의 다양한 변이를 담아내야 한다.즉,언어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구성으로 조합되어야 한다.

․해당 언어의 통계적 대표성을 지녀야 한다.즉,유의미한 규모로 확보

되어야 한다.

위와같은요건을충족함과동시에‘대표성’과‘균형성’이라는특성을지

녀야 교육 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말뭉치가 된다.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최근의언어연구에서는말뭉치를좁게보아,“일정규모이상의크기를갖

추고 내용적으로다양성과균형성이 확보된 자료의 집합체”를가리키는개

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말뭉치를 기반으로 하는 말뭉치 언어학이 언어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준부분은빈도의중요성에대한자각이다.다양한자료를바탕으로

구축된 말뭉치를 이용하여 모국어 화자의 문어,구어의 어휘 사용 빈도를

확인한결과,기초어휘사용빈도가압도적으로높다는것을알수있었고,

모국어 화자가 빈도 높게 통용하는 기초어휘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9)서상규․한영균 저(1999), 국어정보학 입문 ,태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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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언어교육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 것이다.

즉,말뭉치를 활용하여 어휘를 선정한다는 것은 언어 학습의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어휘들의 교육적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게

된다는것을의미한다.물론빈도를기준으로하는우선순위가어휘교육에

서 해당 어휘가 차지하는 중요도의 전부라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대안

적 효율성을 확보해준다는 점에서 가치 있다고 할 수 있다.

3.학술어휘 선정을 위한 말뭉치 자료 구축 방안

학술어휘란학문을위해접하게되는여러학술적텍스트에서두루등장

하는 어휘이다.유의미한 학술어휘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올바른 말뭉치가 구축되어야 한다.따라서 본 장에서는 학술어휘를 선정하

기위한말뭉치구축에있어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사항들이무엇인지

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3.1.학술어휘 선정을 위한 학문 체계 설정

말뭉치 자료 구축에 있어 기저가 되는 실제 자료의 선정이 매우 중요한

데,학술어휘의경우여러학문에두루나타난다는특징을가지고있으므로

여러 학문의 학술적 텍스트가 대상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나,어떤 학문의

학술적 텍스트들을 말뭉치 자료에 포함할 것인지,다양한 학문들의 비중

즉,각 학문의 말뭉치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이에 앞서 다양한 학문들에 대한 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

에서 말뭉치에어떤자료는포함하고어떤자료는포함하지 않는다면어휘

선정의 객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따라서 학문 체계에 대한 분류가 우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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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부에서 실시한 고등교육기관 대학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조사를 보

면 학문 영역을 ‘인문사회계열,공학계열,자연과학계열,예체능계열,의학

계열’로구분하고있다.그러나이러한구분은표준적인학문간계열체계

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단적인 예로 ‘예체능계열’의 경우 각각

‘예능계열’과 ‘체능계열’로 구분할 수 있고,이때 ‘예능계열’은 그 이론적

기초로 이른바 ‘미학(美學)’이나 ‘예술학’이라고 불리는 순수 학문적 체계가

존재하며,‘체능계열’역시 그 이론적 기초에 ‘물리학’이나 ‘생물학’,‘운동

역학’과 같은 순수 학문 체계가 존재한다.이러한 예만 보더라도 행정부처

의학문간계열구분이다분히분류편의와사회현상적결과에의했다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학술적 활동을 위해 기초가 되는 ‘학술어휘’를 선정하는 데

에 연구의 목적이 있으므로 보다 학술적 차원에서 학문 체계를 분류하고

이들 각 학문 간 거리를 설정해보고자 한다.

학문은 크게 인문학,사회과학,상학,수학,자연과학,공학 등으로 구분

할수있는데,이들학문은각각의고유한영역을연구분야로삼고있으면

서도 타 학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인간의 사상 및 문화를 대상으로 논하는 학문인 인문학은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인간사회의여러현상을함께다루게되는데이를과학적․체

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사회과학으로서,인문학과 사회과학은 밀

접하게연결되어있다.사회과학에는사회학,정치학,법학,종교학,예술학,

도덕학 등이 포함되는데 사회의 여러 현상에 대한 분석에 있어 경영학과

경제학을빼고논할수없다.이둘즉,상업경영학과상업경제학,무역학

을 통틀어 상학이라고 하며,상학이 가진 사회성으로 말미암아 사회과학과

상당히 가까운 자리에 놓이게 된다.상업과 관련된 학문인 상학은 이윤 추

구 및 관리의 효율성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다.이러한

측면으로 인해 수량 및 공간의 성질 등에 관해 연구하는 학문인 수학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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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하게 된다.학문으로서의 수학은 대수학,기하학,해석학 및 이를 응용하

는학문을통틀어이르는말이다.수학의정밀한수리적방법으로자연현상

들 사이에 함수관계를 확정하는 등의 과학적인 방법으로 자연현상을 연구

하는 학문이 자연과학이다.이러한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을 현재는 사회과

학에서도 채택하여 심리학,인류학,지리학 등에서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또한 자연과학적 방법과 성과에 따

라서공업생산기술을개발․실천하는응용과학이있는데이러한학문을공

학이라고 한다.따라서 공학은 자연과학과 상당히 밀접한 학문이라 볼 수

있다.이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인접한 정도에 따른 학문 분류

계열 세부 학문

인문학 언어학,문학,예술학,철학,사학,…

사회과학 사회학,정치학,종교학,심리학,…

상학 경제학,경영학,무역학

수학 대수학,통계학,기하학,해석학,…

자연과학 물리학,화학,생물학,지구과학,천문학,…

공학 건축공학,컴퓨터공학,토목공학,…

3.2.학술어휘 선정을 위한 학술어휘 등급화

앞서 학문을 분류함에 학문 간 거리를 상정하였는데,말뭉치 구축 단계

에서 학문 간 거리에 따른 분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전공에 출현하는 학술어휘도 이해하지 못하는 학습자에게 이를 구분

하지 않고 범용 학술어휘라고 하여 모든 것을 제시하는 것은 어휘 교육적

효율성에 맞지 않고 부적절하다 할 수 있다.따라서 범용 학술어휘 선정을

보다 더 정교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학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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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할 때 학문 간 거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이를 바탕으로

말뭉치 구축과 학술어휘의 위계화는 필히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위계화

에 따라 말뭉치 자료가 제대로 구축되었을 때 범 학문에 걸쳐 나타나는 학

술어휘의 선정이 보다 설득력을 가지며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

다.

책의 색인에는 그 책의 핵심 주제어에 해당되는 어휘를 담는 것이 일반

적이다.따라서색인에담긴전공서적의핵심주제어는당연히전문어휘로

보아도무리가없을것이다.즉,전공 서적의 색인을통해 전문 학술어휘인

지 아닌지에 대한 1차적인 확인이 가능하다.

범용학술어휘는다른학문에한번이라도등장한어휘로이를선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분류한 학문 체계 중 학술어휘가 중복되어 등장하였는가를

확인해야 한다.학문 체계에 따라 구축된 말뭉치 자료에서 공통 어휘를 추

출할 때 얻을 수 있는 어휘 목록은 전 계열에서 중복되어 나타나는 어휘인

지,일부 계열에서 중복되어 나타나는 어휘인지,각 계열 내 세부 학문 사

이에서 중복되어 나타나는 어휘인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어떠한 학술어휘가 전 학문에서 중복되어 나타난다면 그 어휘의 유용성

은 상당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런 어휘는 학문 목적에서 보자면 마치

‘한국어교육용기본어휘’와같은자격을갖는다고볼수있어대학수학을

목적으로하는학습자들이우선적으로학습해야하는1단계학술어휘라볼

수 있다.

두 계열 이상에서 중복되는 어휘는 1단계 학술어휘보다는 그 융통성의

측면에서 뒤쳐졌다고 볼 수 있으나 이 또한 교육적 가치가 있다 할 수 있

다.이러한 어휘를 2단계 학술어휘로 볼 수 있는데,2단계 학술어휘에서는

몇 개의 계열에서 중복을 보이는지,중복 어휘가 나타난 계열 간의 거리가

어떠한지에 따라 그 등급을 세분화할 수도 있다.더 많은 중복을 보이거나

계열 간 거리가 먼 학문에서 중복을 보인다면 여타의 2단계 학술어휘보다

우선적으로 교육할가치가있다볼 수있을 것이다.다만,인문학이라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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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에속한‘영어영문학’과‘국어국문학’을선정하여2단계범용학술어휘

를뽑게되면전문학술어휘라할수있는‘동사’와같은단어가범용학술

어휘가 되어 버리는 오류들이 나올 수 있어 하나의 학문 내에서 2단계 어

휘를 추출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그렇다고 분류한 학문내에속한 세부학문들간 중복어휘를교육적가

치가 없다고 치부할 수는 없다.즉,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각 계

열 내 세부 학문끼리 중복되어 나타나는 학술어휘이다.이를 3단계 학술어

휘라 할 수 있으며,이는 앞선 1단계와 2단계보다 교육적 우선순위 면에서

는 뒤에 있다 볼 수 있다.전공 서적 및 학술적 텍스트에 등장하는 어휘의

유형과 학술어휘를 등급화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전공 서적 및 학술적 텍스트에 등장하는 어휘 분류

분류 개념

기본어휘

-기초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어휘

-일반 목적의 한국어 교육용 어휘

-기준에 따라 1~3단계로 구분

학술

어휘

범용

학술어휘

1단계 전 계열에서 중복되어 나타나는 어휘

2단계 두 개 이상의 계열에서 중복되어 나타나는 어휘

3단계 각 계열 안에서 중복되어 나타나는 어휘

전문

학술어휘
하나의 세부 학문 일명 전공에서 나타나는 어휘

학술어휘의 출현 범위에 따른 위계화는 1,2,3단계 어휘를 분류하는 기

준임과 동시에 전공에 따라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어휘 정보를 제공해 주

는기준도될수있다.이러한단계구분은필요에의해1단계어휘를제외

한2단계나3단계어휘를선택적으로학습하거나교수할수있다는이점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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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말뭉치 자료 선정의 실제

위와 같이 학술어휘 선정을 위한 말뭉치 자료 구축의 기저가 되는 학문

과 등급을 분류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말뭉치 자료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각 계열을 대표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어져

야 한다.이는 말뭉치 자료의 특징 중 하나인 대표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단계로,말뭉치 구축 자료가 무엇이냐에 따라 대표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

기 때문이다.

본고가 구성하고자 하는 <형태 분석 말뭉치>의 설계 및 수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말뭉치를 구성할 학문 분야는 앞서 분류한 목록을 따른다.단,선정하

고자 하는 학술어휘의 단계에 따라 학문 분야를 선택하여 말뭉치를

구성할 수 있다.

•말뭉치는 각 학문의 대표 격이라 할 수 있는 단행본을 선정하여 구성

한다.대학 수학 시 학습자들이 접하게 되는 일차적인 학술적 텍스트

는 단행본으로 구성된 수업 교재이므로 이를 말뭉치로 구축한다.

•말뭉치의 크기는250~300만 어절로구성한다.각학문 분야별로구축

된 말뭉치의 크기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설계한다.

단행본을 말뭉치 자료로 구성한다고 할 때에 수많은 단행본 중 어떤 것

을 그 자료로 삼아야 할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이에 본고는 각

학문마다그 학문으로의 진입을 돕는기본교재들이 존재한다고보고이러

한 교재들을 찾아 선정하고자 한다.

이들은대부분‘○○학개론’,‘○○학 원론’,‘○○의기초’,‘○○의이

해’,‘○○(해당 학문의 이름)’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서적들이 해당 학문을 대표하는 기본 교재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 이견이

없을것이다.그리고이러한서적들은각학문에서다루는보편적이고기본



358 한말연구 제35호 (2014. 12)

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분석 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진

다.

따라서본 연구에서는현재시중에나와 있는단행본중 학문분류에속

한 학문의 이름이 포함되어 위와 같은 제목을 달고 있는 서적들을 어휘 선

정을 위한 자료로 삼고자 한다.

다음으로 2단계 학술어휘 선정을 위한 말뭉치 자료 선정 절차가 필요하

다.2단계 학술어휘는 학문 간 거리가 멀어야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예를 들어 설명하자면양극단에 있는 인문학과공학,그리고이들가

운데에 놓인 상학의 자료를 말뭉치 자료로 구축하여 유의미한 2단계 학술

어휘를 선정할 수 있다.10)그 선정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온라인 서점에서 판매량이 높은 순위의 교재를 선택한다.2013년 랭

키닷컴에서 온라인 서점 순위를 알아본 결과 예스**가 1위를 차지하

였고,인**크 도서,교**고가 그 뒤를 이었다.11)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세 사이트에서 판매량이 높은 한국어,경영학,컴퓨터공학 서적을

선택하고자 한다.

•1위에서 3위까지의 사이트에서 ‘한국어학 개론,한국어학원론,한국어

의 기초,한국어의 이해,한국의 언어,한국어학’을 검색하여 나온 결

과물 중 가장 판매량이 많은 책을 선정하되 각 사이트의 도서 분류에

서 <대학 전공/교양서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서적을 최종 선택한다.

•1위에서 3위까지의 사이트에서 ‘경영학 개론,경영학원론,경영학의

기초,경영학의이해,경영학’을검색하여나온결과물에위와같은기

준을 적용하여 선택한다.

•1위에서 3위까지의 사이트에서 ‘컴퓨터공학 개론,컴퓨터공학원론,컴

퓨터공학의 기초,컴퓨터공학의 이해,컴퓨터공학’을 검색하여 나온

10)이들 학문 중 유학생이 많이 진학하는 전공을 들어 자료 선정 절차의 예로 보이

고자 한다.

11)2013년 온라인 서점 순위 <자료․랭키닷컴(http://www.rankey.com)>

1위 예스** 2위 인**크 3위 교**고 4위 알** 5위 반****스

6위 도****가 7위 리** 8위 영**고 9위 북** 10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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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에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선택한다.

•각 사이트에서 나온 결과물을 종합하여 말뭉치 자료 구축의 대상으로

우선 선정한다.

판매량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일반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다면 그

안에 담긴 어휘는 학술적 행위를 함에 있어 이해 및 사용에 상대적으로 유

용할 것이라 할 수 있다.본고가 해당 학문에서 사용되는 전문어를 선정하

는 것이 아닌 그 주변부에 있는 어휘를 선정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이처럼

판매량이 높은 서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각 사이트에서 검색한 결과를 종합․정리하여 판매율이 높은 순위로

제시한 것이다.12)

•신지영 등(2012.02), 한국어학의 이해 ,지식과 교양(13점13))

•이익섭 등(2008.02), 한국의 언어 ,신구문화사(10점)

•조오현 등(2008.08), 한국어학의 이해 ,소통(9점)

•김진호(2010.10),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개론 ,박이정(8점)

•정경일 등(2000.02), 한국어의 탐구와 이해 ,박이정(5점)

‘예스 **’의 경우 도서의 판매량이 확인되어 각각의 검색어를 입력한 후

판매량이많은순서로정리하였으나‘인**크도서’및‘교**고’는판매량순

과인기도순으로 검색되어검색어를넓게입력한후 본고에서찾고자하는

제목의 도서를 임의로 순위를 매겨 정리한 후 세 사이트의 순위를 점수로

환산하여계산하였다.이는경영학관련도서를검색할때도같은방식으로

적용되었다.다음은 경영학 관련 말뭉치 자료 선정을 위해 서적의 판매량

및 판매순위를 정리한 것이다.

12)조사기간 :2014년 5월 27일~2014년 6월 9일.

13)총점은 각 사이트에서 나온 순위에 따라 점수를 합산한 것이다.판매량이나 판매

순위가 높은 것을 5점으로,낮은 것을 1점으로 하여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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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광,정기만 공저(2011.08), 생활속의 경영학 ,신영사(12점)

•WilliamG.Nickels등저/권구혁 등역(2012.03), 경영학의 이해 ,생능

(12점)

•김광희(2012.03), 누워서 읽는 경영학원론 ,내하(11점)

•전수환(2013.06), 에센스 경영학 ,세경북스(9점)

•최중락(2012.11), 경영학개론 ,법문사(5점)

컴퓨터공학 관련 서적 역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였다.다음은

각사이트에서컴퓨터공학관련 서적을 검색하여나온결과를합산하여높

은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양희준 등(2000.02), 컴퓨터공학 개론 ,보문당(11점)

•남권희 등(2000.12), 전기 전자 컴퓨터 공학 정보가이드 ,태일사(11점)

•조성제 등(2000.03), 컴퓨터공학 개론 ,대영사(9점)

•이배호 등(2005.02), 21세기 컴퓨터공학개론 ,전남대학교출판부(6점)

•이종근 등(2009.02), 컴퓨터공학 개론 ,한산(5점)

컴퓨터공학관련도서의경우실습을담당하는도서가높은순위를차지

하고 있었으나 이는 주교재라기보다 컴퓨터 화면을 보이며 설명하는 방식

으로 진행되는부교재적 성격이 짙은것으로 언어연구의자료로구축되기

에는 부족한 면이 있어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이렇게선정된자료를통해앞으로의연구진행과정중2단계학술어휘

선정을 예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위의 자료 중 1순위에 선정된 자료를 다

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말뭉치로 구축하였다.14)

•말뭉치 자료로 구축할 어휘는 단어와는 차이가 있다.문장 단위로 구

14)본고는 학술어휘 선정을 위한 말뭉치 자료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논하는 것으

로 선정 과정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기에 자료의 일부만을 예로 들어 학술어휘를

선정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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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의미를발현하는 어휘는제외하고,구단위로 구성되어의미를

발현하는 어휘의 경우는 구 단위라도 하나의 의미라면 어휘의 범주

안에 넣어 자료 구축 대상으로 삼는다.

•학술어휘로 선정할 어휘는 체언류로 한정하되 ‘어근+하다/되다’로 구

성된 용언류는 어근만을 분리하여 대상에 포함한다.

•‘-이,-히,-게’등이 붙어부사가 된어휘역시 ‘-이,-히,-게’를 제외한

어휘만을 말뭉치 자료 구축 대상으로 삼는다.

다음은각 개론서에서추출한어휘중세 학문에서모두 등장한 어휘목

록의 일부이다.

각도,개념,결과,고려,수단,언급,영역,우려,주목,평가,현상,현실,…

다음은 학문 간 거리가 먼 경우로,한국어학과 컴퓨터공학에 중복되어

등장한 어휘의 일부이다.

가산,각도,간판,간행,값,개념,개발,검출,결과,결론,경우,경제성,

계산기,고려,고안,관계,관습,교체,구별,구분,구성,규칙,그림,근래,

기능,길이,논리,단위,대립,대응,대표,…

세학문중비교적거리가가까운한국어학과경영학에중복되어등장한

어휘 목록 중 일부이다.

각도,간과,개념,건물,결과,고려,고안,과거,관찰,명백,문제,문헌,

산물,상황,생산성,서양,수단,언급,연구,영역,요구,인식,저술,적용,

정도,정부기관,주목,주장,지적,지혜,평가,…

다음은 경영학과 컴퓨터공학에서 중복되어 나타난 어휘 목록 중 일부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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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결과,고려,관계,수단,언급,영역,우려,주목,표시,표현,…

위의 목록에는 한국어 교육에서 접하게 되는 교육용 기본어휘가 포함되

어 있는데 이를 제외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유의미한 학술어휘를 선정할

수 있다.한국어 교육용 어휘와의 중복 여부 확인을 위해 2012년부터 2014

년에 거쳐 국립국어원에서 개발 및 구축한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 1

단계와 2단계,3단계의 어휘 목록을 사용하고자 한다.이는 국가사업으로

대규모 자료를 구축하여 이루어졌기에 활용되기에 충분하다 할 수 있다.

또한앞서언급했듯이각서적의색인에포함된어휘는범용학술어휘가

아닌 전문 학술어휘로 보는 것이 합당하기에 이 또한 확인하여 제외한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나온 2단계 범용 학술어휘의 예는 다음과 같다.

각도,가산,간행,검출,경제성,고안,관습,동사,명사,물리적,배열,범

주,변환,보수적,부호,서술,수치,예문,입력,저술,정착,조처,지명,착

안,…

4.결론

본고는 대학 수학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학문적 언어 능력 향상을 궁극

적목적으로두고,그들이처한학문적상황에서의어려움을해결하기위한

처방적 교육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학문 수학을 위해 요구되는 학술어휘

선정에필요한말뭉치자료구축방안을제안하고자하였다.본연구에서의

학술어휘란 전공 서적 및 학술적 텍스트에 등장하는 학문 수학을 위한 어

휘를 말하는데,이들어휘가올바른 자료와 기준,절차에 의해 선정될 수만

있다면 대학 수학 목적 한국어 학습자에게 상당한 교육적 가치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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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를 위해 본고에서는 학술어휘의 개념을 보다 상세히 구분하고,이렇게

구분된 학술어휘를 선정하기 위한 효율적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였다.또한

학술어휘선정이라는특정목적을위해 학술적 차원에서의 학문분류와그

를 기반으로 한 학문 간 거리의 상정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추후 본고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통해 학문 간 거리 상정에 의한 단계별

어휘 목록이 나온다면 한국어 교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학 진

학목적학습자를위한유용한교육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이라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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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onCorpusdataConstructionforAcademic

VocabularySelectionTargetingattheLearners

havinganAcademicPurpose

Hwang Shung-eun ‧ Shim Hye-ryeong 

Thepurposeofthisthesisasthepreparatorystageofselectingtheacademic

vocabulariesistopreparetheconstructioncorpusdatafortheacademic

vocabularyselection.

TheKoreanlanguagelearnersaimingfortheuniversitystudycomprisea

largepartofKoreanlanguageeducation.Soitisnecessarytoimprovetheir

linguisticability.

TheaimsofKoreanlanguagelearnersaretwo.Oneistoacquirethe

communicationskillsfortheirdailylifeandtheotheristohavethecognitive

andacademicproficiency.TheformeraimhasbeenfulfilledgenerallyinKorean

languageclasses.However,theeducationforthelatterisinsufficient,soitis

urgenttoeducatethelearners.Themostappropriatewayforthisisthe

vocabularyinstructionconsideringeconomiceffectsandeffectiveness.Forthe

vocabularyinstruction,to selectappropriatevocabulariesand determine

constructeddatatoselectsuchvocabulariesareprecededandthesearevery

importantprocesses.

So,thisthesisdefinestheconceptoftheacademicvocabularyandexamines

themeaningofthecorpusdata.Basedonthispurpose,theacademicsystem

wassetupnotfortheschemeofconstructionreflectingadminist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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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ience,butfortheselectionoftheacademicvocabulary.Also,thegrades

oftheselectedvocabulariesweresubdividedaccordingtotheeducational

priorityandselectedvocabulariesasthecorpusdataareconstructedaccording

totheacademicscopeandinterdisciplinarydistance.Finally,thisthesissuggests

apartofprocessoftheselectingvocabulariesandrealstud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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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편집위원회

제3조 (편집위원회의 기능)편집위원회는 학회지를 기획하고,심사자를 위촉하며,

게재할 원고를 결정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출판부 이사를 포함해 6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유임할 수 있다.

제5조 (편집 위원 선정)

① 편집 위원은 뛰어난 연구 업적을 가진 이 가운데 세부 학문 분야를 고

려하여 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② 편집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은 편집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편집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④ 편집위원회에는 능률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장 외에 책임 위원

을 둘 수 있다.<2011.03.30.신설>

제6조 (회의)

① 학회지 발간 60일 전에 정기 편집 회의는 연다.

② 필요에 따라 임시 편집 회의를 연다.

③ 편집 회의는 통신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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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심사

제7조 (심사 대상)① 학회지에 실을 논문,자료 및 소개,서평 등(이하 ‘원고’라

함)은 모두 심사를 거친다.

제8조 (심사 의뢰)

① 원고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편집위원회에서는 총무부 및 재무부와

연락하여 원고 투고자의 자격 유무를 확인한다.<2011.03.30.신설>

② 투고자의 자격이 확인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해당 분야

의 전공자 3명에게 심사를 의뢰한다.<2012.10.30.일부개정>

③ 심사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9조 (심사 기간)심사자는 심사를 위촉 받은 날로부터,초심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재심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10조 (심사 방법)

① 원고 심사는 객관식 심사와 서술식 논평으로 나눈다.<2011.03.30.개

정>

② 객관식 심사는 다음의 요령에 따라 실시한다.<2011.03.30.개정>

1.‘원고 심사 결과서’에 제시된 각각의 심사 항목에 대해 등급을 부

여한다.등급은 A+로부터 D0까지의 8개 등급으로 나눈다.

2.‘최종 판정’은 ‘게재 가’,‘수정 뒤 게재’,‘수정 뒤 재심’,‘게재 불

가’가운데 하나로 판정하되,‘게재 가’와 ‘수정 뒤 게재’는 종합

등급이 B0이상이어야 한다.

3.‘원고 심사 결과서’의 심사 항목과 형식은 따로 정한다(서식 1).

③ 서술식 논평은 ‘심사 의견서’로 작성하되,다음의 요령에 따른다.

<2011.03.30.개정>

1.심사 항목별 세부 의견을 기술한다.

2.수정이 필요하다고 판정한 경우,수정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3.‘게재 불가’로 판정한 경우,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다.

④ 심사자는 가능한 한 개인적인 견해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

이며 보편적인 시각에서 심사를 수행하며,잘못된 자료의 제시,논리

상의 오류나 명백한 해석의 잘못이 아니라면 가능한 투고자(글쓴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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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를 존중해야 한다.

제11조 (심사 결과 통보 및 재심 청구)

①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자들로부터 받은 원고 심사 결과서의 내용을 종

합하여 일단 결과를 확정한다.<2011.03.30.개정>

② 위원장은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심사 의견서의 내용을 통보

할 때에는 심사자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한다.<2011.03.30.신설>

③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반론을 제기하거나 심사 결과에 대해 편집위원

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재심 요청이 들어오면,편집위원회에서는 그 타당성을 판단하여 재심

여부를 결정한다.재심에 따른 심사료는 투고자가 부담한다.

제12조 (게재)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② 동점일 경우,먼저 접수한 원고를 우선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내용 수정 지시로 편집 마감 시간을 넘기거나 편수 제한 등으로 앞선

호에서 넘어온 원고를 우선하여 게재한다.

제13조 (비밀 유지)

① 원고 심사를 의뢰할 때,심사자에게 투고자(글쓴이)의 성명과 신분은

밝히지 않는다.

② 심사자는 공개하지 않는다.

③ ‘원고 심사 결과서’(심사 의견서 포함)원본은 학회에서 보관하다.

제4장 논문의 취소와 벌칙

제14조 (논문 게재의 취소)

① 다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을 “한말연구”에 투고하여 중복 게재

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논문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한말연구”에 투고하여 게재된 논문이 그 뒤에 다른 학술지에 투고․

게재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논문 게재를 취소할 수 있

다.다만 투고자가 자기의 연구 결과를 종합한 저서의 일부로 그 논문

을 수록하거나,그 논문을 바탕으로 논의를 명백히 확대 또는 발전시

킨 경우는 취소하지 않는다.<2007.11.29.제14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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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벌칙)제14조 및 이에 준하는 중복 게재를 한 투고자는 “한말연구”에

투고할 수 없다.<2007.11.29.신설>

제5장 그 밖

제16조 (관례)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2000.06.30.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2003.10.30.전면 개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2007.11.29.일부 개정)은 200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2011.03.30.일부 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2011.08.20.일부 개정)은 2011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2012.10.31.일부 개정)은 201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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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한말연구 

 

원고 심사 결과서

원고 종류 논문,자료 발굴/소개,서평,기타

글 쓴 이 밝히지 않음 투고자 소속 밝히지 않음

제    목

원고 접수 20 년 월 일 심사일 20 년 월 일

내용 심사 결과표

심사 항목 A+ A0 B+ B0 C+ C0 D+ D0

(1) 논문 주제의 적절성

(2) 연구 자료의 신뢰성 및 정확성

(3) 연구 방법의 타당성 및 독창성

(4) 논문의 체계성과 서술의 논리성

(5) 앞선 연구의 적절한 인용과 비판

(6) 연구 결과의 객관성 및 기여도

(7) 본 학회지의 성격과 맞는가?

최종 판정
게재 가능,수정 뒤 게재,

수정 뒤 재심사,게재 불가

심사자： (서명)

※ 다음 쪽에 ‘심사 의견서’를 첨부함.

한말연구학회 편집위원회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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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의견서 

원고 제목

심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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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투고 규정

제1장 투고 원칙

제1조 (투고 자격)

① 학회 회원으로서 연회비(투고일 직전 2년치)를 납부한 사람.<2011.

03.30.개정>

② 학회 회원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2조 (원고 내용)

① 국어학 및 언어학 이론 및 현상에 대한 연구

② 국어 교육학 및 한국어 교육 논문.<2012.10.31.개정>

③ 위 ①이나 ②와 관련된 자료 및 소개.

④ 위 ①이나 ②와 관련된 서평 등.

제3조 (원고 접수)

① 원고 접수는 수시로 한다.다만 발간 예정 두 달 전까지 접수한 원고

를 우선하여 심사한다.

② 원고는 ‘ 한말연구 

 

투고 신청서’(서식은 뒤에 따로 붙임)와 전자우편

제출한다.<2012.10.31.개정>

③ 원고를 제출한 뒤 투고자는 원고 접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012.10.31.개정>

제4조 (심사료 및 게재료)

① 원고를 제출할 때에는 밀린 연회비(제1조 참조)와 심사료 6만 원을 함

께 내어야 한다.<2012.10.31.개정>

②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게재료를 내어야 한다.

가.전임 교원이거나 그에 준하는 신분의 사람이면 10만 원,그밖의

사람이면 5만 원을 내어야 한다.<2011.03.30.개정>다만 분량

이 학회지로 25쪽을 넘으면 1쪽에 1만 원씩을 더 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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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연구비를 받아 수행한 결과물은 30만 원을 내어야 한다.다만 학

회지로 25쪽을 넘으면 1쪽에 1만 원씩을 더 내어야 한다.<2011.

03.30.개정>

제2장 투고 형식

제5조 (작성 언어)

① 원고는 한국어나 외국어로 작성하되,혼용하지 않는다.<2011.03.30.

개정>

② 원고는 ‘한글’(97이상)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원고 체재)

① 개별 원고의 기본 체재는 다음과 같다.

논문 제목(과 부제)－글쓴이 성명－목차－본문 내용－참고 문헌－외국

어 초록(제목－글쓴이 성명－내용)－주제어(한국어 및 외국어)－글쓴

이 소개－논문 접수일 및 게재 결정일.

② 장절의 번호는 1.>1.1>1.1.1>[1]형식을 원칙으로 하며,그 이

하의 단위는 글쓴이가 정한다.

③ 각주는 내용주를 원칙으로 하며,각주 번호는 1),2),3),…으로 표시

한다.

④ 예문 번호는 (1),(2)(3),…으로 하고 세부 항목은 ㄱ,ㄴ,ㄷ,…으로

표시한다.본문에서 예문을 지시할 때는 (1ㄱ),(1ㄴ),(1ㄷ),…처럼

한다.

⑤ 모든 그림과 표에는 번호와 이름을 붙인다.번호는 [그림 1],<표 1>

등과 같이 표시하며,그림 번호는 그림의 밑에,표 번호는 표의 위에

붙인다.

⑥ 참고 문헌의 수록은 한국어 문헌,중국 문헌,일본 문헌,기타 외국 문

헌 순으로 하며,다음과 같은 형식을 취한다.

홍길동(2000ㄱ), 단행본 제목 ,중국(발행지가 해외일 경우 표시함),

출판사.

홍길동(2000ㄴ),“논문 제목”, 게재지 이름(한말연구) 

 

33.(0권 0호의

숫자만 표시함),한말연구학회,00-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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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2000ㄷ),“논문 제목”,○○대학교 ○○학위논문.

(외국 논저는 일반 관례에 따름)

⑦ 외국어 초록은 편집 용지를 기준으로 2쪽 정도로 한다.외국어로 작성

한 논문의 경우에는 한국어 초록을 첨부한다.

⑧ 글쓴이의 로마자 표기는 성과 이름 순으로 한다.성과 이름 사이에 반

점은 쓰지 않는다.

⑨ 외국어 초록 뒤에 한국어와 영어 주제어를 각각 5개 내외 첨부한다.

⑩ 제출한 원고가 학회에서 정한 체재에 어긋날 경우,또는 편집상의 제

약이 있을 때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원고의 체재나 형식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판짜기)

① 학회지에 투고할 원고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은 기준

(‘한글 2005’기준)으로 판짜기를 한다.

가.편집 용지：사용자 정의－너비 147,길이 210

나.여백 주기：위 10,아래 7,머리말 10,꼬리말 12.7,좌우 19

다.글자 모양(공통)：장평 95%,자간 -4

라.글자 꼴 및 크기,줄 간격

<첫면>

논문 제목：태명조,크기 15p

글쓴이 성명：파랑새,크기 13p

목차：신명조,크기 9p

<본문>

본문：신명조,크기 10.5p,줄 간격 172%

예문：신명조,크기 9.5p,줄 간격 150%

각주：신명조,크기 9.p5,줄 간격 130%

장 번호：태명조,크기 13.5p

절 번호：중명조,크기 11.5p

소절 번호：윤고딕,크기 10p

<참고 문헌>

제목：태명조,크기 11.5p

내용：신명조,크기 9.5p,줄 간격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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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초록>

제목：태명조,크기 13p

글쓴이 성명：태명조,크기 11.5p

내용：신명조,크기 9.5p,줄 간격 172%

② 투고한 원고가 편집 원칙에 어긋났을 경우에,편집자는 위에 정한 원

칙에 따라 고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2000.06.30.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2003.10.30.전면 개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2008.07.12.일부 개정)은 2008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2011.03.30.일부 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2011.03.30.일부 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2012.10.31.일부 개정)은 201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2013.10.31.일부 개정)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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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한말연구 

 

투고 신청서

투고자

성명

한  글   소속 직위

로마자    

최종 학위  

주소 (우편물 받을 곳)

전자우편

전화 

연락처

집  일터  손전화

논문 

제목

한국어  

외국어  

투고일   접수 확인  

회원 여부 나는 한말연구학회 {회원임,회원이 아님}.

연구비

수혜 여부
위의 논문은 연구비를 {지원 받은,지원 받지 않은}논문임.

중복 투고 여부 위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임을 확인함.

전자파일 원문 

제공 

동의

투고한 논문이  한말연구 에 게재되면,같은 내용을학회홈페이지및전문

학술정보 사이트에 전자파일 형태로 원문 제공하는 것에 동의함.

나는 위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또 동의하여 위의 논문을  한말연구 

 

제    호에 투고합니다.

20  년    월    일

                                    투고자 성명 :

  

한말연구학회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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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이 규정은 한말연구학회(이하 ‘이 학회’라 함)회칙 제23조에 의거

하여,건전한 연구 윤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연구자․글쓴이와 편집

위원회와 심사자의 연구 윤리를 규정하며,이에 따른 일들을 관장할 연구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1.03.30.개정>

제2조 (적용 대상)이 규정은 한말연구학회 회원(이하 ‘회원’이 함)을 비롯하여

이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와 이 학회에서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이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적용 범위)이 학회의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 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

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연구윤리규정을 따른다.

제4조 (서약)

① 이 학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규정에 따를 것을 서약해야 한다.

② 이 연구윤리규정 발효 시점의 회원은 이 규약을 따르기로 서약한 것으

로 본다.

제2장 연구윤리 준수 의무

제1절 연구자의 연구윤리 의무

제5조 (표절 금지)

① 연구자는 투고,제안,수행 결과 보고나 발표 등에서 자신이 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지 않는다.

② 연구자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자신의 연구 결과를 유용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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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중복 투고 금지)연구자는 국내외에서 이미 게재된 자신의 논문에 대해 이

를 언급을 하지 않고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이중으로 투고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위조 및 변조 금지)연구자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

거나 연구와 관련된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하거나 누락하여

연구 결과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2011.03.30.신설>

제8조 (부정행위 금지)연구자는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연구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2011.03.30.신설>

제9조 (명목상 저자 불인정)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이바지한 연구에

대해서만 글쓴이로서의 권리를 가지며,자신이 직접 참여하거나 이바지한

바가 없는 연구에 대해 자신을 글쓴이로 올려서는 안 된다.

제10조 (공동 연구 저자 표시)공동 연구의 경우 글쓴이의 순서는 상대적인 지위

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직하게 표시해야 한다.<2011.

03.30.신설>

제2절 편집위원회의 연구윤리 의무

제11조 (투고자 존중)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연구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12조 (엄정․공정한 집행)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심사,게재 여부 결정

등, 모든 과정을 정해진 이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

행해야 한다.

제13조 (심사자 선정)편집위원회는 심사자를 선정할 때에 학술 활동,전문성 등

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선정하되,투고자의 소속 기관,

나이,개인적인 친분 등을 고려하여 치우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4조 (심사자 비공개)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와 관계없이 글쓴

이에게 심사자의 신상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3절 심사자의 연구윤리 의무

제15조 (성실한 심사)

① 심사자는 편집위원회로부터 심사 의뢰 받은 논문을 심사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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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인이 심사자로서 적임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바

로 알려야 한다.

제16조 (투고자 존중)심사자는 논문 심사 과정에서 글쓴이의 인격과 학문적 독

립성을 존중해야 하며,글쓴이를 비하하거나 모욕해서는 안 된다.

제17조 (부정 의혹 고지)심사자는 심사 대상 논문이 이미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

나 표절로 인지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2011.03.30.신설>

제18조 (선의의 표절 예방)심사자는글쓴이가의도하지않았음에도우연히심사대

상논문의일부가다른사람의연구내용과일치할때에는사실확인을거치

거나글쓴이에게알려선의의표절이없도록해야한다.<2011.03.30.신설>

제19조 (비밀 보장)

① 심사자는 심사한 논문이 심사를 통과하여 학회지에 게재될 때까지 글

쓴이와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심사자는심사한논문의내용을글쓴이의동의없이인용해서는안된다.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20조 (설치)이 학회의 연구 윤리와 관련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해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

제21조 (구성과 임기)

① 위원회는 총무부 이사와 출판부 이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

며,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2011.03.30.개정>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다

만 당연직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2011.03.30.개정>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서기는 위원회의기록과 실무를 담당한다.

제22조 (기능)위원회는 학회의 연구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2011.03.30.각항 신설>

1.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방안을 수립한다.

2.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조사를 수행한다.

3.연구 부정 행위를 심의하고 판정한다.

4.연구 부정 행위 결과를 이사회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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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원이나 이해 당사자나 학회의 회장 또는 연구윤리 위원 3

인 이상의 요청 있을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출석 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1.03.30.개정>

④ 위원회의 회의와 의사록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 (심의 요청 및 위원회 소집)

① 회원이나 이해 당사자는 위원회에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연구윤리규

정 위반 여부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심의 요청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학회의 회장에게 알리고 15일 이내

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③ 심의와 의결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2011.03.30.신설>

④ 심의 요청자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는다.<2011.03.30.신설>

제25조 (심의 절차)

① 위원회는 접수된 사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외부 심의 위원의

참여 여부 등,심의 절차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 대상자의 연구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

리규정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자의 면담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심의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소명이

없을 경우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심의 대상자의 신분이나 회의 진

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⑥ 위원회는 심의의 모든 과정을 문서로 작성하고,심의 결정문은 심의

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

제26조 (결과 보고)위원회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즉시

회장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1.제보 및 심의 내용 <2011.03.30.신설>

2.연구윤리규정 위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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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의 절차

4.심의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5.심의 대상자의 소명과 처리 절차

6.연구윤리규정 위반의 정도 <2011.03.30.신설>

제27조 (징계 절차 및 내용)

① 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접수하면,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

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②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징계를 내리며,중복 징계할

수 있다.

1.해당 논문의 게재를 취소한다.

2.해당 발표를 취소한다.

3.학회의 학술지에 일정 기간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3.학회의 학술대회에서 일정 기간 발표를 금지한다.

4.회원의 자격을 일정 기간 정지하거나 영구 박탈한다.

5.학회의 가입 자격을 일정 기간 정지하거나 영구 박탈한다.

6.주의 또는 경고 서면을 발송한다.

③ 징계 결과는 심의 요청자와 연구윤리규정 위반 당사자에게 즉시 알린

다.<2011.03.30.신설>

④위반사항은이학회의홈페이지에1년간공지한다.<2011.03.30.신설>

제4장 규정 개정

제28조 (규정 개정)

①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이 수정되었을 때에는 바로 공고하고 일정 기간 이의가 없을

경우 기존 회원은 추가적인 절차 없이 새로운 규정을 따르기로 한 것

으로 본다.

부칙

이 규정(2007.11.29.제정)은 200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2011.03.30.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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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내     용

2014.02.07.
제39회 한말연구학회 전국학술대회 개최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상허연구관)

2014.02.19.
재단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및 DOI지원 설명회 참석

(연구재단 대전청사 연구관 1층 대강당/총무부)

2014.02.28. 제40회 전국학술대회 발표자 모집 공고 (누리집,전자우편)

2014.03.14. 한말연구 34호 논문 모집 공고 (누리집,전자우편)

2014.03.17. 한국연구재단 학술대회지원사업 신청

2014.03.21. 국립국어원 국어연감 내용 보완 제출

2014.03.21. 2014년 DOI사업 신청

2014.03.23.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발간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2013년 한말연구 발간 지원 선정건)

2014.04.15.

~2014.06.29.

한말연구 34호 논문 접수 및 심사 진행

교열 및 교정

2014.06.30. 한말연구 34호 발행

편집 후기

• 한말연구 

 

제35호는2014년10월20일까지투고를 받은 결과 모두19편의

논문이 접수되었다.2014년 10월 25일 편집 위원회에서 해당 논문마다 3인

의 심사 위원을 배정하고,11월 15일까지 심사를 의뢰하였다.심사 결과는

게재 가능 4편,수정 후 게재 8편,수정 후 재심 1편,게재 불가 6편으로 나

타났으며,편집 위원회에서는 수정 후 재심 1편을 재심한 결과 게재 가능한

논문으로 판정하였다.이에 따라 제35호의 게재율은 68.42%이다.

•한말연구학회 활동 내역(2014.01.01.~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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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30. 2014년 DOI사업 신청 승인

2014.07.18
제40회 한말연구학회 전국학술대회 개최

(평택대학교 제2피어선 빌딩)

2014.08.18. 2014년 DOI협약 체결

2014.09.11. 한말연구 35호 논문 모집 공고 (누리집,전자우편)

2014.10.13. 한국연구재단 국내학술지지원사업 신청

2014.10.15.

~2014.12.29.

한말연구 35호 논문 접수 및 심사 진행

교열 및 교정

2014.10.30. 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말연구학회’항목 신규 집필

2014년 상시

학회 공문(직위증명서,게재예정증명서 등)발급,발송

홈페이지 주소록(변경된 소속정보,연락처 등)갱신

한말연구학회홈페이지관리,게시판질의에대한응답,학회소식및학계

소식 공지

학회 페이스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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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호 원고 모집 안내

(1)출판 예정：2015년 6월 30일

(2)원고 마감：2015년 4월 30일

(3)투고 자격：학회 회원으로서 연회비(투고일 직전2년치)를 납부한 사람 또는 회원

의 추천을 받은 사람.

(4)투고 내용：국어학,언어학,국어 교육학,한국어 교육(어학 관련)등.

(5)투고 방법：‘글’로 작성하며,투고 신청서와 함께 전자우편(hanedit@hanmail.net)

으로 제출.

(6)심사비：6만원(연구비 수혜논문의경우게재가결정된후소정의게재료를내어

야 함.‘투고 규정’참조)

(7)원고 분량：200자 원고지 150쪽 이내를 원칙으로 함.

(8)원고 형식：다음 ‘논문 형식’과  한말연구 

 

35호 참조.

(9)투고한 논문은 우리 학회에서 정한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함.

※ 논문 형식(한글 2007기준)

① 편집 용지：사용자 정의－너비 147,길이,210

② 여백 주기：위/아래－7,머리말/꼬리말－10,좌우－17

③ 기본 체재：논문 제목(부제)－투고자－차례－내용－투고자 소개－논문 접수한

날,논문 심사한 날,게재 확정된 날－참고 문헌－영문 초록(영문 제목－투고

자 로마자 표기－영문 요약)－주제어

④ 번호 매김：1－1.1.－1.1.1.－[1]

⑤ 예문 번호：(1)ㄱ,ㄴ,ㄷ,

⑥ 기본 글꼴：신명신신명 장편 96%자간 －10

⑦ 참고 문헌

보기)홍길동(1999),“논문제목”, 단행본(학술지명) ,발행지(해외출판물의경우),

출판사,00-00쪽.

※ 학회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보다자세한내용은학회지투고규정과학

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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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 임원 

회    장 이근영(대진대)

부 회 장 조일규(평택대),허원욱(건국대)

상무이사

총 무 부 김양진(경희대),윤혜영(한라대)

재 무 부 최홍렬(강원대),윤재연(호서대)

연 구 부 구현정(상명대),최영미(경동대)

출 판 부 허재영(단국대),신호철(청주대)

정 보 부 김용경(경동대),박동근(건국대)

섭 외 부 김홍범(한남대),한성일(가천대)

국 제 부 김남길(USC),조용준(건국대)

일반이사

고석주(연세대),김미형(상명대),김병건(진주국제대),김연희(대진대),

김유권(대진대),김유범(고려대),김정호(건국대),김준희(가천대),

김진호(가천대),김형배(국립국어원),김혜정(경북대),박석준(배재대),

박선자(부산대),박진호(서울대),박형익(경기대),서은아(상명대),

소강춘(전주대),손세모돌(대진대),이관규(고려대),이만식(경동대),

이주섭(제주대),장숙영(협성대),최대희(건국대),최용기(국립국어원),

최중호(동의대)

감    사 방운규(평택대),전영옥(상명대)

◧ 편집위원회

위 원 장 이관규(고려대)

위    원
허재영(단국대),신호철(경기대),고석주(연세대),구현정(상명대),

김남길(USC),김혜정(경북대),양영희(전남대),황선엽(서울대)

◧ 윤리위원회

위 원 장 전정예(건국대)

위    원
김양진(경희대),김정태(충남대),손남익(강릉대),윤혜영(한라대),

최용기(국립국어원)



◧ 학회 연락처

주 소：[220-712]강원도 원주시 한라대길 한라대학교 교양과정부 윤혜영 교수 연구실

전 화：033-760-1812,010-3057-0595

전자우편：puppi@hanmail.net

◧ 홈페이지：www.hanma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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